
위대한 도전으로 새 시대를 열다

2021년 2월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지속되고 있으며,

본 백서는 2020년 8월 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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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중원(濟衆院)의 단칸방에서 한결같이

섬김의 길을 걸어온 여인이 있다 

어제는 강창교를 내려다보며 

내 속을 비워내어 ‘최초에서 첨단’으로, 

또 하나의 동산(東山)이 성서에 우뚝 섰다

어미는 모처럼 굽은 허리 펴며 대견스러운데 

때 아닌 환난이라니,

긴긴 담장을 기웃기웃하더니

코로나19란 고얀 놈이 생사를 가르며 

나라와 세상을 휘젓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통째 몸을 내어놓는 어미는 

마구 쓰러지는 환자들을 한 없이 보듬기로 하였다

온갖 모자람을 견디며 밤이 지나 

곳곳에서 제 발로 달려온 창백한 천사들 

흰 가운, 푸른 가운, 자원봉사자

모정(母情)의 영웅들



 

새 하얀 밤 속으로 서둘러 몸을 던진다

힘겨운 방호복이 땀으로 후끈 젖어들고 

어미의 품에서 역병(疫病)과의 사투가 처절하다

도심의 거리에는 적막이 쌓이고

스스로를 방에 가두어야 하는 딱한 이들과 

‘서로 멀어지기’ 구호들이 예사롭기만 하다

지혜의 백신(vaccine)인가,

 선한 일깨움이더냐 

어느덧 피어오르는 감은(感恩)의 아지랑이 

잃어버린 봄을 좇아 가슴속을 데운다

‘대구를 지키자’, ‘덕분에 챌린지’, ‘여러분의 영웅’ 

창(窓)가의 흰 손, 작은 손이 깃발처럼 흔들리고 

모두가 가진 것을 다 내어 놓네 

사랑으로 이어온 세기의 흐름, 오늘은 

얼룩진 붉은 치마가 강물에 씻기운다

장하도다 갸륵한 여인이여 

그래, 어미는 본디 그대의 ‘동산(東山)’이니라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김중강 명예교수/이비인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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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방문(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관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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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보내온 기부물품을 정리하는 자원봉사자들

교직원 식당 거리두기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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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온 자원의료봉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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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후 휴게공간에서 식사하는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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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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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상태를 체크 중인 의료진

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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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복 탈의 중인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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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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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중 3명 첫 퇴원

방호복 착의 점검 중인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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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 내 의료진 회의

마지막 벤틸레이션 인공호흡기 환자 퇴원 

처방약 확인 중인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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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

선별진료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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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산병원 입원환자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으로 이송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으로 환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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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코로나19 출입 통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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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출입구 체온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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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앞 선별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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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앞 선별진료소

병원 출입구 출입통제문진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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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절차 안내 중인 의료진

외래 선별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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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채취 중인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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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계 중환자실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검체 채취 전

음압격리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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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CT실에서 Heart CT Guide 조직검사

응급환자 이송

음압이송카트를 이용해 수술실로 환자 이송

중환자 이송

코로나19 환자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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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 쓴 편지와 성금을 전달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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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중고 재경동기회 코로나19 성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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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구 세무서 성금 전달 MEDICAL NGO 글로벌케어 성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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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기독병원 의료용품 전달 서울산성교회 구호물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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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부터

환자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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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선에 핀 장미꽃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발생 후 1개월간의 기록-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간담췌외과  강구정 교수

2월 18일, 소위 31번 환자의 확진 다음날부터 대구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3일 후 금요일 오전 7시 30분 비상 교수회의가 소집되

었다. 대구시장과 4개 대학병원장 및 관계자들이 전날 밤 늦게까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대

책회의를 하고난 후 그 결과를 알리는 자리였다. 대구동산병원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환

자의 입원치료를 위한 거점병원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이날 교수회의 보고의 핵심이었다. 

불길한 생각마저 들었다. 왜 국립 대학병원과 공공기관인 시립 대구의료원과 보훈병원 등을 

두고 사립병원을 국가적 비상재난 상황에 내어 주어야 하는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

이 지나간 이후에 이 병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유령동산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한편, 기독교 

기관이 이런 위기상황에서 앞장서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는 것은 거대한 홍수를 당한 사람

들이 피할 노아의 방주처럼 쓰이는 것에 비견할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하니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2월 23일 일요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대구 대부분의 교회당과 성당은 문을 닫아 예

배와 미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다. 나는 병원으로 갔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도 수술한 

환자와 수술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을 만나보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의논하고자 했다.  

병동을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호흡기 내과 P 교수를 만났다. 

“아이쿠, 어려운 시기에 수고가 많지요?” 라고 물었다. 

“아 뭐,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받아 넘기길래

“본인 몸도 잘 챙기세요” 하고는 병동회진을 위하여 병실로 갔다. 환자분들도 시시각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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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되는 긴급 뉴스를 TV나 SNS를 통해 잘 알고 있었다.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는 환자 뿐 

아니라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간문부 담관암 환자 2명과 간이식 대기자 1명 등 대부분의 환

자들과 그 가족들은 의외로 동요하지 않고 태연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간이

식 후 면역억제재를 투여하면서 중환자실에 1주일간을 머물면서 치료해야하니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되었다. 간이식 대기환자는 46세 남성으로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가 기증자다. 환자

는 이틀마다 복수를 2000 ml 씩 뽑아주어 지금까지 한 달 이상 버텨 왔다. 환자의 혈액형은 

O형, 어머니의 혈액형은 B형이다. 즉 혈액형 불일치 증례다. 수술날짜는 3월 4일로 잡혀 있었

다. 일주일 전 면역억제제 리툭시맵 주사를 이미 맞았고 내일 혈장치환술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퇴근 후 저녁이 되어서야 환자를 서울로 보내서 혈장치환술과 간이식을 진행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학회에서 임원으로 같이 일했고 현재는 K 대학병원 원장으로 

있는 Y 교수에게 전화했다. 자기 병원에서도 일요일이지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환자 대비위

원회를 꾸려 대책회의를 막 마쳤다고 했다. Y 교수는 간이식 책임교수에게 전화하였고 간이

식 책임교수는 곧바로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환자를 내일 보내달라고 했다. 아, 이런 위기에 

나와 환자를 구출해주는 원군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내과 전공의인 아들의 안부를 전화로 물으니 오늘은 중환자실 당직이라고 했다. 호흡곤란

이 있는 중증환자가 오늘 타 병원에서 이송해 오면 인공호흡기를 달아야한다고 했다. 가슴

이 덜컥 내려앉았다. 온몸을 감싸는 레벨 4 보호장구를 입고서 기관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

를 부착해야 한다. 손목동맥에 주사바늘을 찔러 넣어 동맥압을 모니터링하는 장치도 달아야

한다. 부디 조심해야한다고 당부를 했다. 

“예 알아서 할게요. 걱정마세요” 라고 했다.

가슴이 죄어 왔다. 자식을 전쟁터의 최전선으로 보낸 기분이다. 아내에게는 아들의 구체적인 

임무에 관해서 얘기를 전하지 않았다. 단지 중환자실 당직이라고만 해 두었다.   

다음날 출근하여 간이식 예정자의 의무기록과 전원소견서를 작성하여 보냈다. 환자가 입원

해 있던 병동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나 접촉자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보내 달라고 했

다. 불행히도 간이식 예정환자가 입원해 있던 병동에는 코로나 19 감염환자를 돌본 간호사

가 있다는 사실을 담은 자료를 검토한 위원회에서 회의 결과 이 환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환자를 찾아가

“하는 수 없이 수술을 2주 정도 미루어 지켜보다가 수술 결정해야겠습니다.”고 하니 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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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버티는 것을 고통스러워하였지만  

“교수님이 이 정도로 애써 주시는데 제가 더 이상 떼를 쓰지 않겠습니다.”고 일단 나의 결정

을 받아들였다. 

퇴근하여 TV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장남이 씩 웃으면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들을 보며 최전선에서 돌아온 군인을 맞은 것과 같이 기뻐했다. 아내는 아들을 끌어 안아

주려다가 멈추었다. 접촉을 금해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의 초미의 관심은 어젯밤 코

로나 폐렴 중환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관해서다. 내가 궁금해 함을 눈치채고서는 스스로 

입을 열었다. 

“어제 전원된 환자 기관튜브삽관과 인공호흡기 설치는 P 교수님이 직접 했어요.” 

“나하고 인턴이 레벨4 보호 장구를 입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오셔서 

“‘오늘은 내가 할게, 너희들은 뒤로 물러나 있어. 전투력을 아껴야지. 음압병실 안에는 아무

도 들어오지마, 내 혼자서 할테니’ 라고 하며 교수님 혼자서 간호사나 누구의 도움도 없이 

기관삽관과 인공호흡장치를 달았어요. 동맥주사관 삽입까지요.” 라고 했다.

조리던 가슴이 오히려 뭉클한 감동으로 바뀌었다. 

“큰 감동을 받았어요. P 교수님이 우리 병원에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라고 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 논리적이고 가르치는 것이 뛰어나도 자신의 몸을 바쳐 보여주는 가르침보다 더 귀할 

순 없지. 너도 좋은 의사가 되는데 큰 귀감이 되었겠구나.” 고 하며 아들에게 사과 한쪽을 집

어 주었다. 

2월 26일, 불행하게도 외과의 J 교수도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되었다. J 교수가 진단되기 전 

가까이서 함께 식사한 간담췌외과 동료교수 두 사람이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앞으로 

2주간 간담췌 진료와 수술은 가장 연장자인 나 혼자 맡아야했다. 이 사태에서 내가 해야할 

일은 내 몸 관리를 잘해서 응급환자와 암환자 일부라도 수술을 해야 한다. 

다음날 뜻하지 않은 희소식이 가족 카톡 방에 떴다. 예정보다 1주일 일찍 딸이 순산했다니 

기쁘고도 떨렸다. 병원에 근무하던 만삭의 딸은 31번 슈퍼전파자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출산

휴가에 들어간 지 1주일 만이다. 전쟁터에 핀 장미꽃이다. 기쁨이라 이름 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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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하루에 500명이상 코로나 양성환자가 발병하는 상황이다. 동산동 대구동산병원은  

비교적 경증 환자를 입원시키는 거점병원으로 지정되어 이미 250명 이상 입원하였고 전국의 

자원봉사 의사 간호사들을 배치하여 진료를 하고 있다. 전날 당직을 한 장남은 귀가하여 3

월 전공의 순환 스케줄에 대해 얘기했다. 3월 1일부터 호흡기내과에 두 달간 일하도록 계획

되어 있다고 했다. 숨이 가쁜 중증 폐렴환자를 돌보는 일과 인공호흡기 탈부착 하는 일은 

장남의 몫이다. 아버지로서는 여간 마음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젠 장기전에 대비해야겠어요. 이 시기에 내게 가장 중한 환자들을 돌보는 임무가 주

어진 것은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해봐야겠어요.”

나는 타들어가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이럴 때는 담대함이 필요하지. 코로나 중환

자들을 치료한 경험이 나중 의사로서 일하는데 큰 자산이 될거야. 뭐 겁낼 것 없어. 넌 건강

하잖아. 중환자들은 대부분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건강한 사람은 대부분

은 감염이 잘 일어나지 않아. 감염되어도 감기처럼 경증으로 지나가는 거잖아.”

이렇게 말로는 위로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게다가 아내는 5일전 딸이 첫 애기를 낳아 신생

아 돌보미로 손녀를 돌봐야할 입장이니 혹시 가족에게 오염시켜 신생아를 감염시키면 어떡

하나는 걱정도 태산 같았다. 

 

3월 4일~6일, 오전 외래진료 중 부산에 계시는 동산병원 외과전문의 1호이신 최 창록 선생님

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동산병원이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지정되었다던데 자넨 건강하지?”

“괜찮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라고 하자

“내가 동산병원 동문 선배로서 참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어. 어려울 때 나서는 동산병원이 자

랑스럽단 말이야. 6·25 동란 때는 전쟁고아들을 돌보았는데 이번 국가적인 재난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동산병원이 귀한 일을 담당하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네. 몸조심

하고 가족들에게도 안부 전해주게.”

라고 했다. 

대구와 동산병원이 전파를 타고 연일 세계의 뉴스에 등장하니 아프리카와 일본의 선교사도, 

미국 댈러스 친구도, 학회를 통하여 사귄 일본의 교수도, 서울의 학회 동료 선후배들도 내 

얼굴이 떠올랐다며 SNS와 이메일로 안부를 물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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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환자가 발견되면 응급실이 폐쇄되었다가 입원 및 격리가 끝

나면 다시 열리기를 반복하는 틈을 타서 입원한 화농성 담낭염 환자들을 연이어 4명 수술했

다. 연속으로 두 노인 환자는 염증이 워낙 심하여 개복해서도 겨우 수술할 수 있었다. 이제 

대처요령도 좀 생기고 사태를 바라보는 감각도 약간 둔화되어 오늘은 멀리서 찾아온 간문

부 담관암 환자의 7시간 걸리는 근치적 수술도 했다.  

3월 16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가 시작된 지 4주째다. 8000여명의 환자와 70

여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지만 지난 주부터 새로 발생하는 확진자 숫자는 하향곡선을 그리게 

되었다. 내일은 미루었던 생체간이식 수술을 시행한다. 어머니와 복수로 배가 볼록한 아들의 

손을 양손에 잡고서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하여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돌아

왔다. 

이제 아기가 태어난 지 19일째다. 어제 처음으로 아기를 보러 사위집엘 갔다. 전쟁터엔 전투

가 있어도 아기는 쌔근쌔근 자고 있는 새 생명은 세상평화를 가득 머금고 있었다. 젖도 우유

도 잘 먹어서 그런대로 잘 크고 있었다. 우리 부부도 요렇게 조그만 아기를 손에 안고 있은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젠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적하는 장성한 어른으로 키웠단 말이지? 

3월 18일, 어제 간이식 수술은 관련 교수들이 협력하여 복강경을 이용하여 우측 간을 떼어

내는 공여자 어머니의 수술도 병든 간을 떼어내고 어머니의 우측 간을 떼어 붙이는 환자 아

들의 수술 전 과정도 한 부분도 맺힘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10시간 만에 모든 수술은 

끝났다. 오늘 아침 출근 후 곧 바로 중환자실로 갔다. 어머니도 아들도 혈액검사나 모니터상

으로 아주 안정적이다. 두 분에게 수술이 잘 되었다고 설명을 드렸다. 어렵게 결정한 간이식

수술 자체도 두려웠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환자도 어머니도 두려움이 훨씬 더 컸었던 

모양이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저의 고마운 마음을 말로는 다할 수가 없습니다.”며 환자의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의 눈가도 촉촉이 젖어왔다.  

이른 봄 코로나 바이러스 첫 감염사태가 발생한 지 11개월이 지난 지금, 전선에 핀 장미꽃인 

손녀는 방긋 웃기도 하며 일어서기 연습을 하고 있다. 간이식 환자는 나날이 호전되어 가뭄

에 시들어가던 국화가 튼실히 자라 꽃을 피우듯이 완전히 회복하여 직장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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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동산병원 132병동  강명숙 수간호사

2020년 마지막 추위를 견디던 2월. 코로나19라는 불청객이 먼저 문을 두드렸다. 자신

을 밝히지도 않고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다. 

2월 21일, 동산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고 다음날 간호부 보직자들이 

먼저 현장에 파견 되었다.

30여년 간 근무했던 정든 동산에 오랜만에 발을 들이니 지난날의 기억이 떠올랐으며 구석구

석 근무지를 돌아보았다. 난생 처음 개인보호구(Level D)를 착용하면서 답답함과 불안감이 

동반되었지만 근무지 이곳저곳을 정리하였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시간은 급박하게 흘러갔다. 3월 2일 갑자기 본 병동을 폐쇄하고 

전원 파견가야 한다는 지시에 팀원들은 술렁거렸다. 팀원들은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

정이 교차하는 순간들이었다. 파견근무가 결정된 그 날부터 마음속에 부담감과 의무감이 동

시에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이른 아침 착잡한 마음으로 근무지로 향했다. 가운(수술용)을 갈아입고 보호구 착용을 위해 

탈의실로 향했다. 보호구를 착용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꼼꼼히 차려입고 병동으로 

향했다. 인수인계 후 업무는 시작 되었고 특이사항은 상황실에 전용 폰으로 연락을 주고받

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온몸에 땀이 흘렀고 보안경에 눌린 머리는 점점 아파왔다. 글로브를 

낀 상태에서 머리를 짓누르기도 하고 답답한 심정에 갈증까지 생겨도 음료수 한잔 마실 수

도 없었다.

다른 여러 병원에서 파견 온 근무자가 다수였기에 본원에서 온 근무자가 주가 되어 업무를 

동산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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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하고 이끌어나가야 했다. 근무 조는 매일 바뀌었고 한 Duty에도 2개 조로 나뉘어 병동

에 투입되었으며 보호구 착용으로 서로 알아볼 수도 없어 소속 병동을 외치며 팀원을 찾아 

같이 행동해야 했다.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만 정작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 속

에서 환자 파악은 인계창이 없으면 사실상 어려웠고, 정확한 인수인계를 위해 평소보다 좀 

더 메모에 신경 쓰며 업무에 임했다.

코로나19는 나에게도 낯선지라 보호구를 착용했음에도 환자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약간

은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그러나 환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나의 것보다는 더 크지 

않을까. 병동에는 임산부, 소아, 의식저하 환자, 활동이 어려운 환자 등 다양한 환자들이 있

었고,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업무에 더욱 집중하였다. 

근무를 마치고 건물 바깥으로 나와 보호구를 벗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호흡하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흠뻑 젖은 몸으로 나와 제일 먼저 샤워를 하고 드디어 냉수 한 

잔을 마실 순간이 온다. 이 냉수는 그 날의 갈증과 피곤함을 한 번에 달아나게 해주는 생명

수와도 같은 물이었다.

2주라는 기간은 서로 얼굴을 익히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지만 코로나19에 맞서 고군분투하던 

의료인들에게는 그마저도 찰나와 같은 시간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긴장감 속에서 상황실은 24시간 내내 돌아갔다. 늦은 밤 상황실에 모여 지친 

기색 없이 대책회의에 임하는 동료들을 보며 대단한 결속력을 느낌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

진 일이 쉽지 않은 일임을 새삼 체감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힘을 내는 동료들로부터 긍

정적인 힘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주위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의 손길은 지쳐가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는 큰 힘이 

되었다. 주변 가족들로부터 걱정과 격려가 담긴 전화를 받기도 하고,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힘

찬 응원과 함께 정성스런 도시락을 받기도 하였다. 전국에서 보내준 각종 지원물품은 우리 

동산 의료인들에게는 물건 그 이상의 가치였다.

조기종식을 기대하며 2주간의 파견근무를 마치고 본원으로 복귀해야할 즈음에 코로나19 검

사를 받았다. 나와 동료들 모두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어 무사히 병동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코로나 전사! 동료애를 진하게 느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어느새 동산엔 벚꽃이 활짝 폈다. 매년 보는 꽃이지만 분홍빛 벚꽃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실

감했다. 동산의 봄은 여전히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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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동산병원 191병동  강민정 간호사

띠리리리리- 병동 내 전화벨이 울린다.

“선생님 응급실이고 환자 인계 드리겠습니다. 00세 남자환자 fever cause로 응급실 오셨고, 

현재 코로나 의증환자로 병실 올리겠습니다.”

책임간호사 선생님이 나에게 말한다. 

“민정쌤. 1910호실 코로나 의증환자로 한 분 올라오는데 격리병실 준비하면 되고 환자 인계

줄게요.”

2020년 2월의 어느 오전, VIP들과 보호격리만 받던 우리들에게 말로만 듣던 코로나-19 의

증 환자라니 마음이 섬찟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우리는 환자를 간호해야 한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음압텐트가 있는 이동침대에 실린 환자가 복도 너머로 보였다. 두렵

기도 했지만 환자를 케어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기에 두려움은 잠시 버려두었다.

우리는 N95 마스크와 플라스틱 고글, 의료용장갑, 비닐가운을 입고 환자를 맞이했다. 병실 

출입은 최소화하고 공기, 접촉, 비말주의 격리사항에 맞게 환자를 간호한 뒤, 초기간호정보

를 조사하고 처방된 수액과 항생제 투여, 환자의 complain을 체크한 뒤, 병실 안에 비치된 

의료용 폐기물 상자 안에 입고 있던 가운과 고글 등을 넣고 나왔다.

약 30분. 얼마 안되는 시간이었지만 음압병실 밖을 나오니 근무복은 흠뻑 젖어 있었고, 투명

한 안경알은 뿌옇게 변해 있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기다리고 기다리던 코로나 의증환자의 검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를 이겨내는 

슬기로운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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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결과: negative.’

기다리던 답변을 듣자 환자도 나도, 모두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로에게 웃음을 지어주었다. 

음성이라니! 서로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차례 했었던 것 같다.

비록 코로나 의증환자가 줄어들기까지의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지금 우리가 조금이나마 웃

을 수 있는 이유는 모두가 적절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생활규칙을 잘 지켜내서 함께 

이루어낸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비바람이 지나가고 따사로운 햇살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낸다면 언젠간 우리도 이 갑갑한 마

스크를 벗어던지고 맑은 공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그 날까지 모두가 힘들겠지만 힘을 모아 주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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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동산병원 102병동  곽선영 간호사

처음 중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할 때는 그 일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다. 

뉴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심각하게 다루기 시작할 때도 솔직히 말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

던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을 내가 진짜 몸으로 맞닥뜨리게 될 거라

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구에서 갑자기 우후죽순으로 코로나 확진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구동산병원을 코로나 거

점병원으로 삼고 코로나 생활치료센터도 계속 확보하고 있을 그 당시에 우리 병동은 음압격

리병실이 있는 병동이라 코로나 확진환자를 간호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방호복을 전실에서 

입고 들어가서 간호행위를 하고 나왔었는데, 방호복 탈착의 방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다보니 

매번 벽에 붙여져 있는 방법들을 보면서 입고 벗고를 반복했었다.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손

에 일이 익숙하지 않았던 상태였고, 환자들도 중증도가 낮은 환자가 많았기에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때까지는 많이 힘들지는 않았었던 것 같다. 하지만 방호복 자체가 공기가 통하지 않

기 때문에 한 번 입고 벗게 되면 온 몸이 땀으로 젖어있었던 적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코로나 

병동으로 바뀐 후 코로나 확진환자와 접촉하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병동은 정규

로 채혈검사를 해 주시는 선생님, 병실 청소하시는 여사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환

자의 입퇴원 시 격리병실 청소와 의료폐기물 정리, 환자들 식사 배식까지 모두 우리의 손으

로 직접 하게 되면서 일반 환자를 볼 때보다 환자 수는 적었지만 업무의 강도는 높았다. 또

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가 올라감에 따라 우리가 전적으로 모든 걸 해줘야 하

는 환자들이 있었고, 그 환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업무강도는 더 올라갔다. 그런 와중에도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 그 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해놓고, 어느 시간에 들어가서 모든 

코로나19와 

함께 보낸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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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다 하고 나올지 계획을 세우고 병실에 들어가 간호를 하고 나오면서 조금씩 그 상황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코로나 확진환자를 보던 중 환자들은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하는 환자들도 있었고, 음성판

정은 받았지만 병원에서 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도 있었다. 후자의 경우, 우리 병동

에 있는 빈 일반병실로 환자를 옮긴 후, 4종 보호구를 착용하고 간호를 해야 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다. 환자 한 명이 코로나 검사에서 2번 음성이 나와 일반병실로 옮

겼었는데, 며칠 뒤 저녁에 발열 증상이 있어 나간 코로나 검사에서 다시 양성이 나와 재격리

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일반병실로 옮기면서 방호복이 아닌 4종 보호구를 착용하고 들어갔

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코로나 검사를 했었던 적이 있다. 그런 일도 있으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환자들을 대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환자를 보다가, 대구에 코로나 확진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거점병원에

서 다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자 우리 병동에서 코로나 확진환자들을 다 내보내고 지금은 

일반환자들을 보고 있는 중이다.

지금 우리 병동에서는 코로나 확진환자들을 보고 있지 않고 일반환자들을 보고 있지만, 어

딘가에서는 아직까지도 코로나 확진환자들을 보고 있는 곳이 있을 것이다. 힘든 와중에서도 

환자들의 치유를 바라면서 간호하고 치료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분들, 그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분들을 응원한다. 하루빨리 우리

의 생활에서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예전과 같은 일상생활이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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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동산병원 102병동  김민정 간호사

2020년 2월 중순경 대구에서 코로나가 급격하게 유행하기 시작하던 시기, 뉴스를 보

며 걱정하고 마음이 싱숭생숭한 채로 병원에 출근했다. 여느 때와 같이 근무하던 중 우리 병

동에서 코로나 환자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병동에 음압 격리 병상이 

총 7개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코로나 환자를 받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갑작스

럽게 모든 준비가 이루어졌다. 감염관리팀에서 와서 레벨D 보호구를 입는 방법을 설명해주

었고, 나는 ‘진짜로 오는 것이 맞는가..?’하며 떨떠름한 기분으로 어색하게 보호구를 입었던 

것 같다. 생각보다 빨리 병동에 코로나 환자가 올라오게 되었다. 다른 선생님이 보호구를 입

고 그 환자를 받았고, 나는 그 날 기존에 있던 환자들을 다른 병동으로 전동 보내느라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서서히 7개의 병상이 코로나 환자들로 채워지게 되었다.

초반에 있었던 환자들은 대부분 거동이 가능하고 체온, 혈압 측정 정도는 교육을 시키면 스

스로 할 수 있어 격리실에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했다. 격리실과 간호사실 간의 콜

폰으로 의사소통을 했고 간호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다. 문제는 점점 환자들의 중증도

가 올라가면서 NG feeding, suction, 체위 변경, 기저귀 갈기, 구강간호, 샴푸 등 간호사가 모

든 케어를 해야 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우리는 보호구를 모두 착용하고 일하기 때문

에 그런 환자가 한두명만 있어도 사실 힘들었다. 격리실 안에 30분 정도 있으면 몸에서 땀이 

흐르고 고글은 습기가 껴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체력적으로 힘들었

던 점은 침대 위쪽으로 올려야 하는데 내가 혼자 감당하기 힘든 무게라 허리가 아팠고, 치매

가 있으셔서 대변을 치우는데 자꾸 손으로 콧줄을 빼려고 해서 그것도 확인하느라 한번 들

어가면 진을 뺐다. 격리실을 나오면 땀 때문에 그런지 몸에 한기가 들었고 이마와 광대는 고

대한민국 코로나 전사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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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자국이 진하게 생겨 한참이 지나도 자국이 그대로 있었다. 나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하기도 

했고 그 때 우리 병동에서 CPR 상황도 발생했었고, 격리 중에도 고관절 수술을 하고 나오셨

는데 잘 치유되어 전보다 다리를 잘 움직이게 되었던 환자, 출산 후 우리 병동에 잠깐 계셨

는데 환자를 보러 들어갈 때 방송 촬영 중이라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엄청 긴장해서 더 땀 

흘렸던 일 등 많은 일들이 떠오른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다보니 어느덧 3개월 동안이

나 코로나 환자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 대구에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되어 병동에 환자 수가 

줄어들었고 마지막엔 우리 병동 간호사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으며 갑작스럽게 시작한 이 

일이 막을 내렸다.

코로나 환자 간호가 끝나고 몇 개월이 지난 지금은 또 바쁘게 근무하느라 정신이 없지만, 이

번 기회로 글을 쓰다 보니 그때의 고충, 한편으로 느끼는 뿌듯함, 환자 한명 한명이 다 기억

나면서 아마 간호사로 평생 일해도 잊지 못할 경험들을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그 

당시 간식, 물품 제공 등 도움을 주셨던 분들도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큰 힘이 되었던 

것 같고 정말 감사했다고 이야기 해드리고 싶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로 의

료진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모두 고생하고 있다. 그들의 헌신에 항상 응원하며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종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외쳐본다. 대한민국 코로나 전사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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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감염관리팀  김영숙 간호사

2020년 2월 22일 토요일, 코로나19 확진환자 입원을 위해 대구동산병원 전체를 소개

하던 날이었다. 팀장님과 팀원 3명은 코로나19 확진환자 입원을 위한 병원 세팅을 위해 대

구동산병원으로 출근했다. 본원 감염관리팀 사무실에는 오전에 2명이 출근하였고, 2명은 집

에서 대기하다가 출근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바로 출근하기로 했다. 2월 18일에 대구에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미 본원에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병동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었고, 

휴일이니까 법정감염병 신고하고 간단한 전화상담 업무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능

하면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다른 팀원들은 부르지 않으리... 

오전 9시, 감염관리팀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친구와 몇일 전에 밥을 같이 먹었는데, 친구가 신천지라고 하더라구요. 기침이 나고 가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응급실에 재원 중인 산부인과 환자가 열이 나서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코로나가 의심되는 사람이 쫌 전에 검사를 하고 갔어요. 저희는 괜찮은 건가요? 소독은 어

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응급실 선별입니다. 타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인데 그 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우리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되는지 문의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제 응급실에서 검사했던 사람인데요. 검사결과 나왔나요?”

“대구시입니다. 중환자실에 확진자가 입원하기로 했는데 몇시쯤 가면 되나요?”

“오늘 검사한 사람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구동산병원 

소개(疏開) 하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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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보건소에 구두 신고해야 하는데, 도대체 보건소는 왜 이렇게 전화를 

받지 않는 걸까!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에 끝도 없는 전화가 휘몰아치고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다. 알아

보고 다시 전화해주겠다고 대답하였지만 끝이 없는 전화벨 소리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도 없고 다시 전화 할 짬도 없었다. 기다리던 사람들은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을까.

오후가 되고, 결국 집에서 대기 중이던 팀원을 불러서 중환자실에 확진환자 입원을 위해서 

응급실, 통제담당 보안요원, 방역담당 미화원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하였고 레벨D 보호구를 

입고 음압캐리어를 준비하여 환자를 이송하였다. 당일 중환자실로 입원예정인 코로나19 확

진자가 4명이었고,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송은 계속되었다.   

저녁 7시쯤 팀장님한테 전화가 왔다. 대구동산병원에서 너무 힘드셨다고 여긴 어떠냐고 괜

찮냐고 물어보셨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순간 나를 두고 가

신 팀장님이 너무 원망스러웠다. 전화통화를 끊고 팀장님과 팀원들이 그 늦은 시간에 녹초

가 된 몸을 이끌고 한달음에 달려오셨고, 남아있던 업무를 마무리하고 밤 12시가 가까이 되

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다. 

그 후 두달여간 코로나19 확진자 입퇴원 및 검사와 수술, 직원 확진자 발생, 응급실 폐쇄도 

몇차례 반복되고, 원내검사가 진행되면 하루 300건 이상의 법정감염병 신고 업무, 코로나19 확

진자 발생과 접촉자 조사, 보건소와 대구시 신고 및 보고 등등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다. 코로

나19 대응을 위해 많은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했고, 덕분에 무사히 지날 수 있었던 것 같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렇게 무용담처럼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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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동산병원 161병동  김은미 책임간호사

“엄마~~~~”하며 뛰어오는 아이들을 멈춰 서게 했습니다. 저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2월 중순. 20년째 병원에서 근무하는 저에게는 의료인으로서, 한 가정의 엄마로서 그리고 대

구의 한 시민으로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몇 천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뉴스에도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

고 있었지만, 31번 대구 확진자가 나오기 전날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저는 코로나 의심환

자가 내원하면서부터‘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

이러스같은 신종 감염병이 생기면 제가 일하는 음압 격리병동으로 입원을 하기 때문에 의심

환자가 내원하는 그 날, 평소 퇴근보다 4시간이 늦은 새벽 2시가 되어서야 퇴근을 했습니다. 

20년째 병원 근무를 하고 있지만 레벨D 방호복은 보기만 봤지 입어보지 못했었고, 사실 입

기 싫었습니다. 입는 것도 잘 입어야 하지만 벗을 때 잘 벗어야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에 입어보는 연습도 했습니다. 이건 뭐, 입고 있으니 땅에 묻힌다면 이런 느낌일까 하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지면서 어지러워지고, 잠깐 입다 벗어도 선명하게 찍힌 고글

과 마스크 자국, 고글압박으로 인해 오는 두통, 10분만 입고 있어도 온 몸에 땀이 비 오듯 줄줄 

흘러 속옷까지 다 젖는 요상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경험을 100일동안 하게 될 줄 누가 알았

겠습니까. 하루하루 출근할 때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었습니

다. 하지만, 저의 두려움을 환자에게 보여서는 안 되기에 방호복을 입을 때마다 기도하는 마

음으로 입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달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일상

저는 평범한 

대구시민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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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희도 그 옷 계속 입으니 적응되지? 이

제 입을 만하지?’라고 하시던 환자분 앞에서 정말 절망스러웠지만, 완치되어 퇴원하는 환자

가 저희를 보며 감사하다며 인사하시는 모습에 힘을 얻어 스스로 강인해짐을 느꼈습니다. 인

생의 황혼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혼자 격리실에 있으시며 인생을 포기하신 것처럼 식

사도 안 하시고, 산소치료도 싫다 하시며 침상에서 누워만 지내시던 85세 어르신이 기억납니

다. “어르신! 약 잘 드시고, 식사 잘 하시고, 산소치료 잘 하시면 여기서 빨리 나가실 수 있어

요!” 어린 아이 대하듯 달래며 옆에서 식사를 도와드리고 약까지 입에 넣어드리고 기저귀까

지 갈아드리니 나중에 “고맙다”한 말씀 해주시는데, 그 한 마디에 눈물이 핑 돌더군요. 이미 

다 젖어버린 속옷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고약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어르

신을 놓아주지 않아 인공호흡기 치료를 위해 타병원으로 전원을 가셨고, 결국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참 많이도 아팠습니다. 병원에서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집에 돌아오는 엄마로서는 정말 한없이 무거운 마음이었습니

다. 어린 두 아들을 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에 대구시에서 마련해주는 기숙사에 머무를 

수 없어서 매일 집에서 출퇴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혹시나 내 몸에 묻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족에게 옮겨질까 두려운 마음에 퇴근하면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바로 욕실로 향했습

니다. 퇴근하는 엄마에게 매달려 포옹하고 입맞춤을 하던 우리의 일상은 ‘엄마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는 말로 대신해야 했습니다. 

엄마가 감염병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한다는 걸 알면 학교나 유치원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는 

소문에 31번 확진환자가 나온 날부터 단 한번도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삼시 세끼 집에서 다 

해결하는 일도 워킹맘으로서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밖에서 뛰어놀고 싶어도 나가자고 떼쓰

지 않고 집에서 잘 견뎌준 아이들을 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힘들어도 버틴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전쟁같은 날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날에는 너무 피곤해 몸살끼가 살짝 있었는데, 

저는 언제든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하다보니 무조건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바깥 외출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둘째 아들도 같이 열이 나서 검사를 받아야만 했

습니다. 긴 면봉같이 생긴 검사도구를 코 깊숙이 밀어넣으면 ‘아~’소리가 저절로 나고 눈물

이 줄줄 흐르는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검사를 아직 어린 둘째 아들이 한 날에는 

옆에서 지켜보다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아픈 경험을 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부둥켜 

안고 울었지요. 다행히 음성으로 나와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더 조심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사를 두고 투병하는 환자들과 감염의 위험을 무릎쓰고 일상생활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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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채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루는 온 몸에 힘이 다 빠지는 뉴스를 접하게 되

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밤마다 클럽에서는 줄

서서 들어갈 정도로 사람이 많다는 뉴스를 전하면서 어떤 젊은 분은 인터뷰하는데 이런 말

을 하더군요

“당장 내일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죽는다고 쳐요, 그럼 저의 오늘은 누가 보상해주

나요? 내일 죽을거면 오늘 즐겁게 즐기고 싶어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른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였습

니다. 대구에 확진자가 대폭발하던 2월말에서 3월초에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다녀온 제 

이웃도 있었으니까요. 말로는 ‘수고한다,니가 영웅이다’라고 하지만 정말 이 사태의 심각성

을 깨닫지 못하고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싶

어서 걸린 사람 없고, 저도 의료인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내 가족지키기 위해서라도 코로나 

환자 안 보고 싶다는 마음은 누가 알아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내가 영웅이다, 내가 

이 사회를 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일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저 이 사회에 한 사람

으로서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들이 모여 지금의 최강백신 대구를 만든 게 아닐

까 싶습니다. 아직 전국에서 산발적 감염이 발생하고 있던 그해 여름, 본격적인 여름 휴가를 

시작으로 대규모 지역적 이동이 시작되면 전문가들이 예견하던 대로 2차 대유행이 시작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해 여름휴가는 그냥 집에서 맛있는 음식 배달해서 먹으며 제대로 휴식을 즐기는 방

향으로 정했습니다. 어린 두 아들에게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미안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꼭 여행을 떠나기로 손가락걸고 약속도 했답니다. 

꼭 방호복을 입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만이 영웅이 아닙니다. 모두 제 자리에서 지킬 것 지

키고, 남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다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

기 잘 지켜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하루 빨리 앞당길 수 있길 바래봅니다. 



068 코로나19 체험 수기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김진희 영양팀장

“지금은 전시상황입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이 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솔선수범해서 맡은 부서를 잘 운영해야 합니다.” 병원장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아침 일찍부터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따른 상황 대처를 위하여 각 부서마다 업무 지시와 방

역소독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회의 참석을 마치니 점심 식사 때까지 주어진 시간은 15

분 남짓이다. 2,800여 명 교직원의 식사 시 감염 예방을 위해 부서별 이용 시간을 조정하고, 

1인 1식탁으로 한 방향 정렬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 

병원 영양팀 전체가 본인의 주 업무 외에 점심시간, 휴게시간 등 개별적인 시간을 모두 반납

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감염을 예방하고, 식사 변경에 대한 불편을 덜기 위해 고군분투하였

다. 식당 내에 거리두기, 식사 시 대화 금지,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에 대한 포스터와 현수막

을 제작·설치하고, 교직원에게 문자로 안전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급식 업무를 계속해 오는 와중에 코로나19 양상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식탁 내 칸막이를 영양팀에서 직접 조립·설치하고, 교직원 식당 오픈 전후로 

전체 방역과 식사 중간중간 식탁과 의자, 칸막이 등을 소독제로 닦는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식 제공에 있어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식사 처방을 별도 기

호로 표시하여 관리하고, 매 끼니 개별 포장된 일회용 도시락은 각 병실 담당 간호사에게 전

달하여 비대면 배식하게 하였으며, 식사 후 용기 및 음식물 쓰레기는 해당 병동에서 바로 폐

기하여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최전선에 

뛰어든 영양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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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대구 전 지역이 어려웠던 때에는 부원장님의 SOS를 받고, 당시 새로이 개원하

여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대구동산병원으로 달려갔다. 코로나19와 24시간 사투를 

벌이는 환자와 의료진은 물론이고 행정 및 관리직원들의 식사를 모두 책임지고 있는 영양팀 

직원들의 고생이 눈에 밟혀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한 손을 보태기 위해 봉사자로 지

원한 것이었다.

대구동산병원의 영양팀은 영양사가 3명뿐이었고, 식자재 납품을 비롯한 급식 운영이 모두 

중단된 상태였으며, 대구광역시의 결정에 따라 모든 식사를 도시락 업체에 의존하고 있었다. 

하루 세끼를 도시락으로 급식 받는 환자들의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락 

업체와 많은 날을 함께 고민하며 식품군 구성 변경, 일품식, 죽식 등 환자 식사 구성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레벨 D의 방호복을 입고 병실마다 환자를 방문하여 제공된 도시락

의 불편 사항, 식사 시의 어려움 등을 살폈고 인력 부족으로 교대 근무나 휴일도 없이 환

자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료진, 봉사자, 직원들의 식사를 위해 줄곧 병원에서 힘든 시간

을 보냈다.

나뿐 아니라 적십자 봉사자와 인근 대학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봉사자로 나서 새벽 5시 반

부터 저녁 8시까지 식당 소독 및 청소, 도시락 배분과 운송, 매끼 환자용 간식 포장으로 고

생이 많았지만 항상 밝은 웃음으로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한 봉사자들에게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당시 협조해 준 학교와 학부모, 업계 관계자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

코로나19가 대구 전역을 강타한 그 시기는 그야말로 코로나19라는 폭탄의 위험에 전시 상

황과 다름이 없었으며, 언제 폭발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상처받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대구동산병원은 최전선에 세워진 전초지였다. 아직도 그 전화가 남아 있지만 의

료진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영양팀, 그리고 봉사자들이 있기에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당시 대구동산병원 전초기지에서 함께 봉사하며 보냈던 시간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며, 환자들과 직접 만나서 영양상담을 하고, 교직원 식당에서는 웃음과 대화가 넘쳐날 

그 날이 머지않았음을 기대해 본다.

나를 비롯한 영양팀 전원은 오늘도 입원환자와 본원 교직원의 식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070 코로나19 체험 수기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조제팀  노수빈 약사

 2019년 2월 29일 대구시의 코로나 당일 확진자는 741명이었다. 나는 다음날인 3월 

1일부터 대구동산병원 약제팀에서 자원 근무를 시작했다. 출근하는 날부터 경증환자는 생활

치료센터로 가고 중등도 이상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기존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약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출근해서 맞이한 별관에 임시로 차려진 약국은 제

대로 된 약국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약은 상자 안에 쌓여있었고 약이 든 상자는 바

닥에 순서 없이 흩어져있었다. 

 입원하는 환자가 점점 늘어났고 그만큼 중증의 환자들도 많아졌다. 병동수와 침상수도 늘

어나고 일반 약뿐만 아니라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도 나오기 시작했다. 기계 없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처방 건수가 늘어났다. 처방약들을 바로 찾아서 제 시간에 약을 불출하기 위해

서는 제대로 된 ‘약국’이 필요했다. 약 포장 기계, 마약금고, 냉장고와 책장으로 만든 약장

이 들어오면서 약국은 제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 

요양병원 집단감염 이후 고령의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사망하는 환자들도 생겼다. 본원에

서 근무할 때는 약사 인원도 많고 주로 환자들의 약을 보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환자 개인

의 입퇴원이나 전동 및 전실, 사망을 알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1~2명

의 약사가 매일 처방을 보다보니 그런 부분을 가까이서 접하게 되었다.

 본원에서는 약국에서 같은 직종의 선생님들과 일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직종의 선생님

들과 같이 얼굴을 보면서 일을 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도와주면서 서로를 이

해할 수 있었다. 처방 중재가 필요한 경우, 새로운 약이 필요한 경우, 폐쇄되어 있는 본관 약

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 등 서로 망설이지 않고 도와주었다. 뿐만 아니라 입원 환자수가 

코로나 약국에서의 

소중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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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져서 약국의 인력이 부족할 때는 상황실에서 간호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일을 처

리할 수 있었다. 약국에서도 업무에 지친 많은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상비약을 챙겨줄 

수 있었다. 

대구동산병원에서의 근무는 2년차 병원약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병원약사로서 일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고 약사로서의 사명

감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 팬데믹 상황에서 병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안에

서 약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직접 겪고 느낄 수 있었다. 아직 코로나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다. 또 다시 이런 상황이 온다면 나는 다시 그 자리에 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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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류상연 간호사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2020년 2월 19일 대구에서의 대규모집단감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의 감염병 신종플루 메르스와는 다르게 감염의 전파가 굉장히 빨랐고, 감염은 걷잡을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올해 처음으로, 간호사가 된 걸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간호사이기 전에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학교는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기간까지의 휴교를 하게 되었고, 가족들의 걱정과 

집에 있을 아이들의 걱정에, 간호사인 저도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당황스럽고, 대구에서도 

확진자 및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환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4층에 운영 중

이던 외래선별진료소도 1층병원 외부의 선별진료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임상에서의 10년차 간호사로서, 감염에 대한 방대한 지식만 있었을 뿐, 구체적 지식

과 대응지침도 알 수 없었기에 모든상황은 당황스러웠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끊임없는 회의와 정보 공유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의 근무도 하루가 다르게 적응

해 가고있었습니다.

코로나 증상을 호소하면서 진료를 원하는 환자들의 걱정과 두려운 눈빛, 기존의 호흡기내과

나 이비인후과 환자들의 코로나 유사증상으로 외래진료를 하기 전의 문진표 작성 및 의무기

록절차 안내뿐 아니라 민원해결 등 외래선별진료소에서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

었습니다.

외래선별진료소,

이곳은 전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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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뿐 아니라, 외래진료과에서도 긴급한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구동산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이 되면서, 대구동산병원의 기존 외래예약자들

의 변경 및 진료안내도 계명대학교동산병원에서 이루어지고, COVID-19로 인한 환자들의 

문의 전화와 대리처방안내 및 유선처방의 한시적 허용으로 진료과도 전화는 폭주상태였습

니다. 그러한 상황도 진료과의 공유 및 단계적 회의를 통해, 점점 적응해갔고 대구에서의 

COVID-19 감염상황도 잡혀가고있는 상황입니다.

환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2020년 2~3월경을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간호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선별진료소 근무 및 진료과 일정조율 및 여러 상황들의 

일들을 점점 해결해가면서, 저 또한 COVID-19 상황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간호사로서 성장

할 수 있었고, 지금의 상황이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상황은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임상에서 열심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패닉상태에 빠뜨렸지만, 개인 방역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백신 개발로 인해 상황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코로나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간호사들에게도 간호사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

로서,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전국의 간호사들!!

우리는 코로나 여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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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동산병원 102병동  민경애 책임간호사

코로나가 대구에 한창 퍼질 즈음 대구동산병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이 되었

다. 2020년 2월 25일 병동 근무 도중 우리 병동 중 한 명이 대구동산병원의 인력부족으로 

파견을 가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내가 가야된다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

는 사이 순식간에 내가 가기로 결정되었다. 오만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코로나 환자를 간호하고 집에 오기는 두려워서 짐을 쌌다. 거기에서 일하는 동안은 집에 오

지 못할 거란 생각에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잠이 오지 않았다.

떨리는 마음으로 근무지에 도착하였다. TV에서만 보던 방호복을 내가 입어 보는구나! 신기

했다. 하지만 고글을 쓰니 김이 서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이런 상태로 2시간을 버텨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병동도착! 두근두근! 앞조로부터 인계를 받고 근무시작~

전화기도 귀에 대지 말라고 해서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하는데 환자들, 의사들과의 대화도 

순탄치 않았다. 목청을 높여도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환자 식사를 배식해야했는데 최대한 접촉을 하지 말라고 해서 병실 문 앞에 두고 “드세요”

라고 외치고 바로 나왔다. 하지만 진통제를 원하는 환자가 있어 주사를 주러 가서 처음으로 

코로나 환자를 바로 앞에서 접하게 되었다. 여느 환자나 다름없는데.....  2시간 근무, 2시간 

휴식, 2시간 근무, 2시간 휴식으로 이뤄진 일정만 본다면 총 근무시간은 4시간인데 온 몸이 

땀 범벅으로 되어 나오니 근무를 마치면 녹초가 된다. 이렇게 근무에 적응해 가던 중 중환자

가 급격히 많아지면서 인공호흡기 환자가 첫 발생하였다. 예전 중환자실 근무경력으로 중환

자실에 배정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또 심장이 두근거리며 큰 부담을 안고 근무를 들어갔다.

코로나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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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환자를 오랜만에 대하는 부담도 있고 suction, 체위변경을 해야하다보니 일반병

실보다 몇 배는 더 감염위험이 있을 것 같았다.

다행히 환자의 의식이 또렷하고 아주 협조적이어서 근무를 하면서 감염에 대한 공포는 서서

히 사라지고 이 환자분에게 위안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A4용지를 보고판에 끼워 환자와 의사소통을 시작하기도 하고 방호복을 입어서 불편하지만 

서서히 적응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중증환자들에게서 에크모, 혈액투석 등의 처치가 이뤄지며 심적부

담이 극대화되었다. 중증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간호인력을 늘려주기는 했지만 각처에서 온 

간호사와 손발을 맞춰 일을 해내기란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레벨C 보호구를 입고 다니면 누가 누구인지 분간도 할 수 없을뿐더러 일반적인 업무 전달조

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병원마다 전산이라든지 업무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런 것을 조율하고 싶지만 그럴만한 시간

적 여유도 없이 근무에 들어가면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다.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근무지에 들어가면 마음만 답답해져 갔다.

여기서 사망하시는 분은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가 없다.

마지막 임종을 가족이 함께 해주지도 못하고 그냥 홀로 쓸쓸히 가셔야만 했다.

그런 것들이 점점 고통으로 다가왔다. 근무를 들어가려면 마음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기도 

하였다.

2주 남짓 지났을까? 복귀연락을 받았다. 2주간의 시간이 순식간에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설렘, 두려움, 고통, 동료애, 가족...

복귀 전 코로나 검사를 받을 때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걱정이 되었다.

혹시 양성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양성이면 나와 접촉한 사람들에게도 미안하지만 방호복을 잘못 벗어 그런 게 아니냐는 주변

의 질타가 쏟아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끝날 때까지 걱정의 연속이었다.

다행히 결과는 음성! 

내 마음의 평화가 오기는 했지만 아직 코로나가 수그러들지 않아 마음이 편치 만은 않았다. 

다 같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협조해서 코로나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076 코로나19 체험 수기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응급실  석종협 간호사

[온몸으로 겪어본 보이지 않는 공포]

대학병원 응급실의 24시간은 늘 버라이어티 하다. 사람이 아플 수 있는 수많은 방법

과 이론으로만 공부했던 대부분의 질병을 볼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

은 사람들과 죽음의 사선에서 헤매다가 멀쩡하게 두 발로 돌아가는 사람, 응급하게 신생아

를 출산한 산모와 애기를 보며 생명의 경이로움도 느끼기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오고가는, 마치 사람의 긴 인생의 굴곡 그래프를 축소해 놓은 곳이다. 그 중에서도 응급실의 

겨울은 각종 외상환자, 심뇌혈관 질환자, 소아 감기로 인해 환자가 넘쳐나고 중증도도 높아

져 하루하루 숨 쉴 틈 없이 힘들게 일하게 된다.  그러나 그 때는 몰랐다. 이보다 더 힘든 일

이 남아 있을 줄은. 나는 응급의료센터에서 메르스를 포함한 각종 전염병에 늘 맞서 싸워온 

경험이 있기에 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대처를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덮친 전대미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코로나)의 전염성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였고 초반에는 전파경로도 확실하지 않은 이 바이러스 앞에서는 앞서 경험했던 것들

도 속수무책이었다. 대구의 첫 확진자가 나온 2월 18일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바로 전 

날 이브닝(오후) 근무를 마치고 내일 동기들과 별구경을 가자고 약속 해놓은 상태였다. 짐을 

꾸리고 있던 찰나 핸드폰이 사정없이 울리기 시작하고 티비와 각종 인터넷 뉴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구 확진자 발생을 대서특필했다. 병원에서는 그전부터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해 

교육을 했고 선별진료소 근무도 하며 인력과 장비들이 꽤 갖춰져 있었지만 실전은 늘 더 가

혹하기 마련이고 아무리 준비했어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내일 당장 출근했을 시 코로나 

의료전선의 끝 

동산병원 응급실 간호사의 

코로나 생존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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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증 환자들을 바로 간호해야하는 실전 상황임을 알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정신없이 뉴스기

사를 읽고 병원에서 교육 해준 레벨D 방호복 입는 방법을 회귀해보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

며 출근 준비를 했다. 당연히 부모님도 전쟁터에 아들을 보내는 표정으로 너무 걱정하셨지만 

안심시켜 드리고 두렵고 촉박한 마음으로 출근했다. 도착하자마자 응급의료센터 차원에서

의 브리핑이 있었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의료용품과 인력, 음압격리실이 더 필요한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런 물질적인 부분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에 대처하는 의료진의 

심리상태였다. 이 당시를 떠올려보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내가 감염되어 환자와 가족에게 옮길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는데 내가 손으로 만진 

물건부터 시작하여 숨쉬는 활동 조차 감염의 원인이 되는 것 같았고 N95 마스크를 착용하

고 레벨D를 입어도 그 불안감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응급실 내에서 코로나 음압텐트와 

음압격리실, 코로나 강력의심 지역과 의심지역, 청정지역 등으로 나눠서 초진부터 구분하며 

진료했지만 내가 접촉한 청정 구역의 무증상 환자에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 되어 우리 

응급실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고 병원이 폐쇄되고 의료진이 전원 격리되어 코로나 

검사가 나올 때까지 퇴근하지 못한 채 격리되기도 했다. 격리 되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 그 스트레스와 공포감은 상상을 초월했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극도

의 스트레스를 받고 지쳤으며 실시간으로 바뀌는 병원 지침과  규정들을 숙지하기도 버거웠

다.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했다고 해서 기존의 아픈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았다. 이 바

이러스에 대해 인지하고 대처하고 두려움을 극복할 시간도 우리에게 길게 주워지지 않았고 

환자들은 물밀 듯이 밀려들어왔다. 환자가 119 앰뷸런스에서 내리자마자  초진 구분을 제대

로 하지도 못하고 추운 겨울 날씨에 체온측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 환

자를 케어 할 때면 방호복과 이중 장갑을 아무리 껴입어도 급박한 상황에서 공기에 노출 되

기 마련이었고 IV 하는 것도 평소보다 두 세배는 힘들었다. 심폐소생술 상황이 30분이 넘어

갈 때 쯤이면 탈진이 올만큼 정신이 아득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평소만큼 처치를 못해서 환자가 잘못 됐다는 죄책감도 들었고 정신없이 처치한 

후에는 방호복에도 구멍이 뚫려있거나 고글이 비뚤어졌거나 해서 코로나 노출에 대한 공포

심은 늘 안고 살았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코로나의 전파력과 사망률 등이 서서히 

통계화 되고 밝혀지면서 의료인들도 이 바이러스에 점점 적응해 나갔고 병원도 완벽하게 코

로나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응급실은 24시간 쉬지 

않고 코로나에 준하여 환자를 진료하고 불철주야 모든 인력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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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백신은 국민, 그리고 우리]

코로나 의증 사망환자를 가족과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정말로 마음이 찢어지는 순간이다.) 

교수님과 의사 선생님과 함께 이중 방역포로 사람을 밀봉하고 영안실로 보내기도 했었고, 

할아버지가 코로나 의증으로 사망하여 몇 십년을 함께 한 할머니가 할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한 채로 음압텐트실에 격리되어 밤새 목놓아 우시던 그 모습들이 아직 눈에 선하다. 또 음

압텐트실에서 심폐소생술 생존 확률이 너무 낮아 동료들과 고민도 하고 더 즉각적으로 소생 

시킬 수 있도록 물건의 위치도 효율적으로 바꾸기도 해봤으며 음압 텐트실에서 처음으로 소

생 시킨 환자를 보며 기뻐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우리 의료인들은 우리가 겪었던 

이 바이러스의, 사람의 생명의 무게를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병원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음압격리실 작동 유무 및 환자 상태 확인, 선

별진료소 음압텐트 확인 및 PAPR(전동식 공기 정화 호흡기)을 포함한 각종 코로나 대응 의

료기기의 점검 상태를 확인하며 근무를 시작한다. 

기존에는 응급실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장비의 사용법을 익히고 하루하루 바뀌는 응

급실 체제에 적응하며 수많은 코로나 의심환자들을 보며 아직까지도 코로나에 대항하여 고

군분투 중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가끔 생각한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근본적인 생활 방식부터 시작하여 의료, 경제, 스포츠 문화 등등 수많은 것들이 코로나 체제

에 맞게 변화하고 있고 겨울이 깊어지면서 호흡기 질환자의 증가와 함께 또 다시 폭발적으

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국민이 최고의 백신이 되고 가장 최전선에서 우

리 병원의 직원들처럼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지금 이 시기 또한 잘 극복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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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동산병원 92병동  이부민 간호사

[제가 가겠습니다]

2020년 2월 18일 대구에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생기고, 대구도 이제 안심지대가 아님

에 걱정하고 매번 새로운 뉴스에 촉각이 곤두서 있었다. 병원은 온통 통제라는 팻말과 함께,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이전에 병원의 풍경은 상상할 수 없으리 만큼 삭막하고 영화

에서나 나올법한 모습이다. 2020년 2월 20일 대구동산병원을 코로나 지역거점병원으로 운

영하는데 파견 갈 의향 있냐는 수간호사 선생님의 물음에 난 “저요” 손을 들었다. 이 병원에 

일하면서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음에 설렘과 걱정이 공존하긴 했다. 혹시나 수당을 주지 않

을까 기대했었는지도 모른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이렇게까지 큰일이라고는 몰랐었다.

잘 할 수 있겠지? 괜찮겠지? 파견근무 첫날 이른 아침 대구동산병원으로 향했다. 해도 뜨기 

전이라 깜깜하고 조금은 서늘한 느낌이었다. 예전 병원은 온데간데 없이 주차장마저 휑했다. 

탈의실에 들러 환복을 하고 개인옷이랑 신발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대충 구겨넣었다. 임시 탈

의실이여서 개인장은 커녕, 신발장조차도 없었다. 일단 머리카락을 고무줄로 질끈 묶고, 아

직 차가운 바람을 가르며 반팔차림으로 보호구착용실로 뛰어가 방호복 착용을 하였다. 외

부병원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다들 처음이라 서로 마주보고 보호구를 점검해 주었다. 드디

어 병동으로 들어갔다. 일단 가보자. 방호복을 입을때는 몰랐는데, 걸어보니 뭐라도 싼 듯한 

찝찝한 느낌이었다. 6층 엘리베이터를 내리자마자 고글에는 습기가 차올랐다. 닦아보아도 

소용 없었다. 뿌연 느낌,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다. 또다른 세상이었다. 환자들의 도시

락을 하나하나 병실로 넣어주는데, 등줄기 땀은 주르륵 흘렀다. 이마의 땀은 닦고싶은데 닦

을 수 없다는 것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 하지만 병실 환자들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는 문을 바로 닫아버리는데, 그들도 얼마나 힘들까, 갑갑할까 마음이 안타까웠다. 최대한 접

촉을 피해야 되기에 스피커폰으로 소통을 하고, 환자들은 “물 좀 갖다주세요.”“창문은 열면 

2020 얼음땡,

멈추었던 일상이 다시 살아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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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까?”“생필품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구하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기약없이 갇혀있

어야 함에 다들 두려움과 답답함이 함께 느껴졌다.

병동에서의 2시간은 밖에서의 20시간이나 다름없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숨이 막혀왔다.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이 들 때 쯤 다음팀이 인수인계 하기 위해 오는 소리가 들렸다. 

“휴, 살았다”라고 머릿속의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입밖으로 나왔다.

그렇게 매일 병원으로 향했다. 퇴근  후 집으로 올 때는 항상 이마에 고글자국이 주름살처럼 

잡혀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내방의 침대와 하나가 되었다. 딱히 막 움직이고 뛰어

다닌 것도 아닌데, 집에 오면 기진맥진, 머리가 멍했다. 게다가 하루하루 나오는 스케줄에 맞

추다보니 내일이 없었다. 나른함과 우울함이 동시에 찾아왔고 언제까지일까? 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앞섰다. 티비에는 채널마다 코로나 관련 뉴스밖에 나오지 않았고, 하루하루 기하

급수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감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다.

초반에는 병동에서만 근무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반병동 환자들이 점점 악화되

어 산소줄에 의지하고, 인공호흡기까지 달면서, 중환자실 근무로 바뀌게 되었다. 환자들 중

에는 상태가 악화되어 바이러스와 싸우며 고생하다 끝끝내 우리의 노력에도 사망하는 이도 

있었다. 결국 한줌의 재가 될 뿐이었다. 가족들도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수 없음에 

안타까웠다.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다.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남은 이들을 지키자! 더 나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겨울은 훌쩍 지나고 따뜻한 봄도 코로나와 함께 지나쳤다. 지원의료인들과 함께 서

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2주... 코로나와의 사투를 했다.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힘들다보니 장

기간 할 수 없음에 다시 성서 본원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쉴 겨를도 없이 혹시 모를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타병동으로 또 파견을 가게되었다. (나의 병동은 코로나로 인해 잠

정적으로 폐쇄를 하게 되었다) 일상이 멈춰 버린 시간, 그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2020년을 보

내고 있다. 12월 아직까지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렸다.

하지만 가장 쉽고 확실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믿는다! 우리의 노력과 힘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요즘 유치원에서 일찍 마친 아들과 딸이 퇴근하고 온 남편과 집에서 얼음땡놀이를 즐겨하는

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로 인한 모든 것이 멈춰있는 지금 이 시간도 ‘얼음땡’놀

이처럼 ‘땡’하면 다시 살아나는, 예전처럼 자유로운 일상이 가능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믿는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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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내과계중환자실  이유진 간호사

[2020년 겨울 그리고 봄]

2월 18일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된 이후 코로나바이러스는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내과계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들은 대구동산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상태가 좋지 

않아 인공호흡기, 투석기, 체외순환기(ECMO) 등의 집중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코로나 환자

들을 중환자실 음압격리실로 전원받아 직접 간호하게 되었다. 내과계중환자실의 특성상 우

리는 활동성 결핵이나 항생제다제내성균 등 여러 가지 전염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 대한 경

험이 많았지만 이러한 우리에게도 코로나 환자를 간호하는 것은 처음이었고 두려움도 컸다.  

 2월 21일 첫 코로나 환자가 우리 중환자실로 입원하였고, 이후 코로나 상황은 하루하루 더

욱 악화되었다.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진단받은 환자들의 상태가 급

속도로 나빠지면서 집중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늘어갔다. 2월 25일 폐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즉각적인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대구동산병원에서 전원되었다. 입원하자마

자 환자에게 기관 내 삽관 및 중심정맥관 삽입 등의 주요 시술이 이루어졌고, 이를 위해 담

당의와 함께 음압격리실에 들어간 우리는 방호복을 착용한 채 2시간 이상을 환자 곁에 머물

며 여러 가지 응급처치 및 간호를 수행하였다. 이때 습기 찬 보안경으로 인해 시야가 잘 확

보되지 않아 환자에게 여러 가지 처치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다행히 

한 번에 여러 시술과 처치가 환자에게 무사히 시행되었고 정리 후 나오자 온몸은 땀으로 젖

어있고 가쁜 호흡으로 인해 잠시 어지러움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입원 시보다 다소 상태가 

안정된 환자를 보며 안도감과 감사함이 들었다. 

내과계중환자실 

우리들의 코로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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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직원의 수를 최소한으로 하자는 원칙에 따라 음압격리실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 간호사가 수행하게 되었다. 시간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식이 

및 투약 등의 간호행위뿐만 아니라 혈액검사, 처방에 따른 인공호흡기 조작부터 환자의 대

소변 정리, 청소, 폐기물 처리까지 우리가 직접 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우리는 격리병실에 한번 들어가면 몇 시간이고 나올 수가 없었고, 모

두가 흠뻑 젖어서 나왔다. 젖은 보라색 근무복은 마르면서 흰 무늬를 만들어냈고 서로를 바

라보며 ‘소금쟁이’라며 웃었다. 몸과 마음은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는 서로를 보며 격려하고 

또 힘을 내어 하루를 보내었다. 이러한 와중에 코로나 환자를 간호하면서 우리들만의 터치 

발명품도 개발했다. 바로 생수병을 낚시줄에 연결하여 격리실 밖에서 줄을 당기면 격리실 안

쪽에 설치되어있는 투석기의 화면을 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속적인 혈액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기계가 자주 멈추게 되는 경우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데 이 기계는 매우 예민해서 환자의 움직임이나 상태에 따라 

경고음이 울리며 작동이 일시 정지되는 일이 종종 있다. 이때 투석기 모니터의 <계속>항목을 

터치만 해주면 다시 잘 작동이 되는데 이 화면만을 터치하기 위해 방호복을 입고 음압격리실

에 들어가는 일이 쉽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 고민한 결과 이런 우리만의 

터치 발명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정말이지 우리 간호사는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온 힘을 다해 돌보던 코로나 환자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그 날은 지금

도 잊을 수가 없다. 중환자실로 오실 때부터 매우 위중하셨던 환자는 지속적 혈액 투석요법

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 호전을 보이지 않고 결국 사망하셨다. 코로

나바이러스로 환자 면회가 제한되어 입원 후 환자를 한번도 제대로 뵐 수 없었다는 아들은 

아버지를 보내며 마지막으로 손 한번이라도 잡아보게 해달라며 부탁하셨다. 아들에게 방호

복과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고 함께 들어갔으나, 슬픔으로 목이 메인 아들은 호흡이 힘들어

져 바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우리는 코로나 환자 사망 시 의료인이 시신을 정리하여 

이중 밀봉하여 화장시설로 이동하도록 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담

당의와 함께 모든 사후처치를 직접 시행하였고 그렇게 고인을 보내드렸다.

3월 중반의 어느 날 인공호흡기 및 체외순환기(ECMO) 치료를 하는 매우 위중한 할머니 한

분이 입원하셨다. 정말 생사를 오가는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시고 조금씩 호전이 되어가던 

중 할머니는 장기화 되는 힘든 치료에 너무나 지치셨던 모양이다. 기관 내 삽관을 하여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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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지 못했지만, 손으로 글씨를 쓰거나 입모양으로 ‘죽고 싶다’, ‘그냥 가게 해줘’ 라며 눈

물을 자주 흘리셨다. 그날도 죽고 싶다는 환자를 달래고 나왔는데, 옆 음압격리실에서 다른 

환자를 간호하고 있다가 문득 유리창을 통해 할머니를 보았더니, 할머니 손이 삽관되어 있

는 입으로 올라갔다. “어! 신체보호대가 되어 있었는데? 손이 왜 올라가는 거지? 안돼요! 제

발!” 그러나 고통스러웠던 할머니는 결국 기관 내 삽관을 손으로 뽑으셨다. 순환을 위해 겨

우 손가락 하나의 여유를 두고 묶은 신체보호대에서 손목을 요리조리 비틀어 손을 빼내신 

다음 결국 기관 내 삽입되어있던 관을 빼내신 것이다. 응급상황이다! 우리의 얼굴은 모두 새

하얗게 변했다. 환자의 산소포화도는 보란 듯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옆 코로나 병실에

서 방호복을 벗어던지고는 다시 방호복과 보호구를 착용하고 정신없이 뛰어 들어가 암부백

을 잡았다. 밖에서는 담당의에게 연락하고 재 삽관을 위한 기구와 물품을 챙겼다. 담당의는 

곧바로 도착하여 재삽관을 시도하였으나, 계획되지 않은 발관으로 인해 기도가 부은 상태라 

재삽관은 쉽지 않았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재삽관을 시행하였고 다시 인공호흡기와 연

결한 후 환자의 상태는 안정이 되었다. “할머니.....” 그제야 두 다리에 힘이 풀리고 눈물이 터

져 나왔다. 또 그렇게 한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도 그 날을 생각하면 우리의 심장은 쿵쾅쿵

쾅 거린다. 이렇게 우리를 놀라게 했던 할머니는 장기간의 치료 후 상태호전을 보이셨고, 여

러 차례 검사 끝에 코로나 음성 및 격리해제 판정을 받아 감사하게도 6월 초 건강히 퇴원하

셨다.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장면은 환자가 장기간 치료 후 격리해제를 통보받는 순간이

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지침]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상 음성이 연속하여 

두 번 나오면 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 음압격리실에서 거의 두 달간 입원 치료를 하고 처음으

로 격리해제를 통보받던 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하던 아들은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

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를 지켜보던 우리도 함께 눈물이 흘렀다. 코로나로 인해 면회

가 제한되면서 영상통화로만 할머니의 안부를 묻던 가족들은 격리해제를 통보받은 다음날 

드디어 ‘이산가족 상봉’을 하였다.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찾아온 코로나바이러스는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과도 생이별

하게 만들었으며, 수많은 노력과 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2월부터 발생된 

대구의 코로나 환자의 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수칙 준수 및 방역 등을 통해 현재 발

생자가 다소 감소한 상태이나, 지금 서로를 위해 잠시 거리를 두지 않으면 나의 사랑하는 가

족과 친구를 영영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루 빨리 더불어 살아가던 소중한 일

상을 되찾기 위해 우리의 자리를 묵묵히 지킨다. 그리고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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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소화기내시경실  이은경 간호사

올해 초 한국에서 코로나로 확진자가 막 나올 무렵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았고 강 건

너 불구경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가족들과 세부 여행을 갔었다. 당시 여행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까다로운 공항 검색을 거치는 등 코로나의 위험을 온몸

으로 체감했지만, 여행 중에 드린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고 지

켜주심을 믿음으로 깨닫게 된 소중한 기회이기도 했다. 한국에 돌아가면 간호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행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가족의 사랑과 신뢰가 내가 해야 할 간

호 업무에 선한 동기를 주는 것 같았다.

한국에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 환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내가 근무하는 대구동

산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코로나의 공포로 자원하는 의

료인이 없는 상황에서 나는 나를 믿어주는 가족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망설임 없이 

자원을 했다.

올해 3월만 하더라도 대구의 모든 곳이 유령도시처럼 코로나19는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였

고, 남편과 아이들은 내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게 되면 함께 지낼 수 없는 현실을 알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 환자를 돌보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가족들의 응원 속에 나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환자들을 즐겁게 보살피리라 다짐

했다.

하지만 다짐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막상 방호복과 보호구을 착용한 상태로 격리 병동

에 근무를 하니 30분만 지나도 땀이 비 오듯이 흘러내리고 고글은 습기로 가득 차 앞이 잘 

코로나19와 

복된 간호사로 지내온 

시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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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도 않았다. 땀이 눈에 들어가도 닦을 수 없는 어려움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피로가 

쌓이고 몸도 지쳐갔다. 힘든 호흡과 두통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두

려운 생각으로 선택에 대한 의구심이 든 순간도 있었다.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분들 중 기억에 남는 고마운 분들이 참 많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힘들게 하셨던 분들이 더 생각난다. 고위험군 중에서는 치매 질환을 앓고 있었던 연세 

많으신 환자분들의 간호가 가장 힘들었다.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만으로도 감당하기 벅찬데 

거기에 보호자도 없는 상황에서 식사 보조와 배변 간호까지 해야 하니 더 큰 어려움을 느꼈

던 것 같다. 가족이 동시에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도 있었다. 모두가 완쾌되어 퇴원했으면 좋

으련만 생사의 갈림길에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생을 마감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장례 절차도 없이 쓸쓸히 화장터로 보내지는 상황들과 현실에 

무력감과 허탈함이 몰려왔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아픈 환자들의 상황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내곤 했다. 다행인 것은 그렇게 힘들어도 내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동료

들과 가족들, 교회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 속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처음 코로나 환자들을 간호했을 당시에는 대부분의 의료진들은 집에 가지 않았다. 행여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로 인해 감염이 되는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숙소가 마땅치 

않아 동료들과 병원 장례식장에서 쪽잠을 자게 되었다. 숙박시설을 가도 괜히 눈치가 보이

거나 불편한 마음을 줄 것 같아 마음 편히 병원 장례식장에서 지낸 것이다. 우리의 모습이 매

스컴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온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병원으로 모아지며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로 열악한 환경들이 개선되었고,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

들은 국민들이 보내준 응원으로 힘을 낼 수 있었다.

코로나 확산세가 꺽이고 안정화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헌신 덕분

이라는, 얼굴에 선명하게 드러난 고글과 마스크 자국을 보며 간호사들의 노고에 고마운 마

음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여러 매체에서 전했다. 하지만 의료인뿐만 아니라 정부와 시·군청,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쳤기에 극복해 나갈 수 있었고, 현장의 각 자리에서 그

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덕에 많은 환자분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아직도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고, 솔직히 힘들다는 건 누구나 같을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마음자세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모두가 힘

을 내고 서로 배려하면서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 올 한 해 나에게는 많은 감

사와 성장이 있었다. 제일 감사한 것은 내가 근무하는 동산병원이 코로나19를 감당하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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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되어 아무런 선택의 여지 없이 자원할 수 있었던 점이고, 두 번째는 평소 멀게만 느껴졌

던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이 계심을 누릴 수 있어서 행복했고, 세 번째는 가족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서로 힘이 되고 믿어줄 수 있는 가정이 된 것에 너무 기쁘다. 어쩌면 

이 시기에 간호사로서 환자들을 보살필 수 있는 이 삶이 참으로 복된 이의 삶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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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경영지원팀  이진형 행정

[하나 되어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의 모습]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행정직원으로서 나의 임무는 그리 막중하지 않았으나, 코로

나-19를 이기기 위한 기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하루가 평소보다 짧아졌다. 아침에 출

근하면 병원 입구에 쌓여져 있는 기부 물품들을 정리하고, 점심 먹다가도 찾아온 택배 소식

에 젓가락을 내려놓고 달려가는 일에 차츰 익숙해졌다. 여러 곳에서 보내준 기부물품을 정리

하느라 업무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퇴근을 하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다. 덕분에 평소 튼튼했

던 허리에 파스를 바른 채 짐을 나르기도 하였다. 끊임없는 육체 활동으로 지쳐갈 때 쯤, 수

많은 기부자의 사연들을 통해 위기 속에서 하나 된 우리의 모습을 보며 힘을 낼 수 있었다. 

대구에 있는 우리 병원에 충청북도 청주, 강원도 양구, 인천, 전라도 광주, 부산, 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서 기부물품을 보내주었다. 힘내라고, 응원한다고, 멀리서 마음으로나마 함께한

다며 하나 된 마음으로 의료진을 격려하는 모습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다. 맘카페에서 서

로 격려하여 십시일반 기부금을 모아서 보내는가 하면, 어느 초등학교 반 선생님과 아이들

은 1,004원의 기부금을 보내며 의료진을 응원하였다.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든 성금으로 

보내준 비타민 음료와 유학생들이 보내준 쿠키는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간식이 되었고 식당

에서 두 달 가까이 보내준 꼬막 도시락은 응급실과 격리병동 간호사들의 점심이 되었다. 서

로 다른 환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재난 앞에 하나 되어 

위기를 이겨내는 우리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됨의 능력을 보았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를 돕는 기부자들이 전해준 따뜻함]

기부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나와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먼 이야기라

하나됨, 

따뜻함 그리고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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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짧은 생각은 코로나-19를 위한 기부를 보며 바뀌게 되었다. 연이은 진료로 인해 집에 가

지 못하고 병원 장례식장에서 쪽잠을 자며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의 모습이 방송에 나간 

후, 여러 개인들이 익명으로 보내준 샴푸, 비누, 칫솔세트, 속옷 그리고 수많은 생필품은 간

호사들의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씻겨주었다. 설날에 받은 세뱃돈 만원을 꾹꾹 눌러쓴 편지

와 함께 보내준 아이의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값진 기부가 되었고, 집에 가지고 있던 새

로 산 온도계를 보내며 환자를 돌보는데 사용해달라는 학부모의 부탁은 작지만 큰 힘이 되

어 우리와 함께하였다. 격일제 경비 일을 하며 간식으로 챙겨둔 팝콘과 삶은 계란을 비닐봉

지에 싸서 택배로 보내주신 70세의 경비아저씨, 아이들이 한푼 두푼 모아서 만든 143,060원

을 저금통에 담아 보내준 울산의 한 지역아동센터, 기초생활수급으로 받은 26만원을 선뜻 

건네어 준 할아버지, 이전에 구매해둔 마스크 20장을 포장해 보내준 아저씨, 이 모든 기부자

들은 과연 자신들의 삶이 여유롭고 넉넉하기 때문에 보내준 것일까. 크지는 않지만 자신이 

가진 것 중 큰 부분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기부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작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 소중한 정성은 코로나로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기

에 충분히 따뜻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따스함을 건넨 적이 있었나 돌이켜 보며 반성해

본다.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에서 찾은 희망]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도움을 보내준다고 해도, 자신의 안전을 내어놓

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의료진들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았으리라 생각한다. 두꺼운 옷을 입어도 손이 시려운 

추운 날씨에 천막 안에서 방호복 한 겹으로 버티며 확진자들을 진료하던 모습, 또 추위가 무

색할 만큼 땀에 흠뻑 젖은 의료진의 뒷모습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잘 보여주었다. 집에 있

는 가족들이 걱정이 돼 격리병동에 들어가 진료한 날에는 당직실에서 밤을 지새던 사람, 꽉

끼는 고글과 마스크에 아파하며 거즈를 덧댄 자국이 얼굴에 선명한 사람, 겹겹이 입은 방호

복을 벗을 시간이 아까워 기저귀를 차고 병동에서 근무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영

웅이었다. 환자를 자신의 몸과 같이 생각하며 전심을 다해 진료하는 많은 의료진들의 모습

은 귀감이 되어 우리 마음속에 오래 남을 것이다. 언젠가 또 다른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찾아올 그 때에도, 끝까지 싸우는 의료진이 있는 한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았

다. 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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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한창 유행하던 때에도 끼지 않던 마스크를 수개월 째 착용하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마스크를 끼지 않는 장면을 보면 어색함을 느끼는 지금,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

이 되어 곁에 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서로를 도우며 따뜻함을 전하고, 희생을 통한 희

망을 가르쳐준 코로나-19는 어쩌면 완전 나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춥다. 코로나-19의 안개가 걷히고 동이 트기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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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신경계중환자실  이현자 책임간호사

우한 폐렴이 2019년 12월부터 바이러스가 퍼져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무슨 바이러스일까? 각종 루머가 떠돈다.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12월, 1월을 보내고 있었다. 

드디어 염려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2020년 1월 17일 국내 첫 확진자로 중국인 여자 환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그래도 

아직은 몸에 와 닿지는 않았다.

2월 20일 대구에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갑자기 대구동산병원이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지

정되었다. 대구동산병원 전체를 비우고 코로나19 환자들을 받아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졌다. 

다음날 2월 21일 데이(day) 근무를 하면서 일반중환자실의 환자들을 퇴원시켜야 했다. 퇴원

할 컨디션이 아닌데도 코로나 환자를 받아야 하니 양해를 바란다며 환자를 설득하여 퇴원을 

함과 동시에 대구시에서는 내과 중환자실 격리병상에 코로나 환자 2명을 당일 입원시킨다고 

한다. 격리병상 준비를 위해 환자감시장치(모니터)를 옮기는 등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낮 12시부터 코로나 환자가 중환자실 음압병실에 입원을 하였다. 초긴장 되는 순

간이었다. 방호복 착·탈의법 교육을 받고 이날은 낮번 플러스 초번근무를 하면서 환자를 간

호했다. 병동도 응급상황이기는 마찬가지였다. 환자들을 전원 시키거나 퇴원을 시켜야 했다. 

시간을 다투는 일이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 환자를 받기 위해 전날 밤을 새워 가며 수간호사, 책임간호사 등 12명의 간호사들이 

남아서 52병동 정리를 하였다. 아무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매뉴얼도 없고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한 것 같다. 다음날인 22일 오

대구는 우리가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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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2시부터 환자가 입원하기로 해서 그전에 못다 치운 장비들을 싹 다 치운다고 또한 분주

하였다. 바삐 하다 보니 손도 다치기고 하였다. 

이 정도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벌써 오후 1시다. 개인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본관에

서 철수를  해야 했다. 

이 날은 날씨가 무척 추웠다. 바람도 많이 불고......

코로나 환자가 오후 2시부터 앰뷸런스로 1명씩 계속 오고 계셨다. 

나는 인공신장실 쪽에서 앰뷸런스로 이동된 코로나 환자가 오면 이름과 생년월일

을 확인하고 상황실에 연락하는 업무다. 그러면 상황실에서는 입원 수속을 밟는다.  

긴장된 상태로 방호복, N95마스크, 고글을 쓰고 그것도 혼자 들어갔다. 

그곳에 도착하니 다른 분이 계시긴 했다. 다음날은 6층 62병동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3명이 

한조였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어서 다행이었다.

첫날 코로나19 환자가 50여명이 입원하였다. 이튿날은 80여명이 입원을 했다.

장비들을 다 치우는 바람에 병동에 컴퓨터도 없고 체온계도 모자라고 다른 의료장비들도 

부족하였다. 힘들게 치웠던 컴퓨터를 다시 설치하고 필요한 장비들을 다시 채웠다. 환자들 

가운데에는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 그날 바로 중환자실로 가는 경우도 

있었다. 폐가 급속도로 나빠지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경증환자라 초기간호정보도 필요 없고 처치 재료도 내릴 필요 없다고 했으나 나중

에는 모든 간호기록과 처치재료 및 행위fee를 매겨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졌다. 우리들은 그

날그날 변하는 상황들을 잘 알아야 했다. 처음 겪는 일이라 그러했으리라 생각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화를 내기도 했다. 지금은 백서도 만들어져 있으니 잘 해나가기라 믿는다. 코로나 

환자를 간호한 지 10일째 쯤,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를 하다 보니 머리도 살짝 아프고 목이 

건조하며 마른 기침이 났다. 

불안한 마음에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다. 정말 방호복을 입는 것이 힘

들다. 2월 말이라 밖은 춥지만 방호복으로 인해 답답하고 땀도 많이 난다. 고글을 벗고 나

면 얼굴에 자국이 생기고, 가렵고, 피부트러블이 발생한다.

격리병실 안에 들어가서 2시간 일하고, 2시간 휴식을 한다. 처음에는 방호복 착·탈의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30분 전에 착의하고 들어간다. 그리고 2시간을 견디려면 병실 들어가기 

전 미리 화장실을 가야한다. 점심을 늦게 먹을 때도 많았다. 그렇지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견딜 수 있었다.“대구는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일했다. 간호사들은 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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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식사를 병실에 직접 배식하고, 거두고, 침상만들기, 투약 등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못 드

시고 토하는 환자가 있으면 수액을 꽂는 경우도 있다. 방호복 입고 이중장갑을 끼고 바늘을 

삽입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 이번 근무는 중환자실로 배정이 되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

라 부서가 바뀌었다. 중환자실에도 환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났다. 몇몇 간호사들은 불안하

여 집에도 못 가고 장례식장을 숙소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힘든 것도 있지

만 타지역에서 많이 오셔서 도와준 분들이 너무 고마웠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지만 방호복

속에서 우리는 웃으며 일을 했다. 그분들께 감사 드리고 무사히 잘 마치고 복귀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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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동산병원 102병동  장효순 간호사

작년 9월 입사하여 병원 일을 배워가던 12월 일명 ‘우한폐렴’이라는 질환이 중국 전

역에 퍼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다. 그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로 인한 사망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뉴스를 보며 그저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다. 아침마다 나오는 코로나에 

관련된 뉴스들은 코로나 공포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였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한국에서도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며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대구·경북

에서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음압격리병실이 있던 우리 병동에서 코로나 확진환

자들을 보게 되었다.

코로나의 감염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환자를 간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호복을 입어야 했고 방호복 입는 방법과 벗는 방법을 배웠다. 한 개라도 틀리면 감염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인지 열심히 교육을 듣고 배웠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은 엄청났다. 3

월 18일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가 최종 음성이 나와 격리해제한 환자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

작했다. 당직의사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코로나 검사 처방이 나고 그날 밤 그 환자는 양성

이 나오며 다시 음압격리실로 들어갔다. 우리 병동 수간호사선생님과 책임간호사 선생님들

을 포함한 모든 간호사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었고 모두 병실에 자가격리 되었다. 우리 

중에 누구 하나라도 양성이 반응이 나오면 어쩌나, 그럼 가족과 함께 지내던 선생님들은 어

떡하나 걱정하며 검사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로부터 몇시간 후 하나 둘 음성이라는 문

자가 왔다. 그렇게 우리 모두 ‘음성’이 나오며 우리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4월 중순경 저녁약을 주기 위해 방호복을 입고 있었는데 환자감시장치상에 산소포화도가 

코로나19로 깨달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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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 것을 발견하였고 마침 방호복을 다 입은 선생님이 있어서 먼저 환

자병실로 들어갔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있던 환자였는

데 기관절개관이 옆으로 쓰러져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않아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있

었다. 곧바로 CPR방송이 울렸고 당직의사, 인턴 모두가 뛰어와 방호복을 입고 음압격리실에 

들어갔다. 처음 겪는 응급상황이었고 더구나 코로나환자에게 일어난 응급상황이어서 더욱 

정신이 없었다. 피검사, ABGA 등이 추가가 나고 ventilator 처방이 났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지 몇분 안되어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돌아왔고 긴박했던 응급상황은 

종료되었다. 처음 겪는 응급상황이었고 더구나 코로나 확진 받은 환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

나니 너무도 정신이 없었고 또 어떡해야 할지 혹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다행히 그 환자는 얼마 지나지않아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를 해제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가게 되었다. 

현재 코로나는 아직 정확한 치료법도 밝혀지지 않았고 또 어떠한 경로로 이 감염병이 발생

했는지 조차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아직은 불안하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을 느꼈

다. 처음 코로나 환자를 맡게 되었을 때 나는 코로나 환자를 본다는 자체만으로 코로나가 

나에게 전염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고 또 내가 감염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어 나의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나로 인해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도록 처음 

방호복 입는 방법을 공부할 때 더욱 집중하여 들었던 것 같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뉴스를 보며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을 일으켰는지,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는지 찾아보고 공부하였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보며 원칙을 준수하여 건강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마스크에 대해서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는 피부 트러블이 생

겼을 때 가리는 용도, 기침이나 콧물 등으로 남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때 가리

는 용도이고, 병원에서도 감기 증상이 있을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착용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를 예방하고 모두를 보호하는 존재로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일상행

활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자 고마운 존재가 되었다. 이미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에서 많이 변

화하였다. 어딜 가나 열이 있는지 체크해야 하고 방명록이나 QR코드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

하다. 그리고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출입이 가능하고 요즘은 직접 가는 것 보다 배달을 

선호한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 가끔 코로나를 겪기 전 날들이 그립

다. 마스크를 벗고 어디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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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외과계중환자실  주효진 간호사

4월. 봄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방호복을 입고 일을 해서인지, 마스크 때문인지 여하

튼, 그날은 유난히 빨리 맞이했던 여름의 시작이었다. 나는 이브닝 근무였고 인수인계를 받

은 직후 격리병실의 음압이 잘 되고 있는지 차압시스템을 확인하던 차에 병동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상태가 위중한 코로나 확진환자가 일반병동에 있으니 현재 중환자실의 격리병실

에 입원중인 증상이 경미한 코로나환자를 병동으로 내보내고 곧바로 병동에 있는 중환자를 

중환자실로 입원시켜야한다는 소식. 일반병동에 있던 코로나 환자의 상태가 위중해졌다 함

은 분명 호흡기증상으로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지... 나는 마음이 급해졌고 

신속하게 일반병동으로 내려 보낼 준비를 시작했다. 일반병동에 보낼 환자에 대한 인계를 주

고, 보호자에게 병동으로 내려감에 대해 설명, 코로나 이송팀과 안내팀, 청소팀에 연락을 취

하고 마지막으로 방호복을 입고 환자물품 소독, 정리, 환자의 활력징후 체크등을 마칠 즈

음, 병실 밖에는 이송팀과 청소팀이 이미 대기 중이었다. 격리 방에 들어와 있던 내가 음압시

스템이 작동 중인 이송차에 환자를 태우고 겉을 소독한 뒤, 이송팀이 이송차를 넘겨받아 병

동으로 출발과 동시에 청소팀이 격리병실 소독. 그리고 병동에서 올 환자의 인계를 받기 위

해 환자의 차트를 열어 환자 명을 본 순간 익숙한 느낌이 들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나

는 당황스러움을 감출수가 없었다. 분명히 내가 아는 환자였다. 그것도 요양병원에서 본원 

응급실을 통해 중환자실로 곧바로 입원해 내가 받았던, 그 당시 처음 입원했을 때는 산소치

료도 적은 양으로 하고 있었고 증상도 심하지 않아 치료 후 무사히 일반병동으로 out했었

다. 그런데 일반병동으로 간 지 1주도 안되어 다시 입실이라니...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느낌과 동시에 두려움이 커졌지만 무서워하고만 있을 시간은 없었다. 환자의 과거력, 

최근 피수치 검사결과와 X-ray를 확인하고 모자란 물품 보충, 방호복 점검, 수액준비, 인공

시작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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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치료를 하게 될 시를 대비해 응급카트와 기도삽관 물품 준비를 끝마치고 병동에 환

자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취한 뒤, 방호복을 입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송팀과 인턴이 환자

와 함께 도착했고 다행히 의식은 있는 상태였지만 고용량의 산소를 쓰고 있음에도 ABGA는 

호전되지 않았고, 거기다 더 심해져만 가는 호흡곤란에 결국 기도삽관을 시행할 의사, 보조

할 의사와 간호사인 나, 총 3명이 PAPR을 착용하고 격리병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보통의 기

도삽관이라면 최소 간호사가 3명(물품조달, 어시, 차팅)으로 뭉쳐서 해도 벅찬 게 사실인데 

접촉 인원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나 혼자 어시를 서게 되었다. 혹시라도 긴박한 순간 바

쁜 나머지 내가 실수라도 하거나, 기도삽관 도중 분비물이 튀어 전염된다면? 코로나환자 기

도삽관을 나 혼자 어시라니! 하지만 기도의 위치를 조금이라도 더 정확히 보기 위해 환자의 

입에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야 하는 의사는 나보다 더 두렵겠지... 모두가 두렵지만 그 감정

을 뒤로하고 환자의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사히 기도삽관을 마치고 곧

바로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시작했다. 환자 입실부터 시작해서 내가 방호복을 입은 지 1시

간정도 지났을까 갑갑한 느낌은 느낌이 아닌 실제로 다가와 내 목과 얼굴을 누르는 것 같았

고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도 닦을 수 없어 얼굴을 좌우로 세차게 흔들기를 수십 번... 기도삽

관 때부터 병실에 들어왔던 의사도 이마에 땀에 맺히고 얼굴이 불그스름해져 있었다. 어느

덧 시술이 끝이 나고 의사가 병실 밖을 나서자 “하 -”하고 숨을 크게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얼른 나가서 몸에 들러붙는 이 찝찝한 방호복을 벗고 산소통의 산소가 아닌 바깥공기

로 호흡하고, 몸을 씻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있었다. 기도삽관도중 

상처입진 않았을까 구강상태를 점검하고 중심정맥관 개방성 확인, 시술 도중 더러워진 옷 갈

아입히고 바닥에 널브러진 시술물품들을 정리하고 나니 그래도 급한 고비는 다 넘겼다는 안

도감이 그제야 밀려왔다. 찬찬히 환자의 얼굴을 다시 한 번 살펴보니 이질감이 느껴졌다. 그

때는 콧줄이 불편하다며 성도 내고 일반병동으로 언제 가냐며 질문도 할 수 있었던 컨디션

이었는데.. 지금 눈을 감고 인공호흡기로 호흡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때 그 환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이 이질감이 주는 슬픔을 뒤로 병실을 나갈려는 찰나, 내려져있는 블라인드가 눈

에 띄었다. 나는 격리병실의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하게 되면 창문의 블라인드를 꼭 올려놓는 

편이었다. 왜냐하면 코로나 병실은 의료진들이 인공호흡기계의 화면을 잘 볼 수 있도록 방

안의 불을 꺼놓기 때문에 블라인드마저 내려와 있으면 어두컴컴한 병실 안에서 환자 혼자서

만 외로이 싸우고 있는 느낌을 받곤 했었기 때문이다. 창문의 블라인드를 올리자 병실 안은 

어느새 어두워진 바깥풍경과 나의 가쁜 숨소리 그리고 인공호흡기가 작동하는 소리로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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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차있었다. 그렇게 그 하루의 내 업무시간이 끝이 나고 2달이 채 안됐을 무렵, 우리 병동은 

코로나 확진환자가 남아있는 마지막 병동이 되었고 어느 날 내가 출근했을 땐 이미 사망하

여 영안실로 보내는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병실소독까지 마치고 혹시나 남아있는 물품

을 확인하기 위해 텅 비어버린 병실을 마주했을 때, 처음 그 환자분이 입원했을 때가 떠올랐

다. 내가 말을 건네고 질문에 맞는 대답을 듣고, 나와 눈을 맞추고 콧줄 제거 후 직접 입으로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그때부터 지금, 비어있는 병실까지. 블라인드를 내리면서 생각했다. 나

는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게 될지... 내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능력은 없지만, 시작은 함께여도 끝은 이곳이 아니기를 위해 내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매일이 반성과 후회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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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인공신장실  홍윤수 수간호사

[익숙한 곳의 낯선 풍경]

전화벨이 울린다.

출근준비로 마음이 분주한 월요일 아침. 대구동산병원으로 파견근무 가라는 팀장님의 전화

를 받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병동으로 발령은 걱정부터 앞서게 했다. 대구동산

병원은 나에게는 고향 같은 곳으로 간호대학 시절은 실습을 하며 꿈을 키우고 대학 동아리 

활동으로 병동 곳곳에 다니며 기타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들려주었고 입사 후에는 든든한 

일터로 지금까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며 소확행을 이룰 수 있게 해준 일터였다 또한 

남문에서 본관까지 이어지는 가로수들은 지친 일상을 위로해 주기 충분한 멋진 산책로이기

도 했다 항상 그곳을 생각하면 선교사 사택 주위와 구름다리를 거닐던 나의 젊은 시절이 같

이 떠오른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으로 이전 개원 할 때도 새병원으로 가서 기쁘기도 하지만 추억이 깃든 

그곳을 떠나는게 아쉬웠기도 했다. 그런데 그 병원이 코로나 환자를 위해 전담병원으로 사

용하고 있었고 오늘 나는 그곳으로 환자를 간호하러 간다. 새병원으로 이사 후 1년 만에 처

음 들어가는 입구가 1년 전 환자들로 붐비던 그곳이 아니었다 주차장에서 교수연구동으로 

이어지는 곳은 라일락, 벚꽃, 목련은 그대로 인데 너무도 한적하다. 코로나 상황실이 있는 별

관에 도착하여 옷을 갈아입고 레벨D 입는 방법과 병동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듣고 

같이 일하는 멤버랑 인사를 나눴다 

휴게실과, 상황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낸 격려의 간식들이 넘쳐나 나를 놀라게 했다 당신을 

응원한다는 메시지가 적힌 간식들과 별관 로비 한쪽 벽면을 장식한 격려 편지는 감동으로 

슬픈 

청라언덕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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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왔고 코로나19와 싸우는 건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이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가족, 

이웃, 시민, 국민들과 함께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 방호복을 입고 인터넷에서 본 이마나 콧등

에 반창고 붙인 간호사들처럼 나도 반창고를 붙이고 마스크 고글을 차례대로 썼다 착의실

을 빠져나와 본관 입구로 가다보면 서문시장 육교가 보인다. 병원 담장 너머는 평범한 일상

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오고가는 모습들이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는 

간호사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병동에 도착하여 앞 근무조에게 환자상태에 대해 보고받고 

코로나 병동에서 2주간의 간호업무가 시작되었다

[힘겨운 싸움]

한 할머니가 혼자 외롭게 힘든 상황을 버티고 계셨다. 수액을 맞고 산소를 공급받고 

소변줄을 달고 계신 모습은 누가 봐도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할 것이다. 호흡은 힘겹지만 

혈압과 맥박은 안정적이다 할머니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감염병을 두려워 하는 이유를 다

시 한번 느끼게 한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 시간들을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없

다는 것. 손 한번 잡아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 생각

하는 순간. 복도에서 큰소리가 들린다 또 다른 병실에 할머니 한 분이 집에 가야된다고 가방

을 싸서 나오셨다. 잘 달래서 방에 모셔다 드렸는데 얼마 안 있어 또 나오신다. 아들이 보고 

싶은 모양이다. 계속 아들이 있는 집에 보내 달라고 한다. 아들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

고 할머니를 바꿔 드렸다 스피커폰으로 전해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엄마를 향한 사랑이 애

잔하다 아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생활관에 있다한다. 다 나으면 빨리 엄마 데리러 꼭 갈

테니깐 그때까지 참고 있으라고 하니 그제서야 병실로 들어갔다. 코로나가 가족을 해체 시키

는 것도 같지만 더 끈끈하게 연결시키는 것도 같다. 교대 시간이 되어 탈의실로 내려와 옷을 

갈아입고 휴게실에 잠시 휴식을 취하니 살 것 같다. 방호복 입고는 화장실 가기가 힘들어 보

통은 물도 안 마신다. 휴식시간에 커피랑 빵을 먹으니 너무 맛있고 제공해 주신 분들께 감사

하다. 상황실 로비는 취재 나온 기자들로 붐빈다 인터뷰 하는 간호사들도 많은데 혹시나 간

호사들이 주인공으로 비춰지면 어떡하나 노파심이 생긴다

[세상 속으로]

며칠 후 한 할머니가 퇴원하게 되었다. 할머니는 일찍부터 사복으로 갈아입고 퇴원준

비를 하신다. 몇 주째 갇혀있었으니 오죽 하랴. 퇴원하는 길은 동선이 너무 복잡해 간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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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해야 한다 할머니 가방을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동안 고생하셨다 잘 가시라하

고 가족들이 마중 나오시나 물었더니 울먹이며 하소연을 한다. 남편과 같이 사시다가 두 분

이 같이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남편은 상태가 심각해 중환자실로 본인은 일반병실로 입원했

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한다. 돌아 가시는 그 순간에도 장례도 함께 하지 못

했고 이러한 상황이 그저 답답할 뿐이다 하셨다 이런 사연을 들을 때마다  감염병은 인간

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게 만들고 가족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게 되는 상황이 안타깝다.  

아침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의사선생님이 방호복을 입고 와서 실시한다. 콧구멍에 긴 

검사봉을 넣는 것이 괴로운지 환자분들이 힘들어 한다. 다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병실정리와 복도 청소하러 방호복을 입고 청소여사님들이 오셨다. N95 마스크를 끼고 대걸

레로 복도를 닦으니 흐르는 땀은 물론이고 숨이 차서 말도 잘 못하셨다. 눈에 보이지도 않

는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느낀다. 근무 마치

고 동료들이랑 청라언덕 쪽으로 걸어 갔다. 벚꽃이 환하다. 목련은 등불처럼 피어있다 코로

나 바이러스도 계절의 흐름을 막지는 못하는가 보다.

[모두가 한마음]

2주간의 파견근무가 끝나간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줄어들지 않고 환자들의 불편감

도 얼어붙은 경제사정도 말이 아니다. 격리된 채 외로운 싸움을 하는 환자들에게는 치료하

고 간호하는 의료진, 그리고 이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우리들의 선한 이웃들의 희생과 배

려가 있기에 이 힘든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아직도 입원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다. 하지만 모두

가 한마음으로 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으니 마스크 쓰지 않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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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최연숙(前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간호부원장)

저는 코로나19 대구 감염병 전담병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의 간호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최연숙입니다. 코로나19 최전선인 이곳에는 지금 230여 명의 환자분들이 입원해 바이

러스와 싸우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는 입원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들 지원에 빈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또 회의와 보

고로 매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겨우 한숨을 돌리고, 병원 별관 1층

의 비상대책본부 사무실에서 차 한 잔을 하고 있는 모처럼의 여유가 오히려 낯선 느낌마저 

줍니다.

지난 2월 21일 처음 확진 환자 두 분의 입원을 시작으로 하루 40~80명씩 환자들이 입원할 

때는 전쟁터가 이렇겠구나 싶었습니다. 입원환자가 가장 많을 때는 총 395명이 재원 중인 적

도 있었습니다.

2월 29일 처음으로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 3명이 퇴원할 때, 의료진들이 준비한 꽃다발을 

안겨드리면서 코끝이 찡해지는 감동도 경험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완치되신 분들이 늘

고 신규 확진자는 감소해 지금은 입원 환자가 230여 명으로 줄어든 덕에 병동 분위기가 조

금은 여유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중증 환자분들이 계시고, 

의료진의 감염 위험도 도사리고 있기에 긴장의 끈은 단 한 순간도 놓을 수가 없답니다.

2월 21일부터 코로나19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으니, 4월 10일인 오늘 50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는 가슴 아픈 일도 많았고, 의료진들을 미소 짓게 하는 흐뭇한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린 두 아들과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한 엄마와 아이들을 한 병실에 머물

코로나19 최전선에서 

50일을 맞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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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함께 입원한 어느 노부부는 한 병실을 배정받지 못했는

데, 수시로 할머니가 할아버지 병실로 가서 남편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초기에 환자는 밀려드는데, 질병관리본부, 대구광역시와 병원간의 협조 시스템이 잘 작동하

지 않아 혼선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의료진들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야 했고, 불필요한 

수고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

었고, 업무에도 익숙해져 200여 명에 이르는 간호사들도 주어진 일을 열심히 잘 해내고 있습

니다.

물론 간호사들이 방호복으로 무장하고 환자를 돌보는 일은 여전히 힘이 듭니다. 레벨D 방

호복이나 우주복처럼 생긴 PAPR(전동식 공기정화 호흡기)을 입고 벗는 일도 만만치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땀이 차고 숨이 가쁩니다. 바이러스 감염의 두려움도 떨쳐버릴 수 없

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완치되어 퇴원하시는 환자들을 볼 때,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의 물품 및 메시지 등을 보면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체온계와 속옷, 

건전지, 마스크 등의 물품을 감사하게 잘 받았고, 격려 메모와 편지, 문자, SNS 메시지 등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희생을 각오하고 나서준 후배 간호사들과 의

료진들 그리고 여러 지원인력 분들에게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38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저도 변종 

바이러스와 맞서는 게 두렵고 떨리는데, 후배 간호사들이 얼마나 무섭고 긴장됐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최선을 다해 잘 수

행하였고, 그 덕분에 환자들의 완치율이 올라가 더 많은 환자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곁으

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많은 칭찬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감염병 유행 때

마다 의료진의 사명감과 희생에 의존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지 안타까울 따름

입니다.

매스컴에서는‘영웅,‘천사,‘의병’과 같은 말들로 의료진에 대한 찬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물

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의료진을 격려해주시는 국민들의 응원 메시지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

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가 되려면 아직도 보완해야 할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코로나19 사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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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에서 저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입원 중인 코로나19 환자들의 상태를 보고받고 조금 있다가 퇴근하려고 합니다. 

피곤하고 지쳤지만 힘을 내서 내일 아침에 다시 바이러스와 싸우는 환자들 곁을 지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손도 잡아보지 못한 채 외롭게 투병하는 환자들에게 간호사는 가족이자 

친구의 역할까지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원 중인 환자들이 단 한 분도 악화되지 않고 

완쾌되어 집으로 돌아갈 날이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봄이 왔지만 아직 일교차가 심합니다. 손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 바이

러스 확산을 막는다면 반드시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0년 4월 10일 밤 

대구동산병원 비상대책본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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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보건지소 공중보건의  박재진

대구에서 신천지발 코로나 환자들이 대량 발생하고, 계명대 동산병원이 국내 1호로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선정되고 그 다음날 저희 공보의들은 대구로 차출되어 의료지원을 오

게 되었습니다. 첫날 강당에 모여 레벨D 방호복 착용 및 앞으로 동산병원에서 근무하게 되

는 업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간단히 진행되었고, 첫날 대구의 이미지는 유령도시 그 자체

였습니다. 동성로 조차도 사람들이 자취를 감춰 드라마에서 보던 역병이 창궐한 도시 같았

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파견오신 공보의 선생님들과 대구 개인병원 또는 복지공단에서 

파견 오신 선생님들과 함께 3교대로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업무는 주로 입원환자들을 전화로 예진을 보거나, 방호복을 입고 병동에 입원한 

코로나 환자들을 회진 및 검체체취, 그리고 야간에 환자상태를 보기 위해 당직을 서는 것 이

었습니다. 첫 일주일간은 코로나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의료진들 모두 정신이 없

었으나, 매우 빠르게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적절한 인원 배분과 환자 관리 및 코로나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거점 1호병원인 만큼 수많은 취재인원들이 늘 상

주하며 매일 언론에 보도가 되며, 안철수 의원님도 이곳으로 의료자원 봉사를 와서 같이 코

로나 환자를 보는데 힘을 보태었습니다. 저희 공중보건의 외에도 대구에 있는 개인병원에서 

오전엔 근무를 하고, 오후엔 자원봉사를 오신 선생님들, 대구가 아닌 부산 천안 등 다른지역

에서도 의료봉사를 오신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더 수월히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엔 처음 4주동안 파견을 온 것이었지만, 4주가 지났을 때에도 코로나 환자는 줄어

들지 않았고 되려 더 늘어나는 추세였기에, 대구에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연장근무를 하기

로 결정하고 한겨울에 파견을 와서, 반팔을 입을 날씨가 되었을 때 파견을 끝내고 돌아가게 

전쟁같았던 2020년 대구,

코로나19 현장을 지킨 영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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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습니다. 저희 파견의료진들의 경우 동산병원 의료진 분들의 배려로 4, 5일 근무를 하면 

오프를 받아 쉴 수 있었지만, 나중에 듣기로 동산병원 의료진 분들은 코로나 환자가 안정세

에 이르기 전까진 전원 몇 달간 매일 출근하며 오프없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제가 보았던 환자들은 대부분 신천지 환자들이었는데, 그 중에 특히 기억이 남는 케이스는 

20대 신혼부부로 2세 아이와 함께 가족 3명 모두 코로나 확진을 받아 입원한 분들이었습니

다. 코로나 검사에서 2번 연속 음성이 나오면 퇴원해야하는게 가이드라인이었기에, 남편은 2

회 음성이 나와 퇴원을 하였는데 부인은 1회 음성이 나오고 아이는 양성이 나온 상태라, 한

번 더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부인도 퇴원을 해야하는 상황이니, 부인분 본인은 검사를 

추가로 받지 않고, 아이가 음성이 나와 퇴원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은 

갑자기 코로나 병상에 격리되어, 자신들을 제외하곤 다 방호복을 입고다니는 모습에 빨리 

퇴원을 하고 싶어했으나, 어머니이기에 아이가 나을 때까지 병동에 더 있겠다는 모습이 기억

에 남았습니다. 또 처음 사망선언을 하러 들어갔을 때, 코로나 환자이기에 가족들의 품에서

가 아닌 병동에서 임종을 맞으셔야 했는데, 관에 운구한 후, 유가족 중에서도 대표로 아들 

한 분만 고인이 되신 분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가시는 길에 손 한번 잡아

보지 못하고 마지막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키는 모습이, 그분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가족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슬픔을 겪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코로나 근무를 하는 수많은 의료진들 역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

족들과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러한 희생들 덕분에 유령도시였던 대구가 서서히 

원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산병원 입구에 커다란 벚꽃나무가 처음에 왔을 때는 앙

상했지만, 어느새 꽃이 피었고, 그 꽃이 지고, 푸른 잎이 다시 돋아 날 때 쯤, 대구는 코로나 

환자들을 컨트롤 할 수 있을 정도로 사태가 호전되었고 전 그때 파견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

었습니다.

대구에 와서 동산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코로나 최전방에서 근무할 수 

있어서 뜻 깊었고, 그 의료진 일원 중 한명으로써 힘을 보탤 수 있었던건 좋은 기억이자 보람

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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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 소령  이쁘니

지난 3월, 신임 간호장교들이 임관식을 앞당기고 코로나19 의료지원을 위해 대구로 

향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만감이 교차했다. 나 또한 사관학교 생도 생활을 지나온 사람으로

서 치열한 4년간의 학사일정을 마치고 잠시 미래에 대한 기대와 그간의 노력에 대한 스스로

의 자부심을 다지는 임관 전의 짧은 여유를 60기 후배들은 느낄 겨를도 없겠구나 싶어 애잔

하면서도, 국가의 부름에 응하는 그들에게 대견한 마음이 들었다. 그네들의 작은 도움이라

도 필요할 만큼 당시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긴박했고, 대구지역 의료진의 사투는 정점에 달

했으며 이를 돕고자 전국에서 의료진들이 모여들었다. 국군 의무사령부도 검역소 등 각지에 

군의관과 간호장교를 파견하였으며, 나는 코로나19 거점병원인 대구동산병원에 한 달간 파

견을 갔다.

#1. 새로운 도전 앞에 한 뜻으로 모인 사람들

당시 대구동산병원은 코로나19 최전선이라고 불릴 만큼 생사의 기로에 놓인 중환자 

20여 명을 포함하여 많은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었다.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의 근무

는 처음이다 보니 새로운 환경과 낯선 근무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적응해야 했고, 이런 파견

자에게 첫날 이루어진 감염관리 지침 등의 OT는 매우 유익했다. 각기 다른 곳에서 순차적으

로 투입되는 파견자들을 일일이 교육하고 관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거점병원으로서의 체계를 갖춰 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한 그

간의 노력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이었고 외부인력도 꾸준하게 지원된다는 보장이 

군인의 눈으로 

바라본 간호사들의 사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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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서 근무계획은 2일 정도씩 공지되었다. 또한 근무자 중 조금이라도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예방적 격리를 했기 때문에 근무자 조정 변수도 많았다. 따라서 수백명이 SNS를 통해 

그때 그때 스케쥴을 확인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간호장교들은 파견기간이 길다보니 자체

적으로 근무표를 관리하도록 협조 되었지만, 대부분이 당장 며칠 후의 계획도 세울 수 없고 

계속된 밤낮 교대근무로 생체리듬이 깨지면서 휴일에도 대기자와 같은 마음으로 생활했다. 

더욱이 기존 대구동산병원의 간호사들은 근무자가 부족할 때에는 휴일도 없이 연속 근무를 

하는 등 마치 군인이 전시에 임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모두들 

코로나19 환자 간호라는 대의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임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싶었

고, 신종 감염병 위기라는 전쟁 속에 간호사들은 군인과 같은 사명감을 갖는다는 것을 깨달

았다.

#2. 코로나19 간호사라는 책임감과 고립감, 그리고 소명의식

희생과 봉사가 내면화된 간호사들이지만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면서 느끼는 남다른 

고충이 있었다. 처음에 파견을 간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렵지 않냐고 물었다. 사실 

코로나19 최전선에 간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내 몸을 사린다면 내릴 수 없는 결정이기 때문

에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 만에 하나 아주 최악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 몸이 아픈 

것은 괜찮지만, 나로 인해 의료진 감염이 생기는 것은 안된다는 생각. 이것이 파견 동안 느낀 

가장 막중한 책임감이었다. 간호사들이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며 거의 강박에 가깝게 감염지

침을 지키는 데에는 이런 마음의 짐까지 포함되어 있는게 아닐까 싶었다.

이런 막중한 책임감으로 인해 숙소에서는 거의 격리자에 준하는 생활을 했다. 우리는 병원 

출퇴근 시 측정 외에 숙소에서도 일 2회 체온을 측정하고 자가 증상관리 앱에 상태를 기록

하며 건강관리를 했다. 그리고 근무시간 외에는 서로 대화하는 것조차 자제하며 철저히 개인

생활을 했다. 그러다 보니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고충을 나누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평범

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고립감이 드

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이러한 책임감과 고립감을 느끼면서도 환자 앞에서는 오히려 오랜 입원

과 격리로 스트레스가 높아진 환자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나을 수 있다고 희망을 주고 있었

다. 환자의 아픔을 돌볼 때에는 자신의 힘듦은 잊어버리는 우리는 바로 간호사였기 때문이

다. 파견 동안 나는 대구지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대구동산병원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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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과 본업을 중단하고 각지에서 달려온 자원자들 속에서 간호사로서의 소명의식이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매일 상황이 호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환자들의 회복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간호사로서의 초심을 다시금 다지게 되었다.

#3. 파견의 경험을 마무리하며

파견 동안 만난 많은 환자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할아버님이 있다. 치매가 있었던 

그 분이 어느 날은 아들이 꼭 데리러 오기로 했다며 밤늦도록 스테이션 앞에 서 계셨다. 간

호사들이 돌아가며 달래보아도 완강히 버티셨고 결국 새벽 3시가 돼서야 잠에 취한 환자분

을 침상에 눕혀드릴 수 있었다. 그런 후에도 아들이 꼭 오기로 했다는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그 분의 마음이 어쩌면 인생의 황혼기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 같아 먹먹했

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이 절절하게 와닿았

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아직도 현재진행형이지만, 절망 가운데에

도 분명히 희망은 있다. 사명감 하나로 임하는 의료진들에게서, 허드렛일이라도 좋으니 돕겠

다고 모여드는 자원봉사자들에게서, 그리고 병원 로비를 가득 채운 국민들의 응원 메시지와 

위로의 손길들에서 나는 그 희망을 보았다. 간호장교로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한 것은 더

없이 소중한 경험이었다. 대구동산병원의 소식을 늘 전우와 같은 마음으로 접하던 중에, 이

렇게 글로써 소회를 나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1899년 제중원을 세

운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날의 역경 속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헌신에 나선 대구

동산병원의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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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산병원에서의 

추억

대구시의사회장  이성구

2020년 2월 25일 찬비가 내리는 겨울 아침, 나는 병원에 휴가를 내고 코로나19 지역

거점병원인 대구동산병원에 자원봉사를 들어갔다.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한국에 상륙하여 2020년 1월 31일 국내 첫 

환자를 발생시켰고 대구는 2월 18일 첫 환자가 생긴후 급격히 환자가 증가하여 하루 수백명

씩의 환자가 발생하던 시기였다.

며칠 앞선 2월 21일 대구지역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대구동산병원은 약300명의 환자가 입원

해 있었다. 코로나19 전쟁의 최전방 사령부격인 비상대책본부로 들어가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조치흠 대책본부장, 서영성 병원장,  남성일 기획실장, 최연숙 간호부원장 등 지휘부와 간단

한 인사를 나누고 바로 일을 시작했다. 진료부장이던 김진환 교수의 지시에 따라 병실 환자

의 명단을 받아서 병실로 전화를 하여 안부와 증상을 묻고 컴퓨터에 처방을 입력하는 일부

터 시작하였다.

그 다음엔 간호사들과 함께 레벨D 방호복 입는 법도 배우고 방호복을 입고 병실도 들어갔

다. 이렇게 해서 대구동산병원에서의 일이 시작 되었다.

나는 대구시 의사회장으로서 지역거점병원인 대구동산병원의 실태와 업무를 파악하고 의사

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하기 위해 들어갔지만 한사람의 자원봉사 의사로서의 역할도 해야 

했다. 대구동산병원에서의 첫 느낌은 이런 훌륭한 시설이 주어진 건 정말 하느님의 축복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부족했고 처음 하는 일이어서 모두가 힘들었다.  체온계, 

방호복부터 슬리퍼, 파스, 상처에 붙이는 반창고까지 부족했다. 나는 이 어려운 현실을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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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빨리 알리고 의료진을 비롯한 필요한 인원을, 필요한 물품들을 빨리 지원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내가 그날 아침 5700 대구의사들의 궐기를 촉구하며 발표한 호소

문이 SNS를 통해 퍼져 나가면서 의사들의 자원봉사 신청이 들어오고 의사회를 통해서 성금

과 구호물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또 동산병원의 활약이 알려지면서 편지, 물품, 의료진들

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 나는 검체 채취, 회진 등 의사로서의 역할 외에도  

각종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 대구와 거점병원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자원봉사를 나

온 의료진들의 안내와 격려, 거점 병원을 찾은 내빈들의 안내 등으로 바쁜 사간을 보냈다. 약 

일주일간 대구동산병원에서 일하며 거점병원의 업무와 실태를 나름 파악한 뒤에는 곧이어 

문을 연 신서동 제1생활치료센터로 근무지를 옮겼고 곧이어 경북대학교 첨성관에 2생활치료

센터가 생기며 그쪽에서도 일을 계속 했다.

대구 동산병원에서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보았다. 처

음에 부족하던 의료진도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많은 의사들이 자원봉사를 와서 나중에는 

순서대로 조를 짜서 봉사해야 했다.

60이 훨씬 넘은 선배님들도 오셨고 몸이 약한 여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 서울 광주 거제 등

에서도 오셔서 모두들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기도 했다. 현관벽을 가

득 메운 격려편지, 음식을 비롯한 각종 물품이 가득 쌓이는 것을 보며 국민들의 응원과 사랑

을 느꼈다.

정말 위기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곳에서 정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적으로 일하는 분들을 볼 때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모두의 그 힘든 시간도 지나고 53일만에 환자0명을 기록하는 기쁨도 맛보았다. 그 이후도 

업무상 몇 번이나 비상대책본부에 갔다. 모교에 간 것처럼, 고향을 찾은 것처럼 늘 따뜻했다. 

나는 대구시의사회장으로 코로나19에 모두가 고생 했지만 대구동산병원과 대구의료원이 가

장 고생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훌륭한 시설을 시민들을 위해 선뜻 내어준 게명대학교에 

시민들이 정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구동산병원에 대구의 코로나 19를 기억하는 

기억의 공간이 들어선다고 한다.

앞으로 긴 세월동안 대구동산병원은 대구 시민들을 코로나 19로부터 구한 성지로 기억될 것

이다. 나는 그것을 가장 자신있게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며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다. 대구

동산병원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분들에게  하느님의 축복

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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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하고 끝을 알 수 없었던

동굴에서 불빛을 발견하다

국군수도병원 대위  이윤각

2020년은 COVID 19로 인해 전세계가 아픈 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잃어버렸고, 우리가 일상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한낮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의 말이 

단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잔소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처음 뉴스를 통해 원인불명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 발병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을 때, 그냥 지나가는 감기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감염자는 급증했고, 세계

보건기구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도 우리나라의 감염률

은 높지 않았고, 평소 건강하고 젊다고 자부했기에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2월 중순 

이후로 우리나라 감염자도 급증하게 되었고, 더 이상 안심하고 밖을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

로 그 속도는 빨랐습니다. 특히 대구는 도시가 마비될 정도로 코로나의 여파는 컸습니다. 전

국적으로 코로나 감염 전담병원이 생기게 되고, 군 내 의료인력도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희망자로 지원하여 파견이 결정되었을 때, 실제 감염 환자를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컸습

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부족했으며,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PAPR을 잘 

착용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탈착한다면, 밖을 돌아다니다가 알 수 없는 경로로 감염되는 것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파견 첫날, 낯선 환경에 생판 모르던 사람들과 PPE를 입기 위해 탈의실을 가는 길은 춥고, 

적막했습니다. 3월 중순이었지만, 대구의 밤바람은 반팔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우리들의 피

부를 날카로운 못처럼 긁고 지나갔습니다. 걷는 듯 뛰는 발걸음으로 탈의실에 도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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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E을 착용하고 있던 중, 어설픈 몸짓으로 착용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안쓰러웠던지 한 파

견자 분께서 말없이 앞섬을 여며주시고, 손목과 발목에 생긴 틈에 테이프를 감아주셨습니다. 

아무 말없이 도와주셨지만, 그 손길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 이곳에서 함께 고생하는 동료

를 위한 따스한 격려였습니다. 이후 PAPR 착용이 완료된 후 묵묵히 중환자실을 향해 걸어

가는 그들에게서 존경심이 생겼고, 동산병원 파견에 지원한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부풀었

습니다.

매일 매일 파견자들은 바뀌었지만, 모두가 하나의 팀으로 서로 알려주고 도와주며 환자 간

호를 시행했습니다. 코로나라는 무서운 바이러스 앞에서 모두가 웃음을 잃지 않고, 절제된 

열정으로 함께해서 크나큰 영광이었습니다. 무거운 PAPR을 착용하고 Ventilator, ECMO, 

CRRT 등 각종 장비와 삽관물을 지닌 환자의 욕창 예방을 위해 체위변경을 할 때면 서로 나

서서 도와주고, 환자 상태가 나빠져 처치가 많아지면 기꺼이 손을 빌려주며, 환자 한 명이라

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올려보내기 위해 힘썼습니다. 서로 다른 병원에서 모인 다

양한 노하우들이 삐걱대던 톱니를 돌리는 윤활유 역할을 했고, 파견자로 지원했지만 오히려 

다양한 경험과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였습니다. 

 3월 21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달 간 중환자실 파견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매일 중환자실 

투입을 하러 가는 길에는 서문시장이 보였습니다. 첫 파견 날에는 지나가는 사람을 세는 게 

쉬울 정도로 사람이 없었지만, 파견 종료일이 다가올수록 시장에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치 백조의 발짓처럼, 밖에서 보이지 않은 이곳에서의 우리들의 노력이 우리 사회에 생명을 

불어넣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대구동산병원 파견의 소감을 물어본다면, 깜깜하고 깊어 끝을 알 수 없었던 

동굴에서 따뜻한 불빛을 발견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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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조재성

나는 2020년 3월 28일부터 2020년 5월 2일까지 총 119시간 동안 봉사를 하며 상당

히 가까운 거리에서 코로나19를 경험했었다. 처음 봉사를 결심한 이유는 뉴스에 비친 의료

인분들의 희생하는 모습과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에서 나도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

까 하는 동경심과 존경심이었던 것 같다. 병원에 도착해 입구에서 안전 요원들이 마스크와 

앞치마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안전 요원들의 검사를 마친 뒤 병원 안의 모습을 보았을 땐 

예전의 병원의 분위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몹시 진지한 분위기 속에 열심히 일하시

는 의료인분들, 옆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적십자 분들이 눈에 보였다. 병원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물류창고를 관리하시는 팀장님을 돕는 일이었다. 물류창고에는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신 생필품, 음료수, 과자 등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많이 있었다. 하루에도 몇 트럭씩 오는 물

품들을 옮기며 많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어 열심히 봉사에 

임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품들을 나누어 힘이 되어 주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 특히 어떤 할머니께서 수례에 직접 생필품들을 끌고 오셔서 물품들을 전달해 주시

는 모습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다. 봉사를 하며 수많은 의료인분들이 땀에 젖어 피곤한 몸

을 이끌고 일하시는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실제로 마주하

니 한편으로 짠한 마음이 들었지만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손글씨 편지들을 보며 웃음을 잃

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기도 했다. 타인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누구나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어느 누가 바이러스의 최전방에서 확진자들을 돌보며 코로나19 감

염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일을 대뜸 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고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지금 다시 국내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무서운 기세로 

내 생의 가장 

인상 깊은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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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하며 전국 곳곳에서 신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한 번씩 뉴스나 SNS 등 미디

어 매체를 통해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은 안 걸리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안 지키는 모습이 많이 보이곤 했다. 각자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조심해야하는 시

국에 이런 안일한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팠다. 나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라도 조

심하며,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 희생해주는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

다. 나는 앞으로도 틈틈이 봉사를 하며 나보다 힘든 분들에게 힘을 주며 베푸는 삶을 살도

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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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천수민

나는 2020년 3월 11일에서 3월 31일까지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코로나 19 대응 

의료지원을 자원하여 대구동산병원에서 근무하였다. 코로나 19 중환자실을 담당하신 박재

석 교수님을 필두로 중환자의학회 교수님들과 짝을 이루어 중환자실 진료를 하였다. 

나는 고향이 대구이고, 어릴 때부터 쭉 대구에 살아서 코로나 19 사태가 대구에서 HOT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래서 이번 업무에 아무런 댓가나 보

상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봉사의 마음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봉사오

신 교수님들 및 중환자실 간호사님들은 본인들의 연고지도 아니고, 어떤 보상이나 댓가를 

바라지 않고 HOT했던 대구를 위해 봉사 온 것을 알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느꼈

다. 왜냐하면 코로나 19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누군가는 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라

며 외면해버리지 않고, 누군가는 가족들에게까지 비밀로 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직업적 성과를 멈춘 상태로 대구의 환자들을 위해 봉사의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우리 팀이 맡은 중환자실은 처음부터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기에 체계가 잘 갖추어진 병실은 

아니었다.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중환자실의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장비가 부족하여 

교수님들과 동산병원 측에서 인공호흡기와 초음파기계, 지속적신대체요법기계 등을 빌려오

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처음 대구동산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본 광경은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여러 곳에서 보

내주신 지원품들이 미처 정리되지 못하여 건물 한 켠에 수북히 쌓여있고, 보호복 장비 PAPR

HOT 했던 대구, 

그 속에 나

함께여서 가능했습니다



116 코로나19 체험 수기

에 소비되는 일회용 후드가 부족하여 알코올로 소독하여 재활용 하고 있었다. 재난의 상황

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준 것은 여러 사람들과 기업, 가게 등 각자의 상황 속에서 보내주신 기

부의 손길이었다. 어떤 분은 잠을 깨울 커피를 보내오셨고, 어떤 분은 언제 먹어도 맛있는 속

이 든든해지는 야식의 최고봉인 치킨을, 어떤 아이는 삐뚤빼뚤 정성 가득한 손편지를 보내왔

다. 보내주신 분들 모두가 우리의 힘듦을 알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나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돈을 많이 못 버는 일은 가치가 없고, 다 함께 잘 살자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보답도 바라지 않는 소중한 정성들과 응원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님을... 그리고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 가운데, 나 자신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느낀 감동과 감정들을 잘 기억하여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겠다. 

나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여러 죽음들을 많이 봐왔다. 하지만, 코로

나19 상황 속에서의 죽음은 내가 봐왔던 여타의 죽음과는 다름을 느꼈다. 보통의 응급실에

서는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이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생명이 경각에 달한 순간에 서로에게 마

지막 말을 하며, 함께 슬퍼하며 또 가족끼리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는 죽음의 순간 가족들이 함께 할 수가 없었다. 수십 년을 가족과 함께 살아왔

지만, 그 삶이 다하는 순간에는 혼자라는 사실이 내 마음을 씁쓸하게 했다. 코로나19 상황

이 아니라면 함께 슬퍼하고 힘이 되어줄 가족들이 옆에 있었을 텐데... 하면서 말이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고 계시던 할머니 한분이 생각이 난다. 인공호흡기 치료

를 하게 되면 환자의 고통 경감을 위해 진정제를 사용하게 되어 보통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신다. 그 할머니는 대사산증이 진행되고 있었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

져 진정제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왔었다. 여러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대사산증과 혈압이 

회복되는 중에 할머니의 의식이 돌아왔다. 할머니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니, 갑자기 눈떠서 살

펴보니 자신의 몸은 움직일 수가 없고 인공호흡기가 달려있어 말도 할 수 없고 모르는 사람

들이 눈앞에서 분주하게 왔다갔다하여 많이 불안하신 상황이셨을 것 같았다. 그래서 할머니

께 현재 상태를 간략히 설명드렸다. 그러던 와중에 나에게 약간의 고민이 들었다. 환자인 할

머니의 옆에 가족들도 없고, 점점 임종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제 곧 회복되실 것이고 좋아

지실 것입니다’라는 할머니에게 안심이 되는 말을 전해드렸어야 하는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이생에서의 마지막을 준비하실 수 있게 솔직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야 할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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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상황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백신이 개발되고 있지만, 실제로 효과를 내기까지 얼

마나 걸릴지는 장담하지 못한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생명을, 시간을, 일상을 

다시 되찾고 싶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싸움에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나와 

생각을 같이하는 여러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중환자실에는 오

직 환자와 의료진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각지에서 보내주신 마음들을 모아 코로나 환자들

을 치료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코로나19 극복과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았던 것이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고생하고 있을 많은 의료진

들과 환자 및 가족들을 기억하며 이 글을 마무리 하려한다. 

중환자실에서 보냈던 나의 20년 3월은 내 인생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했다. 중환자실에서 근

무하는 동안 집에 가지 못해 50일 된 신생아를 혼자 키운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빠의 자

리가 그리웠을 나의 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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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9일 토요일 힘내자 대구경북! 이겨내자 코로나! 3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예방수칙만 철저히 지키면 걱정할 필요없어

독감 치료 100명가량 했지만 감염되지 않아

청도 토박이 현직 의사

가 대남병원 정신병동 집

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SNS에 올린 글이 화제

다.

청도 제일의원 이재동

원장(61 흉부외과 전문

의 사진)은 26일 페이스

북에 올린 글에서 대구경북 많은 지역이 감염

자 문제로 지금 공포 분위기다. 특히 청도는 사

망자가많이발생한지역이지만의사로서이분

위기를 바꾸기 위해 이 글을 올린다 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현재 대남병원 코로나19 감염자

는 정신과 병동 특성상 폐쇄지역이라 인원(확

진자)이 많이 발생했다 며 이들은 대부분 청

도 출신이 아니다. 우리나라 정신과 병원은 수

용의개념이라전국의정신과환자를모아분산

수용하고있는현실 이라고소개했다.

대남병원관련사망자가더나올수있다는비

관적 전망도 내놨다. 이 원장은 이들은 대개 5~

20년 이상 장기 수용된 분들이고 평소 기저질환

이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라 이번 코로나 감염

은치명적이었을것 이라고진단했다. 그러면서

오랜수용생활로심신이지쳤고일반인이받을

수 있는 적절한 치료를 정신과 환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받지 못해 사망자는 더 나올 수 있을 것

이라고했다.

하지만 일반인이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대남병원에서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으로 공

포감이확산되고있다는것 이라며 기본만철저

히지키면걱정할필요가없다 고설명했다.그는

지난 겨울 A형독감 치료를 100명 가까이 했지

만저는독감에감염되지않았고백신이있는독

감으로사망한환자는2천500명이상이지만대부

분건강상태가나빴던분들 이라며 평소건강을

잘유지하면코로나바이러스에감염돼도가볍게

이겨낼수있다 고했다.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청도를 찾는 관

광객 발길이 끊기고 청도 농민의 시름은 깊어가

고있다며안타까움을드러내기도했다. 이원장

은 청도는 좀비의 도시가 아니다. 멋진 경치와

맛있는것이엄청많은좋은곳 이라며 특히지

금 청도는 매년 수십만명 관광객이 와서 드시고

가는 청도한재미나리 수확철이다. 오기 힘들면

인터넷으로주문해청도농민의시름을조금이나

마위로해달라 고했다.
청도=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경북대병원 등 지역 12개 병원 국민안심병원 지정

환자 밀집 고려 추가 지정 목소리

대구경북 12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 으로 지

정돼 호흡기 질환 외의 질환을 겪는 지역민들이

당분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을 덜고 이용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해

추후추가지정이요구된다.

28일보건복지부에따르면, 이날기준전국적

으로 총 174개 의료기관(18개 상급종합병원

127개 종합병원 29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했다. 국민안심병원은 감염

을걱정하는일반국민을위한병원으로,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병원체계

다.치과와요양병원을제외한병원급의료기관

이 그 대상으로, 호흡기 전용 외래를 분리해서

운영하는A형과,이를포함해선별진료소 호흡

기 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하는 B형으로 나뉜

다.

이중대구지역엔총5개의료기관이신청완료

됐다. 대구파티마병원은 26일부터, 경북대병원

은 27일부터 운영 중이다. 대구보광병원과 드림

병원, 구병원은 3월2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B

형인파티마병원을제외한나머지 4곳은모두A

형이다. 경북지역엔 총 7개 국민안심병원이 있

다. 안동성소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동국대경

주병원 안동병원 경산중앙병원 문경제일병원

등6개는26~27일운영됐고,김천제일병원은3월

2일부터 운영된다. 문경제일병원이 B형이며 나

머지6개병원은A형이다.

그러나환자가밀집해있는대구경북지역에지

정 병원 수가 전국 총 개수 대비, 2.9%(대구)와

4%(경북)정도밖에되지않아이를늘리기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최근

여러 차례 호흡기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을 앓는

지역환자마저타시 도의병원에서받지않겠다

고 하는 상황에서, 지역 안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는것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검체 채취→3중 밀폐→핵산 추출→6시간 내 판정

계명대 동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내 검사실 직원들이 의심환자로부터 채취한 코로나19 검체의 양성 유무를 가리는 마지막 단계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

다. 이들은 대구지역 첫 확진자가 생긴 18일 이후 지금까지 하루 검사할 수 있는 최대량의 검사를 해내고 있다.

28일오전10시대구달서구계명대

동산병원 1층. 병원입구왼쪽으로 10

개에 가까운 소형 천막이 설치돼 있

다.코로나19의심증상을보이는이들

을위한곳으로소아초진구역,호흡기

진료실,성인초진구역으로나뉘어있

다. 그다음이 양성과 음성을 가르기

위해필요한 검체채취실 이다.

의심증상을호소하며찾은이들이

이곳을찾으면,의료진은이들로부터

가래나 분비물 등을 채취하게 된다.

이때부터는긴장의연속이다.의심증

상이 있는 환자인 탓에 이들 검체 중

일부는 양성 으로나올수있어서다.

이렇게 채취된 검체는 병원 2층에

마련된 진단검사의학과 내 검사실로

향한다. 혈액 등의 검체는 이곳을 오

가는자동로봇으로옮기지만,코로나

19 검체는 3중 밀폐용기에 담아 반드

시 사람이 옮기고 있다. 검체가 담긴

3중밀폐용기 겉면을 1차소독한뒤

이곳으로온다.검체에서핵산을추출

할 때는 4중의 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진행한다.추출하는과정에서자칫실

수를하면의료진이감염될수도있어

서다.하지만의료진은본인의건강보

다검사공백을더걱정했다.

검사실 관계자는 우리가 감염이

되는 것도 무섭지만, 인력이 빠지면

대체하기쉽지않다.가족처럼손발이

맞아야하는탓에빈곳에사람만채운

다고되는것이아니다 면서 또이런

이유로검사가늦어지면,결과를기다

리는시민이불안에떨어야하는시간

도길어지지않느냐 고말했다.

검체가올라오면피펫을이용,자동

핵산 추출장비에서 핵산 을 추출해

낸다.이핵산을코로나바이러스유전

자를원래개수보다수백만배로증폭

하는 기계에 넣고 검사를 진행한다.

RT-PCR(RealTime-Polymerase

Chain Reaction)시스템이다. 24시

간 걸리는 검사를 6시간으로 당긴 검

사법이다.여기서증폭한핵산을이곳

과분리된판독실에있는검사장비에

넣고,노트북에깔린프로그램을돌리

면1시간정도후에결과가나온다.동

그라미 모양에 파란색이 뜨면 음성,

빨간색은양성,동그라미안에느낌표

가 뜨면 재검을 하게 된다. 이 시간대

에진행된검사에서는11개검체는양

성, 3개는재검사,나머지는음성이었

다.

음성이면 검사를 의뢰한 의심환자

에게 문자메시지로 바로 결과를 보내

고,양성이나오면해당보건소로결과

를 통보하게 된다. 만약 검사 의뢰 후

결과 통지가 6시간 이상 늦어질 경우

는재검이나온때를제외하곤거의없

다.재검사가나오면검체에서핵산을

보다많이추출해재검사를진행하고,

그래도 의심스러울 경우는 다른 시약

까지넣어정확한결과를얻어낸다.

계명대동산병원류남희교수(진단

검사의학과)는 검사결과가 늦게 나

오는 경우는 대부분 재검이라고 보면

된다.이런탓에일부에서순서를임의

대로하는게아닌가의심하지만현장

의료진등직접진료를해야하는사람

등특별한경우를제외하면접수순서

대로결과가나온다 고말했다.

한번에최대수량은90개가량,이를

하루4회정도할수있는게최대치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하루 평균 350

건가량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면서 검

사실 직원들은 매일 야근을 하고 있

다.

지난 18일대구지역에첫확진자가

나왔고,계명대대구동산병원이코로

나19 지역거점병원이 되면서 이곳에

서도 검체가 쏟아져 매일 오전 7시30

분쯤 출근, 밤 11시쯤이 되어야 병원

을나설수있다.좀더일찍퇴근할수

있지만, 의심 환자들이 최대한 빨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퇴근 전에

증폭한핵산을검사장비에넣어분석

을 돌린 뒤 퇴근하기 위해서다. 식사

는도시락으로,그것도검사실식구가

다같이먹지못하는상황이열흘가까

이이어지고있다.

류 교수는 신종플루 메르스 때도

검사에 참여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치사율은 메르스보다 낮

지만, 대구가 직격탄을 맞고 있어 두

려움이더큰것같다.하지만 27일현

재 이탈리아의 경우 650명의 확진자

중 17명이 숨졌지만, 대구는 물론 국

내는더많은확진자가있어도사망자

수는적다 면서 확진자가많은것은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많이 검사하기

때문이다.의료수준이높아제때검사

하고치료받으면크게걱정하지않아

도되는만큼필요이상으로두려워하

지않았으면좋겠다 고말했다.

글 사진=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계명대 동산병원, 확진 검사과정 어떻게 진행되나

검사 결과 파란색은 음성, 빨간색은 양성, 느낌표는 재검

재검땐 검체 핵산 더 많이 추출…의심스러우면 시약 바꿔

청도 토박이 의사, 대남병원 집단 감염 관련 SNS에 올린 글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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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착용 금세 땀범벅…일주일 새우잠에 온몸 파스 탓 피부병

인력태부족숨가쁜업무 여긴전쟁터, 지역민생각하나로감내

포항의료원 간호사 16명 사직

남편무급휴가강요등못버텨

정우태기자wtae@yeongnam.com

28일오전11시30분

쯤, 코로나19 거점병원

인계명대대구동산병

원.회색컨테이너3개

동이본관으로들어가

는문을완전히에워싸고

있었다. 취재기자가 직원의

안내를받아비상대책본부안

으로들어갔다.상황실내부는

마감을앞둔주식시장처럼직

원들이상황판을점검하느라

분주했다.

잠시 후 한 편에서 보호복

을해체한간호사들이속속나

오기 시작했다. 통풍이 되지

않는방호복탓에머리는땀에

젖어 있었고, 얼굴엔 고글과

마스크끈자국이선명하게남

아있었다.취재진과의인터뷰

에 응한 간호사 A씨는 남편과 아이

가지금이순간가장보고싶다 며운

을뗐다.그는 직접접촉이많아서혹

시나면역이약한아이에게옮기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이럴 땐 차라리 집

에가지않는게낫다 고했다.

A씨는 환자들과 접촉하면서 공포

를느꼈다고했다.며칠전에는치매를

앓고있는한확진자가입에머금고있

던 물을A씨 얼굴에 뱉어내 보호구를

모두 교체한 일이 있었다는 것. 그는

레벨D 보호구를 착용하고 움직이면

온몸이땀으로젖는다. 근육통으로파

스까지 붙이다 보니 피부병까지 얻게

됐다 면서 하루빨리 이 상황이 끝났

으면하는마음뿐 이라고덧붙였다.

이곳 간호사들은 퇴근은 꿈도 꾸지

못한다. 장례식장에서 새우잠을 자면

서환자치료는물론,격리환자의배식

까지담당하고있다. 정인자동산병원

간호부장은 지금병원은한마디로전

쟁터다.벌써일주일넘게집에가지못

한후배들을생각하면마음이아프다

면서 지역민을위한다는생각하나로

힘든일을감내하고있다 고말했다.

동산병원에는 지원인력을 포함해

30명의 의사가 24시간 교대근무를 해

야한다.확진검사를위한검체채취까

지해야하는탓에눈코뜰새없이바쁘

다.이병원남성일기획실장(이비인후

과)은 도시락으로 매 끼니를 때우는

의사들이적지않다 고전했다.

이들은 2~3일에 한 번 밤을 새워야

한다. 따로 집이나 숙소에 가지 않고

병원당직실에서잠을자는이들도적

지 않다. 집에 간다고 해도 감염 우려

에가족과의만남은언감생심이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현재 220병

상이지만, 100병상이 추가될 경우 인

력이 더욱 달릴 것이기 때문이다. 남

실장은 저 상황판에 완치 숫자가 많

아져야 하지 않겠냐 면서 코로나19

종식의최전방에서있다는자부심으

로이곳을지키겠다 라고강조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경

북도립 포항의료원 간호사가 무더기

로사직서를제출했다.현장의료인력

에대한배려가적었던것아니냐는지

적이나온다.

28일 경북도 포항시 등에 따르면 최

근포항의료원간호사16명이사직서를

제출했다. 병원측은이들의사직이유

로, 간호사들의 남편이 직장에서 무급

휴직을강요받고있고,한달가까이집

에 가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들을 맡길

데가없는데다, 병원장례식장에서쪽

잠을자며피로가누적된점을들었다.

따라서이들에게직업윤리만강요해선

안된다는지적이나온다. 포항지역한

전문의는 전담병원 의료인력 부족은

포항의료원만의문제가아니다.정부차

원에서전담병원의의료진공백을최소

화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고말했

다. 포항=김기태기자ktk@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대구서 하루새 확진자 3명 사망

▶코로나관련기사=2 3 4 5 6 8 11면

28일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

명이 잇따라 숨졌다. 이로써 코로나

19로인한대구경북사망자는15명으

로늘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9

분쯤코로나19진단검사를받고자가

격리중이던A씨(여 69)가호흡곤란

을호소,대구가톨릭대병원응급실로

긴급 이송된 후 숨졌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발열과기침증상등으로

대구의료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받

은 뒤 자택에 격리됐다. A씨는 사망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어 오후 4시30분쯤 코로나 감염으로

대구의료원에서 치료 중이던 B씨

(여 94)가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또

오후 7시쯤엔 C씨(여 63)가 영남대

병원에서치료도중숨졌다.C씨도사

망후코로나19확진판정을받았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내일 신문 쉽니다 인터넷서비스는계속

(28일밤10시기준)

3명 1명 27명

7명 8명 16명

1579명 409명 2337명

대구

2∼15℃

안동

-1∼14℃

포항

4∼14℃

오늘도 힘내자 물품 운반까지 1인多역 보호구 벗고 짧은 휴식마음 가다듬고

이러고도 코리아 포비아 비난 자격있나
他지자체 병상협조 잇단 거부

정부도 묵묵부답…중재 뒷짐

2곳의 적십자병원 내준 경북

대구 확진자 294명 즉각 이송

최근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권영진대구시장이직접나

서타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병상지

원을요청했지만연이어거절당했다.

타 지자체장들이 감염의 두려움으로

해당주민들눈치를보며병상지원을

주저하고 있고, 중재 및 조정 역할을

해야할정부는묵묵부답이다.중앙재

난안전대책본부장 자격으로 대구에

상주하며병상이나의료진확보,마스

크문제등정부지원을진두지휘하고

있는정세균국무총리의역할에아쉬

움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 권 시장의

동분서주에도아직제대로이뤄진것

이 없기 때문이다. 총리의 약발이 전

혀먹히지않는모양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타 지역 병상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다. 자

치단체장들이 해당 시 도민들의 정

서를 고려하는 것 같다 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권시장은 대구상황만잘

막으면타지역확산을막을수있다는

점을타지자체에서유념해줬으면한

다 고호소했다.

지금까지타지자체에서대구확진

자를적극받겠다고나선곳은서울시

뿐이다. 국가소유 병원인 국립 마산

병원과 국군 대전병원에서 확진자를

받기로해각각 63명과 4명을보냈다.

경산시하양에있는국군대구병원에

확진자진료를위한병상확보(300개)

공사가진행중이지만과연몇명이나

입원이가능할지미지수다.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

는 정부가 확보 가능하다고 한 1천

700여개 병상도 방역이나 시설보완,

의료진확보등이선제적으로이뤄져

야 입원이 가능하다. 실제 즉시 입원

이가능한병상은그리많지않다 고

했다.

그런와중에대구지역코로나19확

진자 294명이 경북지역 병원으로 이

송돼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8일 대구지역 확진

자 중 294명을 상주적십자병원과 영

주적십자병원으로이송키로했다 고

밝혔다. 상주 영주 적십자병원은 각

각 202병상과 152병상 규모지만, 공

간구조와공조시스템등을고려하면

확진자 치료용으로 188병상과 106병

상등모두294병상을마련할수있다

는것.

경북도는 상주적십자병원은 29일

대구확진자를이송받고,영주적십자

병원은3월1일확진자를받을수있도

록할계획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환자 입의 물 얼굴로 튀기도 두려움 맞선 사투

계명대 동산병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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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한 하루였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잠정 중단을 통보한 것은 오전 9시 반
경. 그날 오후 7시 우리 인력들이 군
사분계선(MDL)을 넘은 것을 감안하
면 전원 철수까지 10시간 남짓밖에 걸
리지 않았다. 당시 북한의 일방 통보
에 직원들은 급히 짐을 싸고, 사무실
집기 등에 잠금장치를 하느라 분주했
다고 한다.

이렇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
려로 1월 30일 개성사무소에서 한국이 철수한 지 한 달이
넘었다. 하지만 개성이 마냥 조용한 것은 아니다. 북한이
여전히 우리 시설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가 200억 원을 들여 2007년 세운 정배수장을

돌려하루1만5000t의식수를개성시민에게공급하고있다.
17km 떨어진 월고 저수지에서 물을 가져와 정수 과정을 거
쳐 북한 주민에게 보내는 것이다. 정수에 필요한 약품 등 필
요물품은우리가갖고올라간것들을북이쓰고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배수장을 돌리는 전기도 우리 것이
다. 문산변전소에서 송전선로를 따라 개성 평화변전소로
아직도 매일 송전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개성에서 우리 정수장이 돌아가고, 우리 전기가 공급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정부가 개성에서 철

수하면서 관련 시설 유지와 관리를 북한에 ‘위탁’했기 때문
이다.정부는 철수 당일 북한과 시설 관리 방안을 놓고 협의
했지만, 전원 철수를 강조한 북한의 요구에 급한 대로 우리
자산을 맡기고 내려왔다. 한 정부 당국자는 “시설을 전면
폐쇄할경우향후사무소재개시개·보수비용이추가로들
어갈 것을 고려한 조치”라고 했다. 앞서 2018년 9월 사무소
를 개소할 때 연관 시설물의 개·보수에 100억 원 가까운 비
용이들어간것을고려한판단이었다는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주객(主客)’이 전도된 것은 아니냐는 비
판도 나온다. 앞서 개성공단이 가동될 때 정배수장은 하루
6만 t의 용수를 생산해 4만5000t은 개성공단에, 나머지는
개성시에 공급됐다. 공단 가동에 필요한 수량을 쓰고 여유
분을 북한에 주는 개념이었던 것이다. 그러다 이젠 정배수
장 가동 혜택을 오로지 북한이 보는 것으로 변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북한은 개성공단 우리 기업의 자산
을 동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사무소 폐쇄 이후 이런 개성 상황을 국민
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관련 브리핑이나 자료
에서 정배수장이나 전기 공급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
해 정배수장을 가동하는 데 약 10억 원, 매달 8000만 원가
량이 소요된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통일부는 “정확한
금액을 밝히기 어렵다”고만 한다. 하루 대북 송전량도 밝
히지 않고 있다.

감염병으로 인한 잠정 중단인 만큼 “급한 대로 북한에
시설 관리를 일시적으로 맡겨뒀다”는 정부 설명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개성의 현재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했어야 한다. 그래
야 북한이 우리 자산을 사용하면서 빚어질 수 있는 대북
제재 위반 논란도 피할 수 있다. hic@donga.com

남한 인력철수해도
홀로 도는 개성 정배수장

광화문에서
황 인찬
정치부 차장

��� �

2월의 마지막 날인 29일. 인천 강화군 민머루 해변을 찾은 시민들이
텐트와 돗자리를 챙겨와 주말을 즐기고 있습니다. 요즘 집에만 갇혀
있기 답답했던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조금씩 봄은 오고 있습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해변의 텐트

횡설수설

대구동산병원의 분투

대구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두 병원은 대구의료원과 대
구동산병원이다. 대구의료원은 공공
병원이지만 대구동산병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돈 한 푼 지원
받지 않는 민간병원이다. 대구동산
병원은 대구 사정이 급박해지자 코
로나19 전담병원이 되겠다고 자청했
다. 기존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퇴원시켜 병원을 비워야
하는 데다 소속 의료진을 코로나19
와의 싸움에 내모는 어려운 결정이
었다.

▷동산병원은 지난해 4월 대구 달서구 계명대 성서캠퍼
스에 계명대 동산병원을 새로 지어 이전하고 대구 중구의
기존 동산병원은 대구동산병원이라고 해서 200개 병상만
유지하고 있다. 과거 동산병원은 1000개 병상까지 운영한
적이 있다. 전국 각지에서 힘을 보태려는 의료진이 모여
들었다. 대형병원들이 빠듯한 진료 일정을 쪼개 일부 의
료진을 빼내 보냈다. 개인 병원 문까지 걸어 잠그고 대구
로 향하는 개업의도 적지 않았다. 지난 주말에는 의사 출
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부도 합류해 힘을 보탰다.

▷최근 네이버의 한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몇 년
전 첫아이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 동산병원 어린이중환자
실을 수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서울 유명 병원에서 안 좋
은 일을 수없이 겪고 동산병원으로 갔습니다. 동산병원에

선 가만히 누워만 있는 우리 아이를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얼
마나 예뻐해주고 기도해주던지….
아이가 나았다면 좋았겠지만 그럼에
도 그곳에서 우리 아이가 너무 사랑
을 받았기에 제게 동산병원은 은인
과 같아요.”

▷의사가 단지 돈 잘 버는 직업이
아니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
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곳이 동산병원이다. 동산병원
의 역사는 구한말까지 거슬러 올라
간다. 미국 선교사들이 대구에 와서

대구제일교회를 세우고 의료기관으로 대구 제중원(濟衆
院)을, 교육기관으로 계명학원을 설립했다. 대구 제중원
이 오늘날 동산병원이다. 120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에 단
지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병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는 병원인 듯하다.

▷‘충북 진천 시민’이라고만 적은 익명의 기부자는 동산
병원을 지정해 예쁘게 포장한 샌드위치 수십 개를 보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대구의 한 샌드위치 가게
가 주문을 받아 만들어 보낸 뒤 인터넷에 사진을 올려서 알
려졌다. 큰 기부금이 아니더라도 곳곳에서 섬세한 배려가
담긴 정성들이 대구를 응원하고 있다. 대구 시민들이 홀로
싸운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 그들도 좀 더 힘을 낼 수 있
을것이라믿는다. 송 평 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 한국을 강타하고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중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와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
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
에서 5.6%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2%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은행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를 0.2%포인트 내린 2.1%로 변경했다. 더 낮은 성장률을
예측하는 기관도 많다.

코로나의 확산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
친다. 바이러스 전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든 국민이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여 소비 등 내수가 감소할 뿐 아니라 바이
러스 확진자 발생으로 기업이 일시적으로 폐쇄됨에 따라 생
산 활동이 중단되고 재택 근무, 마스크 착용, 회의 최소화
등으로 생산성이 하락하는 등 공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중국 등 세계 경제의 둔화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글로벌 가치 사슬에 연계돼 있는 부품 수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국가 간
인적 왕래가 제한됨에 따라 관광뿐 아니라 문화 서비스 수
출, 해외 투자, 기술 협력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
한 코로나의 확산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얼마만큼 경제
에 영향을 줄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전망이
중요한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스러운부분은코로나확산이진정되면일반적
인 불황에 비해 경제가 더 빨리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다.코로나가 종식되면 모든 경제 활동이 원상태로 돌아갈 가
능성이 크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길어질수록 바로 원상복
귀가 되지 않는 부분은 커질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기업, 자
영업자 등이 파산하게 된다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도 그
러한 부분은 바로 복구될 수 없고,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는
경기가 확실하게 좋아진 후에야 기업이 고용을 다시 늘릴 가
능성도있어서원상복귀에상당한시간이걸릴수있다.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기 어렵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부
분은 코로나 확산이 더욱 심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져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기업과 자영업자가 파산하고,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가계 부채가 부실해짐에
따라 금융업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급격한 자본 유출이 발생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현 상황에서 부실 가능성이 큰 부문에 유동성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 빠른
정상화를 위해, 또 경제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정
부문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등

다양한 경기 부양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경제
전반적으로모든 부문에서 어려움을겪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마음이 앞서는 현 시점에서도 장기적 안목을 가지
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난 몇 년간 재정을 보
수적으로 운용했다면 현재 재정 여력은 더욱 많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모든 여력을 다 소진한다면 혹시라도 코
로나가 오래 지속되거나 또 다른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그
때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생각하여 미리 철저히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는 시나리오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
했다면 현재보다 더 나은 상황이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코로
나가 더욱 창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생각하고 준비
해야 한다. 원하지 않는 상황을 굳이 생각하기 싫겠지만, 약
간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최악의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중요하다.정부뿐 아니라 기업들도마찬가지이다.

현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건
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코로나 확산을 종식시키면 건
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고, 경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
다. 또한 코로나 확산의 경제적 영향은 경제성장률의 하락
폭보다 훨씬 더 크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 확산으로 일상적
인 사회 문화생활을 못 하게 된 것, 마스크 사려고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된 것,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것,
정상적인 교육이 진행되지 않아 인적 자본 형성이 어려워진
것, 매일 바이러스를 걱정하며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받는
것 등 후생의 감소는 막대한 손실이다. 엄청난 추경을 하여
경제성장률이 전혀 하락하지 않더라도 이미 회복될 수 없는
손실을 입은 셈이다. 코로나의 종식만이 건강, 생명, 경제
적, 후생적 손실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다.

성장률 하락보다 더 큰 위기

코로나 확산으로 국민 고통 가중

기업-자영업 무너지면 ‘경제위기’

부실 우려 큰 분야 우선 지원하고

최악 염두에 둔 시나리오로 대비해야

동아 시론
김 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오피니언 뙞뙟뙠뙡제30645호퉍홦홨A30 2020년 3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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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4일 수요일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중도 성향 시

민 50.9%가 부정 평가(대응을 못하고 

있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

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일

부터 양일간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

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

로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 결과다. ‘코로

나19 확산 국면에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고 답한 중도층은 44.6%였다. 진

보·보수 성향을 모두 합한 전체 응답자 

중 부정 평가는 50.7%(긍정 47.1%)였다.

　진보·보수 성향의 응답자는 정부 대

응에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했다. 진

보는 81.8%가 긍정(부정 17.9%), 보수는 

82.5%가 부정(긍정 16.3%) 평가를 했

다. 이번 조사는 중앙일보와 한국리서

치가 ‘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도’가 어떤 

가치관과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4·15 총선에선 어떤 선택을 할지 살펴보

는 공동 기획 차원에서 이뤄졌다. 1차는 

국민 대상 전화 여론조사, 2차는 한국

리서치의 응답자 패널(100만 명)을 대상

으로 한 웹 서베이 방식(2000명)으로 진

행됐다. 진보중도보수는 설문에서 밝

힌 주관적 성향이 아니라 정책(보유세·

남북관계·검찰 권한·부동산 정책·최저

임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재분류한 ‘정

책 이념’이다.

　정책 이념상 중도는 36.5%를 차지했

으며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당

이나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45.2%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

했다. 코로나19가 4·15 총선 지지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61.4%

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변했다. 전

체(54.4%)보다 7%포인트 높았다. 코로

나19가 총선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은 보수(66.1%)가 진보(34.1%)보다 

높게 조사됐다.

　코로나19 확산 국면 때문에 이번 총선

에서 지지 후보를 철회할 것이라는 중

도의 답변 역시 18.9%로 전체(14.7%)보

다 높게 나타났다. 지지 후보를 계속 지

지한다는 답변은 보수(57.3%)가 진보

(41.6%)보다 많았다. 한국리서치 박종

선 이사는 “코로나19가 투표 의향과 지

지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승현 정치에디터 shyun@joongang.co.kr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3일(현지시

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

했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

소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 금리 인하 

폭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컸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

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0.5%포인트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은 오는 17~18일 FOMC 정례회의에 앞

서 내려졌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1~1.25%로 낮아졌다. 이번 금리 인하는 

FOMC 위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연준

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코로나19가 

제기한 위험 속에서 완전고용과 물가안

정 목표 달성을 지지하기 위해 내린 결

정”이라고 설명했다.

　연준은 이어 “위원회는 상황과 경제 

전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경제를 지지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과 

조치를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준의 전격 금리 인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공급망이 직격탄을 맞으

면서 세계 경제가 새로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세계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콘퍼런스콜을 가

진 후 공동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다 동원할 준

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배정원 기자 bae.jungwon@joongang.co.kr 

중도 51% “정부가 대응 못한다”

보수 83% “못해” 진보 82% “잘해”

중도 19% “지지 후보 바꿀 수도” 

날씨 >> 14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중앙일보 온라인  joongang.co.kr

“수입 0원, 라면 살 돈도 없다”

  코로나 직격탄 약자들 비명

“1위만 남겨라” 철의 경영

  잭 웰치 1935~2020 >> 12면

1965~2020

>> 4면 여론조사로 계속, 관계시리즈 4, 5면

오늘의 코로나19 ( 4일 0시 현재 )

중국 사망자

2947명(+32)

괄호 안은 전날 대비

�검사 중 3만5555명

중국 확진자

8만303명(+129)

한국 사망자

32명(+4)

한국 확진자

5186명(+851)

“당신의 미소를 믿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나고 몸은 지쳐 가지만 내 환자를 지킨다는 소명을 실천하는 의료진들은 힘들어도 미소를 잃지 않는

다.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 오랜 시간 착용한 방호복과 고글로 인해 상처가 난 얼굴에 반창고를 

붙였다.  방호복 열기를 식히기 위해 머리에 얼음팩을 얹어 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 관계기사 2, 3, 6, 8, B1, B2, B3, B6면 [연합뉴스, 뉴시스] 

415 총선 중도에 달렸다 <상>

>> B1면

  중도 표심 코로나 충격

“총선 영향미친다” 61% 

미국 Fed, 기준금리 0.5%P 전격 인하 
코로나 경제파장 최소화 긴급조치

2008년 금융위기 후 최대폭 인하 

4판

2020년

3월 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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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슈퍼 화요일 
바이든 大역전승 ▶A10면

4일 오후 2시 대구 대신동에 있는 서문

시장.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시장은 

지난달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처음으로 엿

새간 휴장했었다. 재개장 사흘째지만 

4000여 개 점포는 대부분 문을 걸어잠그

고 있었다. 상가 사이에 줄지어 늘어선 

국수가게들도 마찬가지였다. 시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식사를 하던 일상은 온데

간데없었다.  ▶관련기사 A4, 5면

묵은 때가 묻은 마스크를 낀 채 기자를 

만난 식품가게의 박모씨는 “손님이 좀 있

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손님을 

기대하고 나온 게 아입니더. 냉장고 음식 

버리려고 나왔심더.” 시장 한가운데 소방

서 앞에서 만난 택배기사는 “오늘도 한 

건의 배달 주문도 받지 못했다”며 “도대

체 이 지옥 같은 상황이 언제나 끝날지 모

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날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4000명을 넘어섰다. 확진 속도는 현기증

이 날 정도로 가파르다.  하루 500명 가까

이 쏟아지고 있다. 도시는 침잠 그 자체

다. 간혹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눈엔 

불안과 낭패감이 가득하다. “왜 하필 대

구냐”는 울분도 엿보인다. 결혼식도, 장

례식도 전시처럼 치르고 있다.

코로나19 사망자를 화장하는 대구시

립 명복공원을 찾았다. 눈물과 통곡이 

그칠 새가 없었다. 가족이라도 방호복이 

없으면 화장 과정을 지켜볼 수가 없 다. 

임종도 못했다는 유가족이 부지기수다. 

의료진 방호복도 모자라다 보니 가족에

게까지 제공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한 유족은 “확진 판정 후 병원에도 못 가

보고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이별까지 가

족이 지키지 못했다”며 “이 한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쏟아

냈다.

이곳에는 하루 40여 건의 일반 화장을 

한 뒤 오후 5시부터 코로나19 희생자 화장

을 하고 있다. 감염병관리법의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에 따라 유족은 빈소도 제대

로 꾸리지 못한 채 고인과 작별한다.

하지만 대구에는 또 다른 분위기도 감

지되고 있다.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어떻게든 견뎌내고 이겨내야 한다는 의

지가 이심전심으로 모이고 있다. 자신의 

처지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A4면에 계속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대구가 아프다 … 그러나 울지 않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11조7000

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했다. 여기에 드는 돈의 88%(10조3000

억원)는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41.2%)이 사상 최

초로 40%를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

이 크게 악화된다.  ▶관련기사 A3면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확정하

고 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야

는 오는 17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계

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

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에는 피해 

극복 지원과 경제 모멘텀 살리기, 당

장의 방역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며 

“더 필요하면 그 이상(대책)도 강구하

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체 추경 금액 중 8조5000

억원을 코로나19 대응 사업에 투입하

고, 나머지 3조2000억원은 세수 부

족을 메우는 세입경정에 쓰기로 했

다. 코로나19 대응 사업은 △방역체

계 보강 2조3000억원 △중소기업·소

상공인 지원 2조4000억원 △민생·고

용안정 지원 3조원 △대구·경북 등 지

역경제 회복 지원 8000억원 등으로 

짰다. 음압병실 확충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고 중소기업·소상

공인을 지원하는 데 예산을 대거 투

입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대량 살포한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138만 가구에 3

월부터 6월까지 매달 17만~22만원(2

인 가구 기준)씩 모두 8506억원을 투입

한다. 같은 기간 7세 미만 아동(263만 

명)을 기르는 가정에도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준다. 월 27만원짜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보수도 4개월 동

안 32만9000원으로 22% 올려준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춰야 할 추경 

사업에 선심성 복지예산을 덕지덕지 

붙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오상헌/성수영  기자  ohyeah@hankyung.com 

나랏빚 10兆 늘려 … 코로나 ‘슈퍼 추경’

재원 88% 적자국채로 조달

국가채무비율 40% 넘을 듯 

정부, 11.7兆 추경안 편성

“왜 대구냐” 불안·울분 속에서도

 아픔 나누며 “함께 이겨내자”

“여기서 막아야 대한민국 지킨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 스스로 봉쇄 

이주열 “여건변화 감안”
이달 금리인하 가능성

총선 표심에 눈 멀어
타다 멈춰세운 국회

‘타다 금지법’ 법사위 통과

금춘수 ㈜한화 부회장  ▶A15면  
자사주 2만株 매입‘책임경영’

대구 의료진 ‘코로나와 사투’ 대구에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3번째 국내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구 지역 누적 확진자는 4000명
을 넘어섰다. 대구 동산동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이마에 보호경 자국이 선명한 한 간호사가 마스크를 고쳐 쓰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B1 ~ 8면
개봉 미룬 영화 50편  ▶A31면서랍 속 스마트폰의 재발견   ▶A16면

 JOB   ▶A26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일 “향후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앙은

행(Fed)의 기준금리 인하 등 정책 여건 

변화를 적절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A6면

이 총재는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긴급 간

부회의에서 “Fed의 조치로 미국 정책금

리(연 1.00~1.25%)가 한국 기준금리(연 

1.25%)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으로 급

속히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상황에 대

한 우려가 확대됐다”며 “통화정책만으

로는 코로나19의 파급 영향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해 나갈 것”이라

고 말했다. Fed는 전날 임시 연방공개시

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00~1.25%로 0.5%포인트 인하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총재의 발언을 놓

고 이달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김익환  기자/뉴욕=김현석  특파원  

 lovepen@hankyung.com 

모십니다

한국경제신문은 1964년 창간 이후 

‘공정한 기사,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으로 독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

다. 기업 경영관리직이 가장 열독

하는 국내 최정상 종합경제지입니

다. 한경에 결산공고를 내면 기업

의 공신력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

집니다. 한경은 12월 말 결산 법인

의 결산공고 접수를 위한 태스크

포스(TF)팀을 본격 가동합니다. 

재무제표 원고 기획부터 접수, 제

작, 교정, 내용물(게재지) 전달까

지 신속 정확하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경의 결산공고를 

회사의 격(格)을 높이는 계기로 활

용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공고는 전화, 팩스, 이메

일로 접수합니다. △전화 (02)360-

4477, 4483 △팩스 (02)392-4168 △이

메일 hkad@hankyung.com 

결산공고 에 내십시오

회사의 품격이 높아집니다

<韓銀 총재>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행을 막는 여

객자동차운수사업법(‘타다 금지법’) 개

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했다.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는 1년6개월 뒤부터 현행 방식으로 운행

할 수 없게 된다.  ▶관련기사 A16면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1인승 이상 15인승 렌터카’를 통한 영업

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

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법사위는 타다에 대한 서울중

앙지방법원의 1심 무죄 판결에도 일부 조

항만 수정, 타다 금지법 골격을 유지한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반대했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강행 

처리했다. 만장일치 합의를 원칙으로 하

는 법사위 의사 결정 관행도  깨졌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법사위 통과 직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조만간 중단한

다.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밝혔다.

 김우섭/송형석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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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6일 금요일10 코로나19 방역 숨은 주역

 “호흡이 가쁘고 땀이 많이 나요. 애로사

항이 많죠. 그래도 이런 일에 동참한다

는 데 보람을 느낍니다.”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27년간 청

소와 시설 관리 등을 맡아온 시설팀장 

이재홍(56)씨는 요즘 매일 근무시간에 

레벨D 방호복을 입는다. 24시간 사투

를 벌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환자를 직접 접촉하며 돌

보는 의료진은 아니지만 그들을 측면에

서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힘을 낸다고 

했다. 이씨처럼 음지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이들이 병원 곳곳을 지

키고 있다.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동산병원

에는 5일 오전 기준 코로나19 환자 275

명이 입원해 있다. 이씨를 포함해 시설

팀 소속 21명의 인력이 환자가 입원한 

병실을 돌며 알코올 솜과 거즈 등 의료

폐기물을 수거한다.

　그는 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하루 세 번씩 의료 폐기물을 수거하러 

병동으로 간다. 일반 환자와 달리 코로

나 환자의 병실서 나오는 쓰레기는 전

부 의료 폐기물로 전용 용기에 담아 수

거하고, 이 용기도 이후 소독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 과정이 제대로 돼야 전

문 수거 업체들이 쓰레기들을 거둬 간

다고 한다. 병원 복도·엘리베이터 등 환

자 이동 경로를 주 3차례 소독하는 것

도 주요 업무다. 환자가 퇴원하면 매트

리스 커버부터 이불, 베갯잇, 환자복 등

을 수거해 세탁한다. 침대를 깨끗이 소

독하고 정리해 또 다른 환자가 쓸수 있

게 준비한다.

　병실 변기가 막히거나 천장에서 물

이 샐 때도 달려간다. 그럴 때마다 앞치

마와 속장갑, 겉장갑, 마스크 등 8종류

로 이뤄진 레벨D 방호복을 갖춰 입어

야 한다. 이씨는 “한밤중에도 연락이 

오면 방호복을 입고 가는데 작업하다 

보면 방호복 안에 습기가 차고 숨도 가

빠진다”며 “지금은 적응이 돼 처음보

다 한결 낫다”고 말했다.

　그는 “쉬는 날(비번) 없이 13일째 계

속 출근해 일하고 있다”며 “내가 힘든 

생각보다 14일간 갇혀 지내야 하는 환

자들을 보면 ‘매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도 

저를 걱정하기보다 자랑스러워한다”

며 웃었다.

　환자들의 영양을 책임지는 이 병원

의 김진희(57·여) 영양팀장도 음지의 전

사다. 면역 강화를 최우선으로 한 식단

을 짠 뒤 외부 도시락을 주문한다. 김씨

는 “종일 누워 있는 환자들을 위해 끼니

마다 단백질과 과일을 꼭 넣는다”며 “연

세가 많은 환자가 있어서 소고기·야채·

전복 등 6가지 죽 납품을 업체와 계약

해 아침식사 때 희망자에게 배식하고 있

다”고 말했다. 3일부터는 에너지바와 두

유, 바나나 등을 지퍼백에 한 봉지씩 담

아 간식으로 준다.

　28명의 코로나 중증환자를 돌보는 경

북대병원에도 숨은 천사가 있다. 오전 6

시까지 병원으로 출근해 병실 폐기물을 

수거하는 황종곤(62)씨는 “사람이 붐비

지 않을 때 일해야 해 일찍 출근하는데 

방호복을 입고 한 시간 정도 병실을 돌

고 나면 땀에 푹 젖는다”며 “2015년 메

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보다 의료 

폐기물이 엄청 나온다”고 전했다. 이명

숙(59·여)씨는 “병동 여러 군데를 자주 

쓸고 닦는다. 이전에 3번 했던 청소를 5

번 한다”며 “화장실 청소를 할 때도 세

제를 평소보다 더 많이 쓴다”고 말했다. 

주 6일 일한다는 황씨와 이씨는 힘든 내

색이 별로 없었다. 오히려 “환자들이 다 

가족 같다”며 “전부 빨리 쾌차해 행복

한 가정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바

람을 전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방호복 입고 의료폐기물 청소, 숨 가쁘고 땀 차지만 보람” 

 동산경북대병원 음지의 전사들

 이재홍 시설팀장, 13일째 계속 출근 

“한밤중에도 연락 오면 병실 찾아”

 환자 식단 짜는 김진희 영양팀장

“면역 강화 우선, 고령자엔 영양죽”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120

억원이 되돌아갈 전망이다. 공동모금

회는 이날 오후 신천지의 기부금 처리 

방안을 논의한 결과, 반환하기로 결정

했다. 모금회 관계자는 “신천지에 대한 

국민 정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모금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이 종료되고 나면 책임 문

제가 불거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신천

지에 배상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기부

금이 구상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을 고려했다.

　모금회는 이날 기부금을 반환하기 

위해 신천지 측에 계좌번호를 요구했으

나 신천지가 답변을 주지 않아 반환하

지 못했다. 모금회는 6일 계좌번호를 받

으면 즉시 반환하고 이런 사실을 공개

할 방침이다.

　신천지 기부금 120억원은 모금회가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캠페인을 할 

때 대기업들이 정례적으로 내는 돈보

다 훨씬 많다. 신천지는 이날 모금회에 

사전에 연락을 하지 않고 모금 계좌에 

120억원을 송금했다. 큰 기부를 할 때 

모든 기부자가 사전에 연락을 하고 어

디에 쓸지 등을 협의한다. 대개는 사용

처를 지정하는 ‘지정 기부’ 방식을 택한

다. 사용처를 정할 때 자원봉사나 아동

복지 관련 연합단체와 논의하기도 한

다. 모금회 관계자는 “계좌를 계속 확

인하는 게 아니라서 그 돈이 들어온 줄 

몰랐다.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말

했다. 이런 식의 기부는 1998년 모금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신천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신천지 예수교회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

회에 120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

부금은 대구지회가 100억원, 중앙회가 

20억원을 각각 냈다. 　신성식·편광현 기자

  ssshin@joongang.co.kr 

신천지 120억 기부  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금회 “국민 정서 안 좋아 반환할 것” 

5일 대구시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등 입원 환자들이 사용한 의료 폐기물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사태 종료 뒤 배상소송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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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의료진이 공기순환장치가 달린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병동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이 방호복은 최대 8시간 동안 착용할 수 있어 중증 환자의 장거리 이송 때 주로 쓰인다. 이날 기준으로 대구동산병원에는 군의관과 자원봉사자 등 의사 50여 명이
코로나19 환자 300여 명을 돌보고 있다. 대구=뉴스1

다시 현장으로

6일 오후 1시경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
병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 환자 명단이 적힌 현황판에 빈칸이 보이
지 않았다. 마지막 중증 환자의 번호는 38번.
그중 6명의 이름 옆에는 ‘DNR’가 적혀 있었
다. ‘Do Not Resuscitate’의 약자다. 심폐소생
술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70세가 넘는 고령자
중에서 ‘연명치료’를 거부한 환자들이다. 이날
현재 대구동산병원에는 코로나19 환자 290여
명이 입원 중이다.

잠시 후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환자가 병원에
도착했다. 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상은 남아 있
지 않았다. 다급해진 의료진이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수소문 끝에 전북대병원에 빈
병상이 확인됐다.

온몸을 감싸는 레벨D 방호복 차림의 박경식
교수(계명대 의대)가 구급차에 올랐다. 전북대
병원까지 거리는 약 180km. 망설일 시간이 없
었다. 출발 후 몇 분 지나지 않아 환자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산소포화도 수치가 80%대로 떨어
졌다. 95%를 넘어야 정상이다. 이송 내내 위험
수위를 오르내렸다.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몸
부림도 심해졌다.박 교수는 산소 공급장치와 모

니터 속 그래프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다.
2시간 넘게 달려 가까스로 전북대병원에 도착한
뒤 ‘전원(轉院·병원을 옮기는 것) 완료’를 알렸
다.박 교수의 얼굴이온통 땀에젖어있었다.

중증 환자의 장거리 이송은 찰나의 방심도 허
용치 않는다. 병원 섭외부터 이송, 도착 후 인계
까지 사소한 실수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하지만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의사들이 대부분 이송을 도맡고 있다. 박
교수는 “호흡 곤란 환자들은 고통 탓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며 “이송 때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럴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기자가 대구에 도착한 건 5일 오후. 가장 먼저
대구동산병원을 찾았다. 코로나19 지역거점병
원이다. 곧바로 의료봉사에 나선 다른 의사들과

함께 환자들의 상태를 살폈다. 경증 환자의 표정
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중증 환자 보호자들은
계속되는 사망자 발생에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
한 환자는 “창문도 열 수 없다. 병원에 있는 게
감옥같다”고털어놨다.
대구=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likeday@donga.com /

박성민·사지원 기자
▶A3면에 계속

“환자호흡이가빠졌다깵망설일시간이없다”
대구 의료 자원봉사 참여
이진한 기자가 본 사투현장

위험수위 오가는 중증환자 이송

2시간 내내 눈 못떼고 상태 체크

인력부족에 간호사 동행도 못해

국내에서 병원이 아닌 일반 거주지로는 처음
으로 대구 한 임대아파트가 ‘코호트(집단) 격리’
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달서구 한마음아파트 주민 140명 가운
데 4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에는 신
천지예수교(신천지) 교인이 94명 거주하며, 확
진자는 전부 교인이었다.
대구시는질병관리본부와협의해확진자들을병

원 등으로 옮기고 4일 아파트를 통째로 봉쇄했다.
확진자를 뺀나머지 94명도모두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8일오후 7시기준 80명은음성 판정을받
았고, 14명은결과를기다리고있다.한마음아파트
는신천지대구교회에서약1.2km거리에있다.일
부 아파트 교인들은 자가 격리를 통보받고도 서로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나 대구시가 고발을 검토하
고 있다.대구시는 신천지 교인의 집단 거주지가
10여곳이더있는것으로파악하고조사에나섰다.

지난달 24일 코로나19로 확진된 대구의 한
20대 임신부는 6일 아이를출산했다.아이는 8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확진 임신부 7명
은 부산(1명)과 대구(6명)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충남의 ‘줌바댄스 강습’에서 이어진 코로
나19 확진자는 8일 현재 모두 106명으로 늘어
났다. 대구=장영훈 jang@donga.com / 조건희 기자

▶A2·3·4·5·10·12, B1면에 관련기사

확진 임신부 첫 출산깵아기 ‘음성’판정

국내 첫 아파트 코호트 격리

주민의 67%가 신천지 교인

더불어민주당이 8일 범여권의 비례대표용 연
합정당에 참여할지를 ‘전 당원 모바일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1시간 반가량의 비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강
훈식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비례연합정당 참
여 여부를 플랫폼을 통한 전 당원 투표로 의견
을 수렴해 정하기로 했다”며 “투표와 결정 모두
이번 주 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최근 ‘21대 총선
비례정당 관련 상황 전망, 민주당 대응전략’이

라는 대외비 문건을 이해찬 대표 등에게 보고한
뒤 지도부를 중심으로 비례연합정당 참여의 불
가피성이 확산됐다. 이 대표와 이낙연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은 연합정당의 불가피성에 대해 공
감했지만 김해영, 설훈 최고위원 등이 “연합정
당 참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하자 당원들에게 의견
을 묻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내 ‘조국 내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김남국 변호사를 경기 안산단
원을에 공천했다. 또 이인영 원내대표(서울 구
로갑)와 윤호중 사무총장(경기 구리) 등 현역 의
원 30명을 한꺼번에 단수 공천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황형준 기자
▶A6면에 관련기사

與 “비례연합 참여할지 전당원투표로 결정”

1시간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찬반 논의 끝에 결론 못내려

이탈리아와 이란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전 세계
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미국에서는 수도 워
싱턴에서 처음으로 환자가 발생했고 크루즈선
‘그랜드 프린세스’호의 공포도 커지고 있다. 코
로나19가 전 대륙으로 확산되면서 이미 대유행
(팬데믹)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탈리아는 8일 현재 확진자 5883명으로 7일
하루 1247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도 하루 만에
36명이 늘어나 233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이탈
리아 정부는 밀라노와 베네치아를 포함해 14개
주, 1600만 명의 이동을 제한했다. 프랑스(949
명)와 독일(939명) 등 유럽 국가들도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

중동에서는 이란에서 확진자 6566명, 사망자
194명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11개 국가에서 코
로나19가 발생했다. 남미에서는 처음으로 아르
헨티나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미국에서는 수도 워싱턴에 거주하는 50대 남
성이 처음으로 코로나19 증세로 입원했다. 미국
의 확진자는 447명으로 늘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탑승객 중 코로나19 확진 사
망자가 나오면서 캘리포니아주로 전격 회항한
그랜드 프린세스호에서 21명의 확진자가 발생
해 비상이 걸렸다. 이 배에는 3533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타고 있다.
카이로=이세형 turtle@donga.com /워싱턴=이정은특파원

▶A2·19면에 관련기사

伊 하루1247명 증가
美 워싱턴서도 확진
전 대륙 확산깵 팬데믹 진입 분석

밀라노-베네치아 이동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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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극복위한릴레이기도

이재훈목사(온누리교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큰 재앙

가운데있습니다.주의이름으로일컫는백성

들의죄를용서하옵소서.교회가복음과하나

님나라앞에합당하지못했음을회개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교만했고 탐욕에 치우쳤습

니다.주님의몸된교회를사유화하고겸손으

로종된삶을살지못했음을회개합니다.세상의소금과빛으로

부르심을받은교회가영원한나라를바라보지못하고땅에속

한가치를추구해섬김의도를다하지못했습니다.

우리의죄악으로질병과죽음의그림자가이땅에드리워졌

습니다.천하보다귀한이웃의생명을지키지못한우리의죄악

을용서해주옵소서.하나님께서는이상황을통해영적인수술

을행하고계신다고믿습니다.이고난을통해외치시는하나님

의음성을듣고돌이키기를원합니다.우리를죽이시는재앙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려는 연단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우상들을제거하고거룩하고정결한백성들로변화되

는계기가되기를원합니다.눈에보이지않는작은바이러스하

나에도쉽게쓰러질수밖에없는우리연약한생명이지만창조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면 우리의 생명은 어떤 질병과 바이

러스도이길수있는능력있는생명임을믿습니다.오직하나님

의임재안에서살때만우리는호흡할수있으며진정살수있

음을고백합니다.

생명의창조자이신하나님,더이상이나라를혼돈에빠뜨리

지못하도록속히바이러스가힘을잃어버리게하소서.치료약

이속히개발될수있게도와주소서.많은환우를치료하고있는

의료진,간호진,구호팀들에힘을주시고감염으로부터막아주

시고이바이러스를능히퇴치할수있도록도와주소서.확진자

들의건강을지켜주시고기저질환자들의생명도지켜주소서.

한국교회공예배와교제가다시회복될수있도록역사해주

소서.한국교회를무너뜨리고사회를혼란하게하는이단사이

비들의 거짓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셔서 한국사회가 정결

해지게하소서.모두가함께이위기를극복하는기적이일어나

게 하소서. 이 시기에 더욱 어려움 속에 있는 장애인들과 독거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려주소서.예수님의이름으로기도드립니다.아멘.

고난을변화의기회되게하소서

코로나19 대구지역거점병원으로지정된계명대대

구동산병원에서지난4일 밤방호복을입은의료진

이확진자병동으로향하면서의료용품을전달받고

있다. 륲륳

전국서모인기독의료인들

대구병원서자원봉사이모저모

“우주복(레벨D 방호복)을 입고 선별진료소

에 자리를 잡았다. 조금은 무겁고 숨쉬기 힘

든 우주복. 안경엔 이슬이 맺혀 시야를 가린

다.… 20대 여자분이 진료소를 찾았다. 그녀

가 (나에게) 조그마한 목소리로 ‘신천지 신

도’라고얘기했다.”

대구기독의사회장인 동산병원 황재석 교

수는 최근 동료 의사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보냈다.대구는지난달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센터에서 31번

확진자가나온뒤환자수가급증했다.이지

역의료진은비상근무에들어갔고황교수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근무

한다.그는“확진자와접촉했다고오신분,감

기몸살로 오신 분, 증상은 없으나 불안감 때

문에오신분….모두다불안해한다”고현장

분위기를설명했다.

황교수는 10일 “20대여성이신천지신도

라고 말할 때 순간적으로 갈등했다”고 털어

놨다. 그는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물었더

니 교육생이라 답했다”며 “젊은이는 판단력

이있으니많은정보를듣고스스로판단하면

좋겠다고조언했다”고말했다.

그녀에 대한 진료는 끝났지만, 기독 의료

인으로서고민은끝나지않았다.그때심경을

글로써동료기독의사들과공유했다. “기침

과가래,고열이나는 20대중반여성이신천

지신도라고얘기했다.진료하고검사장소를

알려줄 때 그의 눈빛에서 어느 먼 외국의 무

의촌에서 보잘것없는 장비와 약품에도 머리

숙여고마워하던촌로의모습이겹쳤다.그때

는 참 보람이 있었는데 오늘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것은무엇때문인지.”

고민의시간은길지않았다. “지극히작은

자하나에게한것이곧내게한것”이라고하

신예수님의말씀이떠올랐다.

안과개원의인서정성원장은광주에있는

병원 문을 닫고지난달 28일 대구에왔다. 광

주 ‘달빛의료지원단’과함께였다. 서원장은

매일오전9시부터오후1시까지동산병원선

별진료소에서진료한다.4시간만에방호복을

벗고도시락으로점심을해결한뒤병원으로

돌아온다. 다시 방호복을 입고 오후 3시부터

2시간동안코로나19확진자들을회진했다.

서 원장은 “방호복은 아직도 익숙하지 않

다. 숨쉬기 힘들고 땀은 나는데 활동 반경은

좁다”고 토로했다. 방호복보다 어려운 건 신

천지 신도들을 진료할 때였다. 그는 “기독인

으로서신천지를보면안타까우면서화도났

다”며“그러나이분들도아픈환자들이다.어

쩌면이들에게기독의료인의손길이더필요

할수있다”고전했다.

서원장은기독병원인동산병원이지역거

점병원이라는 점에 안도했다. 그는 “이곳 의

료진은물론자원봉사자중에도기독인이많

다”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힘쓰

고있다”고말했다.

대구를찾지못한기독의료인들은물적지원

에나섰다.황교수는“기독의사들은네트워크

로연결돼있다.필요한물품정보를알렸더니

서울은물론이고캐나다와호주등에서도방호

복등물품을보내주겠다고했다”고전했다.

한국교회에는기도를요청했다.황교수는

‘코로나19가진정되는것’을첫번째기도제

목으로꼽았다.지금상황이길어지면의료시

스템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서 원장은 “아내의 장례식장에 가지 못했다

며울고계신분,다른곳에격리돼힘들어하

는 부부 등 환자들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질병치료도중요하지만환자들마

음의회복도중요하다”고했다.

의료진과 그 가족을 응원해 달라고도 했

다.황교수는“집에가지도못하고현장을지

키는의료진이건강을유지하고진료현장에

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 원장은 “우리를 걱정하는 가족

들에게도힘을주셨으면한다”고말했다.

서윤경기자y27k@kmib.co.kr

대구 동산병원선별진료소찾은 20대 여성

작은목소리로“저는신천지신도입니다”

불편한방호복편히벗을새없이

선별진료소·병원오가며구슬땀

봉사못온의사들은필요물품지원

“환자마음의회복위해중보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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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산병원

서영성 원장

W3

W 1∼3면

지역거점병원 대구동산병원 영웅들

전국 첫 거점병원 지정,누적 입원환자 550명

전쟁터 같은 상황, 매일 쪽잠 자며 비상근무

자원봉사 의료진 잇단 합류 병상 추가 확대

확진자 수 하루 두자릿 수 감소, 점차 안정세

빼앗긴일상에도봄은왔다

전국 유일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 대구동

산병원(중구동산동)비상대책본부건물바로앞살구

나무가 지난 16일 꽃망울을 터트리며 봄을 알렸다. 대

구동산병원에 입원 중인 코로나19 환자 370여 명에게

보내는희망의메시지인듯하다.

지난달18일대구에서첫확진자가발생한이후한달

이 지나는 동안 대구경북에서만 7천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8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대구 확진

자수가지난 12일이후하루두자릿수로떨어지고경

북도지난10일이후환자발생이20명이하로지속되면

서다소진정국면에접어드는모습이다.

국내에서는첫감염병지역거점병원으로지정되면

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해 있는

대구동산병원도 지난 한 달간 많은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

입원해 있던 환자 137명을 하루 사이 성서 계명대

동산병원과다른병원으로이송하고비상대책본부를

정신없이 꾸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달이란

시간이흘렀다.

2월21일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되자마자

첫날 2명의 환자가 입원하기 시작한 대구동산병원은

둘째날 51명이한꺼번에몰리면서일반병동 60병상을

오픈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에도 각각 79명과 86명이

추가 입원하면서 병상을 237병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별도로 3개의 중환자 병실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병상

을 300개로 늘린 같은 달 29일에는 첫 퇴원 환자도 나

왔다. 이날 동시에 3명이 완치돼 조촐한 퇴원식도 있

었다. 19일현재퇴원환자는140명이넘는다.

대구동산병원은보다체계적인코로나19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중증환자와 경증환자 분리 차원에서 지

난 7일옛간호대학건물을개조해 152병상을갖춘제

9 병동을 새롭게 개설했다. 대구동산병원은 이 병동

의별칭을환자를구원하는병동이란의미의 구병동

(救病棟) 으로 지칭했다. 8일과 10일에는 각각 중환

자실병상4개와3개를증설,중환자병실만10개를갖

추었다.

외부의료진의지원도잇따랐다.

2월23일 공공병원(보훈병원 및 근로복지공단병원)

국군의무사령부(군의관및간호장교) 공중보건의지

원을 시작으로 3월10일 대한중환자의학회 의사 및 간

호사, 11일국립중앙의료원간호사에이어16일중앙사

고수습본부간호사45명이지원에나섰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4일에는 첫 사망자가 나왔다.

코로나19환자만550명이상입원했던대구동산병원에

서 사망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자가격리 중

호흡곤란증상으로입원한지4일만에숨진86세여성

이다.

의료진의 노고가 전해지면서 기관단체장과 정치인

들의방문도잇따랐다.

지역거점병원 지정 첫날 권영진 대구시장이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한 것을 시작으로 2월26일 정기현 국립

중앙의료원장, 27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3월14일 정

세균 국무총리 등이 대구동산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했다.의사출신인안철수국민의당대표는지난 1

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직접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기

도했다.

조치흠계명대동산병원장은 지금까지사례가없었

던전국첫감염병지역거점병원이라사실처음에는걱

정도 많았지만 기우였다. 무엇보다 우리 의료진의 사

명감을 다시 한 번 실감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면서

누적입원환자수가550명을넘는데다중환자수가많

은데도불구하고사망자가많지않은것은의료진의노

고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시 한 번 의료진을

비롯한 대구동산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

한다 고말했다.

☞W2면에계속

글 사진=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지난달 21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감염병(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비상대책본부 건물(별관) 앞 살구나무가 16일 꽃망울을 터뜨린 뒤 18일 만개했다. 코로나19 가 모든 일상을 바꿔 놓았지만, 자연의 순리만큼은 바꾸지 못하는 것 같다.

코로나19 사투 한달…

花사한 봄날

활짝 핀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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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D 방호복 입고 땀범벅된 의료진, 전국서 밀려든 응원 메시지에 절로 미소

■ 대구동산병원 영웅들 ☞W1면에서 계속

환자와 1대 1 밀착 근무 간호사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지정한달을맞는계명대대

구동산병원 간호사들은 인력 부족으로 하

루하루 지쳐가고 있지만, 대구경북을 비롯

한 각지에서 보내온 응원 메시지에 웃음을

잃지않고있다.

대구동산병원에는 민 군 의료진 지원이

잇따르고있지만,공기가통하지않는레벨

D방호복을입고병실내에서환자와 1대 1

밀착 근무를 해야 하는 간호사들은 여전히

부족한상태다.

지난16일찾은대구동산병원비상대책본

부 건물(별관) 내 간호사 휴게실에는 이마

에방역고글자국이선명한간호사 20여명

이잠시휴식을취하고있었다. 2시간근무,

2시간 휴식으로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있

는코로나19지역거점병원간호사들은체력

보강이우선으로보였다. 이들은휴식중에

도컵라면과빵,초콜릿등을먹으며우선자

신과의싸움부터이겨내는모습이었다.

정인자 대구동산병원 간호부장(56)은

34년 간호사 생활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없었다.병원이통째로코로나19환자만치

료하는 지역거점병원은 국내에서 처음이

어서 우리 간호사들도처음에는다소혼란

이있었지만,고참간호사를중심으로자원

하는 모습이 후배 간호사들에게도 영향을

주면서 사명감 분위기가 형성됐다 고 말

했다.

하지만 정 간호부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애로사항이적지않다고하소연했다.그는

당초예상과달리코로나19가전파력이매

우강해환자1명에간호사1명이1대1로간

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간호인력 부족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면서 특히 병실

에만 2시간 있는 것도 힘든데, 공기가 통하

지않는레벨D방호복을입고2시간을꼬박

병실에갇힌채환자를돌본다는것은중노

동보다더힘들다 고간호사들의애로를설

명했다.

정 간호부장은 후배 간호사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다. 그는 지역거점

병원 지정 초기 대구동산병원 근무를 지원

한 20여명의간호사는혹시나모를가족간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해 장례식장에서 숙

식을 하며 환자들을 지켰다 며 그들의 사

명감이 없었다면 코로나19의 진정세도 더

늦어졌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

금은 많이 힘들지만 언젠가는 웃으면서 일

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다. 그때를 생각

하며 서로서로가 용기를 주면서 잘 견뎌내

고있다.코로나19가종식되는날후배들에

게통크게한번쏘겠다 고약속했다.

이날 휴게실에서 만난 간호사에게 힘이

되는건컵라면이나빵이아닌각지에서보

내온국민들의희망메시지였다.

간호사들은 짧은 휴식을 마치고 휴게실

을 나서 병실로 향하면서 비상대책본부 로

비벽면에붙어있는응원문구를보며입가

에미소를띠었다.

대구동산병원은의료진에보내는전국의

응원문구가적힌메모가넘쳐나자,아예비

상대책본부 로비에 응원 문구 메모판을 별

도로 마련하고 의사와 간호사, 환자들에게

보내온응원글을붙여놓았다.

두개면에붙어있는응원문구메모판에

는유치원생부터학부모,할아버지,할머니

는물론하루하루힘든나날을보내고있는

자영업자들이보내온 힘내세요!우리의영

웅들 의료진의 수고 잊지 않겠습니다. 정

말감사합니다 당장내일이힘든자영업자

지만,오늘더힘든당신을응원합니다 저

희를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는의료진분들을한마음으로응원합니

다 라고적힌글이빼곡하다.

한편 환자의 안전과 의료진의 편의를 위

해보이지않는곳에서묵묵히최선을다해

주고 있는 대구동산병원 시설팀 직원들도

숨은공로자들이다.

20명으로 구성된 대구동산병원 시설팀

직원들은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에

따라 병원을 통째로 비워야 하는 상황에서

불과 이틀 만에 밤샘 작업을 통해 전기배

선, 급수시설 변경 등 각종 시설 작업을 마

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관리체제

를 가동 중이다. 뿐만 아니라 병실 증설을

위한 각종 공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물론

대책본부등의청소도도맡고있다.하루에

도수없이들어오는각종구호물품을옮기

는일도이들의몫이다.

서영성 대구동산병원장은 코로나19 지

역거점병원에서 가장 고생하는 분들이 바

로 시설팀이다.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지금

의 안정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며 이재홍

팀장을 비롯한 시설팀 직원 모두에게 다시

한번감사하다는말을전한다 고했다.

글 사진=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간호사 선생님들도 힘드실 텐데, 물 한

병 드린 저희에게 되레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실때너무미안하고감사했어요.

지난 달 25일부터 코로나19 지역거점병

원인계명대대구동산병원에서자원봉사를

하고있는대한적십자사RCY대학생봉사

단은 비상대책본부가 있는 대구동산병원

별관로비에서커피와음료,물등을제공하

고있다.특히이들은기부물품이도착하면

트럭에서 보관장소까지 옮기는 것은 물론

의료진이보다편하게받을수있도록몇가

지 물품을 모아 한꺼번에 포장해 전달하는

역할도담당한다.

대한적십자사 RCY 대학생 자원봉사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자를 신청받고

있어매일봉사자가바뀐다.

지난달 27일부터 주말을 빼고 매일 봉사

에나서고있는김준우씨(대구가톨릭대사

회복지학과 3학년)는 처음에는모두가정

신이없어서우리도좀혼란이있었는데,땀

범벅이 된 의사 선생님들과 방역고글 때문

에이마에밴드를몇개씩 붙이며힘들어하

는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이되려고노력하고있다 면서 물한병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을 때면 미안하고 감

사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와줄 맛이

난다는 얘기가 이럴 때 나오는 것 같다. 많

은사람들이봉사를하는이유를조금은알

것같다 고덧붙였다.

그는 이번에경험한소중한일들은평생

잊지 못할 것 이라며 이제는 주위 사람들

에게도자원봉사를자신있게권유할수있

을것같다 고자신했다.

준우씨는학업에지장이없는한이번자

원봉사를계속이어갈것이라고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글 사진=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계명대 대구동

산병원 주지연 영양팀장이 구내식당에서 환자들에

게 제공되는 도시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의료진과 직원 280명

환자 370명 식사 책임

면역력 높여주는 음식

끼니마다 정성껏 제공

코로나19상황때문에직접조리를할

수없다보니환자들의입맛에맞는음식

을제때제공해드리지못해서죄송할뿐

입니다.

370여명의코로나19환자와의사 간호

사 직원 280여명 등 650여명의 아침, 점

심,저녁식사를매일책임지고있는주지

연대구동산병원영양팀장은 도시락업

체를수시로바꾸는등보다다양한음식

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

한점이많다 며이같이말했다.

주 팀장은 기부 도시락도 많이 들어오

고있지만,환자식은별도주문한업체를

통해제공하고있다고밝혔다. 영양보충

이 시급한 환자들에게 기부 도시락을 제

공하는것이자칫문제의소지가될수있

어 기부로 들어오는 도시락은 모두 의료

진을포함한직원식으로돌리고있다 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환자식의경우업체

를 통한 도시락이어서 메뉴 선택에 어려

움이 많아 가급적 업체를 바꿔가며 다양

한음식을제공하려고노력중이다.다만

중증환자도 적지 않아 밥과 죽은 환자들

이선택하도록하고있다 고덧붙였다.

주팀장은외부출입이안되는코로나

19 환자들을 배려해 끼니별로 다양한 부

식제공에도많은정성을쏟고있다.그는

환자들이병실내에서도제대로활동하

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아침과 저녁에는

과일,점심에는유제품을제공하고있다

며 여기에 음료수와 에너지바 등도 함

께제공,환자들이면역력을높일수있는

고열량 고단백식품제공을위해노력하

고있다 고말했다.

자신이선택한도시락이환자들의입맛

에 맞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레벨D 방

호복을 입고 병실을 수시로 찾는다는 주

팀장은 환자 중에 한 분이 김이 없으면

식사를못한다고얘기해서도시락업체에

특별히부탁해김을제공하고있고,김이

기부물품으로들어오면어르신을중심으

로 제공하고 있다 면서 하지만 치아가

좋지 않은 어르신들의 경우 아무래도 도

시락업체음식이부담이될수밖에없어

안타까운점이적지않다 고했다.

한편 주 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자원봉사를 해 준 영어 강사인

50대 남성과 계명대 식품영양학과 학생

들에게고마움을전했다.

글 사진=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대구동산병원 간호사들이 레벨D 방호복 근무 후 간호사 휴게실에서 쉬며 간식 등으로 에너지를 보충하고 있다.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간호사들이 입원실로 들어가기 전 공기가 통하지 않는

레벨D 방호복을 좁은 착의실에서 착용하고 있다.

대구동산병원 영양팀 직원과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계명대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광주에서 보내 온 도시락을 옮

기고 있다.

정인자 대구동산병원 간호부장이 지난 16일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비상대책본부가 있는 대구동산병원 별관

5층강당에서이날파견된중앙사고수습본부소속간호

사들에게 병원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RCY 대학생봉사단이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비상대책본부 로비

에서 의료진에게 제공할 커피 등을 준비하고 있다.

동산병원 주지연 영양팀장

대한적십자사 RCY 대학생 봉사단원들이 기부 물품으로 배달된 손 소독제를 대구동산병원 시설팀 관계자들과 함

께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

간호 인력 부족상황 선후배간 용기주며 견뎌

묵묵히 현장 돕는 시설팀 직원도 숨은 공로자

대한적십자사 RCY 대학생 봉사단

물 한병에도 감사인사 들어 오히려 미안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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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바이러스 주기적 발병 예상…비상시 감염병 전문병원 전환 대비해야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서영성 원장이 비상대책본부 사무실에서 의료진에게 상황판을 보며 설명을 하고 있다.

서영성 원장(오른쪽 둘째)이 의료진과 코로나19 중증환자의 폐 X선

사진을 들여다보며 논의하고 있다.

서영성 원장이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퇴원 환자에게 꽃다발을 건네주

며 축하의 말을 전하고 있다.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제공

서영성 원장(오른쪽 셋째)이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비상대책본부에

서 의료진과 긴급회의를 갖고 있다.

한달째 의료 지원 시스템 진두지휘

코로나19 환자 377명, 255개 병실에서 입원 중

신종 감염병 전담…중증환자 비율 15% 집중치료

옛 간호대 개조 추가병실 운영, 만일 사태 여력

급박한 현실 병실 상황 등 거점병원 전환 3박자

지정 첫날 환자 2명에서 6일 만에 232명 불어나

4주 지난시점 퇴원환자 늘면서 점차 안정 찾아

중환자실 1대1 간호, 숙련된 간호사 인력 부족

초기 일주일 방호복 마스크 이틀분량 애먹기도

18개월 아이 엄마환자 잘 극복한 모습 기억 남아

고생한 의료진 시민들 전해준 따뜻한 마음 감사

▶입원 중인 환자 수는 어떻게 되고, 이들의 상태는

어떤가.병실은여유가있는지.

오늘(16일) 현재 377명의 코로나19 환자가 255개

병실에 입원해 있다. 날짜별로 보면 최근 들어서는 하

루 10~20명이 퇴원하고, 그만큼의환자가입원하는사

이클이반복되고있다고보면된다. 병실은최근옛간

호대학건물까지제9병동으로개조해추가운영하면서

조금의병실여유가생겼지만,지역거점병원이라만일

의사태를위해비워두고있다.중증환자의비율은15%

정도로,이들은중환자실에서집중치료를받고있다.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과 전담병원 의 차이는

무엇인가.

지역거점병원은 일반 환자는 한 명도 없이 코로나

19환자만을치료하는병원이고,전담병원은코로나19

환자를위한시스템을갖추고전담치료를하지만분리

해서일반환자도치료를하고있다고생각하면된다.

▶대구동산병원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에

서코로나19첫환자가나온이틀뒤지역거점병원으로

빠르게지정됐는데.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타이밍이 맞았다고

할수 있다. 대구동산병원은 지난해 4월14일까지 계명

대 동산의료원으로 병상만 1천 개가 넘는 상급종합병

원(3차 의료급여기관)이었으나, 계명대 동산의료원

(현 계명대 동산병원)이 성서로 이전한 뒤 216병상의

종합병원(2차의료급여기관)으로운영됐다.특히대구

동산병원은특실위주의병실이많아입원환자수가병

원규모에비해많지않아지역거점병원으로의전환이

다른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물론 이 과정

에서입원환자들의양해가큰도움이됐다.당시137명

의입원환자들이코로나19의지역거점병원전환을흔

쾌히이해해줘성서계명대동산병원과다른병원으로

이원이가능했다.일부중증입원환자들은지역거점병

원 지정일 오전에 퇴원하기도 했다. 이들이 퇴원한 지

불과몇시간지나지않아코로나19환자들이들어오기

시작했다.

▶국립병원도 아닌데, 민간병원이 거점병원을 자처

하고나서게된특별한이유라도있는지.

대구시의요청도 있었지만, 우리 병원이 아니면 다

른병원에서는지역거점병원이되기힘든상황이었다.

국립인경북대병원의경우그많은입원환자를어디로

이원시킬 수 있겠느냐.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다. 하지

만 100명이 넘는 입원 환자가 있는 상황에서 민간병원

이 지역거점병원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는

121년전미국선교사가목숨을걸고한국에와서우리

선조를 구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지금까지 한센

병, 결핵, 콜레라환자를위한동산병원의역할이 2020

년에는코로나19환자를위해역할을할운명이었다고

본다. 과거의 그 정신, 그 사명의식이 지역거점병원을

선택하게만들었다.여기에동산병원이그동안대구시

민들로부터받은사랑의일부를되돌려주는것이기도

하다. 이런 마음과 급박한 현실, 병실 상황 3박자가 맞

아떨어졌다고생각한다.

▶ 동산병원=코로나 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는 우려

는하지않았나.

애초부터그런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리

고지나보니까오히려계명대동산병원이성서로이전

해 대구동산병원이 문을 닫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은상황에서우리병원이있다는존재감을알렸다는

부분은 플러스 요인도 있다고 본다. 특히 이참에 우리

병원이 영남권을 대표하는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가야

한다는생각도한다.신종감염병은주기적으로온다고

봐야한다.대비해야한다.국가가나서지원해야한다.

평소일반병원으로운영하다가비상시에감염병전문

병원으로가면된다.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 초기와 현재를 비교

한다면.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첫날 2명밖에 입원하지

않았지만, 다음날부터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해 2월

22일 51명, 23일 79명, 24일 86명으로 늘어나 불과 6일

만에 입원 환자가 232명에 달했다. 초기 1주일은 정말

긴박한상황그자체였다.다행인것은2월29일첫퇴원

환자가나온이후퇴원환자가계속늘어나면서지금까

지퇴원환자수가 70명이넘는다. 처음에는증상이없

는환자까지입원하면서중증환자들이자가격리중사

망하는일까지벌어져지난 2일입원중이던증상이없

는환자39명이생활치료센터로이송되기도했다.이들

의 이송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급증세를 이어가면서

240병상도 모자라 제8병동(63병상)에 이어 옛 간호대

학건물전체를제9병동(145병상)으로늘릴수밖에없

었다. 중환자실을 비롯한 제9병동이 추가되고 환자 증

가세가둔화되면서지금은다소여유를가졌다고볼수

있다. 지난주부터는 하루 10~20명의 환자가 들어오고

있어,초창기와비교하면정말적다고할수있다.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될 당시만 해도 경험하지

못한부분이어서정신이없었을것같은데.

사실 정신이 없었다. 의료진, 시스템, 시설 모든 것

이전혀준비되지않았다.비상대책본부가대구동산병

원별관에차려질때만해도마치전쟁통에피란온것

같았다.갑자기옮기는바람에교수와간호사들은병동

에있던짐도제대로챙겨나오지못했다.

▶국립중앙의료원 20명 파견 등 의료인력도 확충되

고있는것으로들었다.의료인력부족엔문제없나.

의사는그나마버틸수있는상황인데,문제는간호

사다. 전국에서 지원하는 간호사도 적지 않아 간호 인

력수급도괜찮지만, 정작감염병에투입될수있는간

호사는중환자실경력이있는숙련간호사가아니면환

자를 돌보기 쉽지 않아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중

환자실의경우 1대 1 간호를해야하는데, 공기도통하

지않는레벨D방호복을착용해야해3교대에2시간근

무, 2시간 휴식을 할 수밖에 없어 환자 10명에 간호사

60명이 필요하다. 현재 40명으로 겨우 버텨내고 있지

만, 장기적으로볼때최대 80명까지필요한현실을감

안하면간호사들의고충이이만저만이아니다.또하나

의문제는타지역에서지원나온간호사의경우병원마

다 다른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적응하는 시간만 1주

일이걸려대부분파견2주중1주일은시스템적응기간

인셈이다.

▶자원봉사자도많이보충된것으로아는데,현재상황

은어떤가.자원봉사자들은주로어떤업무를담당하나.

사실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할 역할은 많이 없

다. 특히감염증환자만있는상황에서는더욱그렇다.

지금병원에서꾸준히자원봉사를하고있는대한적십

자사소속RCY대학생들도구호물품을옮기고구내식

당정리정돈,음료수및커피무료제공등에그치고있

다. 많은분들이자원봉사를원하고있지만, 봉사할파

트가사실없다고볼수있다.

▶방호복과의료용마스크수급상황은.

지금은조금숨통을틔었다고볼수있다. 초기 1주

일동안은하루이틀분밖에없어의료진이애를먹었다.

▶거점병원으로지정된지도벌써25일이지났다.소

회를밝힌다면.

오래 갈 것으로 예상됐던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

산세가 다행히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아니지만그나마다행이다.이는대구시민들의

성숙된시민의식이있었기에가능했다고본다.개인적

으로는우리병원에서치료를받고퇴원하는환자들이

고맙다는 말을 전할 때 지역거점병원의 병원장이라는

큰무게를진것에조금이나마위로가된다.

▶특별히기억에남는일이있었다면.

8호병동에18개월된남아가엄마와함께병실을쓰

고 있는데, 모자 모두 코로나19 환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아무리 심한

감염증이더라도 모자의 정을 끊지 못하는구나 생각을

한다. 아이 아빠와 외할머니도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아

가족 모두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 병실의 침대

두 개를 붙여놓고 장난감 자동차를 줄을 세워 놓은 채

함께생활하는모자의모습을 보면코로나19종료도멀

지않았다는생각을한다.

▶끝으로고생이많은의료진과코로나19환자,대구

시민들에게드리고싶은말씀이있다면.

의료진이진짜 고생이 많다. 어느 직업보다 직업의

식이 투철한 모습을 볼 때면 대견스럽고 고마울 뿐이

다.이제남은것은40~50명되는고령환자들의사망률

을줄이는것이다.지역거점병원장으로현장에있다보

니 대구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

다.너무걱정하지말길바란다.끝으로보이지않는자

리에서묵묵히최선을다해준대구동산병원시설팀직

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싶다. 글 사진=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전국유일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서영성 원장

대구에서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첫환자가발생한이틀뒤인지난달21일전국에서처음이자유일하게 코로나19지역거점

병원 으로지정된계명대대구동산병원서영성원장. 서원장은코로나19환자들의완치를위해한달째현장에서의료및지원시스템을진

두지휘하고있다.지난 16일서원장을대구동산병원비상대책본부에서만나코로나19지역거점병원의역할과지정후변화등에대해들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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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헬스케어대상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대구의 수많은 영웅 중 한 곳이 있
다. 바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이다.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은 계
명대 동산병원의 분신이다.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2개의 병원
중 기꺼이 내놓은 곳이다.

1899년 제중원(濟衆院)으로 출발한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지난해 4월 계명대 동산병원을 대구 중구에서 달서구 성서캠퍼
스로 이전했다. 중구의 자리에 있던 옛 동산병원을 대구동산
병원으로 개원해 2차병원으로 운영해 왔다. 코로나19로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거점병원으로
선뜻 나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설립이념에 바탕을 둔 것이다.

지난 2월18일 대구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
금까지 대구동산병원이 이루어 놓은 것은 기념비적이다. 지역
거점병원으로 지정되자 일사분란하게 준비에 들어갔다. 기존

입원환자 130여명을 퇴원 및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전원 조치해
병원 전체를 비워 놓았다.

여기에는 현재 465병상의 코로나 확진자 전용 병실을 운영
중에 있다. 중환자실도 20개로 증설하고, 확진자 산모를 배려
하기 위해 산부인과 외래 진료소까지 개설했다.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361명의 동산의료원 의료진과 150여
명의 외부 지원인력이 코로나 퇴치라는 목표로 매달려 2일 기
준 351명이 퇴원해 코로나 극복이라는 희망 소식을 전하고 있
다. 김권배 동산의료원장은“코로나 사태를 하루빨리 극복하
기 위해 너나할 것 없이 자기일에 매진하는 교직원들이 너무
감사하다”며“지쳐 있는 의료진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힘을 주
는 국민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대구=박원수 기자

2020 대한민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전 세
계를 패닉에 빠뜨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
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어 5일 0시
집계 기준 전 세계 확진자가 116만 명을 넘었다. 국가
별로는 미국이 30만85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스페인(12
만4736명), 이탈리아(12만4632명), 독일(9만692명),
중국(8만1699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감염자가 공식 확
인된 국가나 지역은 전 세계 211곳으로 사망자는 6만
3763명에 육박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
언했고, 각 나라들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
렀다. 전문가들은 이 사태가 여름에도 지속 될 것이라
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마디로 코로나19
는 전 세계인의 일상을 뒤흔드는 것을 물론이고 우리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확진자의 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
이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병관리
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5일 오
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237명이다. 지난 3
월28일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완치자 수가
치료 중인 환자 수를 넘어서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 여부를 검사 6시간 이
내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 키트를 신속하
게 개발했고, 보건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방역 의료 활
동으로 3월부터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전선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의료진을 비롯해 방역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가장 컸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와 예방백신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3월
26일 국내 기업과 협력해 코로나19 치료제와 예방백신
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단클론항체 치료제 개발에 있어
서는 셀트리온과, 합성항원 기술을 이용한 예방백신 개
발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협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대응에 대해서는 초기 발생지인
우한은 물론이고 중국 경유자 입국을 전면 제한했어야
한다는 여론을 포함해 국민들의 평가가 분분한 상황이
다. 하지만 WHO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모범
사례로 꼽고 있다.

WHO는 특히 한국의 환자 조기 발견, 신속한 접촉자
격리, 시민 참여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최근 WHO
가 개최한 코로나19 화상 정례 브리핑에서도 한국은 개
방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시민의 참여를 전제로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료 기술
에 대해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제 우리 정부는 코로나19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
까지‘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진단 검사, 개인위생 등이 새
로운 일상이 된다는 의미로, 코로나19 환자 규모를 일
정 수준 억제하며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계에서는 머지않은 미래에 코
로나19보다 전염력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신종 바이
러스가 자주 등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계 시스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
되는 것도 이러한 질병과 인류 사회의 위기라는 면에서
결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가 가져올 대표적

인 변화에 대해 원격의료 체계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재
논의, 메디컬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
어의 확대, 정보기술(IT)과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급
성장, 글로벌 의료서비스의 디지털 플랫폼화 등을 꼽고
있다.  일례로 현재 병원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전파를 막기 위해 로봇을 이용한 자가 발
열감지와 진단, 의료물자 운반, 스마트 방역 케어 등
ICT 의료 기계와 모니터링 앱, AI 콜 서비스 등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
리고 이 변화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막고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이 의료 현장에서 증명되고 있
다.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
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후원하는‘2020 대한민
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은 의료와 제약, 의료기기, 건
강기능식품분야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
건산업 발전에 기여가 큰 의료기관 및 기업, 단체를 선
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보건의료 서
비스와 상품 선택을 제시하고, 산업적으로는 보건의료
산업이 4차 산업의 신성장 동력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까지 기초조사를 통해 대상 의료기관과 단
체, 기업을 선정했고, 3월25일까지 응모 신청을 받았다.
이후 응모 공적서를 정해진 심사기준에 의해 1차 심사
를 거친 후 전문심사위원단이 서류심사를 토대로 종합
심의해 시상부문별 대상을 선정했다. 그 결과 종합병원,
전문병의원, 건강기능식품, 헬스케어기기, 공공기관 등
5개 분야에서 17개 부문 수상자가 선정됐다.<표 참조>

김민정 객원기자

분야별 가나다순

분야 업체명 부문

ㅡ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특별공로상

종합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암센터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뇌신경센터

전문병의원

가제트병원 무릎연골줄기세포치료

강남여성병원 자궁근종비수술하이푸치료

모제림성형외과 모발이식

세란안과 백내장/시력교정

센트럴 서울안과 노안/녹내장

(재)씨젠의료재단 질병검사전문 의료기관

아이디병원 미용성형

청담셀의원 항노화줄기세포치료

건강기능식품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종합비타민

(주)씨스팡 관절/혈관

(주)애드크로스 전립선

(주)인포벨 오메가3

헬스케어기기 (주)바디프랜드 안마의자

공공기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첨단의료기기산업발전

궦코로나19에맞서궧‐대한민국국민건강을책임지고올바른보건의료를서비스한다

특별공로상

궦지쳐있는의료진에게
격려와위로해주는
국민여러분이
진정한영웅궧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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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생 약 400만명이 온라인
정규 수업을 시작한 지 이틀째 되는 17일
오전 EBS 온라인 클래스 일부에서 접속
장애가 일어나자 교육 현장에서는“수업
때마다 속이 터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
다. 지난 16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생
각보다 무난하게 먹통 현상 없이 지나간
것만으로도 비교적 정상화됐으며 성공
적이다”라고 자화자찬한 지 하루 만에 또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궦선생님접속안돼요”학생문의에진땀

일선 학교에서 학습관리시스템으로 이
용하는 EBS 온라인 클래스는 17일 오전
로그인 기능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다. 오
전 8시 42분부터 10시 5분까지 80여분간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
어 계정으로 접속하는‘통합 로그인’기

능에 오류가 생겨 일부 교사와 학생들이
접속을 할 수 없었다. EBS 온라인 클래
스엔 교사들이 학급방을 만들고 강의 영
상 등을 올린다.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원격 수업은 대부분 이 온라인 클래스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이날 오전 9시 전후로 EBS 홈페이지도
30여분동안‘이페이지에연결할수없음’
이란 메시지가 뜨며‘먹통’이 됐다. 한 고
교생은“학교 공부가 부족해 EBS 홈페이
지에서라이브특강을보며보충하고있었
는데접속이안돼당황스러웠다”며“결국
유튜브를 통해 수업을 들었다”고 말했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답답해했다.
한 고교 교사는“학생들이 수업 내용에
대해 질문하기보다는‘접속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문의를 더 많이 한다”
고 말했다. 중2 와 초6 자녀를 둔 한 학부
모는“사교육 업체의 스마트학습 서비스
를 이용하고 있는데 앱만 누르면 자동 로
그인 되는 것과 학교 온라인 개학이 너무
비교가 된다”며“콘텐츠 질은 차치하고
접속부터 어려우니 출석이나 과제물 확
인을 하는 피로도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300만명 동시 접속 가능하다지만 병목
현상

교육부 관계자는“최대 300만명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하지만 일시에 접속자
가 몰리며 병목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
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EBS 온라인 클
래스 동시 접속자는 최대 48만 7510명이
었다. 차재혁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
학부 교수는“접속할 수 있는 서버 용량
을 아무리 크게 잡았어도 (사용자가 몰
리면) 병목 지점이 있을 수 있다”며“시
스템 오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문제 원
인을 단기간에 찾아 대폭 수정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16일부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서 운영하는 원격 수업 커뮤니티인‘위

두랑’도 접속 장애가 발생해 서비스가 중
단됐다. 공공 플랫폼에 계속 오류가 생기
자 학교에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서울
마포구 한 초등 교사는“원격 수업 준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터넷 환경이나 접
속 오류 문제도 챙겨줘야 한다”며“상담
목적보다는 접속 문제 해결을 위해 학부
모와 통화하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 서
울 노원구 한 고교 교사는“3학년 수업을
일주일 하고 나서 교사들이 반포기 상태
가 됐다”며“출석과 과제물 확인에만 수
업이 치우쳐 학교 교육이 제 기능을 못 하
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이날조희연서울교육감은교육부
에“원격 수업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교
육 플랫폼에 통합 로그인 환경을 구축하
자”고 제안했다. 현재는 EBS가 운영하는

‘온라인 클래스’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 운영하는‘e학습터’나‘위두랑’아이
디를 각각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한 아이
디와 비밀번호로 접근할 수 있게끔 로그
인 정보를 관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접
속 장애를 해결하는 근본 해결책은 아니
라는 지적이다. 한 초등 교사는“어차피
세 사이트를 모두 쓰는 학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유소연₩최원국 기자

교사들 궦수업때마다 속 터져
교과 내용 질문 받기보다
접속 안된다는 문의 더 많아궧

교육부 궦300만명 동시접속 가능
일시에 몰려 병목현상 발생궧

코로나 완치 100명 중 2명
13.5일 만에 또 양성반응

국내 코로나 완치자 100명 중 2명은 평
균 13.5일 만에 다시 코로나 진단검사에
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이날 격리 해제 후 다시 코
로나 진단검사에서‘양성’이 나온 사람
이 163명으로 전체 격리 해제자(7829명)
의 2.1% 수준”이라고 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 환자에게 증상이 사라진 뒤 두 차
례 코로나 유전자 진단검사를 해서 모두
음성이 나오면 완치됐다고 판단해 격리
해제한다. 이들 중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
준에 따라 추가 정기 검사를 하거나 다시
증상이 나타나 검사한 뒤 양성이 나온 사
람을 재양성으로 분류한다.

국내 재양성 환자 163명 중엔 20대가
38명(23.3%)으로 가장 많았다. 50대
32명(19.6%), 30대 24명(14.7%) 순이
었다. 여자가 109명으로 남자(54)보다
배가 많았다. 재양성 판정을 받기까진
평균 13.5일이 걸렸다. 재양성 판정 시

점은 완치 이튿날부터 35일 뒤까지 다
양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의무기록 등 임상₩역
학 정보를 입수한 재양성자 137명을 분
석한 결과에선 61명이 발열 등 코로나 의
심 증상을 보였다. 이 137명은 가족 등
294명을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 본부장은“이들 중 재양성자에 의해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완치 일주일 이내 재양
성을 받은 사례는 몸속에 조금 남아 있는
바이러스들로 인해 음성, 양성을 반복하
다가 양성으로 나오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환자 몸속에 남았던 바이러스 조각
이 검출되는 것이라 이들을 통한 추가 확
산 위험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아직 재양성자의 전염성이 없다는 확
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격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중
국 보건 당국은 지난 3일부터 2주간 의
무 자가 격리를 하고 완치 2₩4주차에 한
번씩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
는데 국내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고 했다. 양지호 기자

17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증가는 22명에 그쳤다. 9일째 50명 이
하, 닷새째 30명 이하가 이어지고 있다.
확진자는 총 1만635명이 됐다. 이날 정
세균 국무총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코
로나19 감염 확산세가 확연히 줄었지만,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진
다”고 했다. 

정부는 부활절 예배와 행사, 총선, 나
들이철 이동 증가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느슨해져 감염 확산이 일어
났을 수 있는 만큼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
고 보고 있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
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깜깜
이’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
르면, 최근 2주(3~17일)간 발생한 확진
자 573명 가운데 3.1%(18명)가 감염 경
로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지난달 22
일 2주 예정으로 시작해서 2주 더 연장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추가로 연장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료일인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추
가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해 발표하겠다
고 밝혔다. 지금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2
주 더 연장하는 방안과 지금과 같은 강도
로 1주일만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부처
나 기관별로도 의견이 굉장히 다양해 계
속 의견 수렴과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1m 이내에서의
근접 접촉, 많은 사람이 동시에 모이는
데서의 노출 등으로 대규모 유행이 폭발
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
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클럽 등 유흥 시설의 운영을 제
한하는 행정명령이 해제될 가능성에 대
해서는“감염병 예방 준칙을 지키도록 이
행력을 담보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
다”고 했다. 허상우 기자

1교시 첫 메시지 궨사이트 연결할 수 없음궩 

전체 격리 해제자 중 163명
이들에 의한 재감염 사례는 없어

신규 확진 9일째 50명 이하
거리두기 연장 여부 내일 발표

연합뉴스

42명 확진자 나온 분당제생병원, 42일 만에 진료 재개 42일 만에 외래 진료를 재개한 경기 성
남 분당제생병원에서 17일 병원 관계자가 방호복을 입고 방문객을 상대로 문진을 하고 있다. 분당제생
병원에서는 지난달 5일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병원장을 포함해 모두 4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에 따라 외래 진료와 응급실 운영이 중단됐었다.

인터넷 캡처

17일 오전 9시쯤 중학생 대상 EBS 라이브특강을
제공하는 EBS 중학 홈페이지.

이틀째 수업 먹통

EBS 온라인 클래스 48만7510명

e 학습터 58만2373명

위두랑 9만3000명

17일 원격 수업 플랫폼 최대 동시 접속자 수

자료=교육부

국내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
후 심장 질환을 겪은 환자의 사례가 보
고됐다. 코로나는 폐 등 주로 호흡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심장 등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중국과 미국에선 관련 사
례가 나왔지만 국내에서 이런 사례가 보
고된 것은 처음이다.

17일 대구 계명대 의대 심장내과 김인
철₩한성욱 교수팀은 코로나 확진 후 급
성 심근염 증상을 보인 21세 여성 사례
를‘유럽심장학회지(European Heart
Journal)’에 발표했다. 심근염은 심장
을 둘러싸고 있는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심근염이 심해지면 만
성 심부전으로 악화할 수 있다. 

이 환자는 지난 2월 코로나로 확진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 입원했는데, 당
시 열, 기침, 가래, 설사, 호흡곤란 등 일
반적인 코로나 증상을 보였다. 그러나
흉부 엑스선 검사에서 심장 비대가 나
타났다.

주치의 김인철 교수는“심장이 흉곽

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50%를 넘지
않는데, 흉곽에서 심장의 비율이 65%로
커 심장 비대가 관찰됐다”며“컴퓨터단
층촬영(CT) 등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심근염이라고 진단 내렸다”고 했다. 이
환자는 지난달 말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아 퇴원했다. 김 교수는“심근염은 치
료가 되더라도 흉터가 남는 화상처럼 염
증이 가시더라도 심장 기능이 일부 떨어
질 수 있다”고 했다. 양지호 기자

궦코로나, 심장도 공격궧 국내서도 사례 보고

계명대 연구팀 국제학술지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일 메디톡스
사(社)의 보툴리눔톡신(보톡스) 약품

‘메디톡신’을 판매₩사용 중지했다. 메
디톡신은 근육 경직 치료, 주름 개선 등
에 사용되는 제품인데, 제품 일부가 무
허가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
문이다. 이날 청주지검은 해당 제품에
무허가 원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정현
호 메디톡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메디톡스는 2006년 국내 최초 보톡스 제
품인 메디톡신을 출시했고, 국내 시장점
유율 1위로 알려졌다. 허상우 기자

보톡스 궨메디톡신궩 판매₩사용중지

丁총리 궦확산세 줄었지만, 폭풍전야 고요함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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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바라본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현장(왼쪽). 보험사 직원들은 약 50m 거리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업무 차질을 호소한다. 같
은 날 오후 6시경 달서구 용산네거리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현장(오른쪽). 2m 옆 빌라 주민들은 하루 종일 공사 소음에 고통스러워 한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권영진 대구시장(가운데 왼쪽)과 조치흠 계명대 동산병원장
(가운데 오른쪽) 등이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병원인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 동작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의료진의 코로나 헌신에 ‘덕분에 챌린지’

뀫채널A 지역별 케이블 채널

수성구 동구 아날로그 번호는 20번. 중구 남구(대구방송)
달서구 달성군(TCN 대구) 아날로그 번호는 17번.

뀫스카이라이프 13
뀫 IPTV 18

수성구 동구 중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18

대구
북구 15
중구 남구(대구), 서구 17
수성구 동구(CMB) 20

경북

안동 영주 문경 예천 의성 봉화 경주
영천 경산 14

구미 김천 상주 칠곡 성주 고령 포항
울릉 영덕 울진 18

“회사 앞 아파트 공사장 때문에 몸서리를 칩니
다.”

보험설계사 김모 씨(37)는 요즘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스트
레스다. 회사 건물 약 50m 거리에서 주상복합
‘범어W’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한 소음이 너
무 크기 때문. A 씨는 “얼마 전 갑작스레 ‘펑’ 하
는 폭음과 함께 물건이 흔들려서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공사장에서 폭약을 터뜨렸다. 이제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요동친다”고 했다.

달서구 용산네거리 10층짜리 빌라에 거주하
는 주부 박모 씨(68·여)는 집에서 지내는 게 힘
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최근 두 달 이상 셀프 격리 생활 중인데
집안 환기조차 제대로 못한다. 불과 2m 앞에 GS
건설의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탓이다. 주민들은 “아파트 공사 소
음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는 내용의 현수막
을 빌라 외벽에 걸고 시위에 나섰다.

대구 상업지역의 고층 아파트 공사장이 코로
나19의 또 다른 병폐를 낳고 있다. 건물 간 거리

제한이 거의 없는 데다 30층 이상으로 짓기 위
한 터파기 단계부터 심한 분진과 소음을 유발시
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6일 현재 아파트 재개발 착
공에 들어간 곳은 모두 88군데다. 소음과 분진
이 유독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와 골조 세우기
등 기초공사를 벌이는 곳은 63곳이다. 이 가운
데 약 절반에 가까운 25곳이 상업지역에서 공사
가 한창이다.

상업지역은 주거지역보다 용적률이 높아 고
층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 아파트가 높을수록
기초공사 단계에서 더 심한 소음과 유해물질 분
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고층 아파트는 지반을 더 견고히 다져야 한다.
일정 규모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려면 땅을 깊게
많이 파서 지하층을 늘려야 한다”며 “그래서 상
업지역 내 고층 아파트 공사장 주변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도 상업지역 아파트 기초공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구 8곳과 수성구
4곳, 달서구 3곳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
고 있다. 3월 기준 이들 지역의 민원 건수는 중
구 175건, 수성구 140건, 달서구 45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난감하
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관련법상 소음이나 분진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해뒀거나 규제 기준을 넘지 않으면 별다

른 제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전문가들은 앞으로 2, 3차 환경 피

해와 인근 건물의 균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조만간 대구 상업지역 22곳에 추가로 고층 아파
트 착공이 예정돼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제
도 개선이 시급하다.

김철수 계명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현행법
상 일정 기준에 따라 규제하고 있는데도 피해가
발생하는 건 기준이 적절치 않다는 뜻이다. 실
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규제를 현실성 있게 고치
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앞으로 대구의 아파트 재개
발 사업은 도심 내 슬럼화된 상업지역을 중심으
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주변 지역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용적률을 낮추고 아파트
높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방
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대구는 공사 중깵주민들“집에 있는게 고통스럽다”
88곳에서 아파트 재개발 공사 진행

동시다발 골조공사로 분진-소음 유발

상업지역은 고층 재개발로 피해 심각

주민들 민원에도 지자체 속수무책

다이텍연구원은 섬유 원단 판매 플랫폼을 운
영하는 국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패브릭타
임과 함께 방호복에 쓰이는 직물 대체 소재를
미국에 수출했다고 6일 밝혔다. 1차 계약 물량
은 50만 야드(약 457km)이며 향후 10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출은 미국 뉴욕에 있는 병원복 제작업
체가 패브릭타임에 원단 개발을 요청하면서 이

뤄졌다. 2017년 창업한 패브릭타임은 섬유 원
단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시장에 판매한
다. 미국 유럽 등 58개국의 디자이너를 고객으
로 확보하고 있다.

다이텍연구원은 혈액 침투를 보호하는 코팅
원단을 활용해 음압병동에서 쓸 수 있는 방호복
신소재를 개발했다. 기존의 부직포를 대체해 공
급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재 개발은 테스트베드(시험 환경)와 데이터베
이스(DB) 구축에 꾸준히 투자한 덕분이다. 연
구원 관계자는 “미국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대
체 원단을 신속하게 개발했다. 계약에서 납품까
지 일주일도 걸리지 않은 속도전으로 성과를 냈
다”고 설명했다. 다이텍연구원은 2013년 섬유

소재종합솔루션센터를 개소했다. 소재 정보은
행을 만들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생
산되는 원단 자료를 모아 관리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체 소재를
개발하고 성능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다이텍연구원,코로나 방호복 원단 미국 수출

김건표 대경대 연극영화과
교수(사진)가 올해 열리는 제
20회 밀양공연예술축제 추진
위원장에 선출됐다. 김 교수
는 연극 평론과 연출, 한국연
극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
다.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집행위원, 2011년
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 전야제 총감독을 지냈
다. 밀양공연예술축제 추진위원은 연출과 평론,
배우 등 연극 및 공연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
18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축제는 8월 초부터 2주
동안 개최될 예정이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밀양공연예술축제 추진위원장에

김건표 대경대 교수 선출
경북도는 다음 달까지 어촌체험휴양마을 숙

박시설 이용료를 20∼58% 할인한다.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관
광이 늘어나자 이를 촉진하는 뜻에서 마련했다.

포항 창바우와 경주 연동, 울진 나곡1리, 해
빛뜰, 기성, 거일1리 등 6개 어촌체험휴양마을
이 참여한다. 평일 4인 기준 숙박료는 3만5000
원∼8만 원이다. 해당 마을은 어업 및 수중체험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
한 내용은 경북도 해양레저관광과(054-880-
7793)로 문의하면 된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 어촌
관광지에서 다양한 할인행사 및 체험을 도입할
것”이라며 “청정해역인 동해를 널리 홍보해 관
광객 유치와 어촌 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
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경북도,내달까지 어촌체험휴양마을 숙박시설 할인

아이두명이같이아픈데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통화도 할

수없고,코로나19가얼마나위험한

지도모르니너무불안했어요.

청각장애인김여수씨(27)는지난

3월초열이펄펄끓는3세 5세아

이들을보며애간장을태웠다.아이

들이코로나19에감염된것일지도

모르는상황에서어떤절차를거쳐

야하는지 막막했다. 대개 1339에

전화해문의했겠지만,듣지못하는

김씨가혼자전화하는것은불가능

했다.

급한대로마스크를하고두아이

를병원에데려갔지만 산넘어산

이었다. 병원이나 관공서 등 빠른

의사소통이필요한곳에는수어통

역센터를통해수어통역사를구해

동행하지만,최근감염위험때문에

수어통역사를구할수없었다.김씨

는 필담으로이야기를주고받았으

나상담시간이길어지면서눈치가

보였다 며 병원에선 코로나19가

아니라고했지만이해가잘안돼답

답했다 고말했다.

코로나19라는재난앞에서시청

각장애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

다. 페이스실드(안면가리개), 마스

크등보호장비가제공되지않아수

어통역사들이통역을꺼리면서시

청각장애인들은병원등을거의방

문하지못하고있다.코로나19관련

정보중수어통역이나점자로제공

되는양이적어재난지원금신청조

차쉽지않다고도했다.

청각장애인 이목화씨는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에 KBS MBC

SBS 저녁 8시, 9시종합뉴스에수

어통역제공을요청한다 는민원을

제기했다.정부는장애인단체의요

구로2월4일부터하루두차례공식

브리핑에 수어통역사를 대동하는

데,이외에는수어통역으로된뉴스

를접하기어렵다.

이씨의민원에방통위는 방송법

에따라방송편성에관해어떠한규

제나간섭도할수없다 며 수어통

역이제공될수있도록방송사에꾸

준히요청하겠다 고했다. 그러나

여전히저녁주요뉴스에수어통역

은제공되지않고있다.이씨는 텔

레비전에자막이있어도너무작고

빨라읽기가힘들다 며 인터넷뉴

스나유튜브영상에라도수어통역

이나오면좋겠다 고말했다.

시청각장애인자조모임인 손잡

다 조원석대표(28)는 정부방역

대책에서장애인등사회소수자를

고려하는시각이부족하다 며엘리

베이터버튼에붙은항균필름때문

에점자를읽지못해당황한경험을

이야기했다. 이어 사태초기에주

민센터에서점자나확대문자로된

안내자료등을배포해줬으면좋았

을것 이라고말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을 고려

한재난대응체계가전무하다는점

을근본원인으로꼽는다.중동호흡

기증후군(메르스) 등 재난 상황마

다장애인을위한재난대응매뉴얼

을만들어야한다는요구가나왔지

만,비장애인중심의재난대응체계

는달라진게없다.

김철환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

들 활동가는 수어통역사들을위

한 보호장비를 배치하고, 재난 시

활동할수있는전문성있는수어통

역사를확대하는등재난대응체계

를 지금부터라도 갖춰나가야 한

다 고말했다.

이혜인기자hyein@kyunghyang.com

코로나19 직격탄을맞았던대구

는이달들어신규확진자가하루평

균1명선에그치면서조금씩일상

을되찾고있다. 이태원클럽사태

로대구유흥업소도 2주간집합금

지대상이됐지만동성로와서문시

장등은행인발길이늘어나활기를

띠고있다. 하지만아직도긴장속

에매일코로나19와싸우는대구중

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동산병

원)에는적막감이감돈다.

지난 8일병원입구에들어서니

큼지막한회색컨테이너 7개가빼

곡히들어서있었다.얼핏공사현장

인부숙소를연상케했으나가까이

다가가니 의료진보호구착 탈의

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동산병원

은11일로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

원으로운영된지81일째가됐다.

민간의료기관으로 코로나19 확

진자만받는곳은동산병원이국내

에서유일하다.이곳에는아직도확

진자119명이입원해있다.대구에

서는지난2월18일60대여성이처

음으로양성판정을받은이후확진

자가눈덩이처럼불어났다.초기에

는병상과의료인력이부족해의료

시스템붕괴직전까지이르렀다.이

같은상황에서동산병원은첫확진

자발생사흘뒤부터전담병원을자

처하며확진자치료에팔을걷어붙

였다.기존환자145명을설득해다

른 병원으로 보내고 병상 전체

(463개)를통째로비웠다.초기에는

확진자가하루수십명씩몰려들어

경황이없었다.의료장비가부족한

데다진료시스템도구축되지않아

야전병원과다를바없었다.

병원측은감염내과교수들의자

문을구해비상대책본부를발족했

다. 환자들을경 중증으로 나누고

증세에따른진료방법등을공유했

다.나름대로구축한매뉴얼로확진

자치료는안정을찾아갔다. 3월19

일에는가장많은 395명이입원하

기도 했다. 당시 자체 의료인력

(315명)만으론손이모자라서울등

외부에서의사,간호사등179명을

지원받았다. 동산병원은지금까지

확진자953명이입원했고,755명이

완치돼퇴원했다.

날마다확진자가쏟아지면서의

료진의고생은이만저만이아니었

다.신진영간호사(27)는 초반에는

일손이부족해퇴근도못하고병원

내간이숙소에서기거하며24시간

을병원에서보냈다 면서 레벨D

방호복을두르고확진자들식사까

지일일이배달하는일도맡았다

고말했다.

이날1층비상대책본부에서만난

정인자간호부장은 처음에는감염

될까봐많이두려웠다 면서 그러

나국민들이보내주는응원덕분에

바이러스와싸울수있었다 고했

다.병원1층로비에가보니가로8

, 세로 2.5 게시대에는응원문

구가가득했다.크고작은색종이와

메모지에는 사랑합니다 힘내세

요, 여러분이우리의영웅입니다

등의글이적혀있었다.

남성일동산병원부원장(이비인

후과교수)은 병원은영업손실을

감내하고,직원들은위험을무릅쓴

덕분에안정을되찾을수있었다

면서 동산병원의코로나19대응은

방역한류의새로운모델이될것

이라고말했다.

한때동산병원은비정규직노동

자 해고 통보로 비판을받기도 했

다.병원측이계약해지를철회하면

서논란은일단락됐다.

박태우기자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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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김모씨(27)는최근국

립현대미술관덕수궁관에서열리

고있는기획전 미술관에 : 한

국근현대서예전을찾았다.미술

관 갤러리들이코로나19로문을

닫아약세달만의전시장나들이

다. 가뭄속단비같은일이죠.미

술관에오고싶을땐올수있다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도 깨닫고

요.전시장에선늘감성적 이성적

으로 풍성해짐을 느끼죠. 물론

코로나19 사태이전과다르게사

전예약,마스크착용도했다.김씨

는 생활속거리두기는불편하

지만당연하고예견된일이라상

관없다 며 오히려큰변화는전

시장에오기전유튜브로전시설

명을봤다는것 이라고밝혔다.

코로나19를계기로전시 공연

은물론종교계에도온라인콘텐

츠가늘어나고있다.미술애호가

들은 내손안의미술관 언택트

뮤지엄을내세우며유튜브와사

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선보

이는다양한온라인콘텐츠를만

난다.김씨는 유튜브로 사전공

부를하고전시장에오니전시전

반에대한이해가크게높아져더

풍성한문화생활을한듯하다 고

말했다.김씨경우를보면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온(On)택트는

대체재가아닌 보완재다.강수

정국립현대미술관학예연구실장

직무대리는 온라인콘텐츠가원

작과기획력등이어우러지는전

시에대한관심을높이는계기,관

람객들과의소통수단등으로작

용한다 며 향후온라인 콘텐츠

를더다양하게확충할계획 이라

고밝혔다.

공연 애호가들도 국공립 공연

장 예술단체들의 안방 1열 공

연 랜선공연 등을통해어느때

보다온라인공연,공연영상물을

접하고있다.이전부터대형음반

사와 예술단체들은 클래식 발

레 연극등의 영상물을제작 판

매해왔지만 지금처럼 활성화된

적은 없다. 실제 <허난설헌>과

<안나카레니나> 공연을유튜브

로 선보여 5만명 가까운 관객을

모은국립발레단은<호두까기인

형>과<라바야데르>를온라인으

로공개한다.

전문가들사이에선 공연영상

화에대한우려도나온다.김광보

서울시극단예술감독은 공연중

에서도 연극은산업적 측면에서

는비효율적인기초예술 이라며

대다수연극이열악한환경에서

만들어지는것이현실이기에 세

련된영상의힘이강해질수록실

제의무대생태계는망가질가능

성이크다 고밝혔다.

오세곤순천향대교수는 공연

영상화는공연그자체와는차원

이다른별개의장르여서무분별

한영상화는우려되는부분이있

다 고말했다.

종교계에는온라인신앙생활이

라는낯선경험이남았다.온라인

미사와예배 법회는함께모이는

오프라인 신앙생활의 소중함을

절감하는시간이면서 기존관행

을성찰하는계기였다.특성상천

주교 불교와달리개신교가더욱

그렇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

회등이지난달기독교인1000명

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 코

로나19를 겪으며 주일성수(예배

출석)에대한생각의변화유무를

묻는물음에 대다수가 현장예배

를원하면서도 22.9%는 주일에

꼭교회에가예배를드리지않아

도된다는생각을하게됐다고답

했다.

문화예술계 특성상 온라인 콘

텐츠는한계와 효용성이 공존하

지만문제는재정여건등에따라

온라인 콘텐츠도 양극화가 심화

된다는것이다. 김광보예술감독

은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가진

쪽과그렇지못한현장사이에심

대한양극화가초래될수있다 고

밝혔다. 도재기 문학수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어이,브러더~

들어와들어와

온라인으로

문화 종교,온라인접속

전시관 클래식 연극등

콘텐츠늘리며변화에대응

풍성해진문화생활긍정적

무대생태계붕괴엔우려도

종교생활소중함느끼면서

현장예배관행성찰계기로

전시 공연 종교가만난

On-line

정부가코로나19 확산으로 어

려움을겪는미국정부에마스크

200만장을긴급지원했다고11일

밝혔다. 지난 3월24일문재인대

통령과도널드트럼프대통령간

통화에서논의한코로나19 공동

대응후속조치다.

외교부는이날 이번지원을통

해한 미양국이코로나19라는공

동의 도전과제를조속히 극복하

고,국제사회내한국의방역경험

을공유하는데도기여할수있기

를희망한다 고밝혔다. 주미한

국대사관도 미국의코로나19조

기극복노력에기여할수있기를

기대한다 며 향후에도한 미동

맹정신에기초한다양한협력이

지속확대될수있도록미정부와

긴밀히협의해나갈예정 이라고

했다.

마스크는 연방재난관리청

(FEMA)을 통해 의료시설과의

료종사자등을포함한미국내필

요한현장에지원될예정이다.지

금까지정부에마스크지원을공

식요청한국가는70여개국이다.

현재 마스크 수출은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정부는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하는경우 인도

적지원목적의해외공급을예외

적으로허용하고있다.

정부는코로나19로 피해가크

고의료 방역여건이취약해마스

크를 긴급하게 필요한 국가, 외

교 안보상지원이필요한국가등

을마스크해외공급대상선정기

준으로정했다.

앞서정부는75만회분량의코

로나19 검사키트를미연방정부

에유상제공했다. 메릴랜드주와

콜로라도주에도각각50만회, 10

만회분량의한국산키트가제공

됐다. 워싱턴|김재중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정부,미국에마스크200만장지원

정부가미국정부에긴급지원키로한마스크 200만장이 11일새벽인천국제공항

에서미국행항공기에실리고있다. 해리해리스주한미국대사트위터

대구의영웅들은아직긴장을늦출수없다

병원벽에가득한응원메시지 계명대대구동산병원간호사들이지난8일병원1층게시대앞을지나가고있다. 계명대대구동산병원제공

개인적으로존재의피로감과절

망의디스토피아세계관을소설가

한강만큼절절한문체로표현하는

작가는없다고생각한다.우리는일

상의분주함과본능의욕망으로가

리거나잊고살지만,한강이새김질

하는진실은무섭도록아프고,사무

치도록정밀하기에그녀의예술적

화법에도불구하고때로소설처럼

느껴지지않기까지한다.

그러면서도책표지를가득채우

고있는안개꽃을뚫어지게보다가

생기는잔상의파도처럼비현실적

이기도했다. 한강의더유명한맨

부커수상작<채식주의자>를선택

할까고민했지만,이책을소개하면

필연적으로함께읽을수밖에없다

는 생각에 오래 고민하지는 않았

다.

광주의비극을 6명화자의목격

담과체험담으로증언한다.각자가

자기얘기를따로하지만, 서로밀

접하게연결된다.연결되어닿는곳

은아마도 소년이오는그곳일것

이라고막연하게추론해본다.

네가죽은뒤장례식을치르지

못해,내삶이장례식이되었다.네

가방수모포에싸여청소차에실려

간뒤에용서할수없는물줄기가번

쩍이며분수대에서뿜어져나온뒤

에어디서나사원의불빛이타고있

었다.봄에피는꽃들속에,눈송이

들 속에. 날마다 찾아오는 저녁들

속에.

소년이오는곳과우리가이책을

읽으면서만나는곳은바로 치르지

못한장례식이다.그리고나는7번

째화자가되어야한다는생각을했

다.한강은말한다. 광주는용산에

서, 밀양에서, 제주도에서 수없이

되태어나살해되었다. 덧나고폭

발하며피투성이로재건되었다.

반란군수괴전두환은여전히뻔

뻔하게자신의책임을부인하고,다

수의극우인사들은틈만나면북한

개입설을퍼트리는행태가광주항

쟁40년을맞은2020년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광주는한국민주화의

여전히치르지못한장례식이다.

국립외교원장

치르지못한장례식

김준형의

내인생의책

소년이온다|한강

수어브리핑하루딱두번…병원선답답한필담…항균필름이덮은점자

시청각장애인의코로나19 이중고

코로나19최전선 대구동산병원을가보니

감염병전담전환후81일째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

대구안정기에도적막감팽팽

755명퇴원…119명치료중

응원덕분에버틸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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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사회적책무를다하는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은 지난 2월 21일

국내 첫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

다.대구에서같은달 18일신천지여신

도확진자가발생한후급격히확진자가

늘 때다. 처음엔 대구시장 주재 의료전

문가회의에서성서로이전한계명대동

산병원병상을코로나19환자를위한병

상으로사용하는방안이논의됐지만첫

환자 발생 후 폭발적인 환자 증가로 새

병원의여유병상만으로는감당할수없

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구시에서

대구동산병원 사용을 긴급하게 요청했

고신일희 계명대 총장이 “학교나병원

은늘사회적책무를다해야한다”며승

인을허락해전담병원으로지정됐다.

전담병원지정첫날 2명의환자가입

원했는데둘째날에는환자51명이한꺼

번에몰리면서일반병동60병상을먼저

열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에도 각각

79명과 86명이 추가 입원하면서 237병

상으로대폭확대하고별도로중환자병

실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하루에

수백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병상을

계속 늘려나갔고 일반병실과 중환자실

을 포함해 460여병상까지 늘었다. 가장

상황이어려울때는대구동산병원의료

진(성서 동산병원 파견 포함) 300여명

과지원온전국의의료진200여명이밤

낮없이 환자들을 돌봤다. 현재는 파견

인력대부분이돌아갔다.대구동산병원

의누적입원환자는700명이넘는다.현

재많은환자가완치후퇴원해남은환

자는150명안팎이다.

지난해 10월 31일 경북 울릉군 독도

인근해상에서소방대원과응급환자등

7명을태운중앙119구조본부소속헬기

가추락해4명이사망하고3명이실종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밤

11시29분쯤일어났는데다음날아침일

찍중앙119구조본부관계자들이성서에

있는 계명대 동산병원을 찾아왔다. 동

산병원장례식장을희생대원들을위해

사용할수있는지물어보기위해서다.

병원측은대구와가까운경북지역에

서일어난사고이고 121년동안지역민

과 희로애락을 함께 나눈 병원이 당연

히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에 계명

대동산병원백합원(장례식장)을다비

우고 고인과 유가족들을 위한 시설로

사용키로 했다. 분향소를 만드는 것도

적극적으로협조했다.사망자와실종자

의 합동 영결식은 지난해 12월 10일 열

렸는데 이때도 계명대학교에서 실내체

육관을영결식장으로사용할수있도록

허락했다.

기독교정신을이어받은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과 성서 동산병

원, 경주 동산병원으로 구성된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1899년 제중원(濟衆院)

으로개원해대구에최초로서양의술을

펼쳤다. 지난해 성서에 계명대 동산병

원을신축해이전했고중구에있던원래

병원은 대구동산병원(2차병원)으로 개

원해 운영중이다. 병원 이전과 개원 등

으로정신이없는상황에서도장례식장

사용과감염병전담병원지정을흔쾌히

수락했다.계명대학교와계명대동산의

료원이라는기관을만든기독교선교사

들의 개척정신, 도전정신, 봉사정신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유

한 환경을 버리고 낯선 한국 땅에 와서

가장낮은곳에서그리스도의사랑을펼

쳤던선교사들의길을따라앞으로도주

어진사명을겸허히실천하며환자들과

지역민들에게배운사랑을되돌려준다

는것이동산병원의각오다.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은 코로나19 방

역의 성공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

보건기구(WHO) 자문위원단이 지난

3월24~25일대구동산병원과성서동산

병원을다녀갔다.

WHO 자문위원단은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법과 관련 데이터 기반의 진료

근거마련을위해우리나라를찾았는데

의료진들과의면담등을통해동산병원

의코로나19진료시스템과환자관리방

법을 집중적으로 관찰했다. 당시 자문

위원단은대구동산병원이발빠르게공

간을 비우고 지역거점병원으로 운영된

점, 3차 상급종합병원인 성서 동산병원

이정상진료가가능하도록외래와응급

실선별진료를잘운영한점,감염내과·

호흡기내과·진단검사의학과·영상의학

과의료진들의팀워크등이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자문위원들은 “병원 내 감염

예방에힘쓰는모습이미국과유럽에비

해훌륭하다”고칭찬했다고한다.

계명대 동산의료원 관계자는 “선진

국에서도해내지못한코로나19에대한

대응을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 대구가

지혜롭게잘해오고있다”며 “모범적인

우리의 대응체계를 벤치마킹하는 국가

들이늘고있는데전담병원으로서의충

분한경험과의료진들의대처노하우를

바탕으로우리국민을지키는데끝까지

함께할것”이라고말했다.

대구=최일영기자mc102@kmib.co.kr

지역사회위기때마다 ‘기독교선교사들봉사정신’실천

지난해독도헬기추락사고때는

희생자위해장례식장비워주고

코로나사태선민간병원임에도

감염병전담병원지정을수락

환자치료·코로나확산차단도와

지난1월말부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환자치료에매달렸던계명대대구동산병원의료진들이마스크를낀채브이자를그려보이고있다.

아래사진은대구지역코로나19감염병전담병원인계명대대구동산병원전경. 동산의료원제공

“121년간지역민에게받아온사랑을돌

려드리는것일뿐입니다.”

김권배(사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

원장은12일코로나19사태에계명대대

구동산병원과성서동산병원이환자치

료에 적극 나선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

렇게답했다.

김 원장은 “계명대와 계명대동산의

료원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설립됐다”며 “우리 지역에 위기가 닥

쳤을 때 지금까지 함께해준 지역민들

을위해헌신하는것은당연한일”이라

고말했다.

그는 두 달 넘게 환자들만 생각하며

코로나19와의힘든싸움을버틴의료진

의 공이 가장 크다고 했다. “환자들이

위험하니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

고의료진으로서당연히환자들을지키

고 살려야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정

부와타지역의료인들이도움의손길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

습니다다.”

김 원장은 “지금도 코로나19 전사들

에게는24시간이모자랄판”이라며“보

호구를벗었을때땀범벅이된모습,환

자를 돌보느라 식사도 못 챙기던 모습,

가족에게혹시전파될까봐집에도안들

어가던모습등의료진이고생하던모습

이생각난다”며회상했다.

의료진에 대한 응원과 찬사가 큰 도

움이된다고도했다.그는“전국에서지

쳐있는의료진들을위한격려와위로의

메시지, 편지들이 이어지고 있고

SNS를 통해서도 응원의 문자가 쌓였

다”며“시민들의응원이있기에많은의

료진들이 힘을 얻어 견뎌낼 수 있는 것

같다”고했다.

이어 “마스크체온계무전기과일컵

라면치약칫솔빵현금음료등개인이

나기업체,단체등전국의여러계층에

서사랑의손길을보탰다”며“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등 전 국민이 보내준

사랑은영원히 잊지못할것”이라고 감

사한마음을전했다.

대구동산병원 등은 일상으로의 복귀

를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

만만약코로나19가재유행한다면지금

과똑같이나설것이라고약속했다.

그는 “대구동산병원의 경우 구병동

이라는별도건물에서코로나19확진자

를 입원·치료하고 병원 전체는 소독하

고재정비해일반환자들이다시찾아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만약 다시

코로나19가재유행하게되면지금했던

방법대로같은일을해야한다고생각하

고여러가지준비를하고있다”고밝혔

다.이어“다른지역에서지원을받을수

없는상황도대비할수있도록방호복과

마스크, 고글 등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

다”고덧붙였다. 대구=최일영기자

“121년간지역민에게받아온사랑돌려드리는것은당연”

김권배계명대동산의료원장

의료진들일상복귀준비하지만

코로나재유행하면다시나설것

대구중구에위치한계명대대구동산병원은민간병원임에도감염병전담병원지정을수락해대구지역신종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코로나19)전투의최선봉에섰다.대구의료원과함께코로나19환자치료의핵심축을담당하며코로나19차

단에성공했다.앞서성서에새로지은계명대동산병원은지난해발생한독도헬기추락사고희생자들을위해장례식장

을통째로비웠다.지역에어려움이있을때마다이병원이나서는이유는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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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QT’영상은유튜브미션라이프채널에서볼수있습니다.

식사할때에보아스가룻에게이르되이리로와서떡을먹으며네떡조각을초에

찍으라.…룻이배불리먹고남았더라.(룻2:14)

AtmealtimeBoaz said to her, “Comeover here.Have somebreadand

dip it in the wine vinegar.” … She ate all she wanted and had some left

over.(Ruth2:14)

보아스는룻을식사에초대합니다.당시유대정서상유대인과이방인,남자와여자,주인과일

꾼,연장자와연소자가식사자리에함께앉기는쉽지않습니다.그러나보아스는룻에게벽과격

을허문제안을합니다.함께하는식사는공동체형성에매우중요합니다.가족과동의어로사용

되는식구(食口)는함께밥을먹는관계를의미합니다.예수님도제자들과식탁을공유함으로공

동체를 이루셨습니다. 벽을 허문 식탁공동체로의 초대는 구성원의 유대감을 높입니다. 교회는

풍성한식탁공동체를통해구성원의사회적경제적지역적정치적벽을허물고하나됨을이룰

수있습니다. 임명진목사(북악하늘교회)

오늘의

쁪쁭

겨자씨 나를감싸안으며

가수 이적의 노래 ‘거짓말 거짓

말거짓말’가사중에이런말이

나옵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

잖아. 여기 서 있으라 말했었잖

아.거짓말거짓말거짓말….”

가사를썼던이적은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마음을 노래로 표

현했다고합니다.화려한조명,놀이기구를타며

즐겁게웃는사람들사이에웅크리고앉아외롭

게우는아이가떠오르는가사입니다.생각해보

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던 어

머니 아버지도 떠나가시고 내

품에서 나를 향해 웃어주던 자

녀들도 떠나갔습니다. 믿었던

사람도 떠나가고 이제 혼자인

것같습니다.

그런우리를향해달려오시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깊은상처가있는채로, 상

실감으로마음에큰구멍이생긴우리인생을감

싸 안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

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게”라고 말씀하십니

다.주님품안에서평안을누리기를바랍니다.

전담양목사(고양임마누엘교회)

계명대대구동산병원의료진이전하는인술의기록

지난 2월 20일저녁대구중구계명대대구동산병원

(서영성원장)경영진이긴급히한자리에모였다.처

음으로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확진

자가100명을돌파한날이었다.이날첫사망자도나

왔다. 이틀 전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

지) 신도로 알려진 31번째 확진자가 나오며 대구의

상황이심상치않게흘러갔다.

대구시에서 대구동산병원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병원 경영진은 순간 고민했다. 민간 병

원으로서 당시 137병상을 운영 중이었

는데,하루만에이를전부비우고통째

로 병실을 내어줘야 했다. 기존 환자들

에겐큰불편이따를수밖에없는,간단

치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대안이 보이

지않았다.

이때병원경영진들의마음을움직인

건병원의정체성이었다.대구동산병원

의전신은1899년미국선교사들이세운

대구 제중원(濟衆院)이었다. 선교사들

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병원은

121년간 대구 시민들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왔다. 멀고 먼

여정을거쳐한국까지찾아온서양의료

진들은의료환경이척박했던이곳에서

사랑의의술을펼쳤다.

이튿날인 2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

해 우리가 함께합시다’라는 경영진 결

정에 직원들도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

다. 병원은 곧바로 대구시로부터 코로

나19지역거점병원으로지정됐다. 22일

부터는코로나19확진환자만받기시작

했다. 매일 환자 수가 급증하더니 불과

6일 만에 입원 환자가 232명을 기록했

다. 긴박했던 일주일이었다. 수많은 의

료진과자원봉사자들이헌신했다.지금

은 중환자 3명을 포함, 160여명이 치료

를받고있다.

남성일(대구중앙교회 안수집사) 계

명대 의대 교수가 최근 국민일보에 전

한 대구동산병원 이야기다. 병원은 지

난 3개월간 코로나19 치료의 최전선에

서 싸워왔다. 병원 기획실장인 남 교수

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

이었다”며 지역거점병원 지정 당시를

회상했다. 남 교수는 “대구동산병원은

앞서 결핵이나 콜레라가 창궐할 때마

다 이를 전담해 막아 온 역사가 있다”

면서“병원의이번결정도예전선교사

님들의병원설립취지에맞는결정”이

라고말했다.

대구동산병원 내 크리스천 의료진은

매일 아침 모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다. 대표기도 순번을 정해 함께 기도하

며 마음을 모은다. 주일에는 회의 시간

을조정하면서까지온라인예배를먼저

드린다.남교수는“의료진은한결같다.

늘환자가빨리회복돼가족들과일상을

누리길바라는마음뿐”이라고말했다.

기독 의료진으로 구성된 국제개발·

보건의료 비정부기구 글로벌케어(상임

대표백은성)도대구동산병원을지원했

다. 대한중환자의학회와 협력해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6차례 중환자 전문의

32명을파견했다.글로벌케어실행위원

인이승헌고려대안산병원호흡기내과

교수는보름간개인휴가를내면서까지

대구에서환자치료를도왔다.

이교수는13일국민일보와의통화에

서 아들과 함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70대할머니를떠올렸다.할머니는

무사히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지만,

그의아들은병을이겨내지못하고세상

을 떴다.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에서

도할머니는담당의료진에대한감사를

잊지않았다.

모태신앙인남교수는코로나19사태

를보며“혼자감당하는일은작고보잘

것없을지 모르지만, 함께하면 사역이

되는경험을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

“121년전선교사님의기도와헌신으로

세워진 대구동산병원이 거점병원으로

역할을하게되는과정엔하나님의계획

하심이 있었다고 확신한다”면서 “많은

선교사님과선배의료진들의눈물과기

도가뿌려진이곳에서대구시민들을치

료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

의료진들은어려운상황에서도큰보람

을느끼고있다”고전했다.

병원 밖 세상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방역단계가점차완화되며일상으로돌

아가고있지만,의료현장은아직갈길

이멀다.남교수는“체력적으로많이지

쳐있는게사실”이라면서도“여전히힘

겹게하루하루확진자들과함께하는의

료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교회의 지원과 성

도들의성원이큰힘이되고있다.생활

속거리두기는계속실천하되하나님과

의거리는더좁혀가는은혜가있으시길

바란다”고전했다.

코로나19팬데믹가운데그가깨달은

게있다. “하나님께서우리를향해이제

좀 멈추라는 신호를 주시는 것 같습니

다.굳이가지않아도되는곳에가는발

걸음을 멈추고,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을 멈추고, 가정을 돌

보고 자연을 돌보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돌아보는시간을가졌으면좋

겠습니다.”

임보혁기자bossem@kmib.co.kr

“코로나최전선서86일째사투거점병원지정은하나님계획”

이승헌고려대학교안산병원교수(오른쪽여섯번째)가지난달 29일 대구동산병원의료진과의협진을마친 뒤서영성병원장(다섯번째), 남

성일 기획실장(맨오른쪽) 등과함께사진을찍고있다. 오른쪽은 대구동산병원전경. 글로벌케어, 대구동산병원제공

계명대대구동산병원의료진들이최근병원내치료실에서방호복을착용한채컴퓨터를보며환자상태를확인하고있다. 대구동산병원제공

121년전선교사기도로세워진

대구제중원이동산병원의모태

31번신천지확진자슈퍼전파로

하루만에병상비우고환자수용

크리스천의료진매일아침기도

“체력적으로힘들고지쳐있지만

한국교회·성도들응원이큰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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뀫채널A 지역별 케이블 채널

수성구 동구 아날로그 번호는 20번. 중구 남구(대구방송)
달서구 달성군(TCN 대구) 아날로그 번호는 17번.

뀫스카이라이프 13
뀫 IPTV 18

수성구 동구 중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18

대구
북구 15
중구 남구(대구), 서구 17
수성구 동구(CMB) 20

경북

안동 영주 문경 예천 의성 봉화 경주
영천 경산 14

구미 김천 상주 칠곡 성주 고령 포항
울릉 영덕 울진 18

대구-경북 뙞뙟뙠뙡제30731호퉍홦홢A16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최근대구중구동산동계명대대구동산병원에서의료진들이고강도멸균소독작업을하고있다.계명대대구동산병원제공

게시판

10일 대구 서구 비산동 달성토성마을 골목길에서 시민들이 활짝 핀 수국을 감상하고 있
다. 달성토성마을은 최근 산림청이 주최한 아름다운정원 콘테스트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대구 서구 제공

활짝 핀 수국 감상

“병원 정상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됐다는 뜻입니다.”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의 김가연 간
호사(28)는 10일 “다시 일반 환자 진료를 할 생
각에 설렌다. 동료들과 함께 역경을 잘 이겨냈
다며 서로 격려하고 있다”고 했다. 김 간호사는
원래 외래진료 관리를 담당했지만 코로나19 사
태 때 중환자실 환자를 돌봤다. 그는 “몸이 약한
어르신과 중증환자 관리는 몇 배로 힘들었다.
사망자가 나올 때는 지켜보는 자체가 고통이었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의료진을 믿고
완치해 집으로 돌아간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현재 의료진 모두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
다. 우리 병원으로 안심하고 찾아와 주길 바란
다”고 했다.

대구동산병원이 15일부터 정상 진료를 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활동한 지 115
일 만이다.

대구동산병원은 병원 전체에 고강도의 멸균
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보다 효율적인 진료 환경
으로 단장했다. 진료과는 환자 편의를 위해 재
배치했다. 1층부터 5층까지 21개 진료과가 있
으며 환자들이 쉽게 찾도록 동선을 최소화했다.

응급실과 수술실, 인공신장실, 건강증진센터
도 정상 운영한다. 입원실은 중환자실을 비롯해
121병상으로 운영하며 하반기에 80병상을 추가
할 계획이다. 호스피스병동은 다음 달부터 18개
병상으로 문을 연다. 의사 31명과 간호사 142명
도 정상 업무로 복귀한다.

대구동산병원은 한 달간 재개원을 준비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입원 중인 모든 코로나19 환자
를 병원 본관과 떨어진 9병동으로 격리 조치하
고 외래 환자의 동선과 겹치지 않게 엄격히 분
리했다. 26일에는 외부 기관에 의뢰해 병원 내
부에 세균 검사까지 실시했고 최근 이상이 없다
는 결과를 받았다.

10일 현재 대구지역 전체 확진 환자 6888명
가운데 6732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해 완치
율도 96.6%로 올랐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처음으로 두 자릿수까지 떨어지면서 대구경북
을 휩쓸었던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안정세로 접
어들었다.

대구동산병원은 그동안 코로나19 전담병원
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
다. 그간의 노력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며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 병원 운영팀에
서 근무하는 서인직 씨(31)는 “모두들 정상 진
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상을 되찾는
다는 생각에 기대도 크다”고 말했다.

대구동산병원은 지난해 4월 15일 계명대 동
산병원의 달서구 성서 이전과 동시에 지금의 위
치에서 종합병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지역민
들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진료 활동에 매진한
결과 그해 연말에는 외래 환자 수가 하루 평균
700명에 이를 정도로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질 때 대구동산병
원은 ‘지역민의 안전’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
해 감염병 전담병원 임무를 자처했다. 2월 21일
병원을 통째로 비운 첫날부터 115일간 코로나
19의 최전선에서 헌신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 1022명이 입원 치
료를 받았고 923명이 완치돼 퇴원했다. 61명은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22명은 안타깝게 사망했
다. 현재 16명의 경증 환자가 9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서영성 대구동산병원장은 “그동안 응원과 격
려를 보내주신 국민께 감사드리며 재개원 뒤에
도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진료하고
의료봉사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권배 계명
대 동산의료원장은 “국민 성원에 힘입어 대구
동산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15일 새로운 출
발선에 서 있는 대구동산병원이 앞으로도 지역
민에게 봉사와 헌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코로나19 전담 대구동산병원,115일만에 진료 정상화
고강도 멸균 소독 후 15일 재개원

대구경북 지역 감염 점차 안정세

남은 경증환자 16명 격리 조치

“앞으로도 지역민에게 봉사-헌신”

경북 김천시 증산면에 있는 국립김천치유의
숲과 영덕군 창수면의 인문힐링센터 여명이 문
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선정한
웰니스 관광지에 이름을 올렸다.

웰니스(Wellness)는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며, 웰니스 관광은 시설과 자원을
활용해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을
뜻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올해 전국 37개 후보지
를 대상으로 콘텐츠의 독창성과 발전 가능성 등
을 평가해 치유의숲과 여명을 포함한 9곳을 웰
니스 관광지로 선정했다.

분야는 자연·숲치유와 힐링·명상, 뷰티·스
파, 한방 등 4개 주제로 분류했다. 치유의숲은
자연·숲 치유로, 여명은 힐링·명상 테마로 지정
했다. 김천시와 영덕군은 앞으로 관광공사로부
터 해당 관광지에 대한 컨설팅 등의 혜택을 얻
는다.

치유의숲은 산속에 형성돼 있는 자작나무숲
과 건강 숲 트레킹, 물소리명상, 숲 체조, 보디
세러피 등 다양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 여명은 휴대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공
간에서 명상을 체험하는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
램을 비롯해 기체조, 건강음식 체험 등 각종 힐
링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경북지역 ‘웰니스 관광지’ 2곳 선정

국립김천치유의숲-인문힐링센터여명

<알림> 대구 □2020 대구 올해의 책 온라인 시민
투표=12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민원·소통·참여
→토크대구)에서 진행. 참가자 중 50명 추첨해
선정 도서 등이 담겨 있는 독서꾸러미 증정
□배나무샘골 사진 공모전=남구 이천동 자연 풍
경 및 관광 자원, 이천동의 옛 모습 및 추억이
담긴 사진. 8월 31일까지 1인당 2점 이내 e메일
(icheonjiwon@nate.com) 접수 053-474-4700
포항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12개월간 48
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6월 말 오픈 예정)을 통해 8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임
산부 대상(현재 영양플러스 참여자 제외). 각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 포항시 농업정책과 문의
054-270-2683

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만친구 야시장이 20일
재개장한다. 1월 한파로 영업을 중단한 지 5개
월여 만이다. 당초 계획은 3월 중순부터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2개월 더 늦춰졌다.

포항시는 10일부터 야시장을 임시 개장하고
20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처
럼 중앙상가 실개천거리 육거리와 북포항우체
국 사이 260m 구간에 식품 코너 35개로 매대를
구성했다.

지난해 7월 26일 처음으로 문을 연 영일만친
구 야시장은 개장 첫날 2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
로 반응이 뜨거웠다. 하지만 콘텐츠가 부족하다

는 평이 이어졌고 겨울 추위로 방문객이 줄어
장사를 포기하는 상인도 나왔다.

포항시는 1월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대대적인
야시장 개선 작업을 시작했다. 재개장을 앞두고
강도 높은 품평회를 진행해 전체 매대 가운데
절반 정도를 새로운 상인들에게 맡겼다. 판매대
보수 및 간판 변경 작업을 진행해 야시장 환경
을 전보다 쾌적하게 개선했다. 기존 상인들도
쉬는 동안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 방문객들의 입
맛을 사로잡겠다는 각오다.

포항시 관계자는 “재개장한 영일만친구 야시
장이 침체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고 어려움
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포항 영일만친구 야시장 20일 불 밝힌다

코로나19 여파로 2개월 늦게 개장



134 언론보도 사례

선수수십명이몸을풀고있었지만모
든 이의 시선은 오직 그에게 쏠렸다.
2016년 4월 미국프로야구 트리플A더럼
불스 애슬레틱파크에서 만난 강정호(33)
에게선 빛이 나는 것 같았다. 그의 옆에
는 재활과 훈련을 돕는 트레이너 3명이
따라붙었다. 다른 선수들은 훈련 틈틈이
힐끔힐끔 그의 모습을 지켜봤다. 이유는
단 하나. 그는 모든 마이너리거들이 꿈
꾸는 ‘메이저리거’였기때문이다.

마이너리그의 가장 상위 레벨이긴 하지만 트리플A도 열
악하긴 마찬가지다. 연봉 10만 달러(약 1억2000만 원)를 받
는 선수도 많지 않다. 티켓 값이 저렴한 비행기로 이동하며,
식사 등 지원도 부실한 편이다. 메이저리그 주전급 선수가
컨디션 점검차 마이너리그에 내려오면 푸짐한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전통도 그래서 생겼다. 강정호 역시 팀 선수단 전
원에게고기식사를대접했다.재활을마치고 메이저리그에
복귀한강정호는그해21홈런에62타점을기록했다.

탄탄대로 같던 그의 야구 인생은 그해 12월 국내에서 저
지른 음주 뺑소니 사고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조사 과정
에서 이전에도 두 차례 더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
다.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돼 2년 가까이 공백기를 가져야
했다. 2018시즌 막판 가까스로 메이저리그에 복귀했지만
부진 끝에 방출됐다.

갈 곳을 잃은 강정호는 사과 기자회견까지 열며 국내 프
로야구 복귀를 타진했지만 성난 여론을 바꾸지는 못했다.
유일하게 돌아갈 수 있었던 원소속 구단 키움마저 뜨뜻미
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그는 스스로 복귀 의사를 철회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분위기는 많이 달랐다. 과정보
다 결과, 공정보다 특권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시절
이었다. 프로야구 초창기 타격왕 밀어주기를 했던 한 노
(老)감독은 “비난은 순간이지만 기록은 영원하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야구판은 그의 말처럼 움직였다. 음주 사고를 쳐도, 폭
행에 연루되어도, 약물을 복용해도 야구만 잘하면 그만이
었다. 평생 야구를 잘해 온 강정호도 안이하게 생각했다.
음주 뺑소니 사고 직후 그의 첫 반응은 “야구로 보답하겠
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대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구단
은 눈 딱 감고 그를 받아들일 만도 했다. 순간의 비난을 넘
기면 팬들은 다시 성적에 환호할 거라 생각할 수 있었다.하
지만 팬들의 눈은 높아졌고, 소셜미디어 등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소통 수단도 크게 늘었다. 어쩌면 이번에 강정호의
복귀를막은것은KBO도,구단도아닌팬들의힘이었다.
2015시즌 미국에 진출한 강정호는 여러모로 ‘롤 모델’

과 같은 선수였다. 팀에는 거액의 응찰액 500만2015달러
(약 60억 원)를 남겼고, 선수들에게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
게 해줬다. 김현수(LG·전 볼티모어), 박병호(키움·전 미
네소타), 이대호(롯데·전 시애틀), 황재균(KT·전 샌프란
시스코) 등이 그의 뒤를 이어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은 그는 반면교사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번 사태로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
졌다. 선수들은 지금 ‘실수는 순간이지만 비난은 영원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uni@donga.com

실수는순간이지만
비난은영원하다

광화문에서
이 헌재
스포츠부 차장

��� �

주인님, 코로나19 때문에 집 안에만 있다가 이렇게 나오니 신이 절로
납니다. 달리는 자동차에서 바람을 맞으며 머리카락 날리는 기분이
이런 거였군요. ―서울 서대문구에서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바람 맞는 기분

횡설수설

화웨이의 검은 백조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 있는 화웨
이 옥스혼 연구개발(R&D) 캠퍼스의
인공호수에는 검은 백조 4마리가 산
다. 런정페이 회장 지시로 마리당
120만 호주달러(약 9억9500만 원)를
주고 호주에서 수입했다. 검은 백조
를 보며 연구원 2만 명이 고정관념을
깨고 상상력을 키우라는 취지다.
▷“중국 공산당이 네트워크의 취약

점을 악용하고 중요한 통신 인프라를
훼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
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그제 중국 공산당 및 군사기구와 밀
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화웨이와 ZTE의
장비를 구입하는 통신업체엔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미국 통신시장에서 퇴출시킨 것이다. 미국 정보당
국은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릴 수 있는 ‘백도어(뒷
문)’가 화웨이 장비에 심어져 있다고 본다.

▷세계 1위 통신장비업체, 2위 스마트폰 제조업체(대수
기준)인 화웨이는 미중 신(新)냉전의 한가운데 서 있다. 중
국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으로 1987년 회사를 세운 런 회
장이 아무리 부인해도 실제론 중국 권부 소유의 회사라는
게 미국 측 판단이다. 비상장회사여서 런 회장 지분이 1%
에 불과하다는 점 외에 지배구조가 베일에 싸여 있다. 화
웨이(華爲)란 이름은 ‘중화민족을 위해 행동한다’는 ‘중화
유위(中華有爲)’에서 따왔다.

▷미국 당국은 2007년 이란에 통신
장비를 공급했다는 이유로 뉴욕 출장
중이던 런 회장을 조사했다. 중국 제
조업의질적인성장을꾀하는 ‘중국제
조 2025’ 계획이 발표된 2015년 이후
미국의 경계심은 높아졌다. 5G 선두
주자인 화웨이에 첨단산업 주도권을
뺏길수있다는두려움이다.

▷화웨이에 얽힌 한국의 이해득
실은 복잡하다. 화웨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연간 10조 원 규모
의 D램, 낸드플래시를 구매하는 주
요 고객이다. 미국이 화웨이에 자국

기술, 장비가 사용된 반도체 공급 통제를 강화하면 타격
이 불가피하다. 반면 5G 장비,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
는 삼성전자와 경쟁 관계다. 미국의 압박에 서구 선진국
업체들이 화웨이 장비 구매를 꺼리고 있어 반사이익이 기
대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
리자 미국은 경제번영네트워크(EPN) 등 중국을 뺀 공급
체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블랙 스완’이란 책에서 나심
탈레브 뉴욕대 교수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한 뒤 검은
백조는 ‘도저히 발생할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일’이란 뜻을 얻었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첨단
기술 굴기를 뽐내온 화웨이엔 코로나19가 검은 백조가 될
지도 모른다. 박 중 현 논설위원 sanjuck@donga.com

역사적으로 인류와 감염병은 공존해 왔다. 14세기 중세
유럽을 초토화시킨 흑사병은 봉건제도 붕괴와 르네상스 발
달을 가져왔고 16세기 천연두는 잉카와 아즈텍 문명을 파멸
시켰다. 이 외에도 19세기 인도의 콜레라, 1918년 스페인독
감, 1968년 홍콩독감, 2009년 신종플루 등의 감염병 팬데믹
(대유행)에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인류는 팬데믹을 수차례 경험하며 그 감염병의 원인이
RNA 바이러스, 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것을 밝혀냈
고 백신으로 관리해 왔다.

지난날 팬데믹을 겪은 감염병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번 코
로나19도 2차 재유행이 예견되기에 우리는 대비책을 시급하
게 마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는 11∼2월에
활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을부터 재유행할 것이라는 우려
가 많다. 여름에는 체외로 나온 비말에 묻은 바이러스가 높은
온도에빠르게건조되고자외선으로파괴되기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코로나19는 습기에 더 민감한 양상을 보이
고 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처럼 적도와 가까운 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 그 예다. 또 겨울이 다가올수록 밀접 접
촉이 많아지는 것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2차 팬데믹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가장 중요
한 것은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 다수의 제
약회사가 개발 중이지만 실용화는 최소 내년 여름은 되어야

가능하리라고 짐작된다. 백신 등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유행
의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방역 조치로 적절
히 대응하고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조치도 해야 한다.

아울러 대응 초반에 경험했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대처
법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구의 2월 상황을 되돌아보
면 음압병실이나 감염시설이 5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
에서 2월 말 700명 이상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했다. 계명대 대구동산병원과 대구의료
원이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중등도의 환자를 담당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최중증 환자와 코로나19 외의 중환자를 보
는 영역별 환자의 분할 체계를 갖췄다. 분할 전담화는 의료
진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장비의 집중화가 가능하게
한다. 또 경험에서 비롯된 환자별 스코어링 시스템을 통해
환자 분류법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위험도가 낮은 스코
어의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나 자가 격리만으로도 충분히 조
절되기에 의료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의료 인력 중에는 간호사의 중요성이 크다. 팬데믹 상황에
서는중등도 환자가 10%가량 중환자로진행되므로 숙련된 간
호 인력은 매우 중요하다. 대구동산병원은 2차 병원이라 숙련
도 높은 간호 인력이 부족했다.모(母)병원인 계명대동산병원
은약1300명의간호인력에서20년차이상된60여명을초기

에 빠르게 투입해 2주 간격으로 순환근무를 시행했다. 이러한
지원시스템이없었다면장기적대응이쉽지않았을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현장에서 몸소 겪으며 느꼈던 의료
분야의 의견을 정리해 본다. 첫째, 감염병 컨트롤타워를 통
해 상황 보고, 의료 자원의 배분, 물자 공급 등의 일원화된
의사 전달 통로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초기 대응 시 동일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요청해 와 업무의 중복이 있었고 병상
의 배정에 관하여 전원할 곳을 찾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
를 쏟았던 기억이 있다. 둘째, 감염병의 유행이 반복될 가능
성이 높다고 볼 때 의료 자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의료에 대한 공공의 투자를 통하여 시설과 장비의 확
보, 단위별 현실적인 사전 훈련 등의 계획과 실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일관된 데이터의 누적과 확보를 통
해 상황에 맞는 진료 지침을 신속하게 정리 배포해 제한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발생 양상은 파동을 치는 모습이다. 전체
적으로는 감소 추세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증가하는 웨이브
형상을 보이는 것이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나라 국민의 단
결력을 볼 때 향후의 유행은 잘 이겨내리라 조심스럽게 예
상해 보지만 RNA 바이러스의 특징이 변화무쌍하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2월의 팬데믹은 예상 없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었기 때문에 무척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의
진심 어린 격려와 후원,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고향을 떠나
타 지역까지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그리고 어려움을
잘 인내한 시민들과 의료진 모두 한마음으로 지원한 덕분에
대구경북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수고
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코로나 ‘2차 팬데믹’대비하자

2월 대구, 분할치료로 의료진 부족 극복

일관된 소통과 민간의료 투자가 중요

데이터 축적하고 진료지침 공유해야

동아 시론
조 치 흠

계명대 동산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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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難望(난망) 바라기 어려움.
人謀難測(인모난측) 사람의 마음이 간사함은 헤아리기 어려움.

어려울 난

難
바랄 망

望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56) 경기

지사의 정치생명이 걸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 대법

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를 이

루지 못해 결과적으로 전합으로 재판이 넘어

간 만큼 향후 더욱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

다. 이르면 다음달에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 사건을 오는 18

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에 배당

된 뒤 지난 4월부터 재판부 내에서 주요 쟁점에 

관해 논의해 왔다. 소부 사건은 대법관 4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재판하는데, 이 지사의 유

무죄 여부를 놓고 2부 소속 대법관들(박상옥·

안철상·노정희·김상환)의 의견이 갈리면서 결

국 전합으로 넘겨졌다.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

중된 사건이라는 점도 배경으로 읽힌다. 대법

원은 전합 회부 사유에 대해 “소부에서 재판하

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해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이 지

사가 “강제 입원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

로 발언한 것을 놓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

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

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

선거권도 박탈된다. 이 지사 입장에서는 정치

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18일 첫 심리를 하는 전합에서도 이 지사에

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적용 범위 

등 해석을 놓고 대법관 사이에서 의견이 첨예

하게 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신속한 심리’

에 방점이 찍히면 이르면 다음달 선고도 가능

하다. 전합은 출석 대법관의 과반수 의견에 따

라 결론을 낸다.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

면 7명 이상의 대법관 판단이 ‘다수 의견’이 된

다. 의견이 팽팽하게 갈릴 경우 김명수 대법원

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게 된다.

선고의 변수는 이 지사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과 공개변론의 수용 여부다. 대법원

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

정이 나오기까지 상고심 절차는 중단된다. 공

개변론을 열 경우에도 준비 기간에만 2~3개월

이 걸릴 수 있다. 공개변론이 열리면 이상훈·이

홍훈 전 대법관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이 

지사 측과 최정예 검사들로 구성된 검찰이 대법

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후

보자의) 소극적인 답변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

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질 것”이

라며 “(전합 회부가) 이 지사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소부 법관들 의견 엇갈리자 전합 넘겨

2심서 허위사실공표죄 벌금 300만원 

형 확정 땐 당선무효·피선거권 5년 박탈

18일 심리 후 이르면 새달 선고 가능성

이 지사 측 위헌제청 수용 여부 변수

이재명 정치운명 쥔 대법

13인 ‘다수의견’에 갈린다

서울에 사는 A(75) 할머니는 아들(50)이 찾아

오는 날이 두렵다. 몇 년 전 일을 그만둔 아들은 

가끔 할머니를 찾아와 모아 둔 돈을 내놓으라

며 난리를 피운다. 할머니는 생활이 넉넉하지 

않지만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이 폭언과 욕설

로 괴롭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돈을 준다. 아들

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할머니는 결국 서울시

가 운영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해 거처

를 옮긴 뒤에야 아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학대도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10명 중 9명이 

아들과 배우자 등 가족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가 ‘세계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가 통계를 처

음으로 작성한 2005년 590건이던 서울 지역 노

인학대는 지난해 1963건까지 늘었다. 보고서

는 시가 운영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보고

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노인학대 피해자는 여성(81.5%)이 압도적으

로 많았다. 노인학대를 한 사람 10명 중 9명은 

가족(89.1%)이었다. 가족 내에선 아들(37.2%)

과 배우자(35.4%)가 각각 1·2위를 차지했고, 딸

(11.9%)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 보면 어르신을 

학대한 행위자는 남성(78.3%)이 많았다. 

   서울시는 “고령화로 사회와 가족의 부양 의

존도가 높아지면서 부양 부담자의 스트레스나 

부담을 가중시켜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

다”고 설명했다. 

노인학대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빠

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

한 ‘2019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

난해 전국 34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

해 신고된 노인학대 건수는 1만 6071건,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5243건이었다. 신

고는 전년 대비 3.8%, 학대 사례는 1.1% 증가했

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6년 노인복지법 개정

으로 ‘노인에 대한 금지 행위’ 조항에 정서적 학

대 행위가 추가되면서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건국대發 등록금 환불 신호탄에… 난감한 대학들
‘코로나 전담’ 대구동산병원, 115일 만에 정상진료 시작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확진환자를 치료

해 온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115일 만인 15일부터 정상진료를 시작했다. 이날 오

전 대구동산병원 의료선교박물관 개원 100주년 기념 종탑에서 참석자들이 정상진료를 축하하는 타종을 하

고 있다. 대구동산병원은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했으며 정상진료를 위해 고강도 멸균·소독 

작업 등을 실시했다. 대구 뉴스1

여성 노인에겐… 자식은 ‘웬수’·남편은 ‘남 편’

건국대가 대학 중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등록

금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학습권이 침해됐다

는 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학이 

특별장학금 지급이 아닌 등록금 부분 환불을 

결정한 첫 사례다. 등록금 환불을 요구해 온 학

생들은 건국대의 이번 결정이 다른 대학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지만 대학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건국대 관계자는 1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

서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등록금심의소위원

회를 열어 2학기 등록금 일부 감면안을 확정했

지만 감면 비율을 두고 학교와 총학생회의 의

견이 엇갈려 계속 논의 중”이라며 “학교가 수

용할 수 있는 최대 범위 내에서 감액할 것”이라

고 설명했다. 등록금 환불은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올해 1학기 재학생 1만 

5000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이다.

코로나19에 따른 학습권 침해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 감액을 결정한 대학은 건국대가 처음

이다. 앞서 일부 대학은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

면서도 정부 지원금인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를 

활용해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

을 밝히기도 했다. 이 사업비는 교육·연구 개선

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교육

부가 용도 제한을 풀어 주면 특별장학금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런 방

안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수업료 반환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큰 상

황에서 건국대가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기로 하

면서 대학들은 이런 움직임이 확산될지 지켜보

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이 10년째 동결되는 등 재정 상황이 좋

지 않아 (환불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말을 아

꼈다. 연세대 관계자 역시 “코로나19로 휴학생 

수가 늘고 외국인 유학생이 줄어 대부분 대학

의 재정 손실이 큰 상황”이라며 “수업료 반환 

요구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고려대 재학생 500여명은 최근 캠퍼스에 

대자보를 붙이고 “학생들의 등록금 감면 요구

에 적극 응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등록금을 돌

려줄 수 없다면 납득 가능한 이유를 밝혀 달라

는 요구도 덧붙였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전대넷) 등 대학생 단체는 등록금 반환을 요구

하며 세종정부청사 교육부에서 서울 국회의사

당까지 이날부터 5박 6일 릴레이 행진을 시작했

다. 이들은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3

차 추경에 포함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

의 학습권 침해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대넷은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환

불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현재 전국 70개 이상 대학에서 

2100여명의 학생이 소송인단에 참여했다”면

서 “오는 26일 소송인단 모집을 마감하고, 7월 

1일쯤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오는 21일 오후 달이 해의 일부를 가리는 부

분일식(사진)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볼 수 있

겠다. 이번 일식 관측을 놓치면 한반도에선 10

년을 기다려야 한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서울 기준으로 21일 오후 

3시 53분부터 약 2시간 11분 동안 부분일식이 일

어난다고 15일 밝혔다. 한반도 전역에서 관측이 

가능하며 서울 기준으로 태양면적의 45% 정도

가 가려지게 된다. 일식 당일엔 강원 지역을 제

외하면 전국이 맑을 것으로 예상돼 부분일식을 

보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

서 관측이 가능한 일식은 21일이 지나면 2030년 

6월 1일에나 가능하다.

천문연구원 관계자는 “일식을 안전하게 보

려면 태양필터가 장착된 망원경이나 특수 안

경 등 보호장비를 활용해야 한다. 단, 이런 장치

로도 3분 이상 관측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1일 오후 3시 53분

전국서 ‘부분일식’쇼

놓치면 10년 뒤 본다

2학기 일부 감면… 학습권 침해 첫 인정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장학금 활용 불가

대학생 단체, 국회까지 5박 6일 행진 시작

대학들 미온적 반응에 집단소송 움직임

서울 65세 이상 학대 피해자 82% 여성

노인 10명 중 9명 가족에게 학대 당해

가해자 37%가 아들… 배우자 뒤이어

26일 이재용 수사심의위… 檢, 양창수 기피 신청 안 할 듯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

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검

찰과 삼성은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이어 기

소 타당성을 두고 재충돌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기고문 등

으로 적격성 논란이 일었던 수사심의위 위원장

인 양창수(사진·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

에 대한 기피신청은 하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대검찰청은 수사심의위 개최일을 26일

로 정하고 삼성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250명의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 전문가 가운데 추첨으로 선발된 

15명의 위원이 참여해 수사 적절성과 기소 필요

성을 검토한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30쪽 분량의 

의견서와 30분 이내 범위의 의견진술, 질의응답 

등으로 위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심의정족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10명 이상이

고,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다만 수

사심의위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검찰과 삼성 측의 앞선 두 차례 충돌에선 삼

성이 우세했다. 지난 9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1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검찰시민위원회가 이 사안의 수사심의위 

부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 7개월

간의 수사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자

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 측은 20만쪽의 수사

기록을 토대로 수사심의위에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 위원장

의 사퇴 촉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심상

정 정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서 “‘삼성맨’인 위원장이 수사심의위를 지휘하

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시민들은 왜곡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검찰이 양 위원장 기피 신

청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위원장은 2009년 대법관 시절 이건희 삼

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넘기려고 전환

사채(CB)를 발행해 아들인 이 부회장에게 헐

값에 배정했다는 ‘삼성 에버랜드 CB 저가 발

행 의혹’에 대해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바 있

다. 지난달에는 이 부회장이 최근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에 대해 ‘그

럴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의 칼럼을 작성하기

도 했다. 이 외에도 그가 핵심 피의자인 최지성

(69) 전 미래전략실장과 서울고 22회 동문이고, 

처남이 이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

공익재단 산하 삼성서울병원장이라는 점도 논

란이 됐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심의위원

이나 위원장이 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주임검사나 사건 관계인이 기

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적으로는 기피 신청을 하지 

않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위원장은 회의

를 주재하되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

는 등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검찰개혁

을 명분으로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이 임명한 

인사를 내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모양새

다. 검찰 관계자는 “양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

청 없이도 수사심의위원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李·檢 기소 타당성 두고 재충돌 예상

梁, 李 옹호 칼럼 등 적격성 논란에도

위원장은 표결 참여 안 해 역할 제한적

檢, 문무일 시절 인사 기피 신청도 부담

<수사심의위 위원장>

82020년 6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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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권배 의료원장은
―경북고, 경북대 의대
―계명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계명대동산병원 심혈관연구소 소장
―대구경북병원회 회장
―계명대동산병원장
―현계명대의무부총장겸동산의료원장
―현 (사)동산의학연구재단 이사장

김권배 계명대 동산의료원장은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공공 투자 및 지역 단위별 사전 훈련 등을 통해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명대 동산의료원 제공

콜레라 창궐 당시 퇴치 선봉에 섰던 대구 동산
병원(동산기독병원)의 후신 계명대 동산의료원
도 이번에 큰 주목을 받았다.동산의료원은 헌신
적이고 발 빠른 대처로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 언론으로부터 배움의 대상이 됐다. 감염병
전쟁의 최전선 사령관인 김권배 동산의료원장
(69)을 만났다. 그는 계명대동산병원(대구 달서
구 신당동 소재)과 그 분신 격인 대구동산병원
(대구 중구 동산동 소재)을 통합 지휘하고 있는
의료 책임자다.

―병원 방문자들이 손 소독과 열 체크를 하고 이
름과 연락처를 기입하는 것 빼고는 대구동산병원
이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
을 정도다.
“코로나19가 들불처럼 번져 나갈 때 우리 의료
원은대구동산병원을통째로비워코로나19전담
병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토록 했다. 대구 지역
감염이 안정세에 접어듦에 따라 115일 만인 6월
15일부터 예전 상태로 복귀했다. 현재 외래환자
들이 오가는 병원 본관은 한 달간의 고강도 멸균
과소독작업을거친끝에정상가동되고있다.”
동산의료원은 7월 5일 기준으로 확진자 1058명

중 964명(91%)이 완치돼 퇴원했고, 22명은 사망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대구동산병원에 입원 중
인 11명의 확진자는 본관과 분리된 병동에서 별
도로 치료받고 있다. 본관 1층 로비에 전시된 ‘코
로나19와벌인 115일간의사투’라는제목의현장
사진들이당시치열했던 ‘전쟁’을엿보게한다.

―병원을 찾으면서 ‘코로나 병원인데 괜찮을까’
하는 걱정도 솔직히 없지 않았다.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후유증이 아직도 있다. ‘오염병원’이라는 오해
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어선지 코로나19 이
전하루 700명수준이던외래환자가절반정도로
줄어들어병원운영에어려움을겪고있다.”

―코로나 병원이라는 치명적인 이미지를 감수하
면서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나선 이유는….
“우리 의료원의 설립 이념과 역사적 소명 의식
때문이다. 120년 전 기독교 선교사들이 복음과
함께 의술을 펼치기 위해 병원을 세운 이후, 우
리 의료원은 지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
과 사명감으로 일해 왔다. 역사적으로도 우리
의료원은 지역 감염병을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극복해 왔다.”
동산의료원의 역사는 대한제국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899년 의료선교사 우드브리지 존슨
(1869∼1951)이 대구 중심지인 약전골목에 ‘미국
약방’을세워약을나눠준게시작이다.이후정식
으로 제중원(濟衆院)이라는 병원 이름을 내건 존
슨선교사는대구에서처음으로천연두예방백신
과 학질(말라리아) 치료제를 보급하고, 한센병 환
자 구제 사업과 풍토병 치료에 앞장서는 등 감염
병 치료에 집중했다. 제중원은 1903년 현재의 대
구동산병원 자리로 옮긴 후 ‘동산병원’으로 불렸
고, 1980년계명대와통합해계명대동산의료원으
로탈바꿈한뒤에도그전통을이어오고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
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 사람들은 혹독한 시련을 겪은 경험 때문
에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해 왔고 꾸준히
안정세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
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대구도안심할수없는상황이됐다.일상생
활에서 거리 두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한추가전파를멈추게할방법이없다.”

―곧 휴가철이다. 특히 주의할 점이 있다면….
“올여름은 평년보다 폭염이 잦을 것으로 전망
되고, 휴가 시즌은 해수욕장 개장 등 사람들이
밀집할 수 있는 시기여서 우려된다. 밀집·밀폐
된 공간은 코로나19의 온상지라고 여겨야 한다.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덥고 불편하
더라도 최소한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
용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2차 팬데믹도 거론하는데….
“우리 의료원은 25명의 감염병 관련 전문의가
포진해 있다. 이분들에 따르면 대체로 2차 유행
이 올가을에 시작돼 11월∼내년 2월경 절정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고강
도 거리 두기, 생활 속 거리 두기, 생활방역 등
의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면서 대응하는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2차 팬데믹이 오면 잘 대처할 수 있을까.
“대구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대구가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찾게 된 것은 빠
른 검체 검사 덕분이다. 신속한 검사 및 결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염자 추적 등을 통해
방역 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확산을 막을 수 있
었다. 2차 팬데믹이 닥칠 경우를 대비해서도 대
량 검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놓아야 한다. 또 막상 재유행이 닥치면 공공 의
료기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의료 자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의료기관에 대
한 공공적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수도권
에서 이미 병상 부족 등의 문제가 나오지 않는
가. 따라서 민간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지역 단위별 사전 훈련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지
원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에서 보인 대구 사람들의 시민
의식은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코로나19가 절정에 달했을 당시 우리 의료진
은 24시간 대기 상태로 기진맥진했다. 그런 의료
진에게 ‘우리 대구시민은 대구동산병원을 잊지
않고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힘내세요’
등의 격려와 응원 메시지는 지친 몸을 일으켜 세
우는힘이됐다.의료진은각계의정성이담긴마
스크,체온계,무전기,과일,컵라면등기부물품
을 보면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꼈다. 또 대구시
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사·간호사 등 400여 명이
우리병원으로달려와자원봉사를했다.한의사

는한달 이상의료봉사를하다가 과로로쓰러지
기도 했다. 이런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에코로나19위기를잘넘겼다고생각한다.”

김 원장은 이름도 남기지 않은 일반 자원봉사
자들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밀려드는 환자에
비해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하던 상황에서 5분만
움직여도 땀을 비 오듯 흘리게 되는 방호복을 입
고서 환자 이동 및 간호 보조, 식사 배식 등 힘든
일을 기꺼이 맡아 하고서는 유유히 사라진 이들
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던 그들이야말로
코로나19의진짜영웅”이라는것이다.

―의료진이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는 얘기도 들린다.
“지금까지 1000여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특

히 간호사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계명대동산병
원에서 대구동산병원으로 파견나간 수간호사는
장갑을 오래 착용한 나머지 손바닥에 피부병이
생겼다. 20대 간호사는 극도의 피로감과 감염
공포 등으로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했다. 오랜
기간 코로나19와의 사투에서 고군분투해 온 의
료진은 번아웃(burnout)돼 무력감이 클 수 있
다. 자신들이 소모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
지게 된다. 이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휴식, 그
리고 적절한 보상 등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감내한 손실과 보
상은 어떻게 됐나.
“대구동산병원은 5월 말까지 약 120억 원의 손

실을 보았고, 손실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개산
급으로 약 38억 원을 받았다. 민간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역할을 성공적
으로 수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이런 보상 정책이 향후 민간의료의
공공적 역할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대구동산병원은 대구 3·1운동을 상징하는
3·1운동로에 자리하고 있다. 사람들이 모여 만
세운동의 불을 지폈던 곳이다. 어려움이 닥치
면 힘을 합치는 한국인의 DNA가 응축된 이곳
에서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낸 대구의 저력, 그
리고 한국인의 저력을 되새겨
보았다.

K방역 후유증 대구 코로나 전사들,이대론 2차유행 감당 못해

���� �� ���

김 권 배 대구 계명대 동산의료원장

광복 이듬해인 1946년 한반도는 전염병이 휩쓸었다. 연초부터 천연두와 발진티푸스가
나돌기 시작하더니 뒤따라 콜레라마저 창궐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부산항으로 귀국한
동포들에 의해 전파된 콜레라는 특히 대구경북 지방에 큰 피해를 입혔다. 그해 5월 경북
청도에서 첫 콜레라 환자가 나온 이후 이웃한 대구는 전국적으로 발병률 1위, 사망률
1위를 기록했다. 그로부터 74년 후인 올해 2월, 중국발 코로나19가 청도와 대구의 신천
지교회교인들을집단감염시켰다.대구는또다시 전염병과의전쟁 최전선이됐다.대구는
2, 3월에 집중적으로 환자가 발생해 수도권보다 많은 6900여 명의 누적 확진자(7월 5일
기준)를 기록했다. 그러나 두 사태의 결과는 매우 다르다. 70여 년 전 대구는 콜레라 창
궐로 민심이 흉흉해졌고 좌익의 선동에 의한 10·1사태를 겪었지만, 지금은 코로나19와
의 전쟁을 치르면서K방역의 모범 기지가 됐다.

환자 찾지 않는 ‘코로나 병원’

겨울에 2차 팬데믹 예상돼

K방역의 숨은 영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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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해대상 영예의 얼굴조선일보 2020년 7월 15일 수요일A10

궦코로나와싸우는모든병원에주어진상궧 11년째 네팔 오지에 학교 설립
궨등반 이후 봉사궩로 제2의 인생

“이번에 저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이
‘만해실천대상’을 수상하지만 이 상이
저희만을 위한 상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모든 병원에 주어진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 만해대상 실천부문을 수상하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서영성(56₩작은
사진) 원장은“나라가 어려운 이때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정신은 대한민국 모든
병원에 다시 한번 병원의 설립 목적과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고 소감
을 말했다.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은 코로나 환자
가 대구 전역에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
자 지난 2월 21일 자발적으로 병원 전체
를 코로나 환자 전용 치료시설로 전환,
민간병원으로는 유일하게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됐다. 

코로나 환자를 살리기 위한 사투를 진
두지휘한 서 병원장은“대구의 노아의

방주가 돼야 한다는 결
의로 모든 직원이 코로
나 퇴치에 앞장섰고,
대구 지역의 코로나 감
염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실제 1000명이 넘는 의료진
과 자원봉사자가 120일 넘도록 코로나
최전선에서 싸웠다. 눈 붙일 틈도 없이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위
해 전국에서 의료품과 도시락, 그리고
응원의 손 편지들이 배달됐다. 각지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들은“이곳이 성지
(聖地)”라며 구슬땀을 흘렸다. 

서 병원장은“지난 6월 30일까지
1047명의 코로나 환자가 대구동산병원
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958명이 퇴
원했지만 22명이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대구 지역
코로나 환자의 13%, 국내 코로나 환자
의 9%를 차지한다. 전국 어느 병원에서
도 이처럼 많은 숫자의 코로나 환자를
치료한 곳은 없다.

서 병원장은“2월 21일 병원 전체를
비우고 코로나 환자를 받아들이던 당시
우리 의료진들은‘못 한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안 하면 안 된다’는 각오로
환자 치료에 들어갔다”고 당시의 절박
한 심정을 전했다. 환자의 중증도를 가
려 중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
고,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환자를 선별
해 대응하는 생활치료센터를 탄생시키
는 역할도 했다.

그는“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병원인 동산의료원
전체 의료진들이 합심해서 팀워크를 발
휘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동산의료
원은 1899년 개신교 선교사들이 설립한

대구 제중원을 전신으로 해서 일제강점
기에는 민족의 마음과 몸을 치료하는 종
합병원으로, 6₩25전쟁 당시에는 고아들
을 돌보는 야전병원으로서 우리나라가
위난에 처했을 때마다 앞장서서 어려움
을 이기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

서영성 병원장은“지금도 수많은 병
원과 의료진이 자신을 희생하며 코로나
와 싸우고 있는데, 만해대상이 대한민국
모든 병원과 의료진들에게 희망과 위로
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구＝박원수 기자

“‘등반’이라는 수직 인생에서‘봉사’
라는 수평 인생을 살아온 데 대한 평가를
받은 듯해 감개무량합니다.”

올해 만해실천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엄홍길(60₩산악인) 대장의 인생은 2007
년을 전후로 나뉜다. 2007년 이전 30년
은 히말라야 봉우리 정복, 이후로는 한국
과 네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
고 있다. 

그는 1988년 에베레스트(8848m)를 시
작으로 2007년 로체사르(8382m)까지 히
말라야 8000m 이상 16봉우리 정상에 모
두 올랐다. 16봉우리 등정을 마친 이듬해
인 2008년 엄홍길휴먼재단을 설립했다.
네팔 오지에 학교 건립이 주목표. 국내 청
소년들을 대상으로‘희망원정대’‘클라
이밍 대회’‘DMZ 평화통일대장정’을 개
최해 휴머니즘과 도전의식을 고취했다. 

엄 대장은“16좌 등정을 마치고서야
비로소 산 아래 세상을 보게 됐다”며“가
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네팔 청소년들
의 열악한 교육 환경이었다”고 했다.
2010년 에베레스트 길목인 해발 4060m
팡보체 마을을 시작으로 석가모니 탄생
지 룸비니 등에 엄홍길 휴먼스쿨이라는
이름으로 건립된 학교는 2020년 6월 현
재 16곳. 4543명의 학생이 교육 혜택을

받고 있다. 초₩중₩고₩대학을 망라한 종
합학교인 휴먼스쿨타운 건립이 그의 꿈
이다. 그는 또 함께 산에 오르다 목숨을
잃은 셰르파(등반 가이드)의 유가족 25
명에게 1999년부터 매달 5000루피(약 5
만원)의 장학금을 보내고 있다. 네팔 일
반 노동자의 월급이 1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작지 않은 금액이다. 휴먼스쿨
건립은 정기 후원 회원 1300명을 포함해
7000여 후원 회원의 헌신적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 

그는“민족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만
해 한용운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앞으
로도 국가와 청소년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했다. 정병선 기자

2020만해평화대상 수상자 태국 아속
공동체 설립자 포티락(86) 스님은 불교
가르침을 공동체를 통해 실천하는 희망
과 평화 전도사이다. 공동체 이름인‘아
속(Asoke)’은 태국어로‘환희’란 뜻. 

1934년 출생한 포티락 스님은 10대
때 소년가장이 돼 고생하다 20대 초반
태국의 연예계 스타가 됐다. 그러나 인
기 절정의 순간 출가해 1974년‘무욕’
과‘청빈’의 아속 공동체를 시작했다.

‘내가 잃은 것이 내가 얻은 것’이 아속
공동체의 정신이다. 

처음 포티락 스님과 재가자 5명으로
출범한 아속 공동체는 일반적인 불교 수
행 공동체와는 여러 점에서 다르다. 평
화, 생명, 공덕(보시) 등이 아속 공동체

가 지향하는 가치다. 노동과 봉사 등 모
든 일상에서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
이 기본 정신. 또한 욕망과 이기심을 절
제하고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적게 쓰
며, 많이 나누는 것이 목표다. 

공동체에서 스님들은 새벽 3시, 재가
자들은 4시 30분 기상해 수행하고 노동
한다. ‘불살생(不殺生)’은 대원칙. 채
식하며,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다.
벌레와 땅을 죽이지 않기 위해 자체적으
로 생산하는 비료만 20가지가 넘는다. 

40여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속은
태국 전역에 9개 공동체로 확산했다. 각
공동체는 학교와 비료공장, 허브의약품
공장, 병원, 채식식당, 수퍼마켓 등을 갖
추고‘의₩식₩주₩약’등 생존을 위해 필
요한 것을 생산해 공유한다. 공동체 구
성원은 1만여 명에 이른다. 과거‘미스
터 클린’으로 유명했던 잠롱 전 방콕 시
장이 멘토로 삼는 이가 포티락 스님이
다. 이들이 생산하는 물품은 자급자족한

후엔 최소 이윤으로 사회에 공급한다.
그래서 아속 공동체가 운영하는 상점,
채식 음식점, 케이블 TV 등의 이름엔 공
통적으로 태국어로‘공덕’을 뜻하는

‘부니욤’이 들어간다.
아속 공동체의 정신은 국내에서도 관

심을 얻고 있다. 경남 산청의 대안학교

인 민들레학교와 지리산 실상사 등이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포티락 스님은
수상자 선정 소식을 듣고“지속적인 평
화는 진정한 지혜를 갖춘 우리의 마음
이 탐욕과 분노, 무지에서 서서히 해방
될 때 진정 실현될 수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한수 종교전문기자

무욕₩청빈의 궨아속 공동체궩 설립‐ 40년 넘게 희망과 평화 전파

평화대상 태국 포티락 스님

대하소설 궨객주궩로 민중 풍속에 밀착된 재담₩비유 연출

사소한 일상서 고통과 축복이 겹치는 삶의 의미 노래

2020년만해문예대상수상자소설가김
주영(81)은 대하소설‘객주’(전 10권)로
이름이높다. ‘객주’는“대대로전수된옛
말과속담의활용, 비유와사설의구사, 민
중 풍속에 밀착된 재담과 육담의 연출이
라는 면에서‘객주’를 능가하는 소설은
없다”(평론가 황종연)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신작
‘아무도 모르는 기적’
을 출간한 뒤“내 감각
과 상상력의 촉수가 살
아있는 한 계속 쓸 것”
이라고 다짐했다. 고향

인 경북 청송에 2014년 객주문학관을 세
워 후배 작가들에게 집필실을 제공하고
지역 문화센터로 활용 중이다.

문예대상 김주영 소설가

2월 21일 자발적으로 병원 전체를
코로나 전용 치료 시설로 전환

궦모든 의료진이 궨못 한다궩가 아닌
궨안 하면 안 된다궩는 각오로 임해궧

궦탐욕과 분노에서 해방될 때
지속적인 평화가 실현된다궧

실천대상 대구동산병원
실천대상 엄홍길 대장

2020년 만해문예대상 수상자 신달자
(77) 시인은 사랑과 죽음이란 보편적
주제를 개인적 체험에 비추어 성찰하고
노래한 시인이다. 1964년 등단한 시인
은 지금까지 시집 15권을 펴냈다. 

시인은가톨릭신앙에의지해사소한일
상에서 고통과 축복이 겹치는 삶의 의미

를 노래해왔다. 특히 작
년에 낸 신작 시집‘간
절함’을통해원숙한음
성으로“나이들수록시
간과 사람들에게 감사
함이더해진다”고했다.

시인은 화려한 문학상 수상 경력을 쌓으
면서 수필집‘백치 애인’등의 베스트셀
러를 내기도 했다. 박해현 문학전문기자

문예대상 신달자 시인

아속공동체

아속 공동체의 설립자 포티락(맨 앞) 스님이 다른 스님들과 함께 아침 탁발을 하고 있다. 아속 공동체
는 욕망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무욕과 청빈을 통해 희망과 평화를 전파하고 있다.

오종찬 기자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지난 3월 대구동산병원 의료진이 근무 교대하고 있다. 이 병원
은지난2월21일자발적으로전체병원을비우고감염병전담병원으로지정돼코로나와사투를벌였다.

엄홍길휴먼재단

엄홍길 대장이 네팔 오지에 지은 학교(휴먼스쿨)
준공식에참석해어린이들에게학용품을선물하고
있다. 엄대장은네팔에휴먼스쿨16곳을건립했다. 

<Asoke₩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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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6일간 700㎜ 물폭탄‐ 주민 500명 대피

중부 지역에 5일째 계속되는 집중호우
가 이번에는 강원₩경기 북부를 강타했다.
강원 철원에서는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
을이 물바다로 변해 주민 500명이 대피
했다. 경기 연천과 파주 지역에서는 북한
의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높아져
홍수 위기가 닥쳤다.

5일 강원 철원군 한탄강 지류인 한탄천
이 범람하면서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
쪽에 자리한 갈말읍 정연리와 동송읍 이
길리 마을이 물에 잠겼다. 철원군은 정연
리 주민들과 이길리 주민 150여명을 마을
회관과 학교로 긴급 대피시켰다. 임태석
철원군 공보담당은“오후 한때 비가 그쳤
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쪽에서 많은 물이
내려와 한탄천이 범람한 것 같다”고 말했
다. 민통선 이남에 자리한 갈말읍 동막리
도 침수됐다. 지난달 31일부터 엿새간 철
원 동송읍 장흥리에 내린 비는 676㎜로
철원군 한 해 평균 강수량(1391.2㎜)의
절반에 가깝다. 강원도에서는 이날 첫 폭
우 피해 사망자도 발생했다. 지난 3일 홍
천군 서면 반곡리 인근 하천에서 급류에
차량이 떠내려가 실종됐던 A(50)씨가 사
고 지점으로부터 200m 떨어진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한강 홍수 조절의 최후 보루인 소
양강댐이 3년 만에 수문을 개방했다. 또
북한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필승교, 군남댐 수위도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해임진강에도홍수경보가발령됐다.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는 소양강댐에서
방류한 물이 서울 한강대교까지 도달하
기까지 16시간이 걸리며, 한강 수위는
1~2m가량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는 5일
오후 3시부터 소양강댐 수위 조절을 위해
수문 5개를 개방하고 15일 자정까지 초당
최대 3000)의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기로

했다. 소양강댐 수위는 3일 오전 5시부터
계속 상승해 이날 오전 8시 30분 홍수기
제한수위(190.3m)를 넘어섰다. 

또 임진강 수위도 상승하면서 연천₩파
주 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한강홍수통제
소는 파주시 비룡대교 일대에 오후 1시
50분 홍수주의보, 4시 30분에는 홍수 경
보로 상향했다. 연천군과 파주시는 침수
우려가 있는 마을의 주민들을 학교나 마
을회관으로 대피시켰다. 최전방 남방한
계선 안쪽에 있는 필승교의 수위는 오후
9시 기준 12.99m를 기록해 2009년 8월
27일 당시의 8.55m를 넘어선 역대 최고
수위를 기록했다.

당국은 북한 접경지역에 많은 비가 내

린 데다 황강댐을 방류해 수위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상기 통일부 대
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황
강댐 무단 방류 정황이 포착됐느냐는 질
문에“오늘 새벽 2~6시쯤 (우리 측 임진
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큰 폭으로 올
라갔다”고 답했다. 필승교의 직전 수위는
3m다. 북한이 지난 3일에 이어 사전통보
없이 무단 방류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군남댐 수위도 오후 1시 40분 36.2m를
기록해 기존 최고 수위인 2013년 7월 12
일 35.25m를 넘어섰다. 당시에도 북한
지역 폭우로 초당 8700)이 군남댐으로
유입돼 초당 8600)을 방류했다. 군남댐
관계자는“작년 이후 수문 13개를 연 것

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5명,
실종 11명으로 집계됐다. 이재민은 941
가구, 1638명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642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 491명,
경기 403명 등이다. 지난 1일부터 5일 오
후 6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강원 철원 675
㎜, 경기 연천 635.5㎜, 충북 제천 383㎜,
충남 천안 291㎜ 등을 기록했다. 기상청
은 6일 낮까지 중부 지방과 전라도₩경상
도에 시간당 50~100㎜의 매우 강한 비
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오후부터 소강상
태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철원=정성원 기자, 연천=조철오 기자

코로나 방역 최일선에서 활약한 대구
의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이 지난 4일 자
로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됐다. 감
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지 166일 만
이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67명(퇴원
981명, 전원 64명, 사망 22명)으로, 전
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환자를 치료
해왔다.

대구시는 최근 33일간 대구의 코로
나 발생 환자가 0명을 유지함에 따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이 지난 4일 자로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됐다고 5일
밝혔다.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은 지난
2월 21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
다. 대구의 첫 확진자 발생 3일 후였다.
지정 당일 확진자 2명이 입원했으며 이
튿날인 22일 51명, 23일 79명, 24일 86
명으로 입원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
가했다. 지금까지 대구동산병원과 성
서동산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 치료에
투입된 의료진은 총 429명에 이른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의료진 감염도 발생
하지 않아 의료계에서도 놀랍다는 반
응이 잇따랐다.

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이후
기존 216개 병상을 최대 400병상까지
늘려 운영해 왔다. 최근 코로나 환자가
감소하면서 격리병동인 9병동을 중심
으로 154병상을 유지해왔다. 지난 6월
15일에는 정상 개원해 외래와 입원진료
가 시작됐다.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측
은“전담병원 해제 이후에도 철저한 방
역체계를 유지하면서 대구시 지역감염
을 예방하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겠
다”고 밝혔다. 대구=박원수 기자

동갑내기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인천 잠진도 선착
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
명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 이원중 부
장판사는 5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된 A(22)씨와 B(22)씨에게“도주
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
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서울시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갑
내기 지인 C(22)씨를 주먹과 발로 심하
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들은 범행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6시쯤 인천시 중구 잠진도의 한 선착장
에 가서 C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45분
쯤“수상한 여행용 가방이 버려져 있
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가방에 담
긴 C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
후 주변 방범 카메라 등을 확인해 A씨
등을 용의자로 특정한 뒤 가족과 지인
을 통해 자진 출석을 설득했다. 두 사
람은 지난 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자
수했다. 이들은 경찰에서“C씨와 금전
문제 등으로 싸우고 잠이 들었는데 다
음 날 깨어보니 숨져 있었다”며“겁이
나서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고석태 기자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을 수
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5일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이 전 기자 회사 후배
백모(30) 기자를 강요 미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수사
팀은 지난 4월부터 이 사건을 이 전 기자

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
사장이 공모해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캐
려 한‘검₩언 유착’사건으로 규정해 수
사해왔다. 

그런데 이번 수사의 핵심인 두 사람의
‘공모’‘유착’은 공소장에서 빠졌다. 법
조계 인사들은“추미애 법무장관의 비호
아래 지난 4개월간 여권이 문제 삼는 쪽
만 수사해 얻은 결과가 한동훈₩이동재 공
모가 아니라 이동재와 후배 기자와의 공
모였다”며“검₩언 유착이 증거 없는 허
구에 가깝다는 게 드러났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
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날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 사실 요

지를 발표했다. 전₩현직 채널A 기자 둘
이 공모해 지난 2~3월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에게‘검찰이 앞으로 가족을 상
대로 고강도 수사를 벌일 것’이란 편지
를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말하라고 강요했다는 것이었다.
한 검사장 이름은 없었다. 

전날인 4일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는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공모’했다고 공
소장에 적시하라고 지시했지만 수사팀
검사들의 강한 반발로 5일 오전 이를 철
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부부장급 이하 검사 전원이 이에
대해 반대하거나 회의적 의견을 내자 막
판에 두 사람의 공모가 적히지 않은 B안

(공소장)으로 가게 된 걸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이날 한 검사장에 대

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
은 한 검사장에 대한 증거가 확보될 경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한 검사장 공모 혐
의를추가하겠다는방침인것으로알려졌
다. 이는 지난달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
회가압도적다수로한검사장에대해‘수
사 중단 및 불기소’권고를 한 것을 공개
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
는“궨폭행 압수 수색’‘탈법 감청’논란을
부른 수사팀이 검찰이 스스로 만든 수사
심의위 제도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건 성격을‘검₩언 유착’이라고
규정하고 총장 지휘권까지 발동한 추 장

관에 대해서도‘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6월 말 페이스북 글에서

“그들(검₩언)의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초 지휘
권 발동 때는“(검₩언 유착을) 뒷받침하
는 여러 증거가 제시된 상황”이라고 했었
다. 추 장관은 5일엔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 검사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검
₩언 유착 프레임을 들고 나온) MBC와
(여권) 정치인 등의 권언 유착 부분에 대
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했
다. 이 전 기자는 변호인을 통해“별다른
말을 하지도 않은 2년 차 (후배) 기자까
지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
이라고 했다. 이민석 기자

고운호 기자

5일 오후 강원 춘천시 소양강댐의 수문이 열려 강
상류에서 하류 방향으로 강물이 세차게 쏟아지고
있다. 소양강댐 수문이 완전히 개방된 건 역대 15
번째로, 2017년 8월 이후 3년 만이다.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를 기소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5일
새벽 2시쯤, 한 페이스북 글이 법조계에
퍼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권경애(55) 변호사가 잠깐 올렸다
가 삭제한 글이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에
서 활동한 권 변호사는 현 정권의 검찰 개
혁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페이스북에 꾸
준히 써왔다.

권 변호사는 글에서“MBC의 한동훈
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

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북을 그
만두라는 호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
다. 이는 MBC가‘검₩언(檢言) 유착 의
혹’이라며 처음 보도를 했던 3월 31일 상
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는
전화 상대방에 대해“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
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글 말미에“곧 삭제할 겁
니다. 누구도 어디도 퍼가지 마십시오.
소송 겁니다”라고 썼다. 그는 본지 통화
에서도“기사화하지 말라”고 했지만, 본
지는 해당 글이 헌정 사상 두 번째이자

15년 만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할 만
큼 중대 사안으로 번진‘검₩언 유착 의
혹’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 증언이라고 판
단, 공익적 차원에서 이를 보도하기로 결
정했다.

권 변호사의 글은 현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핵심 관계자가 이 사건에 직간접적
으로 관여돼 있음을 처음으로 증언한 내
용이다. 권 변호사 글에 따르면‘매주 대
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시는’현 정부의
고위직이 MBC의 관련 보도를 사전에 알
고 있었다. 그 인물은 MBC의 해당 보도
가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는 일환으로 이

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 사건 성
격이‘검₩언 유착’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
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기 위해 정
부 고위직까지 연관된‘권₩언(權言) 유
착’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MBC의 첫 보도 직후부터 이 사건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전 법무
부 인권국장과‘제보자X’로 불리는 사
기₩횡령 전과자 지모씨가 MBC와 몰래
카메라를 동원해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인 한 검사장을 엮으려 했다는‘권₩언 유
착’사건이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채널A
기자가 MBC의 제보자 지씨를 마지막으
로 만났던 지난 3월 22일, 지씨의 변호인
인 황 전 국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대
표와 나란히 찍은 사진과 함께“이제 둘
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고 쓴 글을 올

렸고, 지씨가 그 글과 사진을 자신의 페
이스북에 옮기면서“부숴봅시다! 윤석열
개검들!! ㅋㅋㅋㅋ”라고 적은 것이 근거
로 거론됐다.

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건 인물은 누구
일까. 권 변호사는“해당 글과 관련해 어
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와 가까운 한 관계자는

“MBC 보도 초기 권 변호사에게 관련 내
용을 들은 적이 있다”며“한상혁 방통위
원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권 변호사가 올린 페이스
북 글에 틀린 내용이 있어서 한 차례 통
화한 적은 있지만 MBC 보도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며“그 통화도 MBC의
해당 보도가 나간 이후에 한 것이었다”
고 말했다.

소양강댐 홍수 제한수위 넘어
3년만에 수문 5개 모두 열어
북한, 황강댐 또 무단 방류
임진강 하류 연천₩파주 비상

수뇌부가 궨공소장에 적시궩 지시
수사팀 내 반발로 막판에 빠져
이동재 등 기자 2명 기소 그쳐

총장 지휘권 발동 추미애 책임론
검찰 궦한동훈 수사는 계속할 것궧

연합뉴스

동갑내기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
를 받는 피의자 2명이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
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동갑내기 지인 살해
시신 유기한 2명 구속

코로나 방역 신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의료진 감염 없이 166일만에

강원도민일보

고무보트로 필사의 대피 5일 폭우로 범람한 한탄천 물에 잠긴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마을 일대에서 소방대원들이 고무보트를 이용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다. 강원 지역에 닷새간 이어진 집중 호우
에 이날 철원군 한탄천 인근 4개 마을이 물에 잠겼고 60대 주민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검₩언유착이라더니‐ 궨한동훈과 공모궩 못밝힌 검찰

채널A 사건, 궨검₩언 유착궩 아닌 궨권₩언 유착궩 정황 나와

권경애 변호사 페북 글 A1면에서 계속

24회 만해대상 시상식조선일보 2020년 8월 13일 목요일A14

“2월 21일 갑자기 환자가 급격히 늘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대구동산병원은
자발적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이 됐습니
다. 누구도 코로나19가 어떤 병인지 모
르는 상황이었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12일 오후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늘
내린센터. 만해실천대상 수상자인 대구
동산병원 서영성 병원장이 수상 소감을
통해 코로나19가 급습하던 상황을 설명
하자 장내는 숙연해졌다. 
“첫 환자가 발생한 다음 날 51명이 한

꺼번에 입원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 환자를 돌
볼 수 있을까’생각하는데, 경험 많은 수
간호사들과 감염 전문 의사들이 먼저 뛰
어들었습니다. 이어 계명대의 전 구성원
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첫 일주일은 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두려움도
어려움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구동산병원은 지난 8월 4일 전담병
원에서 해제될 때까지 총 166일 동안 코
로나와 사투를 벌였다. 서 병원장이

“166일 동안 누구도 감염되지 않은 것은
우리 병원의 자랑”이라며“121년 전 미
국 선교사들이 병원을 설립한 이래 나병
과 콜레라, 장티푸스 등과 싸워왔는데 그
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돼 자

부심을 느낀다”고 말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날 만해대상 시상식장에서는 각자
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업적을 쌓아온
수상자들의 수상 소감이 큰 감동을 일으
켰다. 만해평화대상 수상자인 태국의 아
속공동체 포티락 스님은 5분짜리 동영상
으로 수상 소감을 보내왔다. 동영상에서
포티락 스님은“비록 지구상의 다른 곳
에 있지만 만해대상과 아속공동체는 평
화를 향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의 관계가 지속적인 평화를 향한
사명감으로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은 태국에 유튜브로 생중계
돼 태국 전역의 9개 아속공동체 구성원
들이 함께 시청하기도 했다. 

또 문예대상 수상자인 소설가 김주영
씨와 실천대상 수상자 엄홍길씨의 각별
한 인연이 소개돼 화제가 됐다. 엄홍길씨
가 히말라야 16좌 등반을 마치고 휴먼재
단 설립을 구상하던 2007년 김주영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던 파라다이스재단으
로부터 특별공로상을 받았다는 것. 엄씨
는“그때 상금을 바탕으로 휴먼재단을
만들 수 있었고, 네팔의 어려운 어린이들
을 돕기 시작했다”며“복(福) 중의 최고
가‘인연의 복’”이라고 말했다. 

이날 만해축전 총재인 조계종 총무원
장 원행 스님은 법어를 통해“마땅히 해
야 할 일을 하자”고 강조했다. 원행 스님
은 3₩1운동을 주도해 투옥된 만해 선생
이 법정 최후 진술에서“우리들은 우리

의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사자후를 토한 것
을 예로 들었다. 그는“지금 이 순간에도
신종 전염병에 맞서 장한 희생을 하는 세
계의 모든 의료진은 만해 스님과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는 것”이라며“세계인
들이여, 만해를 배웁시다”라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근배₩오탁번₩이광
복₩이상문₩유자효₩박시교₩유성호₩김영
재₩윤효₩김지헌₩이혜선씨 등 문인들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양수 미
래통합당 의원 그리고 행사를 주최한 우
병렬 강원도 경제부지사, 최상기 인제군
수, 윤성이 동국대 총장, 강천석 조선일
보 논설고문 등이 참석했다.

인제=김한수 기자

코로나19 사태 중에 열리는 올해 만해
축전은 다중(多衆)이 모이는 행사는 대
폭 축소하고 방역에 특별히 관심을 쏟았
다. 방역에만 2000만원을 썼다. 

우선 매년 8월 11일 저녁 강원도 인제
군 만해마을에서 열렸던 전야제는 이번
에는 취소했다. 전야제와 함께 열리던 유

심작품상 시상식도 올해는 11일 오후 만
해마을 실내 강당에서 열렸다. 

행사가 열리는 만해마을과 인제읍 하
늘내린센터에는 모든 출입구마다 발열
체크 카메라가 설치돼 입장객은 발열 체
크 후 인적 사항을 기록하고 팔찌와 마스
크를 착용한 후에야 출입할 수 있도록 했
다. 만해대상 시상식이 열린 하늘내린센
터는 전체 600여석에 대해 한 자리 띄어
앉기를 시행했다. 하늘내린센터 만해대
상 시상식장은 행사 이틀 전부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방역을 마쳤다. 예년엔 8월

11~14일 집중됐던 학술₩문예행사 17개
도 8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분산해 열
고 있다. 

만해평화대상 수상자 포티락 스님을
대리해 한국에 온 아속공동체 재가자(在
家者) 대표 캔파(64)씨는 지난 7월 27일
입국해 2주간 시설 격리를 거친 후 이날
시상식에 참석했다. 캔파씨는 이날 수상
자 초청 오찬에서“한국에 와서 14일, 태
국으로 돌아간 후 다시 14일을 격리해야
한다. 오늘 하루를 위해 28일 격리하는
것”이라며“그러나 격리는 내 몸의 격리

일 뿐 인류를 향한 사랑과 평화, 연민은
코로나도 격리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
해 박수를 받았다. 김한수 기자

궦121년나병₩콜레라와싸운병원, 코로나에맞섰다궧

이틀전부터 세차례 방역‐ 전야제 취소하고 좌석 띄엄띄엄

히말라야 대신 궨봉사궩라는 산 오르는 중

흔들리며 살아온 삶‐ 이젠 줏대 있게 살겠다

실천대상 받은 대구동산병원
궦역사 한페이지 장식, 자부심 느껴궧

궨평화대상궩 포티락 스님은 영상보내
궦함께 지속적인 평화 만들자궧
태국에 시상식 유튜브 생중계도

저는 22년 동안 히말라야 8000m 이상
봉우리 16좌에 38번 도전했습니다. 히말
라야가 저를 잡아두지 않고 살려서 내려
보낸 것은 속세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라
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말라야는 저
에게“받은 자로서 히말라야보다 더 높
고 큰 은혜를 갚고 봉사하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 엄홍길휴먼재단을 만
들어 네팔에서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
는 어린이들에게 삶과 행복, 희망을 주기
위해 학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16좌 등
정 후 17좌 등반을 시작한 것이지요. 지
난 1월 16번째 학교를 완공했습니다. 셰
르파 고산족들이 사는 마을에 작은 병원

도 지었습니다. 2015년
네팔에 강진이 발생해
9000여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재난이 벌어졌
습니다. 당시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저는

현지인들로부터‘오래된 사찰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휴먼재단과
는 별도로 스님들과 불자들의 정성을 모
아 복원했습니다.

이 상은 저 개인이 아니라 휴먼재단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에게 주는 상이라
고 생각합니다. ‘님의 침묵’의 백담사가
있는세계적명산의기운과히말라야에서
받아온 성스러운 기운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를 이 자리의 모든 분과 대한민국의
모든 분께 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실천대상 엄홍길 대장

초청장을 받고는 기뻤습니다. 식순에
‘수상 소감’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상금도 주면서 소감도 안 시
키다니, 이 상을 주관하는 분들은 진보적
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났었는데 수상 소감을 발표하라니 당황
스럽습니다(웃음).

저는 여든한 살이 되도록 흔들리며 살
아왔습니다. 정체성도 없고 바람 부는 들
판의 키 작은 풀처럼 흔들렸습니다. 철이
들면서는 제게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알
고 흔들렸습니다. 가난 때문에 흔들렸습
니다. 커서는 정치적으로 시달림도 받았
습니다. 평생 줏대 있게 살아보지를 못했

습니다.
그런데 만해 선생은

66년을 사시면서 조금
도 흔들림이 없었습니
다. 시대의 중앙에 딱
버티고 서서 어떤 어려

움도 헤쳐나가는 담력을 가지셨습니다.
독립투사로서도 성공했고, 시인으로도
성공했고, 스님으로 성공했습니다. 이런
분의이름을단상을타게된다는것은, 일
생을 흔들리며 살아온 제가 받는다는 것
은 상당한 모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 이 영광스러운 상을 받았으니 앞
으로는 과연 저도 줏대 있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예대상 김주영 소설가

불교의 형상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
림이 있습니다. 천수천안(千手千眼) 부
처님 그림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손 1000
개, 눈 1000개입니다. 1000은 한계를 무
너뜨리고 경계가 없는 숫자입니다. 몸 하
나에 거대한 힘과 능력, 의지, 도전이 있
다는 이야기이지요. 그 그림을 책상 앞에
붙여놓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우울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나약한 정신을 다
잡습니다. 그렇게 천수천안 속으로 들어
갑니다. 그리고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
각합니다. 천수천안의 마음은 우리 삶을
사랑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과연 남은 인생 제가
만해 선생님의‘님의
침묵’같은 시집을 남
길 수 있을까요? 불가
능할지 모릅니다. 그러
나 오늘 이 수상이 제

가 만해 선생님과 같은 세계로 몇 걸음
다가서는, 시 정신을 불사르는 수준까지
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인생에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
다. 장마 폭우도 있었고 불난리도 있었습
니다. 잿더미 위에 피어나는 풀포기 같은
기운으로 살겠습니다. 1000개의 손과 눈
의 가능성으로 열심히, 차분히, 성실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예대상 신달자 시인

잿더미 속 피어난 풀포기같은 기운으로 살 것

만해축전 방역 비용만 2000만원

포티락 스님 대리 수상자
2주 시설격리후 시상식 참석

이태경 기자

12일 강원 인제군 하늘내린센터에서 만해대상 시
상식을 보러 온 하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거리를
두고 앉아 있다. 이날 시상식은 입장 전 발열 체크
와 손 소독 등 방역 지침에 따라 진행됐다.

이태경 기자

12일 강원도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린 만해대상 시상식. 왼쪽부터 우병렬 강원도 부지사, 윤성이 동국대 총장, 태국 아속 공동체 설립자 포티락 스님을
대신해 참석한 재가자 대표 캔파씨(평화 부문), 서영성 대구동산병원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 산악인 엄홍길씨(실천 부문 공동 수상), 소설가 김주영씨
와 시인 신달자씨(문예 부문 공동 수상), 강천석 조선일보 논설고문, 최상기 인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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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전담병원 선정 / NEWSIS / 2020-02-22 / 

종합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 / NEWSIS / 

2020-02-23 / 종합

‘코로나19’확진자 치료 병상 확보 위해 환자 이송 / news1 / 

2020-02-21 / 대구·경북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확진 치료 거점병원 지정 / news1 / 

2020-02-21 / 대구/경북

[포토뉴스]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전담병원 환자 이송 / 매일신문 / 

2020-02-23 / 종합

[포토뉴스]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들 땀범벅

매일신문  배포 2020-03-03 19:36:23 |  수정 2020-03-04 10:57:17 

3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근무를 마친 의료진 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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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코로나19 막아라”...대구동산병원 코로나 전사들, 치료 

대책회의 / 매일신문 / 2020-02-24 / 종합

[포토뉴스]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들 땀범벅

매일신문  배포 2020-03-03 19:36:23 |  수정 2020-03-04 1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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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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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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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사투 벌이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 news1 / 

2020-02-24 / 대구·경북

[포토뉴스] 코로나19 진료 폐기물 옮기는 대구동산병원 의료진 / 

매일신문 / 2020-02-24 / 종합

[포토뉴스]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들 땀범벅

매일신문  배포 2020-03-03 19:36:23 |  수정 2020-03-04 10:57:17 

3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근무를 마친 의료진 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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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병원으로 들어가는 확진자 / 영남일보 / 

2020-02-25  / 사회

  포토뉴스

[포토뉴스]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안으로 투입되는 

‘위대한 전사들’/ 매일신문 / 2020-02-26 / 종합

[포토뉴스]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들 땀범벅

매일신문  배포 2020-03-03 19:36:23 |  수정 2020-03-04 10:57:17 

3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근무를 마친 의료진 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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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료에 사용했던 폐기물 방역작업 하는 의료진 / NEWSIS 

/ 2020-02-27 / 종합

‘코로나19’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찾은 황교안 대표 / news1 / 

2020-02-27 /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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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쌓인 코로나19 의료폐기물 / news1 / 2020-02-27 / 

대구·경북

코로나19와 밤새도록 싸운 전사의 얼굴 / news1 / 2020-02-27 / 

대구·경북

‘코로나19’에 맞선 의료진들...‟당신은 영웅” / news1 / 

2020-02-27 / 사회

[포토뉴스] 코로나19 싸우는 의료진 힘내세요 / 매일신문 / 

2020-02-27 / 종합

[포토] 대구 동산병원 폐기물 방역작업 / 경북일보 / 

2020-02-27 / 종합

[포토뉴스]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들 땀범벅

매일신문  배포 2020-03-03 19:36:23 |  수정 2020-03-04 10:57:17 

3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근무를 마친 의료진 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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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코로나19 환자 대구 가파른 증가세...대책본부에 모인 의

료진 / 매일신문 / 2020-02-27 / 종합

[포토뉴스]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들 땀범벅

매일신문  배포 2020-03-03 19:36:23 |  수정 2020-03-04 10:57:17 

3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근무를 마친 의료진 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Page 1 of 1

2021-02-02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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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구 동산병원 ‟피곤하고 두렵지만...사명감으로” / 

경북일보 / 2020-02-27 / 종합

[포토뉴스] 코로나19 치료할 ‘간호사 너무 부족’... 애타는 간호사들 / 

매일신문 / 2020-02-28 / 종합

[포토뉴스]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들 땀범벅

매일신문  배포 2020-03-03 19:36:23 |  수정 2020-03-04 10:57:17 

3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근무를 마친 의료진 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Page 1 of 1

2021-02-02

[포토뉴스]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들 땀범벅

매일신문  배포 2020-03-03 19:36:23 |  수정 2020-03-04 10:57:17 

3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근무를 마친 의료진 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Page 1 of 1

2021-02-02

[사진] 힘내라 대구, 힘내라 동산병원...응원 손길 / 현대건강신문 / 

2020-02-28 / 보건·의료

포토뉴스

[포토] 계명대 동산병원·대구동산병원에 응원의 손길 이어져 / 

메디파나뉴스 / 2020-02-28 / 보건·의료

[포토] ‘오늘도 수고했어’ 대구동산병원 의료진 근무교대 풍경 / 

오마이뉴스 / 2020-02-28 / 종합

‘코로나19 확산’ 선별진료소 지키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의료진 / 

news1 / 2020-02-28 /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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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안철수 대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진료 자원봉사 / 

경북일보 / 2020-03-01 / 종합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서 3명 퇴원...완치자 7명으로 늘어 / news1 / 

2020-02-29 / 대구·경북

시민 온정 쌓이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 news1 / 2020-03-02 / 

대구·경북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찾은 안철수 대표 / news1 / 2020-03-01 / 

대구·경북

[현장사진]코로나19 최전선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간호사들 / 

간호사신문 / 2020-02-29 / 종합

[포토뉴스] ‟자원봉사 왔습니다”...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찾은 

간호사 / 매일신문 / 2020-02-28 / 종합

[포토뉴스]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들 땀범벅

매일신문  배포 2020-03-03 19:36:23 |  수정 2020-03-04 10:57:17 

3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근무를 마친 의료진 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Page 1 of 1

2021-02-02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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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코로나19, 대구동산병원 의료진 고맙습니다” / 매일신문 

/ 2020-03-02 / 종합

[포토뉴스]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거점병원에 속속 자원봉사 나오는 

간호사 / 매일신문 / 2020-03-02 / 종합

[포토뉴스]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들 땀범벅

매일신문  배포 2020-03-03 19:36:23 |  수정 2020-03-04 10:57:17 

3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근무를 마친 의료진 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Page 1 of 1

2021-02-02

[포토뉴스]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들 땀범벅

매일신문  배포 2020-03-03 19:36:23 |  수정 2020-03-04 10:57:17 

3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근무를 마친 의료진 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Page 1 of 1

2021-02-02

[포토뉴스]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들 땀범벅

매일신문  배포 2020-03-03 19:36:23 |  수정 2020-03-04 10:57:17 

3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근무를 마친 의료진 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Page 1 of 1

2021-02-02

[포토뉴스]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들 땀 ‘범벅’ / 매일신문

2020-03-03 / 종합

[포토뉴스]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들 땀범벅

매일신문  배포 2020-03-03 19:36:23 |  수정 2020-03-04 10:57:17 

3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근무를 마친 의료진 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Page 1 of 1

2021-02-02

포토뉴스

[포토]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에게 감사한 마음 전하는 택배들 / 

경북일보 / 2020-03-03 / 종합

  박영제 기자 |   승인 2020.03.03 

HOME  경북대구  대구

[포토]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에게 감사한 마음 전
하는 택배들

3일 오전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앞에 익명의 시민들이 의료

진에게 보낸 택배들이 쌓여 있다. 이날 본부 앞에는 물,간식,음료를 비롯해 피로회복음료들이 줄지

어 들어왔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Page 1 of 7

2021-02-02

[포토] ‘살신성인 밴드’...진료 마친 의료진의 빛나는 훈장 / 

서울신문 / 2020-03-04 / 사회

4일 오후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확진자 진료활동을 마친 한 의료진의 얼굴에 오랜 시간 고글 착용으로 생긴 

상처에 반창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뉴스1

[포토] ‘살신성인 밴드’…진료 마친 의료진의 빛나는 훈장 
입력 : 2020-03-04 18:22 ㅣ 수정 : 2020-03-04 19:08

◀ 1/5 ▶

Page 1 of 2

2021-02-02

[포토] ‘치열한 사투의 흔적’ / 브릿지경제 / 

2020-03-04 / 종합

성경희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0-03-04 19:07

[포토] '치열한 사투의 흔적'

4일 오후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진료활동을 마친 한 의료진의 얼굴에 오랜 시간 고글 착용으로 생긴 상처에 반창고가 

붙어 있다.(연합)

Page 1 of 1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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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잠든 밤… 밤새 사투벌인 의료진의 휴식 / 대구일보 / 

2020-03-05 / 종합

[포토뉴스]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들 땀범벅

매일신문  배포 2020-03-03 19:36:23 |  수정 2020-03-04 10:57:17 

3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근무를 마친 의료진 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Page 1 of 1

2021-02-02

[포토] 밤낮 없는 코로나19와의 사투 / 브릿지경제 / 

2020-03-04 / 종합

[포토뉴스]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들 땀범벅

매일신문  배포 2020-03-03 19:36:23 |  수정 2020-03-04 10:57:17 

3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근무를 마친 의료진 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Page 1 of 1

2021-02-02

성경희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0-03-04 19:07

[포토] '치열한 사투의 흔적'

4일 오후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진료활동을 마친 한 의료진의 얼굴에 오랜 시간 고글 착용으로 생긴 상처에 반창고가 

붙어 있다.(연합)

Page 1 of 1

2021-02-03

포토뉴스

대구동산병원, 산모 확진자 전용 진료실 마련 / 연합뉴스 / 

2020-03-05 / 사회

[포토뉴스] 일반 응급 환자 코로나19 검사 먼저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 매일신문 / 2020-03-05 / 종합

[포토뉴스]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들 땀범벅

매일신문  배포 2020-03-03 19:36:23 |  수정 2020-03-04 10:57:17 

3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근무를 마친 의료진 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Page 1 of 1

2021-02-02

‟의료戰士들에 삼계탕 대접”/ 영남일보 / 2020-03-05 / 종합

[포토] 당신의 미소를 믿습니다 / 중앙일보 / 2020-03-04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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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샘추위까지’ 코로나 사투 의료진 이중고 / news1 / 

2020-03-05 / 대구·경북

힘내라 대구! 힘내라 의료진! / news1 / 2020-03-05 / 대구·경북

포토뉴스

방호복 착용하는 야간 근무 의료진 / NEWSIS / 2020-03-06 / 종합

지역거점병원에 쌓이는 온정의 손길 / 연합뉴스 / 

2020-03-06 / 사회

[포토] 대구 방역업체 끝없는 사투 / 경북일보 / 2020-03-05 / 종합

  박영제 기자 |   승인 2020.03.03 

HOME  경북대구  대구

[포토]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에게 감사한 마음 전
하는 택배들

3일 오전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앞에 익명의 시민들이 의료

진에게 보낸 택배들이 쌓여 있다. 이날 본부 앞에는 물,간식,음료를 비롯해 피로회복음료들이 줄지

어 들어왔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Page 1 of 7

2021-02-02

호흡 보호구 벗는 의료진 / 연합뉴스 / 2020-03-06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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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최전선’ 대구동산병원과 사과나무 / 한국경제 / 

2020-03-11 / 종합

[포토] 대구동산병원 의료진 향한 응원...‟힘내세요” / 

경북일보 / 2020-03-10 / 종합

  박영제 기자 |   승인 2020.03.03 

HOME  경북대구  대구

[포토]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에게 감사한 마음 전
하는 택배들

3일 오전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앞에 익명의 시민들이 의료

진에게 보낸 택배들이 쌓여 있다. 이날 본부 앞에는 물,간식,음료를 비롯해 피로회복음료들이 줄지

어 들어왔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Page 1 of 7

2021-02-02

포토뉴스

[포토] 봄비 내리는 코로나19 대구 의료현장 / 경북일보 / 

2020-03-10 / 종합

[포토뉴스]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들 땀범벅

매일신문  배포 2020-03-03 19:36:23 |  수정 2020-03-04 10:57:17 

3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근무를 마친 의료진 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Page 1 of 1

2021-02-02

  박영제 기자 |   승인 2020.03.03 

HOME  경북대구  대구

[포토]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에게 감사한 마음 전
하는 택배들

3일 오전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앞에 익명의 시민들이 의료

진에게 보낸 택배들이 쌓여 있다. 이날 본부 앞에는 물,간식,음료를 비롯해 피로회복음료들이 줄지

어 들어왔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Page 1 of 7

2021-02-02

보호구 착용 서로 돕는 의료진 / 연합뉴스 / 2020-03-07 / 사회

[포토뉴스]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들 땀범벅

매일신문  배포 2020-03-03 19:36:23 |  수정 2020-03-04 1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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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격무 속에도... 간호사들 ‘밝은 표정’ / 국민일보 / 

2020-03-10 / 종합

[포토뉴스] 코로나19 치료 ‘최일선’ 전사들...‘고군분투’

대구동산병원 의료진 / 매일신문 / 2020-03-07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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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마에는 ‘영웅의 훈장’ / 아주경제 / 

2020-03-16 / 종합

남궁진웅 기자(timeid@ajunews.com)

[연합뉴스]

16일 오전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교대 근무를 마친 의료진이 휴

게실로 향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닫기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  입력 : 2020-03-16 10:25 |  수정 : 2020-03-16 10:25

[포토] 이마에는 '영웅의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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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에 흠뻑 젖은 의료진 / NEWSIS / 2020-03-16 / 종합

[포토] 땀에 흠뻑 젖은 대구동산병원 의료진 / 경북일보 / 

2020-03-16 / 종합

  박영제 기자 |   승인 2020.03.03 

HOME  경북대구  대구

[포토]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에게 감사한 마음 전
하는 택배들

3일 오전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앞에 익명의 시민들이 의료

진에게 보낸 택배들이 쌓여 있다. 이날 본부 앞에는 물,간식,음료를 비롯해 피로회복음료들이 줄지

어 들어왔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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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앞두고 의료진 주의사항 듣는 완치자 / news1 / 

2020-03-16 / 대구·경북

[포토] 코로나 완치 후 퇴원... 하늘 향해 번쩍 / 한국일보 / 

2020-03-16 / 사회

포토뉴스

대구에 코로나19 피해 극복 위한 온정의 손길 이어져 ‘훈훈’ / 

NEWSIS / 2020-03-16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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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은 온다” / NEWSIS / 2020-03-17 / 종합

‟한국 의료진의 ‘엄지척’...세상 구하는 어벤져스” / news1 / 

2020-03-16 / 종합

‘코로나19 한 달’ 전국에서 날아든 의료진 응원 메시지 / 

news1 / 2020-03-17 /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파이팅! / news1 / 2020-03-17 / 대구·경북

포토뉴스

[포토뉴스]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의료진 / 매일신문 / 

2020-03-16 / 종합

‟오늘도 묵묵히” / NEWSIS / 2020-03-16 / 종합

[포토뉴스]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들 땀범벅

매일신문  배포 2020-03-03 19:36:23 |  수정 2020-03-04 10:57:17 

3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근무를 마친 의료진 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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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대구 발병 한 달 ‟파이팅 외치는 의료진” / NEWSIS / 

2020-03-17 / 종합

‟함께 하겠습니다” / NEWSIS / 2020-03-17 / 종합

근무 교대하는 의료진 / NEWSIS / 2020-03-18 / 종합[포토] 봄꽃 뒤로하고 병동으로 향하는 의료진들 / 경북일보 / 

2020-03-17 / 종합

포토뉴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 NEWSIS / 2020-03-18 / 종합 새로운 하루 시작하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 news1 / 

2020-03-18 / 대구·경북



150 언론보도 사례

‟이제는 집으로” / NEWSIS / 2020-03-22 / 종합

‟묵묵히 코로나19 최전선으로” / NEWSIS / 2020-03-24 / 종합[포토뉴스] 대구 의료진을 향한 국민들의 ‘응원 편지’ / 매일신문 / 

2020-03-23 / 종합

[포토]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전선으로 / 한국일보 / 2020-03-23 / 

사회

포토뉴스

‟당신들이 있기에” / NEWSIS / 2020-03-18 / 종합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의 하루 / news1 / 2020-03-18 /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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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밴드 투성이 얼굴일지라도 / 브릿지경제 / 2020-03-26 / 종합

‟오늘도 코로나19 최전선으로” / NEWSIS / 2020-03-26 / 종합

간호사들에게 깜짝선물 전하는 김제동 / NEWSIS / 

2020-03-26 / 종합

포토뉴스

백의 천사들의 웃음 / 경북매일 / 2020-03-25 / 종합[포토뉴스] 대구동산병원 찾은 세계보건기구(WHO) 의사들 / 

매일신문 / 2020-03-24 / 종합

[포토뉴스]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들 땀범벅

매일신문  배포 2020-03-03 19:36:23 |  수정 2020-03-04 10:57:17 

3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근무를 마친 의료진 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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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자문위원단, 계명대 동산병원 방문 원더풀! / 파이낸셜뉴스 / 

2020-03-26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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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병원 의료진 ‟함께하는 동료” / NEWSIS / 

2020-03-31 / 종합

포토뉴스

[포토뉴스] 다시 코로나19 전장 투입되는 의료진들 / 매일신문 / 

2020-03-29 / 종합

[포토뉴스] 미국, 유럽이 한국 코로나 배운다...대구동산병원 의료진 / 

매일신문 / 2020-03-27 / 종합

‟미소 천사” / NEWSIS / 2020-03-27 / 종합

[포토뉴스] 봄비 속에 활짝 웃는 대구동산병원 의료진 / 

매일신문 / 2020-03-26 / 종합

[포토]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 서울신문 / 

2020-03-26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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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통 포토] 대구 의료진 격려하는 정 총리 / 아시아뉴스통신 / 

2020-04-11 / 포토뉴스

[포토] 코로나 최전선에서 ‘치열한 사투’ / 경북일보 / 

2020-04-01 / 종합

대구 OK / news1 / 2020-04-10 / 대구·경북

병동 향하는 의료진 / 영남일보 / 2020-04-21 / 종합

[포토]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대구동산병원 방문 / 

경북일보 / 2020-04-23 / 종합

포토뉴스

[포토] 다시 대구 찾은 ‘의사 안철수’ / 국민일보 / 

2020-04-28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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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산병원 의료진도 “덕분에 챌린지” / NEWSIS / 

2020-05-06 / 종합

코로나19와 싸우는 간호사들 / news1 / 2020-05-12 / 대구·경북

포토뉴스

‘마지막 환자까지 최선을...’ / news1 / 2020-05-21 / 대구·경북 [포토뉴스] 방호복 아닌 ‘간호복 입은 간호사들’...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일반진료 시작 / 매일신문 / 2020-06-16 / 종합

[포토] 황금연휴에도 일하는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의료진 / 

경북일보 / 2020-05-03 / 종합

[포토] 100일이 지나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의 싸움 / 

경북일보 / 2020-04-28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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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테오 주한싱가포르대사, 대구동산병원 방문 / NEWSIS / 

2020-08-11 / 종합

포토뉴스

[포토뉴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대구동산병원 방문 / 

매일신문 / 2020-06-25 / 종합

[알립니다] 코로나와 싸우는 영웅들에게 만해대상 / 

조선일보 / 2020-07-15 / 종합

대유행 위기 코로나19, 대구에서 온 편지 / 한겨레 / 2020-08-21 / 

사회

[포토]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극복 희망 사진전 개최 / 

메디파나뉴스 / 2020-06-22 / 보건·의료

[포토뉴스] ‘코로나 전담’ 대구동산병원, 115일 만에 정상진료 시작 / 

서울신문 / 2020-06-16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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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무더기 감염...‟의심환자만 수백 명” / MBC / 2020-02-21 

/ 종합

방송

[현장영상] ‟대구시, 3월까지 계획된 다중 모이는 행사 취소·연기” / 

YTN / 2020-02-21 / 사회

‘음압병상’ 없어 집에서 자가격리...선별진료소도 마비 / MBC / 

2020-02-21 / 사회

대구의료원·대구 동산병원에 코로나 전용 병상 마련 / 대구KBS / 

2020-02-21 / 대구/경북

의료공백 현실화...방역 패러다임 전환 필요 / 대구KBS / 

2020-02-21 / 대구·경북

대구서 38명 추가 확진...‟대부분 신천지 교인 관련” / JTBC / 

2020-02-21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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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꽉 찬 음압병실...일반 병실에도 환자 수용 / YTN / 2020-02-21 / 

사회

‘코로나19’ 확진자 100명 추가 확인...대구·경북 감염병 특별 

관리지역 지정 / KBS / 2020-02-22 / 종합

대구·경북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국민안심병원 운영 / KBS / 

2020-02-21 / 사회

대구 의심환자 폭증 ‘진료소 과부하’...병실 부족도 심각 / 

채널A / 2020-02-21 / 사회

일단 격리 병실부터...대구 입원 환자들 퇴원 조치 / SBS / 

2020-02-21 / 경제

추가 환자 급증·2번째 사망자...병실 마련 ‘안간힘’ / YTN / 

2020-02-22 / 사회



158 언론보도 사례

확진자 폭증...계명대·동산병원에 500여개 병상 확보 / TV조선 / 

2020-02-23 / 보건·의료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 한국경제TV / 2020-02-23 

/ 사회

‟대구 확진자 수 급격히 증가...공무원·간호사도 포함” / YTN / 

2020-02-22 / 사회

“대구지역 609개 병상 확보...1,000개까지 늘릴 계획” / KBS / 

2020-02-23 / 종합

감염확산 ‘대구’...병상·의료진 확보 비상 / MBC / 2020-02-24 / 

사회

코로나19 ‘심각’ 단계의 법적 의미... 휴교명령, 통행금지, 강제조사 

모두 가능 / 법률방송뉴스 / 2020-02-24 / 종합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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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영상] 아...누리꾼 울린 사진 한 장 ‟힘내세요! 대한민국 의료진” / 

연합뉴스TV / 2020-02-25 / 사회

[코로나19] 대구 446명·경북 186명...치료 인프라 확보 돌입 / MTN / 

2020-02-24 / 종합

대구시 병상 520개 확보...국군대구병원 등 추가 예정 / MBN / 

2020-02-24 / 사회

[생방송 심야토론] 지역사회 확산, ‘코로나19’ 새로운 대응전략은? / 

KBS / 2020-02-24 / 종합

대구·경북 142명 추가 확진...지역 의료기관 비상 / YTN / 

2020-02-24 / 사회

정부, 병상 1천600개 확보·신천지 전수조사...코로나 19 “총력전” / 

MBN / 2020-02-25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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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확진자 67명 늘어...“추가병상·인력지원 절실” / 

SBS_CNBC / 2020-02-25 / 종합

[뉴스초점] 코로나19 국내 확진 977명...‟이제 실질적 대유행” / 

연합뉴스TV / 2020-02-25 / 사회

식당 홍보 나선 시민들...‟힘내라 대구” 응원 물결 / JTBC / 

2020-02-25 / 사회

대구 의료진들 ‟인력도, 장비도 부족...도와주세요” / SBS / 

2020-02-25 / 사회

대구·경북, 확진자·사망자 수 지속적 ‘증가’ / KBS / 2020-02-26 / 

사회

[뉴스해설] 힘내요 대구경북...이어지는 응원의 물결 / KBS / 

2020-02-26 / 사회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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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대구, 격리된 의료진만 200명...‟병상 있어도 의사가 없다” / JTBC / 

2020-02-26 / 사회

284명 추가 확진, 총 1261명...37일 만에 1천명 넘어 ‘대유행’ / 

TV조선 / 2020-02-26 / 사회

“의료진 한 명이 20~30명 환자 담당”...병상도 태부족 / KBS / 

2020-02-26 / 사회

‟한 명이 2~30명 환자 담당”..의료진, 병상 태부족 / 대구KBS / 

2020-02-26 / 대구/경북

대구·경북 지키는 의료진과의 화상 인터뷰 ‟방호복, 마스크 5일 치 

밖에...” / SBS / 2020-02-26 / 사회

대구 1명 추가 사망...확진자 첫 퇴원 / KBS / 2020-02-26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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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코로나19 1명 또 퇴원, 완치 2명 / 대구KBS / 2020-02-27 / 

대구·경북

[자막뉴스] “한 명이 2~30명 환자 담당”...의료진, 병상 태부족 / 

KBS / 2020-02-26 / 종합

"병상 있어도 의사가 없다"...대구 의료진 200명 격리 / JTBC / 

2020-02-27 / 사회

국내 추가 확진 284명·총 1,261명...증가 폭 가장 커 / SBS / 

2020-02-27 / 종합

황교안, 대구 방문...동산병원·서문시장·시청 점검 / MBC / 

2020-02-27 / 종합

방송

대구 병상확보 초비상...‟집에서 대기 확진자 수백 명” / SBS / 

2020-02-27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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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인터뷰] ‟의료현장 신속대응 위해 결정 권한 확대 필요” / JTBC / 

2020-02-28 / 사회

하루 450명 확진에 대구 ‟야전병원 방불”...의료진 탈진 속출 / MBN 

/ 2020-02-28 / 종합

쪽잠 자는 의사·간호사들 피로 누적...‟의료진 방호복도 바닥” / 

TV조선 / 2020-02-28 / 보건·의료

확진자 늘어가는데...대구엔 구급차·방호복 턱없이 부족 / 채널A / 

2020-02-28 / 사회

대구 동산병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총 232명 / 연합뉴스TV / 

2020-02-27 / 사회

대구·경북서 280명 추가 확진...‟병상·의료진 부족” / YTN / 2020-

02-28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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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입원대기자 1304명...‟확보 병상, 환자 증가세 못 따라가” / 

TV조선 / 2020-02-29 / 사회

‟경증·무증상 코로나19 환자 80%...퇴원 매뉴얼 필요” / 

YTN / 2020-02-29 / 사회

의료진 24시간 돌보지만 역부족...‟특히 간호 인력 시급” / YTN / 

2020-02-29 / 사회

정 총리 “3월초 2천2백여 병상 입원 가능...특단 대책 필요” / KBS / 

2020-02-28 / 종합

방송

안철수, 대구 코로나19 전담병원 방문...‟진료 과정 참관” / YTN / 

2020-03-01 / 사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대구에서 의료 봉사 / KBS / 

2020-03-01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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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코로나19”와 사투하는 대구 의료진...의사 실신하기도 / MBN / 

2020-03-02 / 사회

대구 다녀온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너무 열악하다” / MBN / 

2020-03-02 / 종합

대구동산병원 이틀째 의료 봉사 중인 안철수 ‟덥고 힘들다” / 

MBN / 2020-03-02 / 사회

‟도울 수 있어 다행”...대구로 향하는 백의의 천사들 / MBC / 2

020-03-02 / 사회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에게 듣는 현재 상황 / 연합뉴스TV / 

2020-03-03 / 사회

의료진 위한 기부 행렬...코로나 맞서는 ‘응원 백신’ / JTBC / 

2020-03-03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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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대구동산병원에 의료인력 20여명 파견 / TBN / 

2020-03-10 / 종합

[영상] “우리도 두렵지만,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기에 힘을 냅니다” 

대구동산병원 ‘백의의 천사들’ / KBS / 2020-03-04 / 종합

[영상]대구로 달려간 20대 간호사의 감동 손편지...응원합니다! / 

중앙일보 / 2020-03-05 / 종합

방송

음성 나오다 양성...판정 번복 왜? / 대구KBS / 

2020-03-13 / 대구·경북

정 총리 ‟대구·경북 저력 확인...코로나19 싸움에서 큰 힘 될 것” /

 SBS / 2020-03-14 / 정치

이 사진을 보라... AFP ‟대구 간호사들 얼굴의 반창고는 명예의 배지” 

/ 법률방송뉴스 / 2020-03-14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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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신동욱 앵커의 시선] 그래도 봄은 온다 / TV조선 / 

2020-03-18 / 사회

“간호인력 두 배 필요”...요양환자 대책 시급 / 대구KBS / 

2020-03-18 / 대구/경북

오늘도 환자 곁에 있는 의료진...‟엄마가 사랑한다” / YTN / 

2020-03-17 / 사회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코로나19 치료시설 확충 / 티브로드 / 

2020-03-16 / 대구·경북

코로나 사망자 94명...수도권·해외입국 확진 증가 / MBC / 

2020-03-20 / 종합

코로나19 중환자 증가 이제 시작, 총력지원 절실 / CTS기독교TV / 

2020-03-19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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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한달째 사투’ 의료진 ‟빼앗긴 봄 돌려드릴 때까지 최선 다 할게요” / 

JTBC / 2020-03-21 / 사회

[피플 LIVE] ‘사투’ 다녀온 의학전문 기자...‘백의의 용사’ 이진한 / 

채널A / 2020-03-20 / 사회

‘코로나19’ 111번째 사망자 발생...대구 김신요양병원 입원 환자 / SBS 

/ 2020-03-23 / 종합

[최강시사] 방호복에 방사선 차단복까지...이중으로 힘든 대구 방사

선사 / KBS / 2020-03-23 / 종합

중환자 치료 ‘에크모’ 부족, 추가확보 시급 / KBS / 

2020-03-23 / 사회

더불어시민당ㆍ미래한국당, 오후 비례후보 발표...국민의당 ‘최연숙’ 

동산병원 간호부원장 1번 / 불교방송-BBS / 2020-03-23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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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고열·호흡 곤란 다 견뎌냈지만...‟주위 시선 무서워” / MBC /

 2020-03-24 / 사회

코로나19, 고령자 치명률↑...한달 넘게 바이러스 검출 / KBS / 

2020-03-25 / 종합

<대구>교육청-지역 대학병원, 코로나19 공동대응 협약 체결 / 

티브로드 / 2020-03-26 / 대구·경북

WHO 자문단 동산병원 진료체계 견학 / 대구KBS / 

2020-03-28 / 대구·경북

‘오늘도 파이팅입니다!’...방호복 입고 코로나 전장으로 / SBS / 2020-

03-29 / 종합

WHO가 눈여겨 본 대구 코로나19 전담병원의 극복 비법 / YTN / 

2020-12-13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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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방송

 특집방송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 KBS1 / 2020-02-28

 특집방송  극동방송 특별생방송 <사랑의 온정보내기> / 극동방송 / 

2020-03-02

 특집방송  긴급진단, 코로나19 장기화..대책은? / TBC / 

2020-03-06

 특집방송  대구지역 의료진, 코로나19에 맞선 노력 / CTS뉴스 / 

2020-03-11

 특집방송  <모금방송> / EBS / 2020-02-29

 특집방송  대구로 달려온 그들 - 작은 영웅들과 함께 한 3일 / KBS /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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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방송

 특집방송  <스페셜> 대유행을 저지하라 - 코로나19 최전선에서 / 

SBS / 2020-03-20

 특집방송  코로나19 특집 - 2020, 대구의 봄 / 대구MBC / 

2020-03-27

 특집방송  유 퀴즈 온 더 블록 – Warrior(전사들) / tvN / 2020-03-11

 특집방송  방역 최전선의 영웅들! / YTN사이언스 / 2020-04-27 특집방송  코로나19 극복 특별생방송 EBS 함께합니다 / EBS / 

2020-04-10

 특집방송  굿데이 프라이데이 - 코로나19 최전선을 지키는 사람들 /

TBC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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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방송

 특집방송  ‘비긴어게인 코리아’ 안전한 공연문화 ‘거리두기 버스킹’/ 

JTBC / 2020-06-13 

 특집방송  코로나19 2차 팬데믹 공공의료 이대로 못 버틴다 

시사직격 / KBS / 2020-09-04~05 

 특집방송  KBS, 동산병원서 찾아가는 음악회 열어 / KBS / 

2020-07-23 

 특집방송  다큐세상: 코로나19에 묻다 1부, 세 명의 영웅 / KBS1 / 

2020-06-12

 특집방송  한국은 어떻게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웠나 / MBC-BBC / 

2020-06-06 

 특집방송  시리즈M - 죽음 앞의 인간 / MBC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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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2021. 2. 9. Inside the epicenter of the South Korean coronavirus outbreak: Reporter's Notebook - ABC News

https://abcnews.go.com/US/reporters-notebook-inside-epicenter-south-korean-coronavirus-outbreak/story?id=69173992 1/7

Inside the epicenter of the
South Korean coronavirus
outbreak: Reporter's Notebook
People can leave Daegu and go out to walk their dogs or get their
groceries.

By Ian Pannell

DAEGU, South Korea -- Daegu is South Korea’s fourth
largest city, it is home to two and a half million people,
famous for its apples and COVID-19. It is the epicenter of
the country’s growing novel coronavirus outbreak. It is
also, perhaps, a model for how other cities and towns in
the free world might try to deal with the virus.

Top Stories

Georgia election officials
formally launch investigation
into Trump phone calls
Feb 09, 7:31 AM

Murder mystery rocks Yale
University after grad student
found fatally shot off campus
Feb 09, 8:39 AM

Georgia Sec. of State discusses
phone call with Trump about
election results
Jan 04, 9:16 PM

Mom says she came home to
find 2 boys shot to death, 1 hurt
Feb 09, 1:45 AM

Snow shoveling leads to deadly
shooting
Feb 04, 6:52 AM

24 February 2020, 23:54 • 6 min read

Silent fear is slowly gripping Daegu, South Korea

Daegu resident Alex Johnson returned from a family vacation to find his city
changed.

2:57



VIDEO LIVE SHOWS CORONAVIRUS LOG IN

 영국  BBC NEWS KOREA / South Korea: How to Fight Coronavirus / 2020-02-23

 미국  abc NEWS / Inside the epicenter of the South Korean coronavirus outbreak: Reporter's Notebook /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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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2021. 2. 9. Not Enough Doctors in Daegu: As Virus Cases Rise, South Korea’s Response Is Criticized - WSJ

https://www.wsj.com/articles/not-enough-doctors-in-daegu-as-virus-cases-rise-south-koreas-response-is-criticized-11582547600 1/5

TO READ THE FULL STORY

SUBSCRIBE

ASIA

Not Enough Doctors in Daegu: As Virus Cases Rise,
South Korea’s Response Is Criticized
More than 760,000 people sign petition calling for ban on all Chinese travelers

By  in Daegu, South Korea, and  in Seoul
Updated Feb. 24, 2020 8�23 pm ET

Dasl Yoon Timothy W. Martin

South Korea’s efforts to tackle the coronavirus epidemic are being criticized for both moving
too quickly and not fast enough, a dizzying backlash as the country struggles to tame the fast-
spreading illness.

In the hard-hit city of Daegu, hospitals warned that they don’t have enough doctors, nurses and
investigators to keep up with the constant stream of infected and at-risk patients. Government
measures aimed at reducing the risk of infection, like discarding bedsheets and blankets after a
single use, have instead depleted critical supplies. Employees are quitting as their families beg
them to resign.

“We can’t last long like this. All medical staff will burn out,” said Nam Sung-il, a doctor treating
patients at two Daegu hospitals. Space is so scarce at one of them, Dr. Nam said, that nurses
have nowhere else to rest but on the floor.

Meanwhile,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e country’s largest physicians group, railed
against and refused to comply with an emergency government measure that allows over-the-
phone consultations and prescriptions issuances. And more than 760,000 South Korean people
signed a petition to the presidential Blue House demanding the country immediately ban all
Chinese travelers.

Criticism is mounting as South Korea, the most coronavirus-stricken country outside China,
reported 893 confirmed cases of infection on Tuesday morning—up from 763 a day earlier—a
roughly 30-fold increase from a week ago. Tens of thousands of other people have been
quarantined. Eight deaths have been linked to the coronavirus.

 미국  WSJ / Not Enough Doctors in Daegu: As Virus Cases Rise, South Korea’s Response Is Criticized  / 2020-02-24

 미국  The New York Times / ​In Coronavirus Crisis, Korean City Tries Openness, a Contrast to China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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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2021. 2. 9. Fear grips Daegu, South Korea, amid coronavirus - ABC News

https://abcnews.go.com/International/fear-grips-daegu-south-korea-amid-coronavirus/story?id=69175021 1/10

Fear grips Daegu, South Korea,
amid coronavirus
South Korea reported 231 additional coronavirus cases with
three more deaths.

By Joohee Cho

DAEGU, South Korea -- Hundreds lined up outside the E-
mart store in Daegu, South Korea, before its opening on
Monday morning as the supermarket chain is selling a
high-demand item: face masks. Twenty-one million face
masks were sold in two locations on Monday alone, and
sales are now limited to 30 masks per person.

Fear is slowly gripping Daegu, designated a "special
management zone" along with a nearby hospital where six
patients died due to the latest novel coronavirus outbreak.

Top Stories

Georgia election officials
formally launch investigation
into Trump phone calls
Feb 09, 7:31 AM

Murder mystery rocks Yale
University after grad student
found fatally shot off campus
Feb 09, 8:39 AM

Georgia Sec. of State discusses
phone call with Trump about
election results
Jan 04, 9:16 PM

Mom says she came home to
find 2 boys shot to death, 1 hurt
Feb 09, 1:45 AM

GOP on defense as Democrats
harness party's ties to
extremism
4 hours ago

25 February 2020, 02:53 • 11 min read

Silent fear is slowly gripping Daegu, South Korea

Daegu resident Alex Johnson returned from a family vacation to find his city
changed.

2:57



VIDEO LIVE SHOWS CORONAVIRUS LOG IN

 미국  abc NEWS / Fear grips Daegu, South Korea, amid coronavirus / 2020-02-25

 미국  abc NEWS / Countries across the world take precautions as coronavirus spreads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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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9. 大邱实施“最大程度封锁”，韩国最糟情况是疫情持续至年底

https://mp.weixin.qq.com/s/iz4XwsFJy2YykKy8YbFEqA 1/9

대구, '최대 봉쇄'시행, 한국 최악의 경우는 전염병이 연말까지 지속
되는 것

"전염병이 오랫동안 퍼지면 우리 의료 시스템이 무너질 것입니다"    

2 월 25 일 문재인 대통령 (앞줄 왼쪽부터 첫 번째)이 대구를 방문해 이번 주 상황을 통제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전환점을 만

들겠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 : 청와대 중국 뉴스 서비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전선을 방문한 지 나흘 만에 한국의 새로운 왕관 전염병의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대구시에서 확진 자 수가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월 29 일 오후 5시, 한국 정부는 새로

운 왕관 유행병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공개했으며 전국적으로 확진 자 수는 3,150 명에 이르렀다.

이 중 대구와 그 자회사 경상북도는 총 2,645 명의 확진자를 차지했다. 총 감염 수의 84 %.

실물 Qiu Yu Cao Ran 2020 년 2 월 29 일중국 뉴스 주간

 중국  CHINA NEWS WEEK / 大邱实施“最大程度封锁”，韩国最糟情况是疫情持续至年底 / 2020-02-29

 미국  WSJ / Not Enough Doctors in Daegu: As Virus Cases Rise, South Korea’s Response Is Criticized /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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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9. Coronakrise: Was die Welt von Südkorea lernen kann - DER SPIEGEL

https://www.spiegel.de/politik/ausland/coronakrise-was-die-welt-von-suedkorea-lernen-kann-a-7253c248-e3dd-40e9-93fd-351a1d50db1f 1/9

ANZEIGE

Politik

 중국  China Report / 大邱告急: "防疫模范城市" / 2020-03-02

 독일  DER SPIEGEL / Was die Welt von Sudkorea lernen kann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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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Korean nurses' bandages
become badges of honour

1 / 5

The pads, plasters and tape protect the nurses' faces from painful sores
that can develop as they tend to coronavirus patients for hours on en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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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oss their foreheads, cheeks and noses, the

nurses on the front line of South Korea's stru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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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S. Koreans hope to return to normal life amid slowing
COVID-19 outbreak
Source: Xinhua |  2020-03-17 23:15:49 | Editor: Mu Xuequan

DAEGU, South Korea, March 17 (Xinhua) -- Half of the shops resumed business, while the other half remained closed Tuesday
at Seomun Market, the biggest traditional market of Daegu city that has been the epicenter of the COVID-19 outbreak in South
Korea.

Only a few customers were seen inside the shops. On the street, office workers dressed in suit walked along by twos and
threes, with take-out coffee in their hands.

Despite the moderate recovery, it was a stark contrast with the cityscape of Daegu, about 300 km southeast of the capital
Seoul, around two weeks earlier. The Seomun Market had been temporarily closed over the virus spread, the first shutdown
since its opening hundreds of years ago.

Lots of bars, restaurants and shops had been closed, with almost all of concerts, sports and cultural events cancelled for the
past weeks. People had refrained from traveling, shopping and social gatherings, while attending church services online.

From Monday, more cars and taxis were seen on the road of Daegu, said a taxi driver in his 70s who noted that it fell far short
of a full recovery as he went back home with just a third of his daily revenue in normal times.

Daegu, together with the entire country, is struggling to return to normal life as the coronavirus outbreak slowed down for the
past few days.

In the latest tally, South Korea has confirmed 8,320 COVID-19 cases in total. However, the daily new cases have stayed below
100 for the third consecutive day nationwide.

In Daegu, the confirmed cases totaled 6,098, but the daily new infections hovered below 100 for the sixth straight day after
peaking at 741 on Feb. 29. Nearly 1,000 patients have been discharged from quarantine in the city after making full recovery.

"In an initial phase, we were in chaotic situations because of the lack of medical staff and supplies," said Kwon Tae-hyung, a
doctor at the Keimyung University Daegu Dongsan Hospital that has been designated as the base hospital to treat infected
patients in Daegu.

Asia&Pacific China-Asia&Pacific Opinion Window of China Latest Photos Video

Home China World Asia & Pacific Europe Africa North America More ∨

 중국  신화통신 / Feature: S. Koreans hope to return to normal life amid slowing COVID-19 outbreak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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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es 'drive everything' in South Korea's
response to COVID-19
Published: April 13, 2020 at 3:00 AM 

Thomas Maresca 

DAEGU, South Korea, April 13 (UPI) -- While South Korea has found success in
combating the spread of COVID-19 through an aggressive approach of testing and
contact tracing, there has been another crucial factor driving the country's response to
the deadly disease: its nurses, who have carried some of the heaviest burdens among
healthcare professionals here.

At hospitals in areas where the coronavirus outbreak was most severe, such as Daegu,
the southeastern city where about two-thirds of the country's more than 10,000 COVID-
19 cases are located, nurses have worked around the clock, with many living apart from
their families for weeks at a time for fear of spreading the infection.

In addition to their regular duties of monitoring and caring for patients, nurses have also
had to take on a wide range of extra tasks while wearing cumbersome protective gear
inside airtight negative pressure rooms where COVID-19 patients are kept.

"We have to take care of patients from A to Z," said Oh Nam-hee, a nursing team leader
at Daegu Medical Center, a public hospital that was designated as a COVID-19
treatment facility. "Not just anybody can come into the negative pressure rooms, so the
nurses have to do all the jobs we used to outsource: feeding the patients, cleaning the
rooms, disposing of waste, even removing infected corpses."

nsorednsorednsored

 미국  UPI / Nurses ‘drive everything’ in South Korea’s response to COVID-19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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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문학 강연을 하면서 젊은 친구들로

부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글쓰기에 대

해서, 독서에 대해서, 더러는 인생에 대해

서. 한결같이 쉽게 대답해줄 수 없는 무거

운 문제들이다. 가장 까다로운 질문은 사

랑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은 슬럼프에 관

한 것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 경험도 있고 그런 

경험 가운데 사랑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알고 있겠고 슬럼프 극복에 대해서도 무

언가 묘안을 갖고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하

는 말일 것이다. 사랑에 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으니 다음으로 미루자고 얼

버무리지만 슬럼프에 대해서는 나 나름대

로 답을 내놓기도 한다.

슬럼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다. 일

종의 고난이고 고통이겠다. 슬럼프가 뭐 

별것일까. 내내 잘 굴러가다가 주춤주춤

하는 것이 슬럼프다. 그러다가 심해지면 

가속도가 떨어져 아예 제자리에 주저앉고 

만다. 막막한 일이고 답답한 일이다. 이러

한 절망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각자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한

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냥 모든 걸 포기

해버리고 마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제대로 된 

답이 아니다. 어찌해야 좋은가? 이쯤에서 

나는 나의 지난날 경험을 불러내야만 한

다. 그러한 때 나는 어찌했던가? 그 대답

을 듣기 위해 젊은이들도 나에게 묻는 것

이리라.

그러하다. 나에게도 몇 차례 슬럼프가 

있었다. 인생의 슬럼프가 있었고 시인으

로서 시가 제대로 써지지 않는 슬럼프가 

있었다. 처음엔 무척 당황해하고 답답해

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쳤던 

기억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었다.

우선은 기다려야 하고 생각을 좀 더 느

슨하게 가져야 했다. 단기전으로 생각하

지 말고 장기전으로 접근해야 했다. 거기

에 첫 번째 항목이 기다림이고 느긋함이

다. 시간의 은택을 입어야 한다. 시간이란 

참으로 은혜로운 존재이다. 많은 상처를 

치유해주고 새로운 능력을 마련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사막에 사는 

전갈의 이야기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전갈은 사막의 맹독성 절지동물이다. 생김

새도 흉측하지만 꼬리 부분에 치명적인 독

침이 있어 이 독침으로 먹잇감을 공격하고 

나서 그 대상이 죽기를 기다렸다가 식량으

로 삼는다고 한다. 때로는 그 먹잇감 가운

데 제법 큰 동물도 걸려든다고 한다.

그런데 이 천하무적 같은 전갈도 잡아먹

히는 때가 있다고 한다. 바로 독침으로 먹

잇감을 쏘았을 때이다. 그 순간을 노려 사

막여우 같은 짐승이 기다렸다는 듯이 냉

큼 전갈을 잡아먹는다고 한다. 그렇기 때

문에 전갈은 일단 상대방을 쏘고 난 다음

에는 재빨리 모래 속으로 몸을 숨긴다고 

한다. 한참 동안 있다 몸에서 빠져나간 독

이 새로 생겼을 때 슬그머니 밖으로 나온

다고 한다.

바로 이것이다. 기다림이고 물러섬이고 

인내이고 시간에 호소하는 방법이다. 그

러면서 자기 자신 안에서 새롭게 생기는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비

록 작은 동물이지만 우리 인간도 이러한 

전갈에게서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하겠다. 

이것이 하나의 지혜요 현명이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가? 슬럼프에 빠졌

는가? 그렇다면 일단은 참을 줄 알아야 

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한다. 그 나름 궤도수정도 필요하

다. 터닝 포인트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

서 새로운 힘을 비축할 때 새로운 출구가 

열린다.

나 자신만 해도 여러 차례 슬럼프가 있

었고 위기도 있었다. 인생의 위기, 시인의 

슬럼프. 그 슬럼프와 위기가 그 이후의 나

의 인생과 시를 새롭게 좋은 쪽으로 바꾸

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고마운 일이고 다

행한 일이다.

오늘날 우리는 너나없이 성급하다. 기

다릴 줄 모르고 참을 줄 모르고 물러날 줄 

모른다. 그러니 나날이 고달프고 지치고 

답답한 것이다. 목전의 유익이나 편리보

다는 보다 먼 날의 성공을 가슴에 안고 살

아야 한다. 인생은 의외로 길고 지루하지

만 한편으로는 아름답고 찬란한 것이기도 

하다.

슬럼프에 대하여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코로나19) 기세 오름이 좀처럼 꺾

이질 않고 있다.

5일 오전 8시 기준, 경북 지역 확진자는 

805명으로 전날 같은 시각에 비해 80명 늘

었다. 이렇게 하룻밤 새 수십 명씩 추가 확

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증 환자를 치료

하기 위한 병실 마련이 제대로 따라주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자가 격리 중인 확진자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최근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

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는 사례도 있어 특

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다행히 경북도가 4일부터 도내 

확진자 가운데 경증 환자를 선별해 생활치료센터로의 이송을 시

작했다. 이는 병실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중증 환자들

을 위해 국공립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증 환자들을 생활치료센

터로 옮기는 작업이다. 쾌적한 환경에서 면역력 향상과 치료를 

병행하기 위한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높게 평가하고 싶다.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 경증 환자들은 의료진이 상시 대기하

면서 수시로 환자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응급 시 전담 치료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때마침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조기 회복을 위해 재정 부족

에 허덕이는 대구경북의 절박한 호소를 받아들였다. 이번 추경

에 특별히 대구경북 지역만을 위해 6천억원 규모의 별도 예산

을 편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는 ‘코로나19’의 파고를 넘기 위해 하나 된 국민의 힘을 보

여줘야 할 때다. 필자가 원장으로 있는 포항의료원도 서울 국립의

료원을 비롯해 대구, 부산 등 전국 34개 의료원과 연합체를 구성

하고 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며 긴밀히 대응하고 있

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SNS를 타

고 급속히 퍼지는가 하면 생활치료센터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경증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경북대 의대 교수와 신경외과 과장, 경북대병원 건강검진센

터장 등 40년 이상 진료 현장을 지킨 전문 의료인의 한 사람으

로서 환우 여러분께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1차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경증 환자들의 증세는 일반 

감기와 비슷해 약간의 미열이 있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당뇨병, 

암, 간염,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는 감염 후 중증으

로 발전하기 쉽지만 증세가 아주 미약하고 건강한 경증 환자들

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번 ‘코로나19’의 사망률은 현재 

평균 약 1% 미만 정도로 사스(약 10%), 메르스(약 30%), 신종 

플루(약 3%)에 비해서도 훨씬 낮다. 알려진 것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다. 이에 경증 환자는 처음부터 생활치료센터로 입

소시키고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라도 1주일 이상 경증

인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지게 된다. 따라서 자가 격리 

중인 중증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일거양득(一擧兩得)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 지정 생활치료센터 이외에 도내 21개 시군에 33개소 

881실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준비하는 등 경북도의 발 빠른 

대처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앞으로도 더 많은 생활치료센터 확

보를 통해 경증 환자들과 중증 환자들이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

를 제공받음으로써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한다.

필자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와 

대책을 공유하고 환자 치료에 매진해서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환우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는 환우 여러분께!

함 인 석

포항의료원장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

지)이  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코로나19) 사태 해결을 도우

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20억원

을 기부했다.

이 기부금이 법인 자산 대신 교인

들에게 돈을 거둬 조성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윤재덕 종말론사무소 소장은 이날 

“신천지가 지난주부터 교인들에게 

돈을 모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

렇게 (교인들에게 걷은 자금이) 성금 

조성에 사용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신천지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신천지 측 한 관계자는 “각 지파 자

산으로 기부금을 조성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교회를 폐쇄해 교인을 

모으거나 성금을 걷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준헌 기자 hjh@imaeil.com

○…마스크 제조기업 웰킵스, 문경 공장 포장 

아르바이트생 비위생적 행위 동영상 관련 사과

하고 1만 장 폐기 처분. 한숨 절로 나오는 스무 

살 철부지의 ‘착한 기업 죽이기’.

○…대구 자가격리 확진자 가족 7명 광주시민 환대 속에 

빛고을전남대병원에 이송 입원, 모두 60명 수용. 생활치료

센터 막는 타 지역과는 비교조차 힘든 광주의 품격.

○…호주, 한국에는 입국 금지하고 코로나 사망자 한국의 

3배에 이르는 이탈리아는 입국 전 검역 강화만. 방역 실패한 

정부 덕에 이젠 인종차별까지 당하는 한국인.

신천지 코로나19 성금 120억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6천 명을 넘어선 5일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 식당에서 의료진이 점심을 먹고 있다. 의료진은 코로나19 감염
을 우려해 마주 앉지 않고 옆 사람과도 거리를 두고 비대면 식사를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일단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물러서 그 나름 궤도수정도 필요하다

눈앞에 보이는 유익이나 편리보다

먼 날의 성공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코로나19’ 동산병원 의료진, 식당에서 비대면 식사
2020년 3월 9일 월요일

1 2 3 4 5 6 7 8 9 10 20 30 50 70 8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C M   Y   K  

CM  Y  K  

세상&사람

면24

계명대 교직원 ‘급여 1% 나눔’ 온정의 손길

계명대(총장 신일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에 총력을 기울이며 온정의 손길로 힘을 보태

고 있다.

계명대는 지난 2월 26일과 이달 6일 두 차

례에 걸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대구 중구 동산동 

소재) 의료진들을 위해 각각 400세트와 600

세트의 위문 간식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

했다.

또 9일에는 의료활동 지원을 위해 성금 1

억5천만원을 계명대 동산병원(대구 달서구 

신당동 소재)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 전달

한다.

이 밖에도 여건이 어려워 외부 활동을 못 하

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기초생활수급 재

학생들을 위해 3천만원가량의 식품을 1천500

여 명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생활비 지원이 절

실한 50여 명의 재학생에게 각 100만원씩 총 

5천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모든 재원은 계명대 교직원의 급여 1%

로 조성돼 운영하고 있는 (사)계명1%사랑나

누기에서 마련됐다.

계명대 총학생회도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한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 호응을 얻고 있

으며, 학생회 간부 30여 명이 나눔 실천을 위

해 자발적으로 150만원을 모아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계명대 자매대학인 중국 북경어언대학, 연

변대학, 중국사회과학원대학, 화북수리수전

대학 등에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오기도 

했다. 이들 대학은 지금 대구의 상황을 심각하

게 걱정하면서도 고통을 분담해 함께 이겨 나

가자고 뜻을 모았다.

구호의 손길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이미 코로

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료진들

이 봉사에 동참하고 있으며, 계명대 대구동산

병원을 돕기 위해 제주축산개발 정규진 회장

이 성금 2천만원을 전달해왔다. 대한적십자사

에서도 방호복과 마스크 등 의료물품 지원과 

함께 의료진들을 위해 점심으로 삼계탕을 제

공하기도 했다.

신일희 계명대 총장은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에 힘을 모아 다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며 “좌절하지 말고 어떤 힘을 보탤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며 작은 것

부터 실천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apolonj@imaeil.com

동산병원�대구동산병원 의료지원

성금 1억5천만원 전달 감사 전해

유학생`재학생 식품`생활비 전달

경북전문대학교(총장 최재혁) K-DRONE센

터가 2019학년도 드론 조종자 국가자격증 시험

에서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대학 K-DRONE센터는 2019년 드론조종

자 국가자격증 시험에 50명이 응시해 8차 시험에 

48명, 10차 시험에 2명 등 총 50명이 합격했다.

자격증을 취득한 교육생들은 대부분 육군부사

관과 산림청, 도로공사, 경찰서 등에 근무하는 

직장인들로 직장 내에서 드론을 활용한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설립된 이 대학 K-DRONE센터는 

2017년 드론 교육과 교육 기부 활동을 추진했고 

201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양성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

아 운영 중이다.  마경대 기자 kdma@imaeil.com

▶민충기(변호사) 씨 8일 별세. 이주은 씨 남

편상, 민경원�지영�지원 씨 부친상, 유성오�정지

태 씨 장인상. 빈소=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 

501호 특실. 발인=10일(화) 오전 명복공원. 장

지=김천 선영하. 053)940-8198.

2019년도 드론 조종자 국가자격증 시험

경북전문대 K-DRONE센터 전원 합격

경북 영천에 있는 육군3사관학교(학교장 장

달수 소장)는 6일 제55기 졸업 및 임관식을 갖

고 ‘야전에서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한’ 최정예 

대한민국 소위 496명(여군 20명 포함)을 배출

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가

족 등 외부인 초청 없이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

관으로 학교 내 장병과 군무원, 사관생도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열렸다.

대통령상에 이석재(26�보병) 소위를 비롯해 

▷국무총리상 박진우(25�보병) 소위 ▷국방장

관상 노현민(26�정보통신) 소위 ▷합참의장상 

박송은(24�보병) 소위 ▷육군참모총장상 고은

비(25�여�보병) 소위 ▷학교장상 노의창(25�

보병) 소위, 한예나(26�여�정보) 소위 등이 수

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상을 받은 이석재 소위는 일본 리츠

메이칸대학 재학 중 육군 병사로 지원해 성실

히 군복무를 마쳤으며, 이후 유학 생활을 중단

하고 3사관학교에 지원해 우수한 성적으로 임

관했다.

아울러 최돈형(22�보병) 소위는 외조부와 

백부 등 5명의 참전용사가 있는 병역 명문가 

출신 졸업생으로, 박호균(23�보병) 소위는 육

군 대령으로 예편한 할아버지와 현역 육군 중

령인 아버지, 간호사관학교 생도인 여동생 등 

군인 가족으로 눈길을 끌었다.

강선일 기자 ksi@imaeil.com

이석재 소위 대통령상 수상 영예

육군3사관학교 55기 졸업�임관식…정예 장교 496명 배출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LG디스플레이㈜는 4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구미지역 저소득가정 아

동 200명에게 입학 선물을 후원했다.

이날 LG디스플레이 구미사업장 임직원들은 

학용품과 권장도서 등 18종의 다양한 물품으로 

구성된 선물세트(1천100만원 상당)를 구미시 지

역아동센터협의회(협회장 권경자)를 통해 전달

했다.

김상철 LG디스플레이 구미경영지원담당은 

“입학 선물이 미래의 성장 주역인 우리 아이들

에게 뜻깊은 선물이 되고, 밝고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

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2017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와 함께 임직원들의 자

발적 기부로 조성된 모금액을 지역 소외계층 아

동들에게 후원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창희 기자 lch888@imaeil.com

대구한의대(총장 변창훈) 

제약공학과 이세중 교수가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

구재단에서 지원하는  ‘2020

년도 상반기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 교수는 ‘항생제-프리 식

중독균 감염 치료를 위한 숙주-장내미생물-병

원균 상호작용 연구’라는 주제로 2024년까지 5

년간 총 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항생제-프리 식중독균 감염 치료를 위한 숙

주-장내미생물-병원균 상호작용 연구는 항생

제 사용 없이 병원균이 결합하는 숙주 바이오

마커 발굴 및 숙주 감염 제어제를 개발하고, 

병원균-장내미생물-숙주구성세포의 상호작

용에 대한 융�복합 연구를 통해 병원균 감염질

환의 항생제 비의존적 제어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이번 연구 과제는 기존의 병원균/바이러스의 

감염을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 숙주-

위해균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연구의 발상을 

전환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중요성 및 그 독창성

을 인정받았다.

이 교수는 “바이러스나 병원균의 직접적인 성

장을 제어하는 난치성 감염질환 치료제는 항생

제 내성 문제로 인해 이제 난제의 위기에 봉착했

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숙주-공생미생물-

병원균 간의 상호 생물학적 네트워크를 분석하

여 신개념의 항생제-프리 병원균/바이러스 제

어제 및 약물 전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LG디스플레이 구미사업장 임직원들

저소득가정 아동 200명에 입학 선물

이세중 대구한의대 제약공학과 교수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지원’ 선정

24

배우 심은경이 일본 아

카데미에서 최우수 여우

주연상을 받았다.(사진)

한국 배우가 이 상을 

받은 것은 1978년 일본 

아카데미상 제정 이래 

처음이다.

심은경은 6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43

회 일본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영화 ‘신문기자’

로 최우수 여우주연상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날아라 사이타마’의 니카이도 후미 등 일본 여

배우 4명을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일본 아카데미상은 주요 부문에 우수상을 시

상하고 시상식 당일 우수상 수상자 가운데 최우

수상을 발표한다. 심은경은 다른 배우들과 함께 

지난 1월 우수 여우주연상 수상자로 지명됐다.

심은경은 이날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고, 무대 위에선 눈물을 쏟

으며 일본어로 “수상을 전혀 예상 못 해 아무런 

준비를 못 했다. 죄송하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다.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문기자’는 일본 정권에서 벌어진 정치 스캔

들을 통해 국가와 저널리즘 이면을 비판한 영화

로, 아베 총리가 연루된 사학 스캔들과 내용이 

유사해 관심을 모았다. 이 작품은 최우수 작품상

과 최우수 남우주연상(마츠자카 토리)도 받았다.

이혜진 기자 lhj@imaeil.com

심은경, 日아카데미 최우수 여우주연상

영화 ‘신문기자’로…한국 배우 첫 수상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는 전국 각지에서 응원의 손길이 이어지며 고생하는 의
료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계명대 제공

6일 열린 육군3사관학교 제55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대한민국 소위로 임관된 사관생도들의 기념사진 촬
영 모습.  육군3사관학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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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목 매체명 일자

기사 리스트

1 확진 환자 치료 위해 계명대동산병원 신축 병동 긴급승인 쿠키뉴스 2020-02-21

2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 국가지정 코로나19 확진환자 전용거점 병원 결정 경북일보 2020-02-21

3 계명대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치료 거점병원' 활용 매일경제 2020-02-21

4 대구의료원 추가병실 확보, 계명대동산병원 거점병원 활용 쿠키뉴스 2020-02-21

5 대구의료원·대구동산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매일신문 2020-02-21

6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병상 확보 위해 환자 이송 news1 2020-02-21

7 대구 서문시장 앞 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메디파나뉴스 2020-02-21

8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운영 닥터W 2020-02-21

9 대구 서문시장 앞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아시아뉴스통신 2020-02-21

10 대구 동산병원,코로나 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운영 한국경제 2020-02-21

11 서문시장 앞 대구광역시 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국제뉴스 2020-02-21

12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 19’ 지역 거점병원으로 지정 헬스코리아뉴스 2020-02-21

13 계명대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치료 거점병원' 활용(종합) 매일경제 2020-02-21

14 서문시장 앞 대구동산병원, 신종코로나 치료 전문병원으로 한국일보 2020-02-21

15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부산 파이낸셜뉴스 2020-02-21

16 계명대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치료 거점병원' 활용 이헬스통신 2020-02-21

17 대구의료원·동산병원 코로나19 확진 치료 거점병원 지정 news1 2020-02-21

18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 쿠키뉴스 2020-02-21

19 대구동산,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 메디코파마 2020-02-21

20 통큰 동산의료원, 병실 비워서 코로나 전용병실 연다 메디칼타임즈 2020-02-21

21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117병상서 확진자 치료" 라포르시안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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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매체명 일자

기사 리스트

22 대구의료원, 계대대구동산병원...“코로나19, 확진자 전용 병원으로” 경향신문 2020-02-21

23 병실 부족에...대구의료원·동산병원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중앙일보 2020-02-21

24 동산병원에 하나둘 모여드는 '코로나19' 전사들 미주중앙일보 2020-02-21

25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거점 입원시설로 영남일보 2020-02-21

26 서문시장 앞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뉴데일리 2020-02-21

27 대구의료원·대구동산병원 ‘감염병전담’ 지정 매일신문 2020-02-22

28 [사설] 의료 시스템 붕괴와 병원 감염 막는 게 급선무다 조선일보 2020-02-22

29 대구 대학병원 '긴급의료 공백'..."응급실을 사수하라" 매일신문 2020-02-22

30 대구 서문시장 연 이래 첫 휴장...금융지점도 잇단 폐쇄 영남일보 2020-02-22

31 대구동산병원, 거점병원 지정…확진자 수용·치료 '숨통' 영남일보 2020-02-22

32 대구 동산병원 비어있던 1000병상,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활용한다 메디게이트뉴스 2020-02-22

33 코로나19 확진자 급증...대구 동산병원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현대건강신문 2020-02-22

34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의료원 소개...코로나19 환자 본다 이데일리 2020-02-22

35 대구의료원·계명대동산병원, 코로나19 전담병원 선정 NEWSIS 2020-02-22

36 동산병원에 하나둘 모여드는 '코로나19' 전사들 중앙일보 2020-02-22

37 대구지역 대형병원 의료진 자원봉사 행렬 영남일보 2020-02-22

38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의학신문사 2020-02-22

39 서문시장 앞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의료일보 2020-02-22

40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 프라임경제 2020-02-22

41 서문시장 앞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 재경일보 2020-02-22

42 코로나19: 대구 현장 분위기는 어떨까? BBC NEWS KOREA 2020-02-23



188 언론보도 사례

연번 제목 매체명 일자

43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 NEWSIS 2020-02-23

44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서 코로나19 대응 교육받는 간호사들 뉴스핌 2020-02-23

45 코로나19 확진자 맞을 준비 마친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팍스넷 2020-02-23

46 대구 의료 인력 태부족, 군부대도 지원 나서 대구일보 2020-02-23

47 신천지 대구교회 소재 불명 670명, 경찰이 직접 추적한다 동아일보 2020-02-23

48 서문시장 앞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 대구일보 2020-02-23

49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 전국매일신문 2020-02-23

50 경북대병원 등 대구 대학병원 3곳 응급실 운영 재개 매일경제 2020-02-23

51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 거점병원으로 지정 아시아투데이 2020-02-23

52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 세명일보 2020-02-23

53 코로나19 경보 '빨간불' 켰다..."향후 1주일∼열흘, '중대 고비'" 매일경제 2020-02-23

54 '코로나19' 대구지역 '가짜뉴스' 확산에 검찰·경찰의 강력한 수사 필요 대구신문 2020-02-23

55 정부 “한달간 집중적으로 대구시 모든 유증상자 진단검사” 동아일보 2020-02-23

56 대구·경북 의사회-보건복지부 장관 긴급 회의 대구일보 2020-02-23

57 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 경북연합일보 2020-02-23

58 대구동산병원,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경북매일 2020-02-23

59 중수본, 대구의료원-대구동산병원 156개 병상 확보-대구의료원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데일리메디팜 2020-02-23

60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사 코로나19 확진 매일신문 2020-02-23

61 경북대병원·동산병원·영남대병원 응급실 운영 재개 대구신문 2020-02-23

62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경상매일신문 2020-02-23

63 대구동산병원, 코로나 ‘지역 거점병원’ 지정 경안일보 20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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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Inside the epicenter of the South Korean coronavirus outbreak: Reporter's Notebook abc NEWS 2020-02-24

65 조치흠 병원장 인터뷰 abc NEWS 2020-02-24

66 코로나바이러스 현장   WSJ 2020-02-24

67 서문시장 앞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지역거점병원’ 지정 대구일보 2020-02-24

68 경북대병원·동산병원·영남대병원 응급실 운영 재개 대구신문 2020-02-24

69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에 지정 의계신문 2020-02-24

70 서문시장 앞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일요서울 2020-02-24

71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팍스넷 2020-02-24

72 경북대병원·계명대 동산병원 간호사 확진...의료진 확진 6개병원 7명 news1 2020-02-24

73 '코로나19 현장'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news1 2020-02-24

74 코로나19와 사투 벌이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news1 2020-02-24

75 [속보] 정부 "대구 지역 도울 의료인 신청, 오늘부터 받아" 중앙일보 2020-02-24

76 대구 457명 확진...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 확진 잇따라 매일경제 2020-02-24

77 대구시 '코로나19' 155명 추가 확진...총 457명(전문) 매일신문 2020-02-24

78 [코로나19] '지역거점' 대구동산병원, 의료진 '연합 전선'으로 확산 저지 매일신문 2020-02-24

79 [코로나19] 대구동산병원 "경증환자 400~500명 더 받을 수 있다" 매일신문 2020-02-24

80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경상매일신문 2020-02-24

81 의료 폐기물 옮기는 동산병원 의료진 매일신문 2020-02-25

82 ​In Coronavirus Crisis, Korean City Tries Openness, a Contrast to China The New York Times 2020-02-25

83 Fear grips Daegu, South Korea, amid coronavirus abc NEWS 2020-02-25

84 전국 의료진 ‘연합 전선’ 동산병원에 인력 파견 매일신문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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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동산병원으로 들어가는 확진자 영남일보 2020-02-25

86 쏟아지는 확진자...대구, 의료대란 '위기' 세계일보 2020-02-25

87 국내 치사율 0.96%... 질본 “수치 유동적, 위험도 단정못해” 동아일보 2020-02-25

88 격리된 인턴 의사들 "복귀 시켜 달라"...잔잔한 감동 디스패치 2020-02-25

89 대구·경북, 의료진 감염 속출에 의료 공백 '초읽기' 노컷뉴스 2020-02-25

90 대구 '의료시스템 마비' 막아야...공보의·타지 의료진 힘 보태 매일경제 2020-02-25

91 정부, '코로나19' 확산방지 총력..."공공2부제 중단, 1회용컵 사용 허용" 전자신문 2020-02-25

92 대구의사회 “지금 바로 대구로 와달라”...의료계에 호소 동아일보 2020-02-25

93 코로나19 대응에 1600병상 확보 추진 메디팜뉴스 2020-02-25

94 보훈병원 소속 간호사 10명 대구·경북 파견 자원 news1 2020-02-25

95 밤새 의료인 58명 대구로 향했다...정부, 전담병원 확보(종합) NEWSIS 2020-02-25

96 동산병원 “경증환자 400~500명 더 받을 수 있다” 매일신문 2020-02-25

97 #힘내라 대구...의료진 모여들고 마스크·온정 쏟아졌다 아시아경제 2020-02-25

98 코로나 여파...'원내약국' 논란 계명대 동산병원 ‘현장검증’ 연기 약사공론 2020-02-26

99 코로나19 대응 병상 1600개 확보 공공2부제 일시중단 한국디지털뉴스 2020-02-26

100 '대구의 호소'에 응답한 영웅들...이어지는 의료진 '대구行'(종합) news1 2020-02-26

101 대구시 ‘1000개 병상·의료 인력 300명’ 지원 요청 매일신문 2020-02-26

102 코로나 12번째 사망자..기저질환 73세 신천지 교인, 계명대 동산병원서 사망 한국정경신문 2020-02-26

103 "코로나 이겨낼 진짜 힘은 선행"... 온정에 용기 얻는 대구 세계일보 2020-02-26

104 "소명으로 지역민 생명 지켜야죠"…대구 공무원들 '24시간 사투' 경북일보 2020-02-26

105
타임라인 ‘코로나19’ 확산 비상 정총리 “한참 확진자 급증 안했는데···신천지 사태로 국민 

당혹”
경향신문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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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의심환자, 검사·격리 거부하면 처벌...‘코로나3법’ 국회 통과(종합) 서울신문 2020-02-26

107 대구서 모든 집회 금지...권영진 시장 ”코로나19, 1주일이 분수령” 스포츠경향 2020-02-26

108 대구 ‘코로나19’ 확진자 첫 완치 판정...추가 사망자도 발생 세계일보 2020-02-26

109 전국 어린이집 27일부터 10일간 휴원 매일경제 2020-02-26

110 TK 넘어 영남권 전체로 번진 코로나19 확산세(종합) 아시아투데이 2020-02-26

111 “장기간 격리수용 건강상태 열악... 면역기능 떨어져 치명적” [코로나19 비상] 세계일보 2020-02-26

112 대구서 국내 12번째 코로나19 사망자...계명대 동산병원서 치료받던 70대 남성 영남일보 2020-02-26

113 "대구, 안심병원 없어...전국 의료진 200여명 대구 집결" 경북일보 2020-02-26

114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누군가 해야 한다, 어떡하든 막아내야 한다” 중앙일보 2020-02-26

115 병상 있어도 의사가 없어... 대구시장 “군의관 등 의료진 보내달라” 동아일보 2020-02-26

116 대구의사회 회장 “선후배들, 격리병원-응급실로 달려와 달라” 동아일보 2020-02-26

117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코로나19 12번째 사망자 발생 동양뉴스 2020-02-26

118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전쟁을 시작하다 의협신문 2020-02-26

119 동산병원의 희생,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힘 의학신문사 2020-02-27

120 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현장검증'도 무기한 연기 데일리팜 2020-02-27

121 동산병원·대구의료원 등 건보급여비 '선지급' 데일리메디 2020-02-27

122 동산병원, 서문시장, 대구시청 온 황교안의 2시간 뉴스민 2020-02-27

123 "코로나19" 진료에 사용했던 폐기물 방역작업 하는 의료진 NEWSIS 2020-02-27

124 '코로나19'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찾은 황교안 대표 news1 2020-02-27

125 “작은 보탬” 마스크와 간식... 동산병원에 모인 온정 한국일보 2020-02-27

126 [코로나19 비상] 코로나와 사투 벌이는 대구 의료진, 자원봉사자의 ‘피땀눈물’ 매일일보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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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푸른신문 2020-02-27

128 [코로나19] 마스크, 체온계 십시일반...동산병원 물품보내기 릴레이 매일신문 2020-02-27

129 지역 의사들 고군분투… “그대들이 영웅입니다” 매일신문 2020-02-27

130 코로나19와 밤새도록 싸운 전사의 얼굴 news1 2020-02-27

131 일반병상도 꽉찬 대구, 확진 309명 입원못해 자가격리 조선일보 2020-02-27

132 대구동산병원에 이어지는 시민들의 온정의 손길 '훈훈' 의협신문 2020-02-27

133 [코로나19] 대구 확진자 퇴원 러시 매일신문 2020-02-27

134 [코로나19] 병상 확보해도 입원 지연 매일신문 2020-02-27

135 딸 만류에 “감기 한번 안 걸렸다”며 대구 달려간 ‘메르스 전사’ 중앙일보 2020-02-28

136 대구 간 황교안 “불편드릴까봐 늦게 왔다...찢어질 듯 가슴 아파” 동아일보 2020-02-27

137 황교안 오늘 대구로...동산병원·서문시장·시청 방문 매일경제 2020-02-27

138 환자 1200명 넘은 코로나..."이젠 장기전, 응급실 사수하라" 중앙일보 2020-02-27

139 ‟계명대 동산병원 코로나19 입원자 48시간 이상 증상 없는 사람 50명” 영남일보 2020-02-27

140 밤사이 쌓인 코로나19 의료폐기물 news1 2020-02-27

141 ‘코로나19’에 맞선 의료진들...‟당신은 영웅” news1 2020-02-27

142 광주기독병원, 대구동산병원에 의료용품 전달 광주매일신문 2020-02-27

143 계명대 동산병원·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 응원의 손길 이어져 아시아뉴스통신 2020-02-27

144 계명대 동산병원·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 전국 곳곳 응원의 손길 뉴데일리 2020-02-27

145 계명대 동산병원·대구동산병원, 응원의 손길 이어져 파이낸셜뉴스 2020-02-27

146 24시간 진료체계...‟지금 병원은 한 마디로 전쟁터...6일째 집에가지 못했다” 영남일보 2020-02-28

147 Countries across the world take precautions as coronavirus spreads abc NEWS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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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동산병원 들어서는 황 대표 경북일보 2020-02-28

149 계명대 의대 동창회, 대구동산병원에 2580만원 기탁 매일신문 2020-02-28

150 계명대 동산병원·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 응원의 손길 이어져 일요서울 2020-02-28

151 계명대 동산의료원, ‟각계각층 응원 손길” 이헬스통신 2020-02-28

152 계명대 동산병원 ·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 응원 손길 이어져 보건타임즈 2020-02-28

153 계명대 동산병원·대구동산병원, 전국서 온정의 손길 이어져 NSP통신 2020-02-28

154 코로나19 환자 치료하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 응원 물결 청년의사 2020-02-28

155 “작지만 도움 되기를”...대구동산병원에 모인 전국의 온기 세계일보 2020-02-28

156 동산병원 소인태 교수 ‟간호사 절대 부족...200명 이상 필요” 매일경제 2020-02-28

157 [오늘 의료계는?] 동산병원·대구동산병원에 응원 손길 등 헬스코리아뉴스 2020-02-28

158 코로나19로 전국 병원 경영위기 심각...의료체계 붕괴 우려 매일경제 2020-02-28

159 ‘코로나19 확산’ 선별진료소 지키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의료진 news1 2020-02-28

160 코로나19 검사 어떻게 이뤄지나 영남일보 2020-02-28

161 코로나19 사태 중심 대구...동산병원, 시민을 품다 의협신문 2020-02-28

162 [코로나19] ‟입원 대기자 사망 재발 막아야” 대구시, 24시간 핫라인 구축 매일신문 2020-02-28

163 코로나 19 지역거점병원 동산병원 영남일보 2020-02-28

164 동산병원 찾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매일신문 2020-02-29

165 마스크·라면·체온계... 대구동산병원에 쏟아진 200박스의 온정 조선일보 2020-02-29

166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확진자 3명 동시 퇴원 파이낸셜뉴스 2020-02-29

167 코로나19 완치자 3명, 대구동산병원서 동시 퇴원 한겨레 2020-02-29

168 검체 채취→3중 밀폐→핵산 추출→6시간 내 판정 영남일보 2020-02-29

기사 리스트



194 언론보도 사례

연번 제목 매체명 일자

169 못먹고, 못자도, 웃는다… 우리는 간호사다 동아일보 2020-02-29

170 대구는 ‟최대 봉쇄”를 구현, 한국 최악의 시나리오는 연말까지 계속 CHINA NEWS WEEK 2020-02-29

171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확진자 3명 동시 퇴원 뉴데일리 2020-02-29

172 간호 인력 너무 부족한데 어쩌나… 매일신문 2020-02-29

173 대구동산병원서 신종코로나 3명 동시퇴원 한국일보 2020-02-29

174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 동시 퇴원 쿠키뉴스 2020-02-29

175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서 3명 퇴원...완치자 7명으로 늘어 news1 2020-02-29

176 대구 동산병원에서 퇴원하는 코로나19 완치판정자 영남일보 2020-02-29

177 “병상 아무리 늘려도 태부족”...대구에선 하루 수백명씩 확진 문화일보 2020-02-29

178 대구 동산병원 코로나19 현장 파견 나온 공중보건의 영남일보 2020-02-29

179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확진자 3명 동시 퇴원 라포르시안 2020-02-29

180 코로나19 완치자 3명, 대구동산병원서 동시 퇴원 영남일보 2020-02-29

181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확진자 3명 동시 퇴원 보건타임즈 2020-03-01

182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지역민들에게 큰 힘” 아시아뉴스통신 2020-03-01

183 고양시 6번째 확진자 발생... 대구동산병원 확진자와 접촉 이플러스뉴스 2020-03-01

184 [코로나19-대구] 신일희 계명대 총장 “제중원 정신으로 함께 극복하겠다” 일요신문 2020-03-01

185 계명대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동양뉴스 2020-03-01

186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확진자 3명 동시 퇴원 메디파나뉴스 2020-03-01

187 계명대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거점병원 지정...‘24시간 체제’ 운영 신아일보 2020-03-01

188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확진자 3명 완치 동시 퇴원 서울일보 2020-03-01

189 ‟의사 안철수, 대구동산병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중” 머니투데이 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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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총력전 펼쳐 매일신문 2020-03-01

191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확진자 3명 동시 퇴원 매일신문 2020-03-01

192 계명대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대구일보 2020-03-01

193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찾은 안철수 대표 news1 2020-03-01

194 ‟힘들어도 꾹 참다 응원에 울컥” 경향신문 2020-03-01

195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대학저널 2020-03-01

196 계명대 동산병원·대구동산병원에 응원의 손길 세명일보 2020-03-01

197 대구로 내려간 ‘의사’안철수... 동산병원서 방호복 입고 진료 봉사 조선일보 2020-03-01

198 계명대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지역민의 큰 힘’ 뉴데일리 2020-03-01

199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확진자 3명 동시 퇴원 일요서울 2020-03-01

200 계명대 신 총장 대구동산병원 방문 격려 뉴영남매일 2020-03-01

201 계명대 병원들에 모아지는 시민들의 응원 ‘눈길’ 경북신문 2020-03-01

202 사명감 하나로 오늘도 버틴다 대구신문 2020-03-01

203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확진자 3명 동시 퇴원 경상매일신문 2020-03-01

204 계명대 동산병원·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 응원의 손길 경상매일신문 2020-03-01

205 시민 온정 쌓이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news1 2020-03-02

206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 세명일보 2020-03-02

207 Not Enough Doctors in Daegu: As Virus Cases Rise, South Korea’s Response Is Criticized  WSJ 2020-03-02

208 (번역) 대구지역 코로나 확산, 계명대학이 용감히 맞서 China Report 2020-03-02

209 [e글중심] ‘의사’ 안철수 ... “이때까지 한 것 중 제일 잘했다” 중앙일보 2020-03-02

210
코로나19 경증환자 대구1 생활치료센터 이송 시작...중증·경증 이원화 

치료 돌입
경북일보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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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명·경제 피해 현실화 매일신문 2020-03-02

212 경북도 2일 오전 11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620명 대구신문 2020-03-02

213 코로나19 강타한 대구, 의료진 끝없는 ‘사투’ 매일경제 2020-03-02

214 동산병원 밀려드는 온정 대구신문 2020-03-02

215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창의적 등대지기 정신으로 헌신” 경북신문 2020-03-02

216 대구동산병원의 분투[횡설수설/송평인] 동아일보 2020-03-03

217 자가격리 환자 줄이기 안간힘 쓰는 대구...아직 2195명 집에 중앙일보 2020-03-03

218 [당신이 코로나 전사] ‟국민 관심과 응원 덕분에 힘내고 있어요” 중앙일보 2020-03-03

219 권영진 "대통령, 대구에 치료병상·의료인력 적극 지원 약속" 경북일보 2020-03-03

220 ‟언제까지 버틸지”...탈진·두통 시달리는 간호사들 노컷뉴스 2020-03-03

221 [오늘 의료계는?] 세브란스병원 대구에 의료인력 파견 등 헬스코리아뉴스 2020-03-03

222 [당신이 코로나 전사]  ‟국민 관심과 응원 덕분에 힘내고 있어요” 일간스포츠 2020-03-03

223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 방지 성금 모금 세계일보 2020-03-03

224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대구 살리는 코로나 전사들[현장르포] 파이낸셜뉴스 2020-03-03

225 ‘최후의 보루’ 의료진이 지쳐간다 경북도민일보 2020-03-03

226 대구동산병원에 1억 기부 한국경제 2020-03-03

227 “당신들 일인데 생색은” 그 말에 무너져요... 24시간 숨쉴 틈 없는 교대근무가 아니라 서울신문 2020-03-03

228 [코로나19] 엑스코·체육관까지...‟대규모 격리 시설 준비해야” 매일신문 2020-03-03

229 연대 세브란스, 경북 대구에 ‘코로나19’ 대응 의료 인력 지원 news1 2020-03-03

230 ‘코로나19 전사들’ 타지 의료인 위해 모텔 1동 비운 배상재 씨 매일신문 2020-03-03

231 서울 대학병원들, 코로나19 사태에 병상 비우고 인력 파견(종합) 매일경제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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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대구지역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경비 부담 주체 논란 영남일보 2020-03-03

233 "내일이 힘든 자영업자지만 오늘, 더 힘든 당신을 응원합니다" 세계일보 2020-03-03

234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들 땀 '범벅' 매일신문 2020-03-03

235 전국에 퍼지는 ‘마더 테레사 효과’
SEGYE 비즈&

스포츠월드
2020-03-03

236 ‟WHO 한국 우려? 해외 경증환자 우리보다 더 많을 수도” 노컷뉴스 2020-03-03

237 의료진 위한 기부 행렬...코로나 맞서는 '응원 백신' 일간스포츠 2020-03-03

238
“우한의 참혹함이 대구에 덧씌워지고 있다... 전쟁의 최전선, 모두가 

작은 소망을 되뇌인다”
기자협회보 2020-03-04

239 서울 대형병원들,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위해 대구·경북 의료진 파견 조선일보 2020-03-04

240 [브리핑@후암동]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헤럴드경제 2020-03-04

241 [코로나19 비상] ‘못 자고 못 씻고’ 현장 의료진 사투... 각계각층 지원 줄이어 매일일보 2020-03-04

242 (메인) ‘대구를 살리자’는 사명으로 현장 지키는 의료진들 한국경제 2020-03-04

243 대구 자원 물결에 현지주민도 보은 답례...‟쉽게 할 수 있는 일” news1 2020-03-04

244 대학가에 부는 ‘봄바람’...‘코로나19’ 모금 줄이어 대학저널 2020-03-04

245 마스크 오래 써 헐어버린 코 위에 밴드 붙이면서 대구 의료지원 중인 간호장교 인사이트 2020-03-04

246 ‟힘내요. 대구”...코로나19보다 더 강한 '행복 바이러스' 확산 매일경제 2020-03-04

247 ‟저희는 건강권, 휴식권 없나요?”...코로나 전담 대구 의료진 피로 누적 뉴스민 2020-03-04

248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대구 있을래요” 자원봉사 나선 공시생 매일경제 2020-03-04

249 대구가 아프다...그러나 울지 않는다 한국경제 2020-03-04

250 ‟땀에 젖은 모습 너무 안타까워” 의료진 지원 물품 손길 줄이어 파이낸셜뉴스 2020-03-04

251 ‘코로나 임무’ 공중보건의 742명 조기 임용...대구·경북 등 신속 배치 조선일보 2020-03-04

252 마음을 담아...죽·속옷·손편지 '세심한 기부' 한국경제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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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영상] “우리도 두렵지만,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기에 힘을 냅니다” 

대구동산병원 ‘백의의 천사들’
KBS 2020-03-04

254 [메아리] 팬데믹 시대, 지혜의 저널리즘 한국일보 2020-03-04

255 짙은 어둠속에서...코로나19와 밤새 사투 대구일보 2020-03-04

256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대구 자원한 간호장교 ‟막 파견 온 후배님들, 

보람찬 일에 감사하자”
YTN 2020-03-04

257 [영상] ‟국민 응원에 힘나요” 대구 달려간 간호사 감동 손편지 미주중앙일보 2020-03-04

258 [코로나19] 文대통령, SNS에 감사 메시지...‟국민이 희망 키워” 아주경제 2020-03-04

259 ‟이곳엔 두려워하는 군중이 없다”...대구 취재한 美 ABC도 감동 한국경제 2020-03-04

260 [공공story] 대한민국을 살려낸 영웅 공공뉴스 2020-03-04

261 [힘내라 의료계] 코로나19 응원·후원·기부 줄이어1...대학병원에 이어지는 기부 행렬 메디컬월드뉴스 2020-03-04

262 보름 넘게 ‘하루 12시간 사투’ 지쳐가는 전사들 영남일보 2020-03-05

263 文대통령 “국가가 못한 부분, 대구 시민이 챙겨줘” 매일신문 2020-03-05

264 ‘위기를 이겨내는 힘’ 뜨거운 기부 릴레이 동아일보 2020-03-05

265 대구동산병원, 산모 확진자 전용 진료실 마련 연합뉴스 2020-03-05

266 [포토뉴스]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코로나19 검체 채취 매일신문 2020-03-05

267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확진자 3명 동시 퇴원 푸른신문 2020-03-05

268 [포토] 대구 방역업체 끝없는 사투 경북일보 2020-03-05

269 [동방인어] 120년 역병과 싸운, 이 병원 아주경제 2020-03-05

270 [코로나 전사의 일기] “환자들끼리 의지..밥 안 먹는 환자 걱정하며 영양제 챙기기도” 중앙일보 2020-03-05

271 ‟간호사 쓰러져도 환자 살려야” 대구서 사투 벌인 부산 간호사 노컷뉴스 2020-03-05

272 힘내라 대구! 힘내라 의료진! news1 2020-03-05

273 콧등에 밴드 붙인 간호장교 “힘 보탤 수 있어 자랑스럽다” 한겨레 2020-03-05

기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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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한센병에 이어 밤새 코로나19와 사투...‘백의의 천사들’을 만나다 동아일보 2020-03-05

275 美 ABC ‟대구, 공황은 없다 폭동도, 두려워하는 군중도 없다...” 매일신문 2020-03-05

276 암흑속 빛난 ‘달빛동맹’...광주, 대구의 눈물을 닦다 매일경제 2020-03-05

277 마스크에 쓸린 콧등…가슴 뭉클 ‘밴드 투혼’ 대구신문 2020-03-06

278 “대구시민들 침착히 대처 많은 이에 새 삶의 모델” 매일신문 2020-03-06

279 [코로나 전사의 일기] ‟환자가 다른 환자를 돌본다···대구 병실, 그곳에서 본 마음” 중앙일보 2020-03-06

280 ‘코로나19’ 동산병원 의료진, 식당에서 비대면 식사 매일신문 2020-03-06

281 대구? 경북 코로나19 전선에 뛰어든 대형병원 의사들 메디칼타임즈 2020-03-06

282 [코로나19] ‟대구경북으로 의료팀 파견...아픔 나누는 서울 대형병원들” 아주경제 2020-03-06

283 ‘다큐3일’ 대구로 모인 영웅들, 장례식장에서 숙식하며 코로나19와 치열한 사투 일요신문 2020-03-06

284 [코로나 전사의 일기] “6일 근무했는데 한달 한 느낌” 대구 달려간 간호사의 소망 미주중앙일보 2020-03-07

285 ‘고군분투’ 대구동산병원 의료진 매일신문 2020-03-07

286 ‟방호복 입고 일하니 숨쉬기 힘들고 땀 흥건은 다반사” news1 2020-03-07

287 [코로나 전사의 일기] “걸어다니던 환자 돌연 응급상황···보호구 체크 못하고 뛰었다” 중앙일보 2020-03-07

288 ‟의사로서 소명 다하자” 호소 통했나...350여명 의사들 대구로 청년의사 2020-03-07

289 주말 이른아침 ‘코로나19 대응 위해’ news1 2020-03-08

290 코로나19 대응 ‘아침 안개 속에서’ news1 2020-03-08

291 계명대,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 기울이며 온정의 손길 이어가 매일신문 2020-03-08

292 [코로나 전사의 일기] “6일 근무했는데 한달 한 느낌” 대구 달려간 간호사의 소망 중앙일보 2020-03-08

293 [매일칼럼] 우리가 영웅이다 매일신문 2020-03-08

294 코로나19 밤낮 대응하는 의료진 향한 메시지 세명일보 2020-03-08

기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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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데스크칼럼] 바이러스 사라진 봄을 기다리며 아이뉴스24 2020-03-08

296 ‟코로나19 극복을”...대구·경북 휴일에도 각계서 온정 매일경제 2020-03-08

297 ‟코로나 확산 막는게 최우선”... 전국 곳곳서 눈물겨운 사투 아주경제 2020-03-08

298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해외언론에서도 큰 관심 동양뉴스 2020-03-09

299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쓸쓸한 코로나 ‘죽음’...장례 안하기도 news1 2020-03-09

300 코로나 50일...‘사회적 거리두기’가 만든 韓사회 틈새 ‘情 나눔’ 솟다 news1 2020-03-09

301 계명대 교직원 ‘급여 1% 나눔’ 온정의 손길 매일신문 2020-03-09

302 계명대, 코로나19 극복 ‘온정의 손길’로 힘 보태 KNS뉴스통신 2020-03-09

303 [코로나 전사의 일기] ‟힘드시죠, 빨리 나을게요” 열나는 환자, 되레 날 위로했다 중앙일보 2020-03-09

304 의료전사 응원하는 봄꽃 ‘활짝’ 영남일보 2020-03-09

305 열흘 가까이 의료 봉사 이어가는 안철수 대표 연합뉴스 2020-03-09

306 코로나19 치료 현장에 투입된 공중보건의 연합뉴스 2020-03-09

307 [每日칼럼] 우리가 영웅이다 매일신문 2020-03-09

308 ‘대구에도 봄은 온다’ news1 2020-03-09

309 조선대병원 간호사들, 코로나19 최전선 대구로 광주매일신문 2020-03-10

310 국립중앙의료원, 대구에 긴급 의료지원팀 25명 파견한다 인사이트 2020-03-10

311 불교·천주교, 도시락·후원금으로 코로나 의료진 응원 한국일보 2020-03-10

312 NMC, 의료진 20여명 대구동산병원 2주간 긴급 파견 메디파나뉴스 2020-03-10

313 천주교 대구대교구, 코로나 거점병원에 3억원 후원 대경일보 2020-03-10

314 코로나19 의료진 ‘바쁜 발걸음’ 경상투데이 2020-03-10

315 칼럼=코로나19, 지역사회에 퍼지는 마더 테레사 효과 전라일보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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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힘내라! 대구... 의료진은 진정한 영웅!” 경북매일 2020-03-10

317 위기 속 빛난 대구의 집단지성·위대한 시민정신 대구신문 2020-03-10

318  독일 슈피겔(시사주간지)-심장내과 최상웅 교수 전화 인터뷰 DER SPIEGEL 2020-03-10

319  AFP통신-파견 간호사 인터뷰 AFP 통신 2020-03-10

320 코로나19 최전선 대구동산병원 조화숙 팀장이 들려주는 ‘사투 현장’ 대구신문 2020-03-10

321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치료시설 확충 총력 경북신문 2020-03-12

322 요즘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한 없이 자랑스럽다! BreakNews 2020-03-12

323 [코로나19]'지역 거점' 대구동산병원, 2차례 병상 증설 452개 병상으로 매일신문 2020-03-12

324 외신들, 코로나 사태 속 한국 주목... “성숙한 시민의식 돋보인다" 중앙일보 2020-03-12

325 "의사로서 대구·경북 아픔 외면할 수 없어" 전남매일 2020-03-12

326 대구동산병원, 병상 대폭 늘려...총 9개 병동 452병상 운영 영남일보 2020-03-12

327 “서로 지키는 마음으로 버틴다” 대구 선별진료소 열흘의 기록 한겨레 2020-03-12

328 지역사회에 퍼지는 마더 테레사 효과 전라일보 2020-03-12

329 사랑의 인술 펼친 당신이 영웅! 경북매일 2020-03-12

330 계명대 동산병원 코로나 치료시설 확충 병상수 대폭 늘리고 중환자실도 증설 영남일보 2020-03-13

331 대구동산병원 치료병상 대폭 늘린다 매일신문 2020-03-13

332 방역 봉사부터 먹거리까지...기업들, 코로나 극복에 다방면 지원(종합) NEWSIS 2020-03-13

333 의료기기업계, 코로나19 극복 위해 팔 걷다 의학신문사 2020-03-13

334 S. Korean nurses' bandages become badges of honour AFP 통신 2020-03-13

335 [비타민뉴스] “당신이 먼저입니다” 마스크 소량기부 ‘훈훈’ KBS 2020-03-13

336 안철수 ‟위기극복 확신...IMF ‘금모으기 운동’처럼 하나로 모여” 팍스넷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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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대구서 코로나19 확진자 보다 완치자 많은 ‟골든크로스” 확연 NEWSIS 2020-03-15

338 [사설] 탈진상태 대구·경북의료진에 힘 실어줘야 전국매일신문 2020-03-15

339 [소년중앙] “컵반 먹으며 코로나19 대응 근무...사명감으로 일하지만 아쉬워” 미주중앙일보 2020-03-15

340 “생사 오가는 현장…시민들의 응원 덕에 버팁니다” 매일신문 2020-03-16

341 ‟그대들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경북일보 2020-03-16

342 확진 환자·병상 지킨 ‘醫兵’ 확산세 누그러뜨린 수훈갑 매일신문 2020-03-16

343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중환자실에 시설·인력·의료장비 등 지원 뉴스1 2020-03-16

344 의료봉사 인력들 “파이팅” 동아일보 2020-03-16

345 [최보식이 만난 사람] ‟가장 힘들고 위험한 일 시켜달라... 이름 노출은 원치 않던 그 의사들” 조선일보 2020-03-16

346 [소년중앙] 코로나19 막으려고 병원서 먹고 자며 환자 돌보죠 중앙일보 2020-03-16

347 대구 간호사들 ‘붕대투혼’...그래도 웃습니다 디스패치 2020-03-16

348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코로나19 치료시설 확충 티브로드 2020-03-16

349 그들의 분투를 엿보는 순간 시사인 2020-03-16

350 대구 ‘골든 크로스’ 희망이 보인다 news1 2020-03-16

351 지금 필요한 건 회복 기원하는 ‘따뜻한 응원의 말 한마디’ 정책브리핑 2020-03-16

352 대구에 코로나19 피해 극복 위한 온정의 손길 이어져 ‟훈훈” NEWSIS 2020-03-16

353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중환자실에 시설·인력·의료장비 등 지원 일요서울 2020-03-16

354 언론에 보도된 ‘코로나 전사’ 간호사들 (5) 간호신문 2020-03-16

355 [AFP] 간호사 얼굴의 밴드 ‘명예의 배지’ 되다 간호신문 2020-03-16

356 대구동산병원 중환자실을 향한 도움의 손길들 메디포뉴스 2020-03-16

357 ‟선한 영향력 넓히자”...게임업계, 연이은 코로나19 기부 행렬 뉴스웍스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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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안산에서 보낸 ‘눈물의 핸드크림’...“의료진 여러분 힘내세요” 서울신문 2020-03-16

359 대구 의료진 ‘펑펑’ 울린 세월호 어머니의 편지와 선물 국민일보 2020-03-16

360 ‟한국 의료진의 ‘엄지척’...세상 구하는 어벤져스” news1 2020-03-16

361 코로나19 이제 그만! 대구동산병원 사람들 매일신문 2020-03-16

362 땀범벅의 헌신 고맙습니다 경북매일 2020-03-16

363 “‘코로나 사투’ 간호사로서 당연한 일” 세계일보 2020-03-17

364 [윤희영의 News English] 명예의 배지가 된 간호사 얼굴의 반창고 조선일보 2020-03-17

365 [대구 사투 한달] ② 대구 의료진 ‟모든 환자 퇴원할 때까지...” 매일경제 2020-03-17

366 코로나19 대응에 세계도 관심‥대구동산병원·영남대병원 메디파나뉴스 2020-03-17

367 대구 대학병원 코로나19 대응 중점 부분 특색은 매일신문 2020-03-17

368 대구 4개 대학병원장 ‟코로나19 상황, 위기 일단 넘겼고 안정기 들었다” 매일신문 2020-03-17

369 Feature: S. Koreans hope to return to normal life amid slowing COVID-19 outbreak 신화통신 2020-03-17

370 [서소문사진관]코로나19 극복! 온 국민이 응원합니다 중앙일보 2020-03-17

371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한달 맞은 대구] 위기서 빛나는 시민 의식...

희망은 있다
서울경제 2020-03-17

372 [코로나19 한달 대구] ④ 최악의 바이러스 ‟퇴치”한국 의료진이 보여줬다 NEWSIS 2020-03-17

373 한달 넘게 자발적 자가격리·사재기 대신 나눔...대구 시민의 승리가 보인다 매일경제 2020-03-17

374 [who who] 사랑의 열매, 시민·단체 기부로 612억 4000만원 모였다 아주경제 2020-03-17

375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대구 의료진에 티셔츠 기부하러 갔더니 깜짝, 

기부용품 줄서서 대기중
YTN 2020-03-17

376
확진자 속출 불안·두려움 속 ‘셀프 격리’ 시민의식 돋보여 전국 곳곳서 

달려온 의료진...
대구신문 2020-03-18

377 “일단 위기 넘겼지만, 방심해선 안 된다” 매일신문 2020-03-18

378 ‘붕대 훈장’ 의료진·응원 기부 물결·셀프 격리… 대구신문 2020-03-18

기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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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실내화가 다 닳을 때까지 대구 환자 지키겠습니다” 중앙일보 2020-03-18

380 메르스 전사 김현아가 돌아왔다, 이번엔 대구 저승사자 잡는다 중앙일보 2020-03-18

381
[#힘내라_대구경북] 코로나 병동 지원한 모녀 간호사 “서로 의지해서 

걱정 없어요”
한국일보 2020-03-18

382 최악의 바이러스 ‘퇴치’ 한국 의료진이 보여줬다 경안일보 2020-03-18

383 대구 동산병원 코로나19 투사들, 국민의당 비례 명단에 세계일보 2020-03-18

384 언론에 보도된 ‘코로나 전사’ 간호사들 (6) 간호신문 2020-03-18

385 대구로 간 간호사 한마디...‟감염될지 안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부산 파이낸셜뉴스 2020-03-18

386 ‟코로나19 극복해요”...대구·경북에 연일 온정 답지 매일경제 2020-03-18

387 [최전선의 한 달] ① 대구는 아직 싸우고 있다...신천지→지역사회 news1 2020-03-18

388 [최전선의 한 달] ③ ‟세계가 대구 부러워해...‘시민의식’ 빛났다” news1 2020-03-18

389 ‟코로나19 사태 극복, 혐오와 배제를 넘어 연대와 인권으로” 라포르시안 2020-03-18

390 계명대 동산병원,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쿠키뉴스 2020-03-18

391 계명대 동산병원, 중증응급환자 전용 치료시설 구축 속도 NEWSIS 2020-03-18

392 ‟감염 두렵지만 직업정신으로 환자 돌봐” 파이낸셜뉴스 2020-03-18

393 깨알 글씨 응원들이 모여 큰 힘이 됩니다 경북매일 2020-03-19

394
[임성수의 사각 프레임 속 세상 만사] ‘힘 내세요 우리의 영웅들’…병원 

벽면 가득 채워진 응원 문구...
영남일보 2020-03-20

395
의료진과 직원 280명 환자 370명 식사 책임 면역력 높여주는 음식 

끼니마다 정성껏 제공
영남일보 2020-03-20

396 레벨D 방호복 입고 땀범벅된 의료진, 전국서 밀려든 응원 메시지에 절로 미소 영남일보 2020-03-20

397 “따뜻한 점심 한 끼,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대구일보 2020-03-20

398 [오늘의 채널A] 이진한 의사기자가 다녀온 대구 현장 동아일보 2020-03-20

399 ‟물 한병에도 감사인사 들어 오히려 미안한 마음” 영남일보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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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코로나19 사투 한달...花사한 봄날 활짝 핀 ‘희망’ 영남일보 2020-03-20

401
동산병원 주지연 영양팀장, 의료진과 직원 280명 환자 370명 식사 

책임 면역력 높여주는 음식 끼니마다 정
영남일보 2020-03-20

402
[이사람] 전국 유일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서영성 원장
영남일보 2020-03-20

403
대한적십자사 RCY 대학생 봉사단 ‟물 한병에도 감사인사 들어 오히려 

미안한 마음”
영남일보 2020-03-20

404 [코로나19 두달] ④ 대구에 모인 의료진 1660명...빨간 고글 자국에 감동 NEWSIS 2020-03-20

405 계명문화대 코로나19 극복 향한 따뜻한 마음 전달 NEWSIS 2020-03-20

406 역사를 바꾼 전염병, 인류는 항상 이겨냈다 매일신문 2020-03-21

407 [입맛뒷맛] 코로나19가 앗아간 평범한 식사의 기쁨 매일경제 2020-03-21

408 [김영수의 현장클릭] ‘건강식품·손세정제...’..재계, 코로나19 응원 각양각색 이데일리 2020-03-21

409 대구 완치자, 감사 손편지 전해...“이 시대 진정 아름다운 분들” 중앙일보 2020-03-21

410 ‘한달째 사투’ 의료진 ‟빼앗긴 봄 돌려드릴 때까지 최선 다 할게요” JTBC 2020-03-21

411 포항 해병대서 채혈 간호사 확진...헌혈 장병 90여명 격리 헤럴드경제 2020-03-21

412 사랑의 도시락·고사리손 응원 편지... “모두 힘내세요” 경북매일 2020-03-22

413 “의료진 힘내세요” 전국서 보내온 응원 메시지 대구신문 2020-03-22

414 “코로나19 병상 부족 해결도 한국서 배워야” 한국일보 2020-03-23

415 아빠의 나라 한국 너무 사랑해 스페인에서 날아와 대구서 ‘봉사’ 중인 미녀 간호사 인사이트 2020-03-23

416 “부디 저를 그곳에 보내주세요”...대구·경북 의료 파견 간호사들의 ‘지원서’ 조선비즈 2020-03-23

417 계명문화대, 감염병 극복 인력·물품 전방위 지원 경북일보 2020-03-24

418 다시 병동으로 대구신문 2020-03-24

419 전국 대도시 중심구청장, 대구에 코로나19 성금 전달 NEWSIS 2020-03-24

420 ‘대구 환자, 도내 의료진 모두 힘내세요’ 도민 온정 봇물 시사일보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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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한자뉴스] 응원할게요! 어린이동아 2020-03-24

422 코로나 극복 응원의 메시지 영남일보 2020-03-25

423 대구 동산병원 찾은 WHO 소속 의사들 영남일보 2020-03-25

424 ‘코로나 극복’ 다양한 희망 전달 대구신문 2020-03-25

425 위기 때 더 빛난 시민의식... “대구시민들이 백신” 세계일보 2020-03-25

426 한달째 사투 벌이는 의료진 영남일보 2020-03-26

427 ‟마스크 아껴씁시다” 영남일보 2020-03-26

428 ‟코로나19 최전방 계명대 동산병원 원더풀” 경북일보 2020-03-26

429 위기 때 더 빛난 시민의식... “대구시민들이 백신” 세계일보 2020-03-26

430 대구동산병원 찾은 김제동 NEWSIS 2020-03-26

431 <대구>교육청-지역 대학병원, 코로나19 공동대응 협약 체결 티브로드 2020-03-26

432 “TK 중환자 치료 문제없다 대구 의료계 무시하지 말라” 매일신문 2020-03-27

433 “감염 예방 노력·의료진들 팀워크 인상적” 대구일보 2020-03-27

434 WHO 자문단 ‟동산병원 의료진, 美·유럽보다 훌륭” 영남일보 2020-03-27

435 코로나 사투 환자들의 생환 기적, “드라마에도 없는 감동” 주간동아 2020-03-27

436 <대구> 세계보건기구 자문위원단 계명대 동산병원 방문 티브로드 2020-03-27

437 CTS뉴스-예장백석, 코로나19 사태 위한 지원에 전력 CTS기독교TV 2020-03-27

438 코로나29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들. 꽃길만 걷자 영남일보 2020-03-29

439 [특별기고]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입니다 매일신문 2020-03-30

440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 위한 물품 기부 news1 2020-04-07

441 한 달 만에 다시 대구 찾은 정세균 총리 “장기전 준비 필요” 국민일보 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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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Nurses ‘drive everything’ in South Korea’s response to COVID-19 UPI 2020-04-13

443 대구지역 ‘병원장 단톡방’이 코로나 중환자 살렸다 동아일보 2020-04-23

444 ‘의료진 덕분에’ 감사 배지 전달 매일신문 2020-04-24

445 [대구동산병원에서] ⑤ 맨 앞에 선 간호사들 뉴스민 2020-04-16

446 ‟감사합니다”…의료 영웅 응원 열기 대구신문 2020-04-24

447 ‟당신은 영웅입니다” 영남일보 2020-04-24

448 [인터뷰] ‟환자 퇴원 때 보람...격리환자 외로움에 시달려” 매일경제 2020-04-26

449 安 “여러분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 대구신문 2020-04-28

450 [사설] 코로나와 사투 벌이다 경영난 겪는 동산병원 영남일보 2020-04-28

451 ‟의료봉사 약속지키려…” 다시 대구에 온 안철수 영남일보 2020-04-28

452 코로나 사투 발벗고 나선 동산병원, 두 달간 630명 완치 중앙일보 2020-04-29

453 방호복·고글…밤낮 없는 물품 수급 ‘진땀’ 대구신문 2020-05-01

454 ‘대구 70일간의 사투’ 전세계 이목 쏠린다 대구일보 2020-05-01

455
남북함께국민연합, 토종닭삼계탕 150인분 코로나19 퇴치 대구동산병원 

의료진에 기증
월드스타 2020-05-01

456 [70일간의 전쟁] ③ 위기 속에 빛난 의료진...‟그대들이 진정한 영웅” news1 2020-05-02

457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의 고글 자국’ 중앙일보 2020-05-05

458 계명대 동산병원 소아 환우에 어린이날 선물 전달 매일신문 2020-05-06

459 ‟코로나 사투 위험수당 지급하라” 영남일보 2020-08-04

460 [코로나19 간호사 일기] 지역거점병원 파견 자원한 박지원 간호사 (1) 간호신문 2020-05-06

461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동산병원 방문 의료진·근무자에 격려와 감사의 뜻 전해 서울뉴스통신 2020-05-06

462 [코로나19 간호사 일기] 지역거점병원 파견 자원한 박지원 간호사 (2) 간호신문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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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대구 의료진 심리 지원, PTSD 예방해야” 영남일보 2020-05-06

464 권영진 대구시장, 감염병전담기관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방문 ‘의료진.근무자’ 격려 CBN뉴스 2020-05-06

465 의료진의 코로나 헌신에 ‘덕분에 챌린지’ 동아일보 2020-05-07

466 “계명대 동산병원 전용 셔틀버스 운행을” 대구신문 2020-05-07

467 말려도 현장 달려간 ‘코로나 나이팅게일’ 동아일보 2020-05-13

468 대구동산병원도 내달 중 일반 환자 받는다 대구신문 2020-05-22

469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6월 15일부터 정상 진료 NEWSIS 2020-05-26

470 대구는 여전히 코로나와 사투...100일간의 기록 대구일보 2020-05-26

471 [의창] ‘혐오와 차별 바이러스’ 매일신문 2020-05-27

472 감염병 전담의료기관 이젠 정상진료 ‟덕분에 이겨냈습니다” 영남일보 2020-05-27

473 [그래픽텔링]코로나와 100일간 사투 벌인 야전병원 ‘대구동산병원’ 중앙일보 2020-06-02

474 코로나 최전선 대구동산병원 100여일 만에 외래진료 시작 중앙일보 2020-06-03

475
보건의료 NGO 글로벌케어, 코로나19 대응 대구동산병원 의료진 격려 위한 100일 기념 

행사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2020-06-08

476 ‘코로나 전담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15일부터 정상진료 대구일보 2020-06-09

477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15일부터 정상 진료 매일신문 2020-06-09

478 “또다시 코로나 전담병원 되어도 역할 충실히 할 것” 문화일보 2020-06-11

479 ‟사우나 같은 방호복”…폭염에 더 지쳐가는 의료진 대구신문 2020-06-12

480 “대구 시민과 의료진, 음악으로 위로해 드려요” 대구일보 2020-06-12

481 ‟안 하면 안 된다는 각오로 코로나와 싸웠다” 조선일보 2020-06-13

482 힘든 시기 서로 힘 모아, 코로나에 맞서 잘 싸웠습니다 동아일보 2020-06-15

483 [의료칼럼] 헌신에 대해서는 보상보다 정당한 지불이 우선되어야 대구신문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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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과감한 ‘감염병 전담 병원 승인’ 확산세 방지 큰 역할” 대구신문 2020-06-15

485 대구동산병원 정상진료 재개 중앙일보 2020-06-16

486 통행로 열리고 직원은 웃음꽃 복도엔 ‘코로나 115일’ 전시열어 영남일보 2020-06-16

487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극복 사진전 열어 라포르시안 2020-06-19

488 [책 CHECK] 당신이 나의 백신입니다 매일신문 2020-06-20

489 감염병 전문병원 탈락한 대구시 ‟전문병원 유치 계속 요구할 것” 매일경제 2020-06-23

490 절망 속 꽃피운 시민의식·인간愛… ‘2020년 대구의 봄’을 기록하다 영남일보 2020-06-24

491 “의료진이 환자 치료에만 전념하도록 행정 지원 최선” 대구신문 2020-06-24

49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간과 사회 어떻게 변할까 매일신문 2020-06-24

493 “이젠 생존과 사투 중” 코로나 맞서던 동산병원 눈물 중앙일보 2020-07-15

494 [정덕현의 엔터 인사이드] 텅 빈 거리 가득 채운 위로의 선율 매일신문 2020-07-24

495 계명대 동산병원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선정 영남일보 2020-07-28

496 대구시 ‘코로나 기억의 공간’ 조성한다 영남일보 2020-07-29

497 “잊지 않겠습니다” 대구, 코로나 기억공간 조성한다 국민일보 2020-07-30

498 홍성진 전 중환자의학회장, 대구동산병원 감사패 및 학회 공로상 수상 의사신문 2020-08-01

499 대구동산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매일신문 2020-08-06

500 주한 싱가포르 대사 대구동산병원 격려 방문 ‟코로나19 헌신과 노력에 감사” 매일신문 2020-08-11

※ 약 12,000여 건의 언론보도 중 500여 건으로 요약했습니다.

기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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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블로그  서문시장 앞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 / 2020-02-24

 네이버블로그  세계보건기구(WHO) 자문위원단 계명대 동산병원 

방문! / 2020-03-26

 네이버블로그  계명대 동산의료원,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특별

공로상 수상! / 2021-04-10

 네이버블로그  대구동산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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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코로나19 예방대응(출입통제) / 2020-02-04  페이스북  대구동산병원 비상대책본부 / 2020-02-28

 페이스북  코로나19 응원메시지 감사글 / 2020-03-05  페이스북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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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빛이 될 때까지 영상 업로드 / 2020-03-16

 유튜브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우리 함께 극복합시다! /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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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외래 방문 시 행동수칙 영상 업로드 / 2020-04-24

 유튜브  대구동산병원 고강도 멸균, 소독 작업 후 정상진료 시작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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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에 나선 계명대 동산병원! 네이버블로그 2020-02-03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안내”중국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1. 28.부터 출입 제한
페이스북 2020-02-03

3 계명대 동산병원(성서): 부 편의시설 입원환자 출입 통제 안내 네이버블로그 2020-02-04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대응” 페이스북 2020-02-04

5 면회, 병문안 제한 안내: 코로나19 예방 네이버블로그 2020-02-06

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위해 전직원 대응 중” 페이스북 2020-02-06

7 ‟면역력을 키워주는 슈퍼푸드” 페이스북 2020-02-07

8 코로나19: 마스크 종류 및 착용법 바로 알기! 네이버블로그 2020-02-17

9 감염증이 의심될 땐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보건소 #1339콜센터 상담해 주세요‼️ 페이스북 2020-02-19

10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필수 행동 수칙! 네이버블로그 2020-02-20

11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안내” #홍콩 #마카오 특별입국절차 적용(2.12~) 및 … 페이스북 2020-02-20

12 서문시장 앞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 네이버블로그 2020-02-24

13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페이스북 2020-02-25

14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안내! 네이버블로그 2020-02-26

15 인력도, 장비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을 통해서 … 페이스북 2020-02-26

16
인력도, 의료 물품도 부족한 상황 속에 #대구동산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으로 

여러분들이 #체온계 #마스크 #무전기 #간식 …
페이스북 2020-02-27

17 의료인력 중 간호인력 절실... 24시간도 부족하지만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 페이스북 2020-02-27

18 #대구동산병원 은 코로나19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페이스북 2020-02-28

19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완치 퇴원: 확진자 3명 동시 퇴원! 네이버블로그 2020-03-02

20 물심양면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료진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스북 2020-03-02

21 외신도 대구의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스북 2020-03-03

연번 콘텐츠명 및 내용 SNS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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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사가 단지 돈 잘 버는 직업이 아니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곳이 동산병원이다.”
페이스북 2020-03-03

23 코로나19 극복: 병원은 지금 전시체제, 동산병원 의료진들 고군분투! 네이버블로그 2020-03-04

24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있어 오늘도 힘을 냅니다. 페이스북 2020-03-04

25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국내외 각계각층 응원 릴레이 페이스북 2020-03-05

26 대구동산병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도움의 손길, 잊지 않겠습니다. 네이버블로그 2020-03-06

27 ‟대구로 달려간 그들 작은 영웅과 함께한 72시간” 2020년 3월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으로 전국에서 … 페이스북 2020-03-06

28
성서에 위치한 #계명대학교동산병원은 코로나19 감염 청정구역으로 중증환자 치료에 힘쓰고 있으며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2020-03-06

29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우리 함께 극복합시다! 유튜브 2020-03-06

30 외신도 집중하는 코로나19 위기 속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모습 네이버블로그 2020-03-10

31 200306 다큐 3.에 비친 코로나19 대구동산병원 현장 모습 네이버블로그 2020-03-11

32 #대구동산병원 많은 의료진들과 시민들이 함께 해주어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페이스북 2020-03-11

33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치료 시설 확충 위해 노력 네이버블로그 2020-03-12

34
#대구동산병원은 2월 21일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되어 7개 병동 240병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입원치료 

중입니다.
페이스북 2020-03-12

35 코로나19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호흡기내과 박순효 교수님 네이버블로그 2020-03-16

36
120년 전 의료봉사로 시작된 동산병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도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2020-03-16

37 빛이될때까지: 120년 제중원 역사의 정신을 이은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유튜브 2020-03-16

38 글로벌케어, 대한중환자의학회,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코로나 중환자 치료지원 네이버블로그 2020-03-17

39 #글로벌케어 #대한중환자의학회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코로나 중환자 치료지원 중환자 진료 페이스북 2020-03-17

40 #대구동산병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의료 현장이지만 또 다른 연대와 페이스북 2020-03-18

41 계명대 동산병원(성서),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네이버블로그 2020-03-19

42 ‟코로나19와의 싸움이 힘들긴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2020-03-19

연번 콘텐츠명 및 내용 SNS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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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페이스북 2020-03-20

44 세계보건기구(WHO) 자문위원단 계명대 동산병원 방문! 네이버블로그 2020-03-26

45 ‟세계보건기구(WHO) 자문위원단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방문” 페이스북 2020-03-30

46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마음돌봄으로 건강하게 이겨 냅시다! 페이스북 2020-04-07

47 코로나19 정신적 스트레스, 건강하게 극복합시다! 네이버블로그 2020-04-09

48 계명대 동산의료원,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특별공로상 수상! 네이버블로그 2020-04-10

49 ‟2020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특별공로상 수상” 페이스북 2020-04-10

50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것까지 해봤다!? 재미로 해보는 #사회적_거리두기 빙고 페이스북 2020-04-14

51 동산병원 진료 안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외래방문 행동수칙 네이버블로그 2020-04-23

52 외래 방문시 행동수칙 페이스북 2020-04-24

53 코로나19 감염 예방, 외래방문 시 행동수칙! | 계명대 동산병원 유튜브 2020-04-24

54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극복 희망 캠페인 릴레이 참여! 네이버블로그 2020-04-29

55 서영성 대구동산병원장 코로나19 응원 릴레이 캠페인 참여 페이스북 2020-04-29

56 김권배 동산의료원장님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참여 페이스북 2020-05-14

57 계명대 동산의료원: 코로나19 극복 희망 캠페인 릴레이 참여! 네이버블로그 2020-05-15

58 대구동산병원: 6. 15. 재개원, 고강도 방역-소독 진행! 네이버블로그 2020-05-27

59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6월 15일 정상진료를 시작합니다 페이스북 2020-05-27

60 의료진과 가족들, 가수 정인님과 함께한 응원가 #오르막길 페이스북 2020-05-28

61 동산의료원 가족들이 함께 하는 코로나19 극복 응원가! 네이버블로그 2020-05-29

62 병원 출입 위한 ‘모바일 사전 문진표’ 안내 네이버블로그 2020-06-05

63 편리한 병원 출입을 위해 QR코드로 #모바일 사전 문진을 시행합니다. 페이스북 2020-06-05

연번 콘텐츠명 및 내용 SNS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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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활동한 지 115. 만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해제됩니다. 페이스북 2020-06-10

65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극복 희망 캠페인 릴레이 다시 한번 동참! 네이버블로그 2020-06-11

66 대구동산병원: 6. 15. 정상 진료 시작! 네이버블로그 2020-06-12

67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매일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인 의료진들을 응원하기 위해 비긴어게인 코리아가 

대구동산병원을 방문했다.
페이스북 2020-06-16

68 대구동산병원: 정상 진료 맞이 타종식 진행 네이버블로그 2020-06-18

69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이 모든 시설 고강도 멸균, 소독 작업 후 재개원 준비중 페이스북 2020-06-18

70 대구동산병원: 고강도 멸균 · 소독 작업 후 정상진료 시작! 유튜브 2020-06-19

71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극복 희망 사진전 개최! 네이버블로그 2020-06-22

72
‟코로나19와 벌인 115일간의 사투”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활약한 의료진들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아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1층 외래에 전시합니다.
페이스북 2020-06-23

73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대구동산병원 방문! ‘감사합니다’ 네이버블로그 2020-06-25

74
‟대한민국 의료진 덕분에 감사드립니다”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을 방문하여 

응원했다.
페이스북 2020-06-25

75 ‟코로나19 유증상자 행동수칙” 페이스북 2020-07-09

76 김권배 동산의료원장님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네이버블로그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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